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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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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   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위   치 

동아시아 산맥과 뱅갈만 사이에 위치 

남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동쪽으로는 인도 및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북위 20도 34분과 26도 38분 동경 88도 10분과 92도 41분 사이) 

면   적 147,570 ㎢ (한반도 전체의 약 2/3) 

기   후 
  겨울(11-2월), 여름(3-6월), 우기(7-10월)로 구분되는  

아열대 몬순 기후  

수   도 다카 (Dhaka) 

인   구 140.4백만명 (2001년 UN 인구기금 통계) 

주요도시 

다카(Dhaka) 990만명(실제 12백만명 이상)  

치타공(Chittagong) 320만명, 쿨나(Khulna) 122만명 

라자히(Rajshahi) 64만명 

민   족 
  뱅갈족 (이외, Chakma, Mogh, Mru, Bom, Mizo, Pankhu 족  

등 소수민족 존재) 

언   어 
  국민의 98% 가량이 인도. 아리안어족에 속하는 뱅갈어 사용  

(지식인들이나 비즈니스 종사자는 대부분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 

종   교 회교 89.7%, 힌두교 9.2%, 불교 0.6%, 기독교 0.3%, 기타 0.2% 

건국(독립)일 1971.12.16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Begum Khaleda Zia 

- 취임일 : 2001.10.7일  
- 임기 : 5년 
- 2001. 7.13일 의회 회기 종료로 Awami League  
Sheikh Hasina 수상 임기 만료 

- 7.15일 과도정부 수반 Latifur Rahman이 취임하였고,  
- 7.16일 중립내각 각 부처의 장(장관에해당) 10명을 고문(Adviser) 
- 로 임명하여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가 정식 출범 
- 헌법상 과도정부가 의회 해산후 90일 이내에  
자유,공정 선거가 실시되도록 정부 기능 수행 

- 2001.10.일 총선 실시 결과, BNP가 190여석을 획득하여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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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2003/2004회계년도) 

 

G D P US$519억 

실질경제성장율 5.52% 

1인당 G D P US$410 

수출입 
수출 : U$6,548백만 

수입 : U$9,658백만 

실 업 률 18.5% (WB 추정치는 25%) 

물가상승률(CPI) 5.1% 

화폐단위 Taka(TK) 

환   율 
US$1=TK62(2005.4) 

* 2003. 5.31 변동환율제 전격 시행 

외   채 US$164억 

외환보유고 US$32억(2004.7월말) 

산업구조(%) 농어업(24),제조업(27),도소매및 무역(49) 

주요 교역품 

수출: 봉제의류(75%), 황마, 냉동새우, 차(Tea) 가죽(제품) 

수입: 각종 산업용 원부자재 및 중간재, 원유, 기계류,  

일반 소비재 

* 자료원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3/2004 

 

한방글라데시 관계 

< 교역규모(백만불)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518 588 501 509 626 655 506 544 620 

수입 11 10 10 14 22 28 22 29 41.5 

  

o 교역품  
- 수출 : 직물 및 각종 의류 원부자재, 종이, 기계류, 전기제품, 화학제품 
- 수입 : 원피, 광물성연료, 황마류, 의류부속품 등 

  

o 투자교류 
- 1980년대 중반부터 의류봉제산업에 투자 진출 
- 현재 약 50여개사가 의류제조분야에 약 5억불 정도 투자  
- 현지 저임금을 활용 의류 생산, 대미국 및 EU 수출이 주종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발전과 수출산업화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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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요 

 

2003회계연도 GDP 성장율은 국내외 수요 증가 및 농업부문 성장에 힘입어 전년 4.4% 증가에 

이어 5.2% 기록 전망(ADB) 

특히, 무역, 교통, 금융 부문 등 서비스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 및 수출주도산업의 회복이 

관건 

 

2003.6월말 세계은행, IMF 차관(10억불 규모) 지원으로 경제여건 호전되는 국면 

 

농업 

 

관개시설 개량 및 농업용지 증가로 생산량은 목표 28.1백만톤(아우스1.8, 아만11.5, 보로 

13.0, 보리 1.8백만)를 3% 정도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 전망 

 

산업 

 

주요 수출산업인 의류산업이 9.11미국테러사태 이후 대이슬람권 수출주문 감소와 단가 하락 

으로 급격한 침체를 겪었으나 SARS로 인하여 중국지역으로의 수출주문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서남 아시장으로 전환되어 의류산업이 회복되는 추세 

2001.10월 정권 교체 이후, 불안정한 국내 치안 문제 해결과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쳐 확충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에 관건 

 

세수 및 재정 

 

2002회계연도 세수는 2001회계연도 GDP의 9.2% 보다 약간 상승한 9.7% 기록 

2002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경상경비 절감과 ADP 지출 축소에 힘입어 전년도 GDP의 5.9% 보다 

축소된 4.4% 기록 

정부, 2003년 재정적자를 GDP의 4%로 묶기 위하여 세수확대와 세금누출 방지 총력 

2003년 1분기(7-9월)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2.4% 증가  

세계은행, 재정적자 축소를 위하여 1,920억타카(33억불) 규모의 2003회계연도 연간개발프로 

그램(ADP)를 최대한 축소할 것을 권유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적자 감소(2001년 29억불, 2002년 26억불) 및 해외거주자 송금 32% 증가등에 

힘입어 전체 국제수지는 2001년 226백만불 적자에서 2002년 365백만불 흑자로 반전 

2002. 7월 ‾ 2003. 3월 수출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4,772백만불 기록. RMG 49%, 니트제품 

28%, 냉동새우 6%, 황마 4%, 가죽 3%로 5대 상품 비중이 90% 를 차지하는 수출구조로 

수출품목 다양화가 절실 

2003.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0억불 수준 

2003.5.31일 변동환율제를 전격 시행하였으나 경제 및 교역규모가 작아 큰 충격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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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체 지수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율은 2001.12월말 

1.6%에서 2002.6월말 2.4%로 높아진 상황. 홍수로 인한 식품 부족현상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연말물가는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3.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경제동향 및 전망 
 

2004년 경제동향 및 전망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난 6-7년간 5%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1인당 

GDP가 411불을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중 하나이다. 잦은 정치혼란과 더불어 

높은 인구밀도, 자연재해 등이 독립(1971년)이후 지난 30여년동안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및 WB, ADB 등의 유.무상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개발과 정부의 각종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2/2003 회계년도의 경상 GDP규모는 519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4-5%대로, 개도국의 평균 증가율에 근접하였으나 고도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다.   

 

GDP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업부문이 23.5%로 가장 높고, 이어 제조업이 15.9%, 도.소매업이 

1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 가운데 비중이 높은 농작물 성장률은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음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제조업 부문은 방글라데시 최대산업이자 수출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POST MFA를 앞두고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는 2001.10월 총선 실시로 상승이 우려되었으나 농산물 작황 호조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 3%를 기록하였으며, 2002/2003에는 기초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5.1%를 기록하였다. 

2003/2004 회계기간중에도 계속적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5-6%의 물가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교역은 2002/3년 수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6,54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산업용원재료,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3.1% 증가한 9,658 

백만불을 기록한데 이어 2003/2004년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 

수입은 전년대비 2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악화로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004.6월 현재 약 

26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2.3월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포럼 

(Bangladesh Development Forum)에 가난극복전략보고서 (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제출하여 세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 2002/2003년 기간중 4.6억만불의 

원조와 IDB 등으로부터 10억불의 차관을 받아 공공건설프로젝트, 물자 및 식량지원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2004년 회계기간중에 4.5억불의 원조와 16.9억불의 차관이 

신규로 확정되어 2004/05회계연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통화 부문에서는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전체 여신의 40%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어 

정부는 은행권 여신관리 감독 강화 및 무담보 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최근에는 은행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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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많이 완화되고 있으며,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정부의 금융권 차입증가로 재정적자가 

GDP의 4.8%에 이르고 있다.  

 

2003/4회계년도 전반기 세수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50억불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4/5년도의 경우 방글라데시정부의 부가세 징수강화로 세수입이 전년대비 18.8% 증가한 

56억불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면에서 농업부문은 전체 노동인구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요식업은 

12.0%, 제조업 7.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실업률은 정부 공식통계로는 18.5%이나 세계은행 

(WB)은 25%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미발달로 성인남자 실업률이 높고 선진국 

바이어들의 아동(5-14세) 노동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취업율이 노동인구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DB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2003/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제조 및 수출, 그리고 서비스분야 

의 높은 성장으로 5.5%로 전망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7%이상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2004/5년 정부예산을 전년대비 17.6%나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 여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데 저임을 이용한 

섬유산업이 수출총액의 약 75%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며, 최근 정부와 민간업계는 신발, 비료, 

의약품 및 IT 분야를 제2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확대하고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통신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 주재국 유일한 부존자원인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의 경제적 활용과 배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현안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가스가 생산되므로 원유도 생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개발 이외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극복을 위해 

Microcredit(농촌지역,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금융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부 총 

지출의 23-25% 정도가 이러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구제정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UN의 가난극복관련 회의에서 방글라데시는 성공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 칭송받은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방글라데시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하여 국민의 역량을 경제개발 또는 

가난극복 프로그램에 동참시킬 수가 없어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정치불안속 

에서 싹튼 부패도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으로 뽑히고 있다.  

 

POST MFA(다자간 섬유협정)를 목전에 두고 방글라데 수출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는 EPZ내 제한적인 노조허용을 통한 미국의 계속적인 GSP와 원조, 대EU GSP확대 등을 통해 

이를 극복코자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말-8월초에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전국토의 2/3이 침수됨에 따라 피해액이 

19억달러 이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침수지역의 경우 생필품 품귀 및 가격폭등과 

질병이 늘어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전체의 개발계획의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0.5-1%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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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지표 > 

 

구      분 단 위 99/00 2000/01 01/02 02/03 03/04* 

경상 GDP 

(95/96기준) 
억불 47.1 47.0 47.5 51.9 54.7 

GDP 실질성장률 

(불변요소가격) 
% 5.9 5.3 4.4 5.3 5.5 

인      구 백만명 126.3 128.1 129.9 131.6 133.4 

1인당 GDP 불 362 368 362 361 410 

수      입 백만불 8,374 9,335 8,540 9,658 11,300 

수      출 백만불 5,752 6,467 5,986 6,548 7,400 

무역  수지 백만불 -2,622 -2,868 -2,554 -3,110 -3,900 

경상  수지 백만불 -337 -1,018 240 490 -500 

해외근로자 송금 백만불 1,949 1,882 2,501 3,062 3,400 

외환보유고(기말) 백만불 1,602 1,307 1,583 2,491 2,700 

대외  부채(기말) 백만불 16,211 15,074 16,276 16,550 - 

총재정  적자 % of GDP -4.5 -4.1 -3.7 -3.4 -3.5 

개발자금 집행 백만불 30.8 29.9 24.5 26.6 -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1.6 2.4 5.1 6.0 

환    율(평균) TK/불 50.31 53.96 57.43 57.9 59.0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an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 03/04년도는 전망치.  

** 대외부채 02/03년도는 예상치  

 

 

4.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경제동향 및 전망 
 

2005 년 경제동향 및 전망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난 6-7 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2004 년 6 월말  

1 인당 GDP 411 불을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중 하나이다.  

잦은 정치혼란과 더불어 높은 인구밀도, 자연재해 등이 독립(1971 년)이후 지난 30 여년동안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및 WB, ADB 등의 

유.무상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개발과 정부의 각종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3/2004 회계년도의 경상 GDP 규모는 547 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실질 GDP 증가율은 

5.5%대로, 개도국의 평균 증가율에 근접하였으나 고도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다.  

GDP 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업부문이 23.5%로 가장 높고, 이어 제조업이 15.9%, 도.소매업이 

1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 가운데 비중이 높은 농작물 성장률은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음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제조업 부문은 방글라데시 최대산업이자 수출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POST MFA 를 앞두고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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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 상승과 2004 년 7 월 및 8 월의 홍수로 인한 주요 생필품가격 

상승, 그리고 각종 서비스료 상승 등으로 정부의 6%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자의 

체감 물가상승은 15%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2005 년도에도 연초부터 전기 및 가스 등 각종 

수수료 상승으로 물가는 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교역은 2003/4 년 수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7,203 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산업용원재료,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0,81 백만 

불을 기록한데 이어 2004/2005 년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 

수입은 전년대비 2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악화로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004.6 월 현재 약 

26 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2.3 월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포럼 

(Bangladesh Development Forum)에 가난극복전략보고서 (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제출하여 세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 2002/2003 년 기간중 4.6 억만불의 

원조와 IDB 등으로부터 10 억불의 차관을 받아 공공건설프로젝트, 물자 및 식량지원 명목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2004 년 회계기간중에 4.5 억불의 원조와 16.9 억불의 차관이 

신규로 확정되어 2004/05 회계연도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통화 부문에서는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전체 여신의 40%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어 

정부는 은행권 여신관리 감독 강화 및 무담보 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최근에는 은행들의 

부실이 많이 완화되고 있으며,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정부의 금융권 차입증가로 재정적자가 

GDP 의 4.8%에 이르고 있다.   

 

2003/4 회계년도 전반기 세수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50 억불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4/5 년도의 경우 방글라데시정부의 부가세 징수강화로 세수입이 전년대비 18.8% 증가한 

57 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면에서 농업부문은 전체 노동인구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요식업은 

12.0%, 제조업 7.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실업률은 정부 공식통계로는 18.5%이나 세계은행 

(WB)은 25%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미발달로 성인남자 실업률이 높고 선진국 

바이어들의 아동(5-14 세) 노동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취업율이 노동인구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DB 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2003/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제조 및 수출,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으로 5.5%로 추정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6 년부터 7%이상 

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2004/5 년 정부예산을 전년대비 17.6%나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 여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데 저임을 이용한 

섬유산업이 주력산업이며, 최근 정부와 민간업계는 농산물, 신발, 비료, 의약품 및 IT 분야 

를 제 2 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확대하고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통신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 주재국 유일한 부존자원인 천연가스와 석탄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가스가 생산되므로 원유도 생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정부는 경제개발 이외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극복을 위해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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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농촌지역,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금융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부 총 지출의 

23-25% 정도가 이러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구제정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UN 의 가난극복관련 회의에서 방글라데시는 성공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칭송받은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방글라데시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하여 국민의 역량을 집중하기가 힘들 

며, 그동안 정치 불안속에서 싹튼 부패도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으로 뽑히고 있다.  

 

POST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따라 섬유제품 수출에 대한 쿼타가 폐지됨으로써 방글라데시 

수출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주로 의류봉제)산업이 얼마만큼 타격을 받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EPZ 내 제한적인 노조허용을 통한 미국의 의류분야 GSP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대EU GSP에서 원산지규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단순 의류봉제에서 염색.가공 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투자를 통해 이를 극복코자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말-8월초에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전국토의 2/3이 침수됨에 따라 피해액이 

19 억달러 이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침수지역의 경우 생필품 품귀 및 가격폭등과 

질병이 늘어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전체의 개발계획의 일부가 수정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0.5%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지표 > 

 

구      분 단 위 99/00 2000/01 01/02 02/03 03/04* 04/05 

경상GDP 

(95/96기준) 
억불 47.1 47.0 47.5 51.9 54.7 58.8 

GDP 실질성장률 

(불변요소가격) 
% 5.9 5.3 4.4 5.3 5.5 6.0 

인      구 백만명 126.3 128.1 129.9 131.6 133.4 135.0 

1인당 GDP 불 362 368 362 361 389 429 

수      입 백만불 8,374 9,335 8,540 9,658 10,817 12,500 

수      출 백만불 5,752 6,467 5,986 6,548 7,203 8,560 

무역  수지 백만불 -2,622 -2,868 -2,554 -3,110 -3,514 3,940 

경상  수지 백만불 -337 -1,018 240 490 511 600 

해외근로자 송금 백만불 1,949 1,882 2,501 3,062 3,371 3,620 

외환보유고(기말) 백만불 1,602 1,307 1,583 2,491 2,705 3,312 

대외  부채(기말) 백만불 16,211 15,074 16,276 16,550 18,958 21,024 

총재정  적자 % of GDP -4.5 -4.1 -3.7 -3.4 -3.5 -4.4 

개발자금 집행 백만불 - 2,947 2,920 2,919 3,224 3,607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1.6 2.4 5.1 5.87 5.5 

환    율(평균) TK/불 50.31 53.96 57.43 57.9 58.94 61.0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an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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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과의 무역관계 
 

한-방글라데시 경제관계  

 

방글라데시는 경제개발을 통한 가난 탈피가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이며 서방 선진국의 원조, 

수출산업의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 근로자의 송금, 농업생산 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조 제공국으로서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나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산업 분야인 섬유산업에 최대 투자국으로서 방글라데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 인력 송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커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소형 노동집약 업종의 해외 진출 기지이자 그리고 연간 5-6억불 이상의 

수출, 특히 수출액 대부분이 무역흑자로 연결되는 중요한 시장이며 건설과 發電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진출도 급속 확대되어 해외 건설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교역규모  

 

1973년 국교 수립 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간 5천만불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은 

80년대 중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급속히 증가, 80년대 후반 

2억불대, 90년대 초반 3억불대를 넘어서 지난 1997년에는 6억불 가까이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 우리의 수출은 1억불 상당의 구축함 수출로 655백만불에 이르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544백만불, 수입액은 

29.6% 증가한 29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수출이 14% 증가한 6.2억불, 수입은 

43% 증가한 41.5백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렇듯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은 방글라데시가 의류산업 외 이렇다 할 제조업 기반이 없어 대부분의 수출용 원자재와 

기계, 그리고 생필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방글라데시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의 경우에도 봉제가공 분야위주로 발전되어 원단과 액세서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자진출 업체들이 수출용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방글라데시 수입의 경우 수입 가능 품목이 가죽, 황마등 1차 산품과 

저가 직물과 의류 등 일부 섬유류 등에 한정되어 양국간 교역불 균형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 의류 무관세혜택을 요청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참조) 

 

교역품목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 분야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의류 및 

니트제품이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냉동 어류, 황마, 가 죽, 차 

등 1차 산품과 일부 천연가스에서 가공된 화학공업 제품으로 구성된 단순한 수출상품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산업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직물과 의류용 악세사리, 원면, 원사, 섬유용 

화학제품 등이 총 수입의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항상 부족한 식량과 원유, 기계류, 

철강, 종이류, 시멘트, 비료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품목별 수입구조는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에도 그대로 나타나 직물,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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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사, 섬유원료, 의류용 악세사리 등이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총수출의 40% 정도 

점하고 있으며 이외에 종이제품(12.4%), 섬유 등 산업기계 (8.5%), 철강제품(7.0%) 및 

합성수지.고무 및 염료.안료(11.5%) 등이 주요 수출품을 구성하고 있고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현지 투자 진출에 따른 유발 수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입은 94년 1,000만불을 돌파한 이래 매년 불규칙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로부터 고정적인 수입 품목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요 수입 품목은 가죽, 황마, 직물, 의류 등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품목별 수입 규모는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교역현황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620백만불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14%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은 42.8%가 증가하였으나 41.5백만불에 머무르고 있다. 철강가 

격인상으로 철강제품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종이류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방글라데시 

로부터는 일부 가죽제품과 의류 수입이 증가하였다. 

 

건설, 프로젝트 시장 진출 현황  

 

한국의 현대가 1998년말 완공한 자무나 대교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복합교량으로 한국 

건설의 성가를 높인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삼환, 한일, 롯데 등 여러 건설회사가 

관련 후속공사 및 발전소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업체의 각종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현대건설 : Meghnaghat Power Station Project(456MW, 미국 AES사 발주, 
US$185백만) Haripur 복합화력발전소(365MW, US$125백만), 자무나 대교 등 

- 한일건설 : 다카수도국 정수장(사이다바드) 토목공사(US$15백만. 01년 완공) 
다카-쿨라간 도로망공사(05.5월 완공예정) 

- 삼환건설 : 자무나대교 철도연결공사(US$120백만) 다카-실렛 도로공사 
(US$55백만) 자무나대교 지입로 공사(US$57백만) 

- 기타 도로개보수 공사 등 
- 성지건설:자무나대교연결도로공사(US$20백만,99년), 코밀라도로공사(US$11백만, 
96년) 등 

- 코오롱 : 지방전력청 가스발전소 
- (佛 ALSTOM과 공동, 총 33.6백만불중 US$10백만)  
- 한국중공업 : 시멘트공장 건설(노르웨이 SCANCEM 발주, US$26백만) 
- 럭키엔지니어링 : 변전소 설치 및 개보수공사(US$22백만, 93년 완료) 
- 대우 : 철도공작창 공사(US$32백만불, 92년 완공), 통신전화국사업(US$23백만, 
97년 완료), 프리깃함(US$100백만, 01년 이양) 

- 한진건설 : 다카공항 활주로 보수공사(US$8백만, 96년), 치타공 공항 
활주로포장(97년) 

- 대한전선 : 다카지역 및 외곽 전력 케이블(US$11백만, 95년) 
- 롯데건설 : ‘02년 도로공사 진출 
- 효성중공업 : 다수의 변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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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프로젝트 추진현황  

 

방글라데시에 대한 EDCF 승인은 2004.5월현재 5개 사업에 대해 1,355억원(약 1.3억불)으로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철도차량(2개 

사업45%), 통신(29%), 송배전(2개사업 26%)인데 이중 2개는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업은 구매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EDCF 자금집행액은 485억원으로 전체 

EDCF집행액의 약 4.2%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기관차 공여 : 공여규모 US$34백만(기관차 8량, 추진 완료, 추진자 : 삼성, 99년)  

전력청 송배전망 확충 사업 : US$12백만(계약자 : 삼성, 시공자 : 효성, 04년 사업완료)  

통신망 현대화사업 : US$30백만(2002.11월 김석수 총리 방문시 공여약속, 04.10월 계약체결, KT) 

지방전력 확충 사업(신청중) : US$ 20백만(’04.2월 시행약정 체결) 

제2차 찰도기관차 구매사업 : US$28백만(기관차 11량, 추진자 : 삼성, 2004.12월 및 2005년)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4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약 1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 발전 및 교육,e-government 등의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고려중 

 

기타지원  

 

우리나라는 KOICA(한국 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기자재를 비롯한 교육, 보건.의료, 경제개발계획 및 직업훈련 분야와 인력협력사업을 

위주로 방글라데시에 무상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방글라데시 원조166개국중 13위권 수준의 협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1년부터 2003년간 총 지원규모는 9.31백만불 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30만불의 무상 

지원을 하는 등 대방글라데시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한국과의 투자관계 
 

한국과의 투자관계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에 의하면, 2004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총 

230건, 금액 기준으로는 557백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1980년 최초 투자진출 (트모로무역 ; 

봉제 ) 이래 1990년대 중반 피크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투자는 1997년 외환위 

기와 함께 정체되었으나 1999년 들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 참조)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일반지역과는 별도로 운영 및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출가공지역(EPZ)에 대한 국별 투자 현황을 볼 때 2004년 12월말까지 

한국은 총투자의 32%인 242백만불을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노동력을 고용, 500백만불의 의류를 제조, 수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 

라 할 수 있는 영원무역의 경우 연간 수출 규모가 2억불을 상회, 단일 기업으로서는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기업의 위치에 있는 등 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방글라데시 수출 

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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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산업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업종별 투자 진출은 주로 방글라데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봉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봉제 연관 분야인 패딩, 지퍼, 염색, 방적, 포장재료 등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통신, 금융 및 기타 제조업 등 진출 분야가 다양 

화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류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분야 신규투자는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기존업체들의 확장투자만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POST-MFA 대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정부는 의류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수출가공공단 조성사업 

 

방글라데시 투자 진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의 영원무역이 약 5억불을 투자 하여 

추진해 온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프로젝트는 '96.5월 당시 수상 Khaleda Zia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대상 부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국유지 불하 가격을 둘러싼 현지 관련 

부처간 이견, 개발 이후 국유화 가능성을 남겨 놓은 민간 수출가공공단법, 토지 관련 세금 

처리 문제, 투자가모집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가로막혀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방글라데시의 관련 법과 규정상 분명한 처리지침과 원칙이 명문화되 

어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행정상의 난맥, 방글라 

데시의 독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토지를 외국 회사에 판매하는 데서 오는 여론 부담과 

국민감정 문제 등이 얽혀 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영원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방글라데시 행정대법원(High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6.26일 

확정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일단 토지수용과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였고 1999.10.30일 하시 

나 수상과 주요 각료,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01.10월 집권한 BNP 정권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동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하반기 공업부 장관, 투자청장, 수출관리청장 등 투자관련 

정부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허가승인 및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음은 물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거의 없어 

프로젝트추진이 중단되어 있다.  

 

치타공 港 근교 Karnaphuly 江 연안 2,492ha의 부지 위에 건설될 KEPZ에는 150여 외국인 

투자업체가 입주할 공장 부지와 함께 특급호텔,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 골프코스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투자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인학교와 

일본인학교도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KEPZ에는 생산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 유명 기업들의 연구 개발센터는 물론 주요 업종별 독립연구소를 무료로 

유치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 사설항구와 공항을 건설하는 등 자체 물류 인프라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내에 현지 정부의 수출 지원기관, 세관, 금융기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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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토지취득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영원무역은 토지 구입 대금과 각종 보상금 외에 접근도로와 전력, 

가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설비에 US$ 2억, 기타 부대 설비에 US$ 2억을 투자하는 

등 총 US$ 5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재원은 자체자금과 세계은행 차관, 

서방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150여 신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 15만명의 노동력의 고용과 함께 년간 

US$ 10억의 수출 유발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영원무역도 5개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방글라데시의 초기 산업화를 주도했던 한국의 투자활동은 KEPZ 의 

건설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형 섬유업종에 집중되었던 투자 업종과 투자 형태도 서남아와 동남아 

시장을 겨냥, 방글라데시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형 투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방글라데시 정치의 민감한 분야가 있어 현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KEPZ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Zia 수상의 

방한 또는 고위급 인사 방문에서 현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가공공단 내 노조활동 허용 문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겪어 온 수출공단 내에 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2006년 11월까지 노동자대표복지위원회(WRWC, Workers Representation and Welfare 

Committee)를 두고 한시적으로 노조설립준비를 한 이후 본격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기로 

2004년 7월 결정하였다. (The EPZ Workers Association and Industrial Act, Act No.23 of 2004) 

 

당초 EPZ내 노조설립은 2004.1월부터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허용한다고 2001년에 

발표한 바 있으나 2003년 12월에 잠정적으로 동시행이 연기된 바 있는데, 2001.1.31일자 

관보에 게재된 방글라데시 노동부 결정은 "1980년 수출공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EPZ) 

내 근로자들은 2004.1.1일부터 모든 적법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3년 말까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복지위원회(Worker's Welfare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WWC는 2003년에야 출범하여 실질적인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수출공단 내 노조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의 압력이 계속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년 3월 수출가공공단내 제한적인 노조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측과의 일부 

합의를 본 바 있으나, 투자가들과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섬유류쿼터 

철폐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투자자를 설득하여 한시적인 조정기간을 거쳐 노조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국은 EPZ내 노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GSP 철회는 물론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Non- 

Quota 혜택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한적으로 

나마 노조설립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EPZ 내의 노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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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 단일노조, 정치적불개입 등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EPZ내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홍콩 등 투자 기업들은 제한적일지라 

도 일단 노조설립이 허용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 악화로 추가투자를 보류하고 있음은 

물론 MFA 섬유쿼터폐지를 눈앞에 두고 벌써부터 구조조정과 역외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진출 감소에 대처하는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숙제로 떠 오르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미국의 GSP혜택은 의류부분의 경우 매우 미미해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측의 

위협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고있지 않으나 EPZ내 노조설립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의류수 

출국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바이어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수출국의 노동 환경을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들의 생산기지와 방글라데시의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980년대 후반 수출산업 육성 목적으로 수출가공 공단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 노동 관련법의적용을 부분적으로 유보해 

왔다. 

 

하지만 계속적인 미국의 압력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수출공단내 제한적인 노조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30% 이상의 종업원이 노조설립을 희망할 경우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노조설립이 허용되나 단일노조만 허용되고 정치적인 

연대 및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다카 및 치타공 EPZ에서는 업체별로 WRWC의 대표 및 운영위원회를 뽑는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주요 관계자들이 투표상황을 지켜보았으나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강성노조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가공공단현황 

 

한편, 다카, 치타공, 코밀라 3개 EPZ에 총 $547(2002.8월 현재 )백만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84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만도 약 $11억로 국가 총 수출의 

18%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 수출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 임대료, 각종 

서비스료, 국내 원자재 조달분과 하청공정 비용, 운송비용 등 EPZ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날로 증가. 전체 EPZ 투자액 중 한국의 투자가 32%로 가장 많고 홍콩 (14%), 일본(13.8%) 

등이 주요 투자국, 업종별로는 의류(25%), 섬유(23.2%),기타 의류 및 봉제 관련 업종(13%) 

등이 대종. 시작 단계에는 부진했던 외국 기업들의 입주도 계속 증가하여 이제 다카 및 

치타공 공단은 포화상태미며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코밀라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추가로 4개의 수출가공지역 조성 및 신규업체 입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외에 

도 이미 업체입주가 다 끝난 치타공EPZ의 경우 추가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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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관련기관으로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수출가공공단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소규모 가내 공업 공사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 등의 정부기관과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BCCI)등의 민간 기관이 있다.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정부형 

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뀜에 따라 수상실 직속 기구화함. 동기관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허가 등 모든 투자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사업의 신속한 수행 및 

기설립된 투자기업의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기능 

 

투자의 촉진  

 

– 공업화 및 자본투자를 위한 모든 편의 제공 

–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및 등록  

– 기업의 수입자격심사 및 수입편의 제공  

–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의 주식발행 및 지분매각과 관련한 허가서 발급  

– 일정한도내의 공급자신용과 해외민간대출의 조건에 대한 승인  

–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발급  

– 일정한도내에서의 로얄티, 기술료 및 기술지원료 등의 지불승인  

– 전기, 가스, 용수, 하수 및 통신시설의 지원  

– 기계류, 원재료 수입시 통관수속 및 공장설립시 각종 서비스 제공  

  

수출가공공단(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1980년 수출가공공단법(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Act1980)하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수출증대, 고용 

촉진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수출가공지대의 개설 및 개발을 위한 

용지배분 및 용지구입 수단 제공, 투자관련 기계류,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통관수속 및 

수송편의 도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동지대내의 투자기업의 

지방자치정부 및 타기관과의 유대확보, 외국인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감독 

등이 있다.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BSCIC) 

 

1957년 국회법(1992년 개정)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이하 

SCI ; 방글라데시에서는 소기업은 30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0.75백만 이하), 

가내공업은 0.5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12,500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의 

개발 및 확충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도모함. 주요 업무로는 SCI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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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지원, SCI관련 기술자의 채용, 훈련 등의 서비스제공, SCI 기반시설을 위한 산업부지 

조성 및 개발, SCI와 중.대기업간의 유대관계 조성 등이 있음. 현재 30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완료된 상태이며 54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중에 있다. 

 

 

7.   수입규제사례 / 수입규제사례 개황 및 수입금지품목 
 

1. 개  황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내 산업 보호 목적 

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종교상 이유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과 화학, 섬유산업제품 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통상 5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PO : Import Policy 

Order)에 포함된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 

보호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급박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7.1일부터 개시되는 새로운 회계년도부터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3-2004 수입관리정책상에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으로  규정된 

상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2개 품목군(해당 품목군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수입규제사례 

 

L/C에 의한 

 

방글라데시는 L/C를 개설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T/T, D/A, D/P, 기타 연불수입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작게는 2-3천불에서부터 L/C를 개설해야 하는 등 수출업체의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선적전검사  

 

모든 수입은 사전 선적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Bureau Veritas 

Korea에서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전 검사는 한국에서는 무료이나 수입대금의 

1%를 수입자는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Veritas는 한국상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상하이로부터 지시받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오버밸류 및 중국산에 대한 

언더밸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높게 매겨지고 

있다. 

 

Ship Back 절차 복잡 

 

계약이후 셀러-바이어간의 마찰로 계약이 파기되어 선적된 물품을 ship back 하기위해서는 

바이어의 협조를 비롯하여 L/C개설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항만청 및 수출입관청 등의 

각종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재수출로 간주하고 있어 바이어의 협력이 없을 경우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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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체류화물의 경매  

 

항만에 도착한지 25일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찾지 않을 경우 항만 이용료가 2배로 되고 50일 

경과후에는 3배가 되며, 바이어/셀러/운송업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매에 

부쳐지므로 바이어가 제대로 물건을 찾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Ship back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글라데시 세관의 복잡한 행정으로 일부 악덕 수입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헐값으로 

매각된 제품이 시중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일부제품에 과도한 특별소비세  

 

H.S.Code 8단위 기준으로 약 600여 품목에 최소 15%에서 350%까지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세율 및 부가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과 함께 큰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지사/사무소 개설어려움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지사 및 사무소개설시에도 총 지출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로 자금의 납입 및 지출결과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보고 

해야 하는 등 지사 및 사무소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법인세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일반 기업은 37.5%의 법인세를, 금융권은 45%의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현지기업들의 경우 각종 탈세와 부정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외국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어 외국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이다. 

 

2중 부가가치세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15%의 부가가치세를 통관시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자들이 이를 소매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1.5%의 선부가가치세를 통관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수입물품은 2중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 

 

L/C open은행의 대금미결재  

 

바이어가 L/C open은행으로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물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L/C개설 

은행에서는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조그만 

분쟁 발생시 L/C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정상적인 서류 및 물품인수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거 수입대금 결재를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외, 사소한 문구를 

트집으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거나 L/C자체를 Cancel하는 등 내부적이고 자체적인 한계를 

수출자에게 책임을 전하하는 관행이 방글라데시 전체의 금융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고 

있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외국종업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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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이 고용수에 따라 외국종업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0명당 

1명, 금융업의 경우 종업원 10명당 1명만 사용이 가능한데 비록 방글라데시의 고용창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업체 및 사업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시대착오 

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보미공개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통계, 정책 등이 제때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일부 정부관리 

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시장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카타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부가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게 송부하는 각종 카타로그에도 관세를 부과(1kg에 한화 4천원) 

함은 물론 DHL, T&T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물론 소규모 현지 로컬업체들이 별도의 핸들링 

차지를 요구하거나 세관과 결탁하여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사짐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   현지히트상품 / SUZUKI 포터블 제너레이터 
 

1. 제원 

 

- 원산지 : 일본 
- 시장예상수요 : 약 US$ 250만 
- 출시연도 : 1997년 
- 취급업체 : Mallik Enterprise 
     주소 :  T.M.C. Bldg.(5th   Fl.), 52 New  Eskaton  Rd., Dhaka  - 1000          

     Tel  : 880-2-839010, 9333001 

     Fax  : 880-2-835237 

     대표 : Mr. Mallik 

     설립년도 : 1986 

     자본금   : US$ 120,000 

     종업원수 : 26명 

 

2. 제품설명 

 

하루에도 7-8차례씩 5시간 넘는 정전이 생활화되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들어 제너레 

이터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설비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대형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상인들과  가정에서도 소형 포터블 제너레이터의 구입 붐이 일고 

있다. 이는 낮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기, 도로, 상수도 등 기본 생활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개인적인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제너레이터 

구입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제너레이터 브랜드 중에서도 일본산 Suzuki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이 돋보인다. 

'Steel body를  채택하여 소음이 적고 연비가 높은 제너레이터.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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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가 간편한 제너레이터. 브러쉬 없는 디자인에 내장 콘덴서를 이용한 정격전압 

유지' 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집약한 제품의 기술적 강점을 강조한 판매 슬로건으로 

Suzuki 포터블 제너레이터의 방글라데시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다. 

 

기술과 성능의 우위를 바탕으로한 적극적 마케팅활동 

 

기존 중국이나 인도산 제품들이 제너레이터 body 소재를 품질이 낮은 철강을 사용함으로써 

습도가 높은 기후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10개월만 지나면 녹이 써는 등 내구성이 

뒤떨어지는 데 반해 Suzuki 제품은 고품위 철강을 사용하여 내구성 을 높이고 body자체가 

소음기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제너레이터 사용의 최대문제인 소음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료소비량을 대폭 줄인 기술력도 Suzuki 제너레이터의 성가를 높이고 있다. 시중 경쟁제품 

에 비해 20-30% 이상 연비를 높임으로써 Alterator 내부의 카본 연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이는 다시 가동상태에서의 연소가스 배출을 줄여 줌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제너레이 

터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제품 경쟁력으로 Suzuki 브랜드는 중국산이나 

인도산의 수입가격이 C&F 다카 기준 US$165 – 193 수준임에 비해 50-75%나 높은 US$ 

288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제품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Suzuki의 적극적인 시장관리 노력도 성공적인 것으로 꼽힌다. 

Suzuki는 제품 판매 후 3개월이 지나면 에이전트의 숙련된 기술인력을 고객들에게 파견하여 

자사 제품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기민한 A/S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이전트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Suzuki는 오랜 

기간 동안 현지 에이전트와 시장개척 및 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현지 유력  

일간지나 Yellow Page는 물론, 시내 상업중심가의 입간판 광고활동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인 

비용분담 조건으로 공동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지 기술인력에 대한 생산현장  

견학을 통해 제품이해도를 높이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 

 

국가이미지 활용한 시장진출 가능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호한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소비재와 산업재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진출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대기업의 경우라면 이미 다른 제품을  

통해 구축된 이미지가 마케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 

트와의 적극적인 협력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물론 제품자체에 있어서도 일본산 Suzuki 

가 자랑하고 있는 수준에 필적 할 수 있는 낮은 소음과 높은 연비, 내구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본산 대비 15-20%의 가격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쇼룸을 갖추고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수 있는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시장공략은 그만큼 쉬워진다. 상당기간 이상의 시장 참여 경험과 함께 자금력,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트라면 진입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반감시켜 줄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안고 있는 전력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고질 

적인 문제이며 절대 소득이 낮은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갖추려는 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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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터블 제너레이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장전망 

은 밝은 편이다. 

 

 

9.   현지히트상품 / Sunca 정전 비상램프 
 

1. 제원 

 

   원 산 지 : 홍콩 

   시장예상수요 : 약 US$ 200만 

   출시연도 : 1997년 

   취급업체 : Noble Friends(Pvt), Ltd 

     주    소 :  154, Rahman Electric Market, Nawabpur, Dhaka  - 1100      

     T  E  L  : 880-2-9558664, 9667593 

     F  A  X  : 880-2-9558664 

     대    표 : Mr. Jashimuddin Sarkar 

     설립년도 : 1988 

     자 본 금 : US$ 170,000 

     종업원수 : 24명 

 

2. 제품설명 

 

정전이 일반화되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정전중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 

등이 일반가정은  물론, 사무실과 학교,사원등 공공시설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98년부터 

일기 시작한 'Sunca 붐'은 이제 Sunca  브랜드가 비상등의 일반명사가 될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Sunca의 성공은 그동안 가격을 계명처럼 받들던  관련 수입업계와 Nawabpur 

전기제품 도매시장에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품질위주의 소싱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unca 정전램프가 자랑하는 품질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전과 함께 자동으로 즉시 작동하 

고, 둘째, 내장된 충전식 Lead-Acid 밧데리(6volt, 4Amp)를 통해 작동시간을 충분히 연장하 

였으며, 셋째, 밧데리의 과충전이나 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회로를 채택하고 Sealed 

형태로 제작하여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연장시킨 한편, 별도의 충전 코-드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Sunca 브랜드 램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느 제품들과는 달리 그 기능을 지극히 

단순화 시킨데 있다. 기능의 단순화는 시중의 수입품들이 라디오나 팬, Alarm등 복합 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별 용도도 없이 잦은 고장으로 수리만 어렵게한다는 취급업체와 

실수요자들의 반응을 제품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nca 브랜드는 정전비상등 분야에서 단순한 조명기능 제품뿐 아니라 방향표시 등과 Search 

Ligh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래 3가지  품목이 가장 많이 판매되 

고 있다. 

 

2개의 6Watt 형광램프로 360도 조명이 가능한 비상램프-별도의 Search Light 기능을 겸비한 

형광램프 2개의 6Volt/1Amp 전구로 비상출구를 표시해주는 Emergency Exit 램프 성공의 

비결은 유능한 에이전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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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계에서는 Sunca의 성공을 유능한 에이전트의 선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탄탄한 자금력과 폭넓은 영업망을 겸비한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오랜 기간동안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 

의 비결로 평가받고 있다. 

 

Sunca의 에이전트인 Noble Friends는 수도 다카의 전기제품 수입상과 도매상이 밀집한 

Nawabpur에 위치, 정전 비상램프뿐 아니라 비디오 도어폰, 형광등 안정기,전자계산기 등을 

함께 수입 유통시킴으로써 품목당 시장규모가 제한된 방글라데시 시장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판촉 및 유통경비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치타공이나 Khulna등 지방유통시장 

까지 별도의 노력없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책정에 있어서도 Sunca 브랜드는 여타 경쟁제품의 저가할인 공세에 굴하지 않고 적정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적정가격 정책은 품질의 우위로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으나 

Sunca 브랜드는 가격할인보다는 지방 딜러나 실수요자들에게 판촉사은품을 제공하는 전략 

을 펴면서 지방 대리점이나 도소매상들을'Sunca 취급점'으로 묶어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전기,산업용품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한편, 시내 중심가의  

빌보드 광고, 주요 유통지역마다 자체 Show Room 설치 운영, Free Poster등 정기적인 

판촉물의 제작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제품보증, 1년동 

안의 무료서비스, 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등의 A/S 정책을 채택하여 경쟁제품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판매전략을 펴고 있다. 

 

적정가격수준과 실용성을 갖추면 진출기회 많아 

 

중국산 제품이 C&F 10불 이하로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비상램프 시장에서 저가 

품 수요는 전체수요의 50% 미만이며 50% 이상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수요층이며 

일부 대형 수요자나 기관에서는 국내 유통시장에 수입된 제품 보다는 직접 선진국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예도 있다. 일본제품의 경우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고급품 취급은 

하지않고 있으며 홍콩산 Sunca나 말레이시아산 Sanyo가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Sunca 브랜드가 C&F 11불, Sanyo가 C&F 12불에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의 경우 

제품에 따라 다르겠으나 Sunca와 경쟁할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면 11불-15불정도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문제는내구성(최소 수명 2년 이상), 

외관 디자인, 조명의 밝기, 조명지속시간(1회 최단 3-4시간)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진입 초기단계에서는 일간지 광고, 전시회 참가, 입간판 광고등 필요한 판촉활동을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에이전트를  선정하기 전에 자금력과 

영업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현지히트상품 / 냉온수기 
 

방글라데시는 우기철에는 연례 행사처럼 홍수 피해로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재산과 생명을 

잃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반면, 건기에는 식수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내 곳곳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자연 현상에 의한 

재해에 가깝지만 상, 하수도시설 미비에 의한 인재라 할 수 있는 부문도 많다.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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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상하수도 건설 등은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으로 

당분간 개선될 여지는 없다. 

  

거의 모든 개도국들이 그렇듯이 방글라데시 대기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 

대기오염은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며, 빗물, 정수되지 못한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그대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UN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질병의 70% 이상이 

수질에 의한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다카와 치타공, 실렛, 쿤나 등 방글라데시의 주요 도시의 상수도 보급율은50%-60%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군소 도시와 시골은 자연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도시에 보급되는 

수돗물 또한 상수도 관이 시멘트, 석면 파이프 등으로 되어 있어 식수의 상태는 극히 

불량한 수준이며 정수시설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수인성 전염의 유통 경로가 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방글라데시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미네랄워터를 

사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나 사무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 수준이 US$265에 머물고 있어 미네랄워터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지 수입상에 따르면, 연평균 1백만 리터씩 해마다 증가(PET 미네랄 워터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의 유명한 대기업 중의 하나인 Duncan Brothers사는 PET병 미네랄 워터 공급으로 

대기업 반열에 서 있으며 대부분의 30대 기업이 음료 시장과 미네랄 워터 시장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는 미네랄워터 공급 업체들이 대부분 냉온수기(Water Dispenser)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총 9개의 미네럴워터 생산업체가 있으며, 이 중 

4개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5갤론 용기의 미네랄 워터를 생산하며 모두 

냉온수기 사업을 겸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냉온수기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90년도 초이다. 처음에는 대만산과 현지업체 

에 의해 조립된 냉온수기가 선보였으나 품질이 열악하여 크게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초 설립된 Alphine Fresh Water System Ltd사가 96년말부터 내놓은 냉온수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용 인구 또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카상공회의소 

역시 방글라데시 히트상품으로 선정할 정도이다. Alphine Fresh Water System Ltd사도 

처음에는 대만산을 일부 수입하고 주로 미네랄워터를 생산, 판매하였다. 그러나 첨차 

미네랄워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대대적인 미네랄워터 공급 생산 플랜트을 미국으로 

부터 도입, 증설하면서 개끗한 미네랄워터 공급 회사라는 이미지 구축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카나다로부터 냉온수기를 수입 "Alphine Fresh"라는 독자상표로 냉온수기 판매망을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의 부사장인 Mr. Anwar Tarafder는 카나다로부터 냉온수기를 

도입한 이유를 "가격도 저렴하였지만 깨끗한 물과 환경이라는 카나다 국가 이미지"를 보고 

수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 가스와 유전이 속속 발견되면서 대규모 외국인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기업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증폭되면서 

미네랄 워터를 찾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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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직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절대 매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순수 냉온수기 시장에서만 

'97년 기준으로 1백 2십만불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Mr. Anwar Tarafder 부사장은 밝히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미네랄워터 시장은 1995년 5백 60만리터 정도가 수요되었으며 1998년에는 

1천만 리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해마다 25-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Alphine Fresh Water System Ltd사는 현재 방글라데시  전체 미네랄워터 시장과 냉온수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동사가 단기간에 여타 경쟁업체를 제치고 시장의 

마켓리더로서 성공하기까지는 양질의 미네랄워터 공급회사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하였지 

만 "Alphin Fresh"라는  냉온수기의 힘이 컸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에 냉온수기가 본격 소개된 것이 5-6년 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냉온수기 자체의 

품질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아무리 제대로 된 정수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시도하더라도 

냉온수기 자체의 품질 열악으로 세균 등이 번식할 것을 우려한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였으며 PET병 미네랄 워터를 주로 애용하였다. (물론 지금도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PET 미네랄 워터가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나 Alphine Fresh Water System Ltd사가 

카나다로부터 도입한 냉온수기는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이었다. 기존 제품이 단지 

Normal Water 서비스만 제공하던 것에 비해 수도꼭지 2개가(한국에선 일반적이지만) 한 

쪽은 NormalWater, 또 다른 쪽은 Cold Water를 서비스함으로써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품이 Water Guard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Alphin Fresh 냉온수기에는 새롭게 Water Guard를 정착함으로써 미네랄 워터에 세균 

침입방지등 안정성 등을 배가시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고 들었다.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주요 사무실을 방문,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주요 외국 원조기관, 외국인 투자 사무실, 방글라데시 주요 대기업 

을 우선 선점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안전하십니까?"라는 광고 전략과 함께 주기적으로 부품 수리나 A/S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규 고객에는 냉온수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미네랄 워터를 공급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Alphin Fresh는 한 대당 

12,500TK(US$272)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품인 "C"나 "S"상표보다 500TK 

(US$11)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Alphine Fresh Water System Ltd사  Mr. Anwar Tarafder 부사장은 "현재는 다카 인구의 100명 

중 2명만이 냉온수기를 이용한 미네랄워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2000년까지는 10명 정도로 그 

비율은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PET병에 들어  있는   미네랄워터를  

마시면 소비자들은  15TK(US$0.32)에서 20TK(US$0.43)를 지불하여야 되지만 냉온수기를 

이용한 미네랄워터를 마시면 리터당 3TK(US$0.07)을 지불하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업체는 사업 확장과 더불어 국내 적격 업체와의 알선을 

의뢰하여 오기도 하였는데 냉온수기가 미네랄워터 판매 확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C 정수기 회사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현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38,000 타카에 이르는 고가로 소비자가 일부 중산층에 한정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현지 전시회 참가 및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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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지히트상품 / 모기잡이 제품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은 연중 모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기철인 

6-9월과 모기들이 알을 낳는 11-12월 사이에는 Denggi 모기로 인하여 연간 수십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어 이곳에 사는 외국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정부, 특히 수도 다카시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약 260대의 공중 스프레이 

를 구입하여 매일 다카시 이곳 저곳을 누비며 모기약을 살포하고 있지만 다카시의 경우 

이곳 저곳에 물웅덩이가 많아 온도변화에 따라 모기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속에 방글라데시에서는 모기잡이와 관련된 제품의 특수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형광물질을 이용한 전기로 모기를 잡는 제품으로 방글라데시에는 중국산 블랙홀이 폭발적 

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제품은 한국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소미자 판매가격 

이 US$60으로 매우 비싼 편인데도 2003/4년도에 3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집마다 방충망과 모기장을 구입하고 있으며, 모기잡이 스프레이도 방글라데시 

업체에 의해 제조되어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다카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모기약을 비롯한 다양한 모기잡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외에도 모기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모기향, 모기젤, Liquid 등도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 모기채도 1만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모기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세관 통관시에도 샘플을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들과 협상시 모기잡이 제품에 대해 홍보하면 누구나 장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하지만 다카시의 경우 인구 1천만 이상이 살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미흡과 쓰레기 

처리능력 부족, 그리고 집중호우를 대비한 많은 물웅덩이, 그기다 고온다습한 기후까지 

모기서식지로는 더할 나위가 없어 다카시민들은 연중 모기와의 전쟁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은 계속 히트를 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이 요구되며, 특히 방글라데시에 특화된 제품일수록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시중에 있는 다양한 모기제품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계속 모기가 있게 

마련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어필이 요구되는 상품이 히트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현지히트상품 / LG 전자레인지 
 

LG의 전자레인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전자레인지 시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으나 연간 

15,000-20,000 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Samsung 과 LG 등 한국산 제품이 전체시장 

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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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LG 제품이 전체시장의 30%를 점유하여 방글라데시에는 LG 전자레인지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전자레인지 시장에서 Samsung 과 LG 라는 이미지가 심겨져 있을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초기시장 진입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전자레인지 수요가 매년 30-50% 증가하는 등 시장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여타 브랜드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LG 전자레인지의 경우 여타 경쟁품목에 

비하여 품질이 높음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특히 계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존제품 

에 대한 가격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많은 소비자들은 신제품 발표를 오히려 기다리다 가격이 

인하된 기존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다. 

 

일제 Sharp 에서 판매하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용량이 27 리터로 LG 산 30 리터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30%이상 높게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LG 전자레인지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경쟁력으로 계속적인 판매시장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는 한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전자제품을 개인수 

화물로 가져오고 있음에 따라 실제 한국산 전자레인지의 시장점유율은 60-70%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LG 브랜드가 높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LG 브랜드가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Butterfly 라는 좋은 

에이젼트를 발굴하였기 때문으로 전국적인 매장을 통해 LG 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3.  진출성공/실패사례/주재국 시장 상황에 기초한 시장 개척 
전략 성공사례 

 

음료 생산설비 수출 전문 엔지니어링사인 국내 M산업은 방글라데시의 음료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글라데시의 인구, 경제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글라데시의 음료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 본격적으로 미시장 개척지인 

방글라데시 진출에 돌입키로 결정. 

 

M 산업은 우선 KOTRA를 통해 해외세일즈 지원 제도를 활용, 4일간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면서, 

음료 생산 업체 및 잠재 바이어와의 중점 상담. 이중 방글라데시 최대의 대기업 중 하나로 

현지 독자 브랜드인 "RC 콜라"를 생산하는 PARTEX 그룹과 상담하던 중,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당시 PARTEX 그룹의 생산라인은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기계였으나 

수리기술이 없어 50%만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 

 

이에 M산업이 공장을 방문하고 문제를 진단한 결과, 매우 사소한 기계의  결함으로 1-2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였음. 국내 M산업은 원활한 의소소통은 물론 계속적인 

시장정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KOTRA 지사화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PARTEX 그룹이 

생산라인을 대규모 증설 계획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는 거의 원가에 가깝게 문제라인을 

교체하여주는 동시에 한국에 초빙, 자사의 기존 생산라인을 견학, 동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에 성공. 

 

이후, US$60만에 해당하는 "Bottling 생산라인 수출" L/C를 개설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시장개척에 자신감을 획득. 2-3개사와 추가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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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음료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정보에 의거한 현지 시장 진출 

노력의 결실이자, 상대방과의 신뢰를 기초로 한 노력의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4. 진출성공/실패사례/무역거래가장,불법인력송출업체사기사례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방글라데시인의 국내 불법 취업 시도가 한국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다시 극성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취업 입국 시도 대부분은 무역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년 들어 무역관은 국내업체로부터 수십 건의 방글라데시 업체 신용조사를 

의뢰 받았는데 거의 모두가 불법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콰이어리로 판명되는 등  

국내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역관이 국내업체의 의뢰에 의해 신용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 방글라데시 불법 인력 송출 

업체들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전화, 팩스가 없이 여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센타의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센타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전화, 팩스를 빌려주는 곳으로 방글라데시 다카시내에만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피해로 한국업체들은 기대했던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될 

뿐만 아니라 입국보증에 따른 책임까지도 안게되어 물적  피해까지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들 유령업체들의 거래제의를 믿고  L/C개설 전 제품의 생산에 착수하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불법인력 송출업체의 접근 방법은 진정한 바이어와 매우 유사하여 심층적인 조사 없이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우선,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청 대상자의 나이, 

직위(Managing Director)등을 검토하고 진정한 바이어일 가능성이 있으나, 방글라데시 업체 

가 기술자를 포함하여  3-4명의 초청장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자급 1인에 한해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는 정중한 내용과 함께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 

어 있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양국을 방문하는 기업가는 현지 공항에서 비자를 획득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안내하면 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업체들과 신규 거래를 할 시에는 불법인력 송출을 목적으로 한 유령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며,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업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다음은 방글라데시 업체의 접근방법 등을 사례별로 나타낸 것이다. 

 

[사례 1 ; 수입기계 선적전 검사을 위한 초청장 송부 요청] 

 

불법인력 송출업체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생산하는 기계 

수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가장하고 수 차례 교신한 후, 거래가 거의 성약단계에 이르러 

서는 L/C 개설 전에 한국업체의 공장규모나 기계의 선적전 검사를 위해 3-4명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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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방한이 필요하니 초청장(Invitation Letter)나 보증서(Guarantee Letter)를 보내달라 

는 식으로 접근, 입국하여 2-3일 후 잠적. 

 

[사례 2 ; Undervalue초과 금액의 현금 지불을 위한 초청장 송부 요청] 

 

방글라데시 불법인력 송출 업체는 한국업체에 접근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입관세 등이 

매우 높으니 한국산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L/C 실제 수입금액의 60-70%만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L/C 개설 전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 초청장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례 3 ; 샘플구매를 위한 방한 초청장 송부 요청]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방글라데시 시장에서는 신제품으로 매우 유망하여 제품 구매에 

의향이 있고 거래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Sample  구매 차  방문할 예정이니 초청장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 

 

[사례 4 ; 대량 구매 의사 표시 후 초청장 요청] 

 

방글라데시 시장규모에 맞지 않게 거액의 거래제의를 하는 업체로  한국 수출 업체에 

US$20만 상당의 L/C를 개설하겠다고 접촉하고 3명의 인력을  송출하려 한 사례 적발,  

방글라데시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한 제품은 아직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량 구매의사를 매개로 방한 

초청장 발송 요청. 

 

[사례 5 ; 정상거래후 재거래시 초청장 요청] 

 

최근들어 불법인력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독이 강화되자 일부 바이어들은 

첫거래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다음 두번째 거래시에 일부 품목을 변경하거나 

기술지원 등을 위해 3-4명의 기술자를 파견한다고 한다음 공항에서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래처라 하더라도 초청장발급시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 

 

 

15.   진출 성공/실패사례/對 美 수출쿼터 미확보로 인한 대금 
미결제 사례 

 

수입자 Sohaib Textile Mill &  Garment Ltd.사는 미국 마스터 바이어로부터  총 10,076벌 

(금액 미$ 243,163.50)의 자켓 오더를 받고 섬유 원부자재 조달을  위해 만기일이 '98. 

9.22일인  US$17,123.44상당의 120일 유산스 L/C를 국내업체 "I산업"(주)에 개설하였다. 

 

국내 I 산업은 수입상인 Sohaib Textile Mill & Garment Ltd.사가 서류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물품을 통관해 갔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Master L/C 

실행을 위한 작업도 순조로이 진행된다고 하여  대금결제를 안심하고 기다렸다. 

 

한편, 방글라데시 수입상 Sohaib Textile Mill & Garment Ltd.사는 미국 마스터바이어 로부터 

받은 자켓 오더 미$ 243,163.50 중 1차로 선적기한인 '98년  6월15일 US$183,810.40을 선적 

완료하고 나머지는 동년 6월 30일에 완료하여 동  건은 무사히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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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마스터 바이어가 방글라데시의 대미 자켓 쿼터 소진을 이유로 동 선적품을 

통관하지 못하자 마스터 신용장의 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으며, 이로 인해 

Sohaib Textile  Mill & Garment Ltd.사는 I 산업(주)에 대한 섬유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결제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동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Back to Back L/C 신용장 개설은행인 Islami Bank Bangladesh는 마스터  신용장 총 미$ 

243,163.50이 쿼터상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자 Back to  Back L/C로 조달한 I산업(주)의 

섬유원부자재 대금을 결제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금결제를 지연해 오고 있다고 

오히려 여유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사대행을 의뢰받은 무역관은 수입자 

및 신용장 발행은행에 마스터신용장 이행과 관계없이 I 산업(주)에 대한 대금결제는 은행간  

규약에 의거 이루어져야 함을 추궁하였으며, 은행 관계자들도 이때서야 이를 잘 숙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색을 

표하며 답변하였다. 

 

결국은 쿼터문제가 해결되고 마스터바이어가 물건을 통관하여 마스터  신용장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일신산업(주)에 대한 섬유원부자재 대금을  결제하여 국내업체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 방글라데시 교역관계에 있는  특히, Master L/C에 의한 Back to Back 

L/C 거래 업체는 3국은행 Confirm이나, 수출보험 부보 등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례라 하겠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렇게 대미 수출 쿼타가 없음에도 오더를 받아 미국 세관에서쿼터가  

없어 압류되는 사례도 있으며, 기타 납기촉박으로 Master L/C가  실현되지않아 Back to Back 

L/C에 의해 수출한 원부자재 대금을 시간에 맞추어 지 못하는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L/C 

개설은행도 국제금융관행을 무시하고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럴 

경우, 우선 국내 네고  은행을 통해 현지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현지 무역관에 의뢰해 수출대금 미결제 원인을 조사하면서 수입상이나 개설은행측에 조속한 

대금결제를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진출성공/실패사례/재정상태악화로 수입상의 지불능력 상실 
 

한국의 D 기계공업(주)는 방글라데시 무역업체인 Mann Bangladesh Trading사를통하여 

Rainbow Group Ltd사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Mann Bangladesh Trading Ltd사와 D 

기계공업(주)는 90년 이래로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는회사였다. 

 

D 기계공업(주)는 Rainbow  Group  Ltd사와는 금번이 첫 번째  거래였으며,Rainbow Group 

Ltd사는 은행 융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하니 대 기업인 종합상사 이름으로 수출하여 줄 

것을 요청, H종합상사를 수출자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화물은 98.2월말에 다카에 도착하였으며, Rainbow Group Ltd사는98.3.19일자로 추심 

은행인 Rupali Bank로부터 관련 화물 선적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한국의 추심 의뢰 은행 

이 98.3.11일자 텔렉스에서 대금결제는 Buyer's option이기 때문에 추심은행은  대금결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다만서류만 인도하면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입자는 대금결 

제에 대한 확약 없이,동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98.5월 중순 화물을 통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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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금결제기일이 지나도 Rainbow Group Ltd사가 대금결제를 안하자 초조해진 수출자 

는 수출품에 대해 확인작업을 펼쳤으며, 수입한 기계가 그대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수출자가 대금결제를 종용하자 수입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 기술자가 방문하여 기계를 조립, 설치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업체는 

수출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계 설치 요구를 들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수입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조사대행을 의뢰받은 무역관이 Rainbow Group Ltd사를 접촉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홍수 때문이라고 다분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추심은행은 자신들은 선적 

서류의 전달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입자는 동 화물대금을 은행융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무역관이 수입자, 추심은행, 

에이젼트를 접촉하고 대금 결제를 촉구하였으나 1) 추심은행은 자신들은 서류만 전달했을뿐 

대금결제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2) 수입자와 에이젼트는 수출자에게 

제시한바와 같이 5회 분할결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수입자는 무역관이 대금을 조속 결제할 것을 수차 촉구하자 회사대표자가 해외여행 중이라 

거나 중역회의에서 최종 결정해서 결제계획을 곧 알려주겠다고 하는등 최종결제 계획 통보 

를 지연. 

 

무역관 판단으로는 수입자가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기계를 수입하였고,은행 융자 

등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주재국의 신용경색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화물이 일단 수중에 확보된 만큼 대금 지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경우, 결국 법정으로비화되어 대금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방글라데시와의 교역시 대금결제가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됨. 

 

 

17.   진출성공 / 실패사례/ 합작투자 등 실폐 사례 
 

[사례 1] 

 

국내 모 기업의 경우, 한국의 자사 공장에 불법취업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사람이평소 

착하고 성실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던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방글라데시에 투자할 경우, 

매우 전망이  좋다고 감언이설로 대방글라데시 투자를 부추켰다. 방글라데시 불법 노동자는 

토지와 인력, 운영 자금은 자신이 투자하고 국내업체는 기술과 기계를 투자하는 식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가 실행된후 회사 탈취를 기도하여 회사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당시 한국기업 대표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맞다고 이야기함에따라 무역관 및 현지 

진출업체와 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초기 투자금액이 크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 2] 

 

현지에서 가죽산업이 발달하였다는 막연한 시장조사만 하고 투자한 한국 모 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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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시장조사없이 투자하였다가 현지에서는 고급 품질 가죽원단의 확보 곤란하다는 

것으로 얼마가지 않아 파악하여 최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일본의 업체도 가죽 

산업에 투자하였다가 철수 한 바 있다. 또한 모 가발업체의 경우, 현지 관습상 모발의 현지 

조달을 못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전력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전기에 민감한 기계 사용 업종 등의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18.   진출성공 / 실패사례/ 대림로얄보일러  (산업용보일러) 
 

대림로얄보일러(주)는 2000.6월 방글라데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주관 다카한국상품전에 

참가하여 바이어와의 상담결과 시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1.7월부터 무역관 지사화사업 

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첫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중고보일러 거래가 많았고 수차레 상담을 통해 

거래가 성사될 만 하면 막바지에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 디스카운트를 바이어가 

요구하여 무역관 직원들의 김을 빼곤 하였다.    

 

그러던중 무역관은 방글라데시 제 2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치타공 소재의 국영기업인 

Stan-dard Asiatic Oil Co., Ltd.가 2톤 보일러를 입찰형태로 구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Standard Asiatic과 인맥관계가 있는 현지의 유력 바이어를 에이전트로 선정, 2000년 10 월 

입찰에 참가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쟁쟁한 영국, 프랑스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대림로얄보일러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이다. 대림로얄보일러는 그간의 商社 

등을 통한 간접수출에서 탈피하여 직접수출의 길을 여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낙찰의 기쁨은 잠시였었고 적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영기업 입찰인 

관계로 향후 1년간 제품에 대한 보증을 확약한다는 약속표시로써 낙찰금액(US$ 27,0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PG Bond를 발행해야 했으나 당시 대림로얄보일러의 수출담당 

자는 입사한지 몇 개월되지 않았고 지방에 소재하는 대림로얄보일러의 거래은행 또한 입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PG Bond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PG Bond 발행을 계속 지체하여 PG Bond 

발행은 기한 하루전까지도 큰 진척이 없었다. 어렵게 성사시킨 거래가 무산될 것 같아 

급기야 무역관 직원은 우선 私費를 들여 현지은행을 접촉,가까스로 PG Bond를 발행함으로써 

2001년 3월중순 그다지도 기다리던 L/C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L/C 개설 이후의 과정은 더 더욱 어려웠다. 대림로얄보일러측은 다소 까다로운 조항에 대해 

L/C 조건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번 입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구매 기관의 한 

임원이 딴지를 걸어 L/C 조건변경은 어렵고도 어려웠다. 그러나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6차레의 L/C 만기일 연장을 포함한 총 8차레의 L/C 변경과 Standard Asiatic Boiler 

관계자의 대림로얄 보일러 공장방문 등을 거친 결과 2001년 10월에야 선적을 할 수 있었다.  

Standard Asiatic Boiler측은 시험가동 결과에 대만족하여 결제잔금 20%를 2002년 4월 중순 

대림로얄보일러 거래은행에 송금하는 한편 2002년 3월 대림로얄보일러 사장 및 직원의 현장 

방문시에는 全직원이 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Standard Asiatic Boiler가 대림로얄보일러의 

치타공내 SHOWROOM 역할을 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요원 역할까지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 

다. 대림로얄보일러의 對방글라데시 직접수출의 제1막은 이처럼 어려움이 컸던 만큼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첫 직접수출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대림로얄보일러는 금년들어 방글라데시를 보다 적극적 

으로 공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관과 대림로얄보일러는 현지 신문광고 등을 포함한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31

 

여러 가지 진출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략의 하나로 방글라데시 주요 산업도시 

인 치타공에서 보일러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보일러 설명회 

를 개최키로 하였다.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는 쾌히 예산지원을 승인하는 

한편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보일러 설명회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무역관은 현지 유력일간지에 광고를 시행하는 

한편 현지 유력업체 약 1,600개사에 C/L을 발송하였고 KOTRA와 대림로얄보일러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배너를 제작하여 사전에 설명회장 입구에 부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2002.3.13일 치타공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개최된 보일러설명회에는 약 

100개사 120명이 참석하여 최근 산업용보일러 동향, 미국산 및 유럽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대림로얄보일러의 장점, 향후 애프터서비스 계획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금번 설명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부업체는 대림로얄보일러 제품을 현재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면 이들 업체를 직접방문하여 보일러성능 등을 점검한 후 구매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림로얄보일러는 금번 설명회를 위하여 5가지 종류의 카타로그, 

영문 세미나자료, 기념품(회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수록한 볼펜세트) 등을 

준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Powerpoint로 작성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함으로써 참여 업체들에 

게 선진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향후 시장개척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번 설명회에 크게 만족한 대림로얄보일러측은 "현지 구매자들이 가격면에서는 대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는 그 무엇보다도 A/S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고 밝히면서 무역관과의 2차년도 

지사화계약이 종료되는 2002.7.1일부터 공사가 추진중인 지사화사업 부가서비스인 My 

Office 서비스 사업(연간 약 500만원)에 참여키로 하고 적격의 현지인 A/S맨을 발굴하는 

대로 당관에 상주 근무시키면서 A/S 및 후속주문을 전담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무역관은 적격 엔지니어 발굴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2002년말 현지 보일러 

공장에서 근무하는 적격자 1명을 선정하여 2003년 2월 현재 대림보일러 한국 공장에서 대림 

제품의 특징, 수리기술, 장단점 등 전반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2003.3월 동 

기술자가 방글라데시로 돌아오는대로 무역관에서 대림보일러 아프터 서비스 및 대체수요 

발굴에 전념, 현재 방글라데시 산업용 보일러 신규시장의 30%이상을 점하고 있다. 

 

 

19.   진출성공 / 실패사례/ 입찰 성공 사례  (연막기) 
 

고온다습한 기후탓에 방글라데시는 모기퇴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이라고 할 수 있는 Dhaka City Cororation에서는 모기박멸을 위해 매년 연막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유럽이나 미국산 제품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구매방식은 국제입찰이지만 돈이 ADB나 WB,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에서 나오다 보니 우리기업의 참여가 여의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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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연막기를 수출하는 한국의 C사가 KOTRA 지사화사업에 참가하게 되자, 대카무역관에서 

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연막기 수요의 90%이상이 다카 등 주요 대도시 시청에서 입찰로 

조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카시청을 접촉하게 되었다. 

 

다카시청은 그해 연막기 250대 구입예산을 ADB로부터 지원받아 입찰준비중이었는데, 미국, 

유럽 및 일본업체에 대해서만 참가자격을 주고 있었다. 이에 KOTRA대카무역관은 현지 ADB 

사무소에 한국의 입찰참가 제한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2개월후 다카시청 

은 한국을 참가 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재국은 현지 에이젼트를 통해 입찰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에이젼트 

의 선정이 중요한데, 과거 유럽국가의 입찰 에이젼트로 활동했던 에이젼트들을 접촉하였으 

나 한국업체의 에이젼트로 응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연막기 입찰경험이 

전무한 A사를 에이젼트로 선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000.11월 입찰이 공고되고 한국의 C사를 포함 11개업체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입찰결과로는 한국업체가 최저가(The Lowest)였으나 다른 업체가 입찰관련 절차하자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입찰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재입찰을 하게 된 

배경은 입찰참가 업체중 한업체가 이미 이번 입찰을 위해 다카시청 공무원에게 막대한 

뒷돈을 지불해서 낙찰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건 것이라고 한다.  

 

재입찰하는 날, KOTRA 직원과 현지 에이젼트가 함께 입찰서류 제출장소에 도착하자 일단의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입찰서류를 탈취, 그 자리에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한국의 C사 서류는 제출되지 못했다. 

 

KOTRA는 다시 ADB에 당시 정황과 강압에 의해 응찰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 

하였고 결국 다카시청은 재재입찰을 시행키로 하였다. 그리고나서 며칠 후 경쟁사인 유럽 

연막기 제조업체의 에이젼트가 KOTRA를 찾아와 자신을 한국 C사의 에이젼트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그를 에이젼트로 수락한 한국 C사는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었다.  

총 금액은 미화8만불.  

 

이번 입찰성공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한국산 연막기가 그 성능을 인정받아 방글라데시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금년도 공고될 500대분의 입찰물량도 무난히 한국 

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재국은 입찰관련 절차, 진행 등에 있어 잦은 연기, 불공정 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입찰에 의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마케팅 여하에 충분한 시장개척이 가능한 시장이다. 

 

 

20.   진출성공 / 실패사례/ nylon fabrics 사례 (경북통상) 
 

지사화사업 밀착지원사례 (경북통상(주)) 

초기에는 실망으로 시작 

 

경북통상(주)가 당관 지사화사업에 참여한 것이 2001년 6월. 가입 초반에는 예상외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듯 했다. 경북통상의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인 nylon fabrics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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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한 현지 봉제업체 W社가 조만간 US$ 25만 상당의 L/C를 개설하려 했던 것이다. 

경북통상은 물론이고 당관은 최빈국 방글라데시 시장에 적지 않은 금액의 원단을 수출하게 

되리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벨기에 原바이어의 갑작스런 오더취소 소식을 접한 방글라데시 

현지 봉제업체 W社가 L/C 개설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당관과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에 당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관보다 더 많이 

실망했을 경북통상의 안 영환 사장은 오히려 당관의 그간 지원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장특성을 고려, 소량주문 적극 수용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북통상은 방글라데시의 시장특성을 분석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경북통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兩대들보인 김청극 과장과 강명신대리는 이미 프로비지니스 

맨이었다. 작년말 송년인사차 당관에 전화를 한 김 과장과 강 대리는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인 nylon fabrics에 치중하기 보다는 방글라데시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소비재를 중심으 

로 경북도내 제조제품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소량 주문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좋은 

바이어와 연결만 시켜 달라.궛 주문하였다. 이에 당관은 기존 지사화업체 취급품목과 중복 

이 되지 않는 품목중에서 경북통상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바이어를 발굴하 

여 지원한 결과 2002년 들어서만 11월말 현재 총 7건, US$ 90,000 상당의 거래를 성약시킬 

수 있었다. 금액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인 추가 

오더가 예상되고 있는 등 향후 수출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경북통상이 당관 지사화사업에 참여한지 2년차만에 작지만 내실있는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었던 것은 당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거래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후속지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라도 교신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당관 지사화사업 담당직원은 매일 아침을 경북통상의 김 청극 과장이나 강 명신 대리가 

보내온 레터(팩스 또는 이메일)로 시작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도착해 

있는 레터 서문에는 월드컵 소식, 땡볕더위 소식, 大選 소식 등 다양한 국내소식을 전하면 

서 당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원 요청사항을 담고 있는 데 반갑기 그지없다. 

 

지사화업체에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대하는 데 어느 무역관인들 지원을 마다 하겠는가? 

당관도 경북통상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날 요청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 

시 당일에 회신하고 있으며 거래성사 단계에는 하루에도 2-3회씩 바이어의 요망사항을 전달 

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관 지사화사업에 가입한지 

1년 6개월만에 상호교신한 서류철만 큰 파일 2개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당관과 경북통상간 

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자료의 적기 공급 및 유연한 대응력이 결실로 이어져 

 

경북통상의 경우 당관이 카타로그나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 카타로그 

나 샘플 등을 먼저 당관에 송부하고는 언제 무슨 편으로 보냈다고 알려주는 한편 수시로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문의하는 성의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마케팅 자료를 넉넉하게 송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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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현지에서 바이어와의 상담도 한결 수월하다. 상담이 무르익어 가면 항상 막바지에는 

가격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바이어들은 세계최빈국이 

마치 무기인 양 불쌍한 나라이니 가격을 인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일쑤이며 이를 수용하면 

한걸음 더 나아가 판촉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어지간한 공급업체들은 무리한 요구에 지쳐서 거래를 포기하고 마는 데 경북통상 

은 섣불리 물러서지 않는 집요함을 보여 준다. 약간의 마진만 확보되면 기분좋게 이를 

수용하는 데 그 밑바탕에는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自社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향후에 

바이어가 추가로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를 감동시켜라 

 

경북통상은 거래바이어가 만족감 아니 더 나아가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번은 주재국 바이어가 버티칼브라인더 원단은 경북통상으로부터 버티칼브라인더 액세서리 

는 국내의 A업체로부터 수입을 추진하면서 수입비용 절감 차원에서 L/C를 각각 개설하지 

않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L/C만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국내 A社는 방글라데시 

에서 개설된 L/C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 할 수 없으며 사전에 100% T/T 

송금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경북통상은 당관에 바이어 신용도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조사결과 믿을 만한 업체로 

밝혀지자 경북통상은 과감히 自社를 수취인으로 하는 L/C 개설을 수용하는 한편 바이어를 

대신하여 A社에 대금결제를 약속함으로써 꺼져가는 거래를 되살렸다. 뿐만 아니라 A社의 

부주의로 선적이 지연되고 서류를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경북통상은 국내 

A社 및 바이어측에 한 마디 불평없이 일을 완결하였다. 이에 감동한 바이어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 답례로서 추가 오더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한 건의 클레임도 용납하지 않아 

 

거래성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깨끗한 마무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경북통상은 L/C를 수취하면 신용장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사전에 변경을 요청하였고 작업과정 및 선적과정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후 바이어에 

게 이메일 송부함으로써 바이어가 아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클레임 방지 장치를 

철저히 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경북통상은 거래하기가 다소 까다롭다고 알려진 방글라 

데시와 금년들어 7건의 거래를 하면서 단 한건의 클레임도 제기받지 않는 완전무결한 

수출을 이행하였다.   

 

2003년에는 주력품목의 방글라데시 入城을 위해 매진할 터 

 

당관 지사화사업에 참여하여 크지는 않지만 내실있는 성과를 거양한 경북통상이 경상북도의 

수출창구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당관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2003년에는 경북통상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로서 방글라데 

시 시장공략이 가능한 nylon fabrics의 對방글라데시 入城을 위하여 무역관장 이하 全직원 

이 총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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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진출성공 / 실패사례 / 습기방지페인트 진출실패사례 
 

제목 : 습기방지 페인트 진출실패사례 

 

방글라데시에 우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습도는 가히 90%가 넘어 가만히 있어도 손에서 땀이 

날 정도이며, 집안 여기저기에 습기가 끼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옷장이나 서랍속에 

놓아 두었던 옷이며 각종 도구, 심지어 아이들 장남감에 까지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으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는 

물론 방글라데시에 도움이 되는 보다 획기적인 상품을 찾고 있던 중 방글라데시에 습기가 

많음에 착안하여 습기방지 페인트 수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A씨는 일단 국내 굴지의 페인트업체를 접촉하여 방글라데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샘플 오더를 

하게된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건축업체를 돌아다니며 습기방지 페인트의 우수성과 이로인한 

집안의 습기제거를 직접 마케팅을 하던 A 사장은 샘플 오더를 이용하여 일부 건축물에 

사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습기방지 특수페인트는 방글라데시의 습도에 견디지 못함은 물론 

높은 가격에 놀라는 건축업체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너무도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A사장은 직접 습기방지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습득함은 물론 작지만 조그마한 연구실을 임차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한국산 보다 저렴하면서도 방글라데시에 맞는 습기방지 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기쁨에 찬 A사장은 샘플을 만들어 다시 건축업체들을 찾아 나섰으나, 이번에도 건축업체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다. 방글라데시 건축업체들은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짖기를 원하며, 건물 분양시에 습기방지 페인트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은 더 이상 

비싸게 분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건물 내벽에 바르게 되는 습기방지 페인트의 실수요자는 건축업체가 

아닌 분양받은 건물주인들로서 이들은 내부의 습기방지는 에어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며, 

더 이상의 비용은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각고의 노력과 정렬도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A사장은 진정한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결국 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연구결과를 접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습도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앞으로 소득이 

보다 높아질수록 습기방지에 관련한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시장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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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이슈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구조조정 
 

1.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개황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연간 수출액 35억불, 국가 총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추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인 산업정책과 육성전략 없이 저임 노동력과 선진국 시장으로의 

우회수출을 겨냥한 외국인투자에 과도하게의존해온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이미 '투자과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울러 방적이나 방직등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의류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더욱이나 2004년 이후에는 수십년간세계 

섬유류 교역질서를 지탱해 온 다자간섬유협정(MFA)이 GATT/WTO 체제에 완전히 복귀하게 

되어 그동안 쿼터의 보호하에 안주해 비교적 손쉬운 선진국 시장접근이 가능했던 방글라데 

시의 의류수출은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되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들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로 많은 거래선들이 이탈하면서 의류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 경쟁국들의 의류산업에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로서는 의류산업 수출이 이미 

총수출의 70%, GDP 의 14.7%, 총고용의15% 이상을 점유하는 기간수출산업으로 성장한데다 

의류산업으로 파생되는 금융, 제조, 물류등 산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 

의류산업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어 금년말까지는 구체적인 섬유산업 지원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의 산업화 초창기부터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통해 의류산업의 발전과 수출산업화 

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섬유업계로서는 현재 방글라데시 의류업 

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고볼 수 있으나 방글라데시가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방향에 

따라서는 섬유기계 및 기계부품,염료, 섬유관련 화학제품등 섬유 및 의류산업  관련품목들 

에 대한 새로운 수출기회 발굴은 물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유망한 투자진출기회가 확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문제점 

  

방글라데시 경제는 매년  US$ 15-20억에 이르는 서방과 국제기구의 원조,US$15억에 이르는 

해외근로자 송금, 그리고 US$ 50억 규모의 수출산업등 3개의 중요한 축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서방의 원조와 해외근로자 송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가보다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수출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전체수출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의류 수출산업이야말로 단기간 내에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을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사활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상 '09/'10년의 수출목표는 US$ 270억 

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의 의류수출비중 73%가 이어진다면 2010년의 의류수출은 US$ 197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전망은 '06/'10 기간중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8%, 총투자/GDP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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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리고 연평균  수출증가율을13-14%로 전제한 것이나 의류산업의 발전과 수출증가가 

뒷밭침되지 않는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의류시장에서 방글라데시가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경쟁력에 있다. 방글라데시의류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현재 미얀마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생산비중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을 US$로 환산할 경우 방글라데시가  3%, 

인도와 중국이 5%,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4%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면적인 단위 노동비용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현재 생산설비의 

연간 가동시간을 비교할 때, 중국이 8,055시간, 인도가 8,451시간,스리랑카가 7,440시간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방글라데시의 경우  5,703시간으로 고작 65%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방글라데시가 설비  가동율을스리랑카 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면 

노동생산성의 열위를 보전하고, 자본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취약한 국내 원자재  

생산기반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업계의 Quality Fabric수요는 연간 25억 야드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생산 원단의 품질수준이 낮아 수출용의류에  소요되는 원단의 86%를 

(woven  fabric 96%, knitted fabric 35%) 한국, 대만, 홍콩, 인도, 파키스탄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필수 원자재의 과도한수입의존은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산업의 대외 경쟁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류업계의 외화 가득률이 25-30%에 머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내부의 문제외에도 과도한 행정규제와 간섭, 세관의 부패, 

항구적체의심화에 따른 선적지연과 비용증가,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쿼터관리의 

난맥상에서 오는 비자위조와 그에 따른 대외신뢰도저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스트라이크(Hartal)의 빈발등도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의 장애요인들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3. MFA 철폐에 따른 대응과제 

  

2005년 1월부터 다자간섬유협정 (MFA)가 철폐되고 세계 섬유류교역이 WTO 체제내로 

흡수되어 쿼터규제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쿼터의 혜택을 입어발전할 수 있었던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산업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에 놓이게 된다. 쿼터가 

철폐된 상황에서 쿼터를 피해 방글라데시에 진출했던 한국, 싱가포르 등 외국인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인도의 저가물량공세를 견뎌낼수 있을 것인가, 새로이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의 가격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필요한 원자재의 적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 등이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산업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고 의류수 

출산업이 이제까지의 성장추세를 유지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각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의류산업의 체질개선 

- 시장의 다변화 및 특정시장을 목표로 한 품질수준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류시장으로의 진입 

-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비용최소화 노력과  병행한 제품다양화  추진,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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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생산에서 벗어나 시장성있는 디자인제품 개발 

- 디자인능력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전문인력의 개발 
- 시장조사와 정보수집, 제품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정비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방글라데시 섬유업계는 지난 4.30일 의류제조 

수출협회(BGMEA), 방직협회(BTNA), 편직물수출협회(BKMEA) 등 5개 섬유 관련 단체들이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해결과 이를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 마련, 2004년 말 

다자간섬유협정 종료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1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차로 아래와 같은 섬유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 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4. 우리업계의 시장진출 확대방안 

  

1) 섬유기계류에 대한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 

  

향후 방글라데시의 투자는 Weaving, Spinning등 수출용 고급 기초원자재 분야의 생산 

플랜트는  물론 염색, Finishing등 원사와  원단 가공공정에 필요한 기계류, 단추, Collar, 

라이닝, 폴리 백등 의류용 악세사리 제조용 기계류, 그리고 의류 포장용 카튼박스 제조 

플랜트, 테이프제조 플랜트등 의류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기계류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섬유기계류는 이미 현지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을 통해서 또는 수입상과 

현지실수요업계를 통해서 성가를 인정받고 있으며 가격에 있어 유럽산이나 일본산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방글라데시 업계의 구매력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개별기업 차원의 시장개척 노력은 물론, 방글라데시 섬유기계류 구매단 

초청상담회, 현지 한국 섬유기계전, 섬유기계류 시장개척단 파견등  정부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섬유, 의류제조용 원부자재 및 연관제품 시장확대 노력 

  

현재 방글라데시에 대한 우리의 원부자재 수출은 대부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출용 

원부자재 조달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국내업체들의 능동적인 현지 시장 개척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재봉사와 지퍼, 패딩등 일부 원부자재는 로칼제조업체들의 

생산공급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공급분의 

경우에는 아직도 선진국수출용 의류제조용으로는 만족할만한 품질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시장개척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양국 업종별 단체간 협력사업 추진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의류제조수출협회 (BGMEA), 섬유산업협회 (BTMA), 편직물제조수출 

협회 (BKMEA), 타월 및 린넨제조수출협회(BTTLMEA), 특수섬유제조협회 (BSTMPIA)등 5대 

섬유관련 단체가 업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자금과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위한 활발한 대정부 교섭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계류나 섬유류 관련 단체에서 이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관련제품의 수출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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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유형 

은 의류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우리 섬유산업의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워크샵 개최, 현지 섬유업계 전문가의 국내초청 연수, 현지 기술인력에 대한 지도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MFA 철폐에 대한 업계동향  

 

약 3,000개 회원사가 가입하고 있는 주재국 최대 섬유산업유관기관인 의류제조 수출업협회 

(BGMEA ;Bangladesh Garments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섬유제조업협회 

(BTMA ; Bangladesh Textile Mills Association), 상공회의소연합 (FBCCI ;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 Indusrtry) 등 유관기관은 2005년을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가 선진국으로부터 무관세 및 쿼터프리 혜택 확보 뿐만 아니라 Spinning, Weaving, 

Dyeing 등 후방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 

  

유관기관/단체의 대정부 건의 및 요구내용 

 

- 다음 회계연도부터 매년 2,000 Tk(US$ 3.7억) 예산 배정 
- 현행 Tax Holiday를 15년으로 연장 
- 가스, 전기, 공업용수, 전화서비스, 의류공장 필요 
- 중간재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Textile village 
건설 

- 후방연관산업에 필요한 기계류에 대한 8 -10년간 장기대부 
-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기숙사 건축자금 장기 저리(1%) 대부 
- 기업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GMEA Bank 설립 
- 섬유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 정부보유 공한지(Khass land)를 섬유업계 저가 공급 
- Cotton Yarn, Capital Machinery, Cotton Yarn Waste 등 수입관세 면제 조치 및 
부가가치세 인하(10%)  

 

 

23.   주요이슈/전력사정 악화 
 

방글라데시의 전력사정 

 

개 황 

 

방글라데시의 만성적인 전력부족은 경제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47년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료되었을 당시 21 Mw의 

발전용량으로 17개 지역에 한정되었던 전력공급은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발전소의 

55개 발전설비로 4,710 Mw의 발전용량을 갖춘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력부족 현상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피크타임의 

전력수요는 4,800Mw로 현재 갖추고 있는 설비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현재 발전설비 가동율이 7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발전량은 

3,622Mw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나마 설비노후 화와 관리부실에 따른 송전 손실율이 

관리기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 이상에 이르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전력부족을 

부채질 하고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40

 

 

전력생산 및 소비추이 

 

방글라데시의 전력생산 설비능력은 1947년 21Mw에서 시작하여 1960년에 40Mw 용량의 

수력발전소 2기, 50Mw급 화력발전소 1기를 증설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함께 외국원조자금의 집중적인 투자로 1991년에는 2,350Mw 

로 확장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전력산업의 개방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면서 2004년 

현재 4,710Mw로 용량이 확대되었다. 현재 610 Mw 용량의 14개 발전설비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3개 설비만이 재가동을 위한 보수 작업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설비는 그 

동안의 유지보수 및 관리소홀로 기술적인 수명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94/'95회계연도에 1만 MKWh를 넘어서2004년에는18,422MWh(12,123MKWh 는 

공공, 6,299MKWh는 민간)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최종소비량은 16,331MKWh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아직도 10%가 넘는 전력 손실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발전량중 89.4%는 가스 

발전, 4.5%가 수력발전, 5.2%가 액체연료를 사용한 발전이며 전체 전력수요의 41.8%는 가정 

용, 41.2%가 산업용, 8.7%가 상업용, 5.4%가 농업용, 2.9%가 기타용도로 각각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속적인 전력생산능력 확충과 송배전설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 

데시는 전체가구의 약 15%만이 전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1인당 전력생산도 1997-98년에 

이르러서야 100KWh에 이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도 같은 서남아 

지역인 스리랑카의 1/3, 인도와 파키스탄의 1/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방글라데시 전력산업의 문제점 

 

투자재원의 부족 

 

전력생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막대한 제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글라데시의 전력투자는 대부분 서방선진국들의 원조나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의 장기차관공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원조자금이나 차관의 집행이 

행정상의 난맥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전력 생산과 공급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원조국들이 요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진전되지 못하자 1990년부터 전력산업에 

대한 서방의 원조가 중단되었다. 그 결과 '매년 200MW 증설을 목표로 추진해 온 방글라데 

시의 전력정책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최근 전력난이 악화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방의 원조중단은 방글라데시가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어 

1995년부터는 IP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 1998년 9월부터 미국의 Coastal Energy사가 

Khulna에 110MW 규모의 Barge-Mounted Plant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을 개시한 것을 필두로 

비슷한 용량의 3개 Barge Plant, 미국 AES사가 추진중 인 360MW, 450MW급의Plant등 10여개 

외국인투자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제도, 정책상의 문제점 

 

방글라데시의 전력생산과 공급은 일부 생산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독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력분야 관련기관을 소유, 관리하면서 투자와 관리가 중복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은 

물론, 서비스수준이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발전과 송전, 배전에 관련된 책임이 

통합되어 동일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부실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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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 신규발전소의 건설, 인력충원, 유지보수를 정부(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에서 관장하고 있고 PDB나 DESA는 단지 실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PDB나 DESA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과 회계의 독립성이 보장되 

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한데서 비롯된다. 직원들의 책임감 

과 직업윤리상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 정치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노조간의 대립 또한 기관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기의 공급과 요금 

징수과정에서도 도전과 요금횡령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사용료가 발전부분 에 재투자되 

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점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다양한 기술상의 문제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유중인 발전 

설비의 가동율이 유지,보수의 결함으로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66% 수준), 

생산된 전기가 송,배전 과정에서의 설비 노후화와 기술적인 결함으로 상당부분 (25% 이상) 

새 나가고 있다. 

 

 

24.   주요이슈 / 수출공단내 노조활동 허용 결정 
 

방글라데시, 수출공단에 노조 허용 결정 

2004.1.1일부터, 외국 투자기업에 타격 예상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겪어 온 수출공단 내에 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2004년 1월부터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31일자 관보에 게재된 방글라데시 노동부의 결정 내용은 "1980년 수출공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공단(EPZ : Export Processing Zone) 내의 근로자들은 2004.1.1일부터 모든 

적법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3년말까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복지위원회를(WWC : Worker's 

Welfare Committee) 구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출공단 내 노조 허용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마무리되어 GSP 

공여 지속은 물론, 대미 수출의류에 대한 무관세, Non-Quota 혜택을 위한 협상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현지 수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선진국의 바이어들 

과 소비자 단체들이 수출국의 노동 환경을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예상 밖의 조기 결정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며 

EPZ 내의 노조활동 금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당장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투자 기업들의 철수 압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 진출 감소에 대처하는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숙제로 떠 오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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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1980년대 후반 수출산업 육성 목적으로 수출가공 공단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EPZ  내에서는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 노동 관련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유보해 

왔다. 

  

현재, 수도 다카와 항구도시 치타공의 2개 EPZ에 총 $5.5억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110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만도 약 $11억로 국가 총 수출의 18%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 수출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 임대료, 각종 서비스료, 

국내 원자재 조달분과 하청공정 비용, 운송비용 등 EPZ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EPZ 투자액 중 한국의 투자가 32%로 가장 많고 일본(14.6%), 홍콩(13%) 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업종별로는 의류(25%),  섬유(23.2%), 기타 의류 및 봉제 관련  업종(13%) 

등이 대종을 이룬다. 

 

 

25.   주요이슈 / 수출공단내 노조활동 허용현황(2004.4) 
 

방글라데시 수출공단내 노조허용 현황(2004.12) 

 

지난 90년부터 문제된 방글라데시 수출공단내 노조허용문제가 2004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2006년 10월 31일)을 두고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 

Zone)내 노조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Act Nr. 23 of 2004, The EPZ Workers 

Association and Industrial Act) 

 

기존에 설치되었던 노동자복지위원회(WWC, Workers Welfare Committee)에서 향후 3년간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단체협상을 준비하고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가 2004년 12월 

다카와 치타공 EPZ의 6개 업체(Ilkwang, Savar Industries, Expicom, Alita, Van Green, ACE 

Bucycle)에서는 노동자대표복지위원회(Workers Representation Welfare Committee)의 대표를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동투표에는 98%의 노동자가 참가하였으며, 미대사관의 노동관계자, 

AFLCIO 방글라데시 대표 등이 BEPZA와 함께 참관하였다. 

 

3년 유예기간 동안 활동하게될 WRWC는 종업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노조설립, 단일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적 개입 불허 등 외국인투자가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은 향후 노조설립으로 임금인상, 파업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0년 수출가공공단(EPZ)내 

노조설립을 불허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미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AFL-CIO에서 동 

조항이 ILO의 노동자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대 방글라데시 GSP 철회를 

비롯한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 

 

수출가공공단내 최대 투자업체인 한국의 투자업체들은 수출가공공단내 종업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외부에 비해서 훨씬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상권 및 노조설립으로 향후 공장운영 

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GSP 철회 등을 우려한 방글라데시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최빈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방글라데시 섬유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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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와 치타공 등 6개 EPZ에는 현재 미화 7억불의 제조업체들이 투자, 13만명을 고용하면서 

연간 US$120억을 수출, 방글라데시 총 수출의 약18%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EPZ내 최대 투자국으로서 52개사가 진출, 투자금액 2.1억불,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영원무역이 우리나라 총투자의 25%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번 방글 

라데시정부의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불안으로 Hartal(총파업)이 자주 발생하는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의 

투자업체들은 노조의 정치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제조분야의 노조뿐만 아니라 치타공 

항구, 트럭 및 운송노조 등 새로운 분야에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 방글라데시의 저임금 

위주 제조기반이 와해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방글라데시의 섬유 수출중 미국의 GSP 특혜를 보고 있는 제품은 미미하므로 

미국이 GSP를 철회 압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지만 실제 대부분의 미국바이어들은 

이번 건이 인권문제와 연계되어 본국에서 구입선을 다른 나라로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수출가공공단내 근로자들은 급여를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우월한 

상황이나, 제한적일지라도 EPZs내의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상권을 허용함으로써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휴가 등), 고용주관련 각종 부담(고용주세 등) 등의 분야에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 투자업체 현황 (2004.12월현재)> 

 

투자금액(2004.12) 종업원(2004.5) 수출액(‘02/03) 
국가 업체수

US$백만 비율 명 비율 US$백만 비율 

한국 56 242.4 31.54 55,715 41.49 475,687 39.64 

방글라데시 51 116.1 15.11 19,425 14.47 127,045 10.59 

중국 5 3.14 0.41 475 0.35 1,714 0.14 

일본 22 111.7 14.53 4,068 3.03 66,180 5.51 

미국 10 40.0 5.20 7,799 5.81 63,281 5.27 

영국 10 21.8 2.84 3,798 2.83 31,311 2.61 

독일 4 16.4 2.13 3,520 2.62 38,283 3.19 

파키스탄 4 2.86 0.37 501 0.37 4,493 0.37 

말레이시아 4 17.98 2.34 1,041 0.78 25,819 2.15 

대만 7 35.5 4.62 3,168 2.36 23,377 0.95 

인도 4 1.79 0.23 282 0.21 3,068 0.26 

싱가포르 1 29.36 3.82 4,399 3.28 71,144 5.93 

파나마 1 2.53 0.33 1,947 1.45 48,517 4.04 

덴마크 1 1.02 0.13 232 0.17 2,131 0.18 

태국 2 0.54 0.08 40 0.03 0 0.00 

UAE 1 0.30 0.04 5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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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 4.2 0.55 3,750 2.79 21,437 1.79 

이태리 1 7.83 1.12 131 0.10 6,991 0.58 

벨기에 1 0.7 0.10 119 0.09 237 0.02 

네덜란드 3 2.6 0.37 145 0.11 706 0.06 

홍콩 17 91.44 11.90 23,716 17.66 188,592 15.72 

기타 1 0.81 0.12 10 0.01 0 0.00 

총 계 210 768.6 100.0 134,286 100.0 1,200,013 100.0 

* 단 수출은 2002/2003 회계연도기준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사무국(BEPZA)) 

보고자 : KOTRA대카무역관 권경무, kyoungmoo@kotra.or.kr 

 

 

26.  주요이슈 / 여성국회의석 45석 추가 
 

방글라데시 여성 국회의원 45석 추가 증원  

 

방글라데시 국회는 현 300석의 국회의원수를 345석으로 늘리면서 추가 45석을 여성국회의원 

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성차별(sex disparity) 해소와 여권신장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불참속에 226:1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회는 

10년간 여성의원 45석을 추가 선거를 톻해 선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과 완전하게 똑 같은 

권위와 지위, 그리고 의무를 가지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90년대에 30석의 여성의석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으나, 2001년 7월 기한이 

완료되었으나 연장되지 못하여 이후 300석의 국회의원을 유지하여왔으나 2001년 선거시에 

선출된 여성국회의원수가 8명에 불과하여 UN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여권신장과 여성고용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은 현 여당인 BNP(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angladesh Nationalist party)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직접 선거에 의한 여성의석 추가 확보로 결론이 났으나 이번 결정에 

앞서 공청회나 국회자체의 공식회의도 없이 여당에 의해 단독 결정됨으로써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BNP당에서는 91년대 최초로 여성국회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당시 30석을 모두 BNP당에서 

직접 선출한 바 있으며, 현 야당이 집권한 1996년도에도 여성국회의석 30석을 모두 집권당 

에서 차지한 바 있지만 직접선출방식이 아닌 당의 지명에 의한 국회의석 추가확보가 

됨으로써 외부의 비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결정하 

였다. 

 

방글라데시는 내각책임재로 현 Kaledha Zia 수상을 필두로 한 여당인 BNP당(195의석)은 

연립내각을 구성, 국회에서 2/3가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립이후 지난 

30년간 숙적관계로 지내고 있는 현 야당인 AL(아와미 연맹, Bangladesh Awami League)당이 

주도가 되어 현정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일정 불참, 야외시위, 불법파업(Hartal) 

http://mailto:kyoungmoo@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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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도하고 있다. AL당은 국회내보다는 장외투쟁을 통해 시위를 함으로써 정국은 불안한 

상태이며, 올해들어서만 총 6일간의 Hartal(총파업)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헌법개정에는 대법원판사의 정년을 현 65세에서 67로, 주요 정부각료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등 총 14개의 헌법이 함께 수정되었다.  

 

 

27.  주요이슈 / 섬유류 보세창고운영 
 

방글라데시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각료회의에서는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내 중앙보세 

창고 (Central Bonded Warehouse) 설치와 관련 국가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CBWs 설치를 

보류하고 장기적으로 방글라데시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섬유쿼타 철폐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섬유류 보세창고 설치여부를 두고 방글라데시 최대의 섬유관련 단체인 BGMEA 

(Bangladesh Garments Manufacturer Export Association)에서는 즉각적인 설치허용을 주장한 

반면, 후방산업 단체인 BTMA(Bangladesh Text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는 이를 

반대하여 양기관간 갈등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증폭되어 왔다. 

 

방글라데시 섬유제조수출협회(BGMEA)는 POST MFA 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수출의 75%를 점하고 

있는 의류수출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국산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오랜 lead time 으로 CBW 

설치가 필수적이며, CBW 도입을 통해 원자재 가격하락은 물론 현재 90-120 일에 이르는 lead 

time 을 45 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한 반면, 방글라데시 섬유제조협회(BTMA) 

에서는 CBW 설립은 국산 원자재의 수입대체로 국내 섬유후방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이는 

결국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여 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CBW 는 민간업체에 의해 EPZ 내에 설립되며, NBR(국세청)에서 감독하게 

되는데 직물, 미가공사(grey yarn), 염료, 그리고 의류기계 및 악세사리를 back-to-back 

L/C 를 통해 수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은 재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back-to-back L/C 를 통해 원부자재를 수입함으로써 많은 행정절차와 비교적 

높은 가격, 그리고 오랜 lead time 등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CBW 는 섬유업계의 이러한 

애로점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BWs 설치시 일부 업체들만이 

혜택을 보는 반면, 대부분의 의류수출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해 국내 

섬유류 기초산업들이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국가조정위원에서 제기한 EU 의 섬유류 원산지 완화, EPZ 이외 

지역에 있어 RMG 분야의 외국인투자제한조치 폐지 및 TK300 억(US$5 억)에 달하는 섬유류 

후방산업 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BGMEA 를 비롯한 주요 

단체에서 요구한 조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치타공항만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체된 

관세서비스의 개선도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방글라데시 섬유수출을 대변하는 양대기관인 BGMEA-BTMA 간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쿼타철폐에 따른 방글라데시 전체 섬유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업계에서는 생산성향상 및 

연관산업(염색.후가공 등)등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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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입국 / 비자 / 출입국, 비자 
 

(비자) 

 

엔트리 비자(단기 비즈니스 출장, 관광, 친지방문, 기타 목적의 방문자 대상 비자) 

 

우리 나라와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 협정은 관광 또는 단순한 

친지방문 등에만 해당되며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시에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항에서 비자 수수료 

를 지불하고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으나 치안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 없이 입국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거나, 비자수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입국카드 작성시 입국 목적란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으로 기재하여 무비자 입국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판단은 이민국 관리의 고유 권한이므로 비자수수료를 요구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특히 비자업무는 양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나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인 

들의 불법입국 방지를 위하여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방글라 이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수월치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받으려 

는 한국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즈니스 목적의 방글라데시 방문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터뷰 자체는 간단하나 바쁜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입국시에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하여 입국비 

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3개월 이하의 경우에도 공항에서는 최대 45일 체류비자만을 

발급하기에 입국 후 연장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하도 비자취득이 요망된다.  

 

PI(Private Investor) 비자 

 

현지투자업체 대표, 등록 무역업체 대표,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건설계약자 대표 등에 적용 

되는 비자로 취득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규취득  

 

입국전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투자자증명서, 계약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비자를 신청 

하면 통상 3개월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입국후 이민국에 PI비자를 신청한다. 이민국은 

관련 서류를 정보국(NSI)에 이첩하고 정보국에서 Security Clearance를 발급하면 이민국은 

6개월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갱신 

 

비자 갱신 신청에 대하여 이민국에서는 PI비자 발급대상을 면밀히 검토후 갱신 발급하며 

갱신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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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mployment) 비자 

 

현지 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직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로 

방글라데시 입국전 반드시 관련서류와 함께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보통 3개월 복수비자를 주며, 해당자는 현지 도착후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접수증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E비자를 

신청하면 정보국 심사를 거쳐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다. 엔트리 비자만 받고 

입국시에는 노동허가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 동 35-5 
- 전화 : 796-4-56/7 
- 팩스 : 790-5313 
- 제출서류 : 여권 및 신청서 

 

(비자 연장) 

 

단기 여행자의 경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비교적 쉽게 1개월간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장기간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Work Permission)를 가진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하며, 부모가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가족 모두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비자연장 수수료는 연장기간에 따라 다르나 연장에 따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뒷돈(이곳에서는 복시시라고 함)을 얹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1주일 

연장하는데 $50정도가 소요되며, 1개월 연장하는데 $150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노동허가서) 

 

방글라데시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공공기관 및 업체에 취직하기 위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비자연장(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 외국인이 신청하면 2 

–3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발급한다. 매월 노동허가서 발급심사가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가공지역에 투자한 외국업체 직원 

은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 동 지역 외에 투자한 업체는 투자청(BOI)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동 기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한다. 

 

신청기관(투자업체외 장기 체류자) 

   Passport & Immigration Office 

   Directoral General 

   30, New Circuit House Road, Dhaka 

      

(비자 연장 필요서류 및 신청기관) 

 

  허가신청 필요서류 

  근무기관(업체)의 허가서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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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7부(사진 부착) 

  연장시 필요서류 

  종전 노동허가서 사본  

  연장신청서 4부(사진 부착) 

  신청기관 

  Ministry of Industry, Director General 

 

(입.출국시 주의사항)  

 

주재국은 2000.2.16.부터 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 출입국 관리 규정을 최근 들어 규정대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한국인, 특히 방글라데시 거주교민은 

방글라데시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지 규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출입국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외 없이 주재국 출입국 관리규정에따라 처리 된다. 

  

(입국시) 

 

방라데시 내무부는 주재국 출입국 관리 규정(Home Ministry No.-HM /Imm-2/ 1A-1/ 90/ 

166(Feb.16.2000 시행))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한국인 포함) 

거주국의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한 입국자에 

한하여 방글라데시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단, 거주국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없을 경우 

ZIA INT'L AIRPORT에서 입국심사후 적합할 경우 45일간의 범위내에서 LANDING PERMIT(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시 컴퓨터가 있기는 하지만 늑장 행정처리로 대기시간이 상상외로 길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휴대품 검사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능하면 관세 

법이나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물품 반입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는 입국시 세관신고 

없이 미화 3,000불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외화는 재반출 가능하다. 주류는 원칙적으 

로 반입금지품목이나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여 면세점에서 1-2병 정도 구입 소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입국심사대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 해준다거나 영수증 없이 환전시 높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약간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거쳐 통관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1984년 제정된 소득세법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소득세 납부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또는 소득세 

면제증명서(INCOME TAX EXEMPTION CERTIFICATE)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2002.4.1.부터 

엄격히 적용), 방글라데시 출국 1-2주전 동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시 지참, 출국 심사 

관으로부터 동 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재국이 국외여행자에게 부과하는 납부금(비행기표 판매시 원천징수)은 Travel Tax와 

Embarcation Fee($6)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세수확대 목적으로 2003.3.11 

일부터 외국인에게도 Travel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행지별 부과금액은 서남 아시아국가 

$14, 중동국가 $32, 기타국가$44이다. 단, 외교관여권 소지자 및 만 2세이하 유아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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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에도 외화관리는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5,000이상의 외화소지시 필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글라데시 체류시)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 받아 방글라데시 입국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저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인 포함) 비자 만료 3-6개월전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기간 만료후 무비자로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아래 벌금을 부과후 방글라데시 국외로 

추방된다. 

 

   - 15일 이하 불법체류자 : 1일 TK150.- X 불법체류일수 

   - 15일 이상 불법체류자 : 1일 TK500.- X 불법체류일수 

  

(방글라데시 출국시 외국인의 소득세 납부증명서/면제증명서 제출 관련규정 시행) 

  

1. 요지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2002.4.1부터 방글라데시를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소득세 

납부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소득세 면제증명서 (income tax 

exemption certificate)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바, 방글라데시 출국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근거 규정 : 1984년 제정된 소득세법령 제107조(section 107 of Income Tax Ordinance, 1984) 

  

2. 소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면제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외국인 

 

대사관, 무역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식직원 및 full time 고용원 

 

  - 상기 대상자의 가족 및 18세이하인 자 

  -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 남편,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존하는 여성으로서 개인 소득원이 없는자 

  - EPZ 에서 근무하는자로서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술자 

  - 방글라데시 전력분야회사에서 근무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상기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국시 소득세 면제/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소득세 납부증명서 신청장소 

 

신청자가 현재 소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the Deput 

Commissioner of Taxes)에 신청 

 

상기 가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세무서(the DeputyCommissioner of Taxes)에 신청 

 

다카거주자 : Deputy Commissioner of Taxes, Companies Circle-17, Taxes Zone-6, Dhaka 

주소: 3/2 Bijoy Nagar, tel : 93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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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공거주자 : Deputy Commissioner of Taxes,Companies Circle-1, Taxes Zone-1, Chittagon 

주소: CGO Building No.1 Ground floor, Agrabad C/A,Chittagong 

tel : 031-723716 

 

실렛거주자 : Deputy Commissioner of Taxes, Sylhet Circle-1, Taxes Zone- Sylhet  

주소: 151, Nawab Road Kazol Shah, tel : 0821-716411 

 

제소르거주자 : Deputy Commissioner of Taxes, Jessore Circle-1, Taxes Zone- Khulna  

주소 : 60, Shah Abdul Karim Road Kharki, Jessore, tel : 0421-3556 

 

상기 이외지역 거주자는 해당지역 Deputy Commissioner of Taxes에 신청 

 

4. 신청시 제출서류(방글라데시 출발예정일 3일전에 제출) 

 

신청서 :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under section 107 of the Income Tax Ordinance,1984" 

고용주의 확인서 : "Certificate to be furnished by Employers/Associateds/ Agents/ Head 

Office/Branch Office, etc". 회사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여권 사본(사진부분 및 비자 

부분) 보증인의 보증서(Guarantee Certificate to be furnished by a tax payer in  Bangladesh 

in the case of persons who are neither employees nor representatives of any business 

organisation)를 제출 

  

소득세 면제 대상자일 경우, 상기 가항의 '신청서'에 ‘소득세 면세 신청서'(Declaration 

by employer of foreigne national claiming tax exemption)를 제출 

  

5. 소득세 납부증명서/면제증명서 종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면제증명서는 "단수여행을 위한 1회용 증명서" 와 "복수여행 사용가능한 

일정기간 유효(최대 1년)증명서" 두가지가 있음. 단, 단수 또는 복수 여행을 위한 소득 

납부/면제 증명서는 세무서에서 (개인의 소득세납부 현황을 보고) 판단  

 

 

29.   환전 
 

화폐단위 

  

방글라데시에서 통용되는 화폐단위는 1972년 3월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있다. 

화폐단위는 타카(TAKA)로서 약칭은 TK이며, 1TAKA는 100 PAISA(포이샤)이다. 주화는 

5PAISA(포이샤)가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폐로는 2, 5, 10, 20, 

50, 100, 500 TAKA 등이 있다. 

  

 

환율 

  

1972년에 TAKA화의 환율은 인도통화 1루피에 대해 18TK로 고정되었었다. 1983년1월에 달러 

화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체하였다. 1998년부터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위기, 세계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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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방글라데시 기업의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타카화의 가치하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1.5월 US$ 1당TK57로 절하되었던 환율은 2002.1. 5일자로 다시 Tk57.9 

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변동환율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IMF도 이를 강력히 권고한 결과, 정부는 2003.5.31일 전격적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은 중앙은행의 고시 변동폭에 따르지 않고 시중은행의 외환매매 

결과 즉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환율제 도입이후 방글라데시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외거래 규모도 크지 않으나, 방글라데시의 경제력 약화 및 POST MFA를 앞두고 

외국인투자가 정체되어 2004년 들어 세계적인 미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과하고 타카화는 약세 

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해외근로자의 송금이 증가하고 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가 30억달 

러를 넘어섬에 따라 7월들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 7월말 현재 1불당 58.75TK가 되었으며 

12월 중순에는 TK59 내외를 등락하여 2004년 연평균 환율은 TK59.33이었으며, 연말환율은 

TK60.64이었다. 

 

하지만 2004년 두차례의 홍수로 쌀수입이 급증하자 방글라데시의 환율이 다시 올라 2005년 

1월에는 달러당 TK64까지 올라 중앙은행에서 환율방어 나서고 있음. 해외근로자 송금의 

증가에도 불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4월말 현재 TK63을 넘어서 상반기에는 TK64까 

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암시장 환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평가절하추이 > 

  

     실시일             평가절하율            대미교환금액 

     1997. 8.18          1.01%                    44.41 

     1997.10.25          0.9%                     44.81 

     1997.11.25          1.0%                     45.26 

     1998. 2. 2          1.87%                    46.45 

     1998. 7.26                                   47.3 

     1998.10.16          2.97%                    48.3 

     1999. 7.19          2.0%                     49.5 

     1999.11.30          3.0%                     51.0 

     2000. 8.13          6.0%                     54.0 

     2001. 5.25          5.5%                     57.0 

     2002. 1. 5          1.6%                     57.9 

     2003. 5.31          변동환율제 도입  

     2003년말                                     58.78 

     2004년말                                   TK60.64 

     2005년 1월말                               TK64.00 

     2005년 2월말                               TK63.40 

     2005년 3월말                               TK63.44 

     2005년 4월말                               TK63.57 

 

환전 

  

환전은 공항,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시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시중의 환전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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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환전 환율이 공정환율보다 유리하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환전상들의 영업이 

허가되어 시내 곳곳에 환전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환율보다 보통 미불당 2-3타카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글라데시 거주 교민들이 해외로 여행할 때에는 은행 구좌에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은행 

으로부터는 1인당 US$1,500 이하(2004.4월)의 현금만을 교환할 수 있으며, 더 필요한 경비 

는 T/C를 이용하여야 한다. 달러화 요구시에는 은행에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에 여행기록이 없을 경우 달러화로 환전할 수 없다.  

 

 

30.   기후 
 

기후특성 

  

겨울(11월-2월), 여름(3월-6월), 우기(7월-10월)로 구분되는 아열대몬순 기후이다. 겨울에 

는 최저 7.22도C-12.77도C에서 최고 23.88도C - 31.11도C의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나, 여름에는 최고 기온은 36.66도C 정도에서 지역에 따라 최고 

40.55도C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우기인 7월부터 10월에는 연중 강우량의 약 80%가 

집중적으로 내려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하며,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은 편이다. 우기기간 중에는 낮에 한 두차례 비가 세차게 오고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습도가 90%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높아 집안에 있는 벽, 가구, 옷, 집기 

등에 곰팡이가 많이 낀다. 

  

연평균 강우량은 1,429mm-4,338mm에 달하며, 특히 남쪽 항구도시 치타공 지역과 북쪽지역 

도시인 실렛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며, 북서지방은 비교적 적은 비가 내린다. 

    

                           < 평균기온 및 강우량 > 

       --------------------------------------------------------------- 

        지역          평균기압(MMHG)   평균기온(도C)  평균강수량(MM) 

    ---------------------------------------------------------------- 

        대카               760             26.75            2,186 

        치타공             758             25.95            3,310 

        쿨나               759             27               1,902 

        실렛               761             25.25            4,842 

      ---------------------------------------------------------------- 

 

히말라야의 눈이 녹고 비가 오는 몬순 계절이 겹치면 연례 행사처럼 홍수가 일어나며 

홍수시에는 보통 국토의 1/3 정도가 피해지역이 된다. 특히, 홍수 때 강물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싸이크론(태풍)이 일어나 강물이 벵갈만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게 되면 막대한 피해 

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1998년 일어난 최악의 홍수 때 국토의 84%가 물에 잠겼고 4천 

5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3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태풍은 해일과 

함께 정기적으로 해안을 강타하며 지난 180년간 일어난 200여개의 태풍으로 오백만 내지 

육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카시의 경우 집중호우나 히말라야의 홍수 등의 대책을 위하여 시주위에 대규모 제방공사 

를 통해 최근에는 거의 홍수가 없었으나, 1988년, 1998년, 2004년(7월 및 8월 2차례)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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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심하게 났으며, 아직도 많은 지방에서는 태풍, 돌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집과 건물, 그리고 논밭이 유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좋은 기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겨울기간으로 습도가 적고 

한낮 기온이 20-25도 정도로 적당하여 여행하기는 좋으나 모기가 많은 편이며, 여름철 

습도로 카펫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은 매우 차가워 밤에는 감기 걸리기가 쉬우므로 

여행시 긴 팔 복장과 담요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습도가 가장 많은 4-9월과 모기가 알을 낳는 11-12월에는 댕기(Denggi)모기를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비가 오고 난뒤 햇볕이 바로 나는 경우 습도가 매우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계절구분 

  

그리소(여름)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다. 밤낮 무덥고 낮에는 가끔 

바람이 불어 먼지투성이가 되며 저녁에는 우박과 천둥 번개가 치곤 한다. 태양이 뜨거워 

대부분의 식물이 메마르나 바나나, 호박 등이 잘 익는 계절이며 고구마, 오이, 가지, 감자, 

당근, 푸른 망고 등이 나온다. 

  

보르소(우기, 몬순계절)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로 여름 다음에 오는 신선한 계절이다. 이 때는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도 있으며 곰팡이와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책과 가재도구 등의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잭푸르트 및 리찌 등의 과일이 풍부하다. 

  

사우라우트(가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두 번째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우기는 지나갔지만 

습도와 기온은 여전히 높아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계절이며 휴가의 계절로 적당하다. 

  

헤몬또(이슬의 계절)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로 건조하고 시원하며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저녁에는 이슬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밤에 

외출할 때에는 두껍지 않은 천으로 몸을 감싸야 하며 침대에서 잘 때도 담요를 덮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바로 이 계절에 불어오며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구할 수 있는 

시기이다. 

 

쉬트(겨울)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로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이다. 낮기온은  20-25도 정도, 밤기 

온은 4-5도까지 떨어진다. 1월중 가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며 낮에도 

긴소매의 옷을 착용해야 하며 건물 내부에서는 추위를 느낀다. 토마토, 양배추, 사과, 상치, 

오이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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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부지방에서 배추가 재배되고 있으나 2월말까지만 배추생산이 가능하므로 여름철을 

위한 김장을 담는 기간이다. 

 

보숀또(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로 온화하고 건조한 낮과 다소 쌀쌀한 저녁 기후가 특징이다.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31.  공휴일 
 

휴일지정방식 

  

방글라데시의 휴일은 대부분 종교관련 공휴일(*표시)로 한국과는 약간 다른 음력을 사용하 

고 있어 월에 따라 정부가 며칠 전에 정확한 날짜를 확정 고시하는 공휴일도 있어 일부 

유동적이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의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 관계로 금요일을 주일로 목요일을 반공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관련 종교휴일이 많은 편이며, 이외에도 세계 4대종교(불교, 기독교, 힌두교)의 대표적인 

휴일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 2004년도 공휴일 > 

  ----------------------------------------------------------------------- 

   일자              현지어 또는 영문명칭          한글번역명칭 

  ----------------------------------------------------------------------- 

  2.1-1              * Eid-UL-Azha                 2차 이드(희생제) 

2.21               Shaheed Dibash                벵갈어 기념일 

3.2                * Muharram(Ashura)            회교관련 공휴일  

  3.26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4.14               Bangali New Year's Day        방글라데시 신정  

5.1                May Day                       노동절 

5.2                * Eid-E-Milad-Un-Nabi         마호멧 탄생일 

  5.4                * Buddha Purnima              석가탄신일 

  7.1                Half Yearly Bank Holiday      은행만 공휴일 

  9.6                Janmastomi                    힌두 페스티발 

  9.30               Shab-E-Barat                  회교공휴일 

  10.23              * Durga Puza(Dashami)         힌두교 기념일 

  11.7               Biplob Dibosh(Revolution Day) 혁명기념일 

11.10              Shab-e-Quadr                  회교공휴일 

  11.121             Jammat-ul-Bida                회교공휴일 

  11.12-14           Eid-ul-Fitar                  1차 이드 

  12.16              Bijoy Dibosh(Victory Day)     승전기념일 

  12.25              X-Mas Day                     크리스마스 

  12.31              Bank Holiday                  은행만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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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지양 기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국가로 라마단 기간(2004년의 경우 2월, 11월)동안은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기업들이 단축 근무를 시행하거나 많은 기업들이 공식 휴일 이외에도 2-3일간 더 

쉬고 있어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정정이 불안하여 야당에 의한 총 파업(하탈)에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총 파업시에는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됨으로 출장계획 수립 시에는 필히 사전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5일반 근무제도) 

 

2001.10.1일 총선(8대 국회)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종전 주5일 근무제도(금, 토휴무)를 

5일반 근무제도(금요일 전일휴무, 목요일 절반 근무)를 2001.11.10일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현재 방글라데시의 주노동시간은 48시간이나, 정부와 은행, 대사관과 외국기업, 그리과 

국제단체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4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유관단체들은 서방국과의 공휴일 차이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 지정을 대정부 지속 촉구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이슬람이 88%인 점 등 국민의 

이슬람 정서를 감안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을 공휴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가 휴일이 되어 토.일을 쉬는 외국과는 3-4일간 

커뮤티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어 대사관, 국제단체, 외국기업들은 금.토를 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일부는 목요일을 전부 일하고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대신 토요일을 

반공휴일로 오전까지만 근무하는 곳도 있는 등 방글라데시의 공식 공휴일과 관계없이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32.   공휴일 / 2005 공휴일 
 

휴일지정방식 

  

방글라데시의 휴일은 대부분 종교관련 공휴일(*표시)로 한국/중국과는 다른 이슬람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어떤 공휴일의 경우 정부가 며칠 전에 휴일 날짜를 확정 고시하는 경우가 

있는 등 유동적이다. 

 

                    < 2005년도 공휴일 > 

  ------------------------------------------------------------------------- 

   일자              현지어 또는 영문명칭          한글번역명칭 

  ------------------------------------------------------------------------- 

  1.20-23            * Eid-UL-Azha               2차 이드(희생제) 

2.20               * Muharram(Ashura)          회교관련 공휴일 

2.21               Shaheed Dibash              벵갈어 기념일 

  3.26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4.14               Bangali New Year's Day      방글라데시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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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Eid-E-Milad-Un-Nabi      마호멧 탄생일 

5.1                May Day                     노동절 

  5.22               * Buddha Purnima            석가탄신일 

  8.26               Janmastomi                  힌두 페스티발 

  9.20               Shab-E-Barat                회교공휴일 

  10.13              * Durga Puza(Dashami)       힌두교 기념일 

  10.28              Jammat-ul-Bida              회교공휴일 

11.1               Shab-e-Quadr                회교공휴일 

  11.7               Biplob Dibosh(Revolution Day) 혁명기념일 

  11.3-5             Eid-ul-Fitar                1차 이드(라마단종료) 

  12.16              Bijoy Dibosh(Victory Day)   승전기념일 

  12.25              X-Mas Day                   크리스마스 

---------------------------------------------------------------------------  

* 표시는 이슬람음력을 사용하는 공휴일로 달의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이슬람음력은 전년에 비해 12일정도 앞당겨지는 것이 특징임. 

 

출장 지양 기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국가로 라마단 기간(2005년의 경우 10월)동안은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기업들이 단축 근무(보통 오후 3-4시)를 시행하고, 1,2차 이드 기간에는 공식휴일 이외에도 

3-4일을 더 쉬고 있어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정정이 불안하여 야당에 의한 총 파업(하탈)에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총 파업시에는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됨으로 출장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5일반 근무제도) 

  

2001.10.1일 총선(8대 국회)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종전 주5일 근무제도(금, 토휴무)를 

5일반 근무제도(금요일 전일휴무, 목요일 절반 근무)를 2001.11.10일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현재 방글라데시의 주노동시간은 48시간이나, 정부와 은행, 대사관과 외국기업, 그리고 

국제단체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4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유관단체들은 서방국과의 공휴일 차이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 지정을 대정부 지속 촉구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이슬람이 88%인 점 등 국민의 

이슬람 정서를 감안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을 공휴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가 휴일이 되어 토.일을 쉬는 외국과는 3-4일간 

커뮤티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어 대사관, 국제단체,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금.토를 쉰다. 

 

 

33.  시차 / 근무시간 / 시차, 근무시간 
 

시차 

한국보다는 3시간 늦고 GMT보다는 6시간 빠르다. 한국시간 자정이면 현지에서는 같은 날 밤 

9시이다.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과 1-2시간 차이가나므로 시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인도와도 30분 간격의시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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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2001.10.1일 총선(8대 국회)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종전 주5일 근무제도(금, 토휴무)를 

5일반 근무제도(금요일 전일휴무, 목요일 절반 근무)로 변경한 것을 2001.11.10일 전격적 

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근무시간은 1주에 48시간이며 대부분이 09:00에 시작하여 18:30 

(점심시간이 12:30-13:00)에 끝나며, 목요일의 경우 09:00에 시작하여 14:00에 마친다. 

하지만 대사관이나 공공기관들은 09:00-16:00까지만을 정식 근무시간으로 하고 직원들은 

17:00에 퇴근하기도 한다. 

 

경제유관단체들은 서방국과의 공휴일 차이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 지정을 대정부 지속 촉구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이슬람이 89%인 점 등 국민들의 

이슬람 정서를 감안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을 공휴일로 결정하였다. 

 

공공기관 근무시간은 1주에 40시간으로 일요일부터 수요일은 09:00부터 16:00까지, 목요일 

은 점심시간없이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한다.  

 

은행의 경우 민간은행들은 일-수 기간중 09:00-15:00, 목요일 09:00-13:00 이나 이는 money 

transaction 분야이고 기타 평일의 cash업무는 16:00까지 하고 있다. 다만, 공공은행의 

경우 일-수 기간중 09:00-15:00이고, 목요일은 09:00-12:00 인데, 평일 cash 업무는 16:00 

까지 한다.  

 

방글라데시의 노동법에는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시락(주문 또는 출근시 준비)이나 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으며, 공장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토-목 주 6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수출업체들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시간까지 점검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철야 등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한편 많은 외국업체들이나 대사관 등의 경우 목-금을 휴일로 할 경우 본부 및 외국과 

4일이나 격차가 생겨 금-토를 주말로 지정하여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이곳의 

외국인학교도 금-토를 휴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도 금-토를 휴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1년에 9개월 가량은 공장을 풀가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3교대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업들은 2시간 야근을 매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수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초과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AL 정권은 1997. 5.30일부터 관공서, 국영 및 준 국영기관, 은행 등의 근무시간을 전 

정권의 오전 8:00에서 오후 2:30(점심시간 없음)에서 오전 9:00에서 오후 5:00(점심시간 

1:00-1:30)까지로 변경하고 금요일 및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주 5일 근무제를 전격 채택하 

여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 바 있으나 현 정권은 2001년 11월 10일 이후 현재와 같은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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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는 Hartal(총파업)이 자주 발생하여 교통이 마비될 경우 직원들이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도 사내기강의 문제로 철저하게 감독할 경우 제시간에 출근이 

가능하다. 

 

 

34.   호텔 
 

일반사항 

  

방글라데시에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는 특급호텔은 Sonargaon, Sheraton 2개 

호텔이다. 

 

특급 호텔의 경우, 공항-호텔간 리무진 버스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료이다. 한편, 

한국인이 운영하는 Guest House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음식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항-호텔간 차량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의 이용료는 비싼 편이며, convention 등 회의실 임차가격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다카시에 2-3개의 특급호텔이 건설중에 있으며, 2005년 말부터 

개장을 앞두고 있어 경쟁을 통한 호텔요금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공급자위주의 시장이다. 

 

주요 호텔 현황 

  

     - Sonargaon (특급) 

       주  소 : Kawran Bazar,Dhaka 

       연락처 : T:(880-2)812011/15, 811008/15 

                F:(880-2)813324 

                www.panpacific.com  

       숙박비 : US$130-US$ 487 

비  고 : 공항에서 20분 거리 

 

 

 

     - Sheraton(특급) 

       주  소 : Minto Rd,P.O.Box504 Dhaka-1000 

       연락처 : T:(880-2)861191/5, 863391/7 

                F:(880-2)832915, 832975 

                www.sheraton.com/dhaka   

       숙박비 : US$130 - US$395 

비  고 : 공항에서 25분 거리 

 

     - Sarina (1급) 

       주  소 : Plot#27, Road #17, Banani C/A, Dhaka-1213 

       연락처 : T.(880-2-9883288, 885-1040-2, 885-1011-4 

                F.(880-2)988*9989 

http://www.panpacific.com/
http://www.sheraton.com/dh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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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arinahotel.com  

       숙박비 : US$80-US$120  

비  고 : 공항에서 20분 거리 

 

     - Hotel Swiss Park Ltd 

       주  소 : H62, R15, Block C, Banani, Dhaka-1212 

       연락처 : T.(880-2) 988-9212, 989-2707 

                F.(880-2) 882-2603 

숙박비 : US$60-150 

 

     - Purbani(3급) 

       주  소 : Dilkusha C/A,Dhaka-2 

       연락처 : T:(880-2)9563624/33, 9552229/32 

                F:(880-2)9562314 

숙박비 : US$ 50 

 

    - Rotal Park Hotel 

      주소 : H#85, R#25, Banani, Dhaka 

      Tel : 881-3579/81 

      Fax : 881-5299  

숙박비 : U$60  

 

    - Hotel De Crystal Crown 

      주소 : H#5, R#23/A, Gulshan-1, Dhaka 

      Tel : 881-3200, 882-5030  

      Fax : 988-8488  

숙박비 : U$60  

      기타  

 

    - Asia Pacific Hotel 

      주소 : H#2, R#2, Baridhara, Dhaka 

Tel : 881-5461, 5632 

      Fax : 881-4125 / 숙박비 : U$50 

 

     - Sundaban(4급) 

       주  소 : Sonargaon Rd,P.O.Box 3740,Dhaka 

       연락처 : T:(880-2)505055/59 

                F:(880-2)863341 

숙박비 : US$30 - US$50 

 

     - Ishakha Hotel 

       주  소 : 29/5, K.M. Das Lane, Dhaka 

       연락처 : T:(880-2)9330140 

                F:(880-2)835369 

숙박비 : US$ 40 - US$ 60 

 

http://www.sarina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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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rabad(3급) 

       주  소 : Agrabad C/A,Chittagong 

       연락처 : T:(880-31)713311/8 

                F:(880-31)710572 

       비  고 : 치타공항구 도시위치 

       숙박비 : US$ 80 

       (주) 상기 요금에 22%의 각종 세금 및 12.5%의 서비스 Charge가 추가됨 

 

- Lake Castle(3급) 

       주  소 : H 1A, R 68/A, Gulshan 2, Dhaka-1212 

       연락처 : T.(880-2)881-2812, 881-4137 

                F.(880-2)988-4675 

                www.hotellakecastle.com  

       숙박비 : US$88-120 

비  고 : 굴산지역 유일호텔 

 

    예약방법 

    한국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 현지 도착 후 예약해도 됨.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방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객실 충분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제도를 이용한 유치 경쟁 

  

  < 한국인 운영 게스트하우스 > 

 

이  름 주  소 연 락 처 객실수 숙박비 비 고 

대우 게스트 

(박 또는 

서울 Guest) 

H-21/G, 

Rd-7,Banani 

Dhaka 

Tel:601253 

Fax:8823482

2인용:3 

3인용:3 
$60/1인 

식비, 

인터넷 이용 

포함 

Korean House 

(장 Guest) 

H-9/A, 

Rd-53,Gulshan2, 

Dhaka 

Tel:606915 

604713 

Fax:8810578

1인용:4 

2인용:4 

$60/1인 

$40/1인 

식비, 

인터넷 이용 

포함 

한국관 

H-41, R-113, 

Gulshan-2, 

Dhaka 

Tel:881-8953

Fax:881-5380
1-2인용:5 

$60/1인 

$40/1인 

식비, 

인터넷 이용 

포함 

이 게스트 
H-8, R-28, 

Banani, Dhaka 
Tel:8826211  $50/1인 식비포함 

새한게스트 

H-288, L-4, 3Rd, 

Fl., DOHS 

Baridhara 

Tel:9861753

Fax:986-1753
   

문 게스트 

H-11, R-1, 

Gulshi, 

Chittagong 

TEL:610876 2인용:3 $50 
장기투숙시 

30불로 할인

 

 

 

 

http://www.hotellakecas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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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당 
 

수도인 대카 시내에는 아리랑,코리라나(구 영빈관), 한국관, 삼다도, 롯데리아 5곳의 

한국식당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고유한 한국음식 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도 맛볼 수 있다. 

이외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도 한국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호텔에서는 부페 또는 주문에 따라 음식이 제공되나 가격이 비싼 편이며 최근에는 시내 

여러 곳에 중국식, 태국식, 인도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는 피자헛이 하나, 3-4개의 햄버거가게, 그리고 최근 서양식 

레스토랑 등이 계속 개장하고 있으며 식당 이외에도 제과점들도 많이 생겨 케이크 및 

데일리 빵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비싼 편이다. 

  

                             <한식> 

----------------------------------------------------------------------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 

아리랑        굴샨2     989-6453     한국적인 분위기.가격 적정  

코리아나      굴샨1     882-4044     한국적 분위기.가격 적정  

삼다도일식    굴샨2     882-8499     서민적 분위기.가격 적정 (회) 

한국관        굴샨2     881-8953     서민적 분위기.가격 적정  

롯데리아      바나니    988-2658     한국적 분위기.제과류도 판매  

---------------------------------------------------------------------- 

                            <중국식> 

---------------------------------------------------------------------- 

Olive Garden  굴샨2      9881038      사천요리, 분위기와 음식맛 수준급 

Cathay        굴샨1      604805       북경요리, 가격 높은 수준 

Panda Garden  굴샨1      608469       후난요리, 가격 중간 수준 

Golden Rice   굴산1      9882796      사천요리, 가격 높은 수준 

Bamboo shoot  굴산1      9888307      사천요리, 가격 높은 수준 

---------------------------------------------------------------------- 

                             <기타> 

---------------------------------------------------------------------- 

Sky Room     바나니      8822648      태국요리, 서구식 실내장식 

Lemon Glass  굴샨1       9883626      태국요리, 고급스런 분위기 

Sajna        굴샨1       8812458      인도 음식, 가격저렴 

Khazana      굴샨2       882-6127     인도,방글라 음식, 고급스런 분위기 

Asparagus    굴산1       8814902      인도, 태국, 서구식 요리 

Thai House   굴산1       882-2757     태국식 고급요리 

Saltz        굴산1       989-0525     Seafood 전문점, 서구식 

Le Ciel      굴산2       882-8573     프랑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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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통 / 통신 / 교통,통신 
 

교통 

 

항공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직항은 없으며 방콕, 홍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통해 

연결된다. 타이항공,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러시아항공, 에어프랑스, 에어인디 

아, 브리티시에어, 케시이, 에미레이트에어, 걸프에어, 인도항공, 콰타르에어, 그리고 국적 

기인 비만 항공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방콕과 쿠알라룸푸르는 매일 1-2편, 홍콩과 싱가 

포르도 매일 운항된다.  

 

연결 시간이 편리한 곳에서 환승할 수 있으나 비만항공은 안전성과 기내 서비스수준이 

낙후되어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2000.7월부터는 스리랑카 콜롬보로의 직항편이 개설 

되어 스리랑카 항공이 주3회 취항하고 있다.  

 

태국 민간항공인 푸켓에어는 2002.11.24일부터 방콕과 제2도시 치타공간 노선을 주3회(일, 

화, 목) 운행을 개시하여 치타공 비지니스 출장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지방으로의 자동차 

여행은 도로사정의 열악과 치안 문제로 권장되지 않으며 치타공과 실렛 등은 국내선 항공편 

을 이용하여야 한다. (방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주 1회 치타공 항구도시에 기착함)  

 

국영항공사인 비만항공이외에 GMG라는 민간항공이 다카-치타공간 국내선 이외에도 2004년 

10월부터 치타공-캘커타간 국제선을 운영함에 따라 비만항공과의 경쟁체재에 들어갔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년 6월부터 치타공국제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권을 

5년간 타이항공에서 운영키로 입찰을 하였으나 세금 및 수수료 문제로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다. 

 

그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직항을 2005년 5월말 개통예정이며, 두바이, 카타르 등과도 

직항을 운영하고 추가운행을 고려하고 있다. 

 

철도 

 

철도는 치타공, 실렛, 쿨나, 마이멘싱, 보그라,라샤히, 디나푸르 등과 같은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침대칸을 이용항 수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예약도 

쉽지 않다. 

 

방글라데시 철도청에 해당되는 BR에서는 2004-2006년 중기철도발전 프로그램에 총 

1,260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현재 다카-치타공간의 현 450km의 철로를 약 

80km를 단축시켜 6시간이 소요되는 동 구간의 노선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Dhaka-Joydebpur간 현재의 협궤구간을 이중 웨구간으로 추가 건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의 철도연장 길이는 2,768km로서 이는 방글라데시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지선도 

를 합한 것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건설되었으나, 광궤와 협궤가 혼재하여 건설되고 남서부 

바리살 등 총 64개지역중 44개의 지역에 철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자무나대교 간 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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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연결이 조만간 완공되면 국토의 동서 연결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향후 극동과 

중동을 잇는 Trans-Asian Rail Line의 관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58개 역사, 연간 4천만명 수송, 종업원 35천명의 BR조직은 현재 46개의 상업용열차(우편, 

특급,지방)를 운영중에 있는데 수익의 77%가 승객수송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승객이용률 

은 높은편인데 2002/03회계연도 중 39백만명을 수송하였으며, 3.7백만톤의 화물을 수송하였 

다.  

 

BR은 조직을 동서로 구분하고, 6군데의 공작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중 Saidpur공작창이 

가장 크고,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Western Zone은 217개의 역과 660km의 광궤철로 및 

553km의 협궤철로가 샨타하, 디나지푸르, 시라지공지, 파르바티푸르, 가이반드하, 쿨나, 

라지샤히, 랑푸르, 보그라, 이쇼르디, 조슈르 등의 지역에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Eastern Zone은 241개의 역과 1,302km의 협궤철로 및 365km의 이중철로(dual gauge, 광궤와 

협궤가 함께 건설되어 있음)가 다카, 치타공, 챤드푸르, 마크하우라, 자말푸르, 페니, 바자, 

코밀라, 사리사바리, 노아칼리, 브라흐만바리아, 자간나스공지, 미멘싱, 비만반다르 키쇼르 

공지, 쿨라우라, 사테스타공지, 스리몽골, 락샴, 실렛 구간에 건설되어 이들 지역을  담당 

하고 있다.  

 

BR보유 기관차 수는 총 275대이고 249대는 디젤엔진인데, 이중 65재는 광궤, 184대는 협궤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6대의 Diegel Hydraulic 기관차도 있으며 총 1,410대의 승차(이중 

실제 승객용은 1,273대이며, 나머지는 소포 운반용)와 10,605대의 화차(이중 7,695대는 

덮개가 있으며, 1,184대는 덮개가 없고 1,726대는 특수화차임)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택시 및 버스 

 

통상적인 개념의 택시 서비스는 최근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는 공항이나 특급 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택시는 크게 Yellow Taxi와 Black Taxi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에어콘이 장착된 택시로 후자보 

다 요금이 다소 비싸다. 택시의 대용으로 소형 삼륜구동 자동차(베이비 택시) 리시카 

(Richkwa)나 일반 릭샤(자전거형 인력거)가 있으나 안전성 문제로 여행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에어컨이 있는 택시라도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택시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나르가온, 쉐라톤 등 특급호텔 

에서는 호텔 전용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버스는 방글라데시인의 주요 교통수단이나 모두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거의 

불가능한데, 정차시간이 일정치 않고 승객들은 운행도중에 승하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버스요금도 최고급 AC버스는 1구간(약 1km)에 TK10부터 최종목적지까지 Tk60까지 

받으며, 일반버스는 구간요금이 TK5, 그외 트럭을 변조하여 덮개만 씌운 것이 TK2 정도 

이다. 

 

공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대중교통수단 이용 문제로, 현지에 연고가 

있는 업체 또는 한국 투자진출기업에 사전 연락하거나 호텔과 연락되어 공항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병산으로 청구되는데, 에어콘 장치된 택시를 10시간 임차하여 50K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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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한 경우에 거리요금 600다카(50Km * 12다카) + 시간요금1,000다카(10시간 * 100다카) + 

서비스료 160다카(1,600 * 10%)로 총 1,760다카(약 45달러) 임차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부담 요금제도가 있어, 예컨데 1시간을 사용하여 1Km를 달린 경우에도 실제 계산 

요금은 123.2다카(112다카 + 10%)이나 594다카(540다카 +10% 서비스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택시를 장시간 이용하는 것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한데 이곳에서는 

1일 렌터카 임차시 운전수 포함 TK2,500-3,000면 에어컨이 있는 차량을 렌트할 수 있으나, 

국제적인 렌터카업체인 Hertz를 이용할 경우 TK5,000이상으로 매우 비싸다.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시작 및 종료 시간과 미터기를 운전수와 함께 확인하여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요 항공사 

 

– Biman 항공 : 891-4771, 891-4871  

– 타이 항공 : 891-4343, 891-4351  

– 싱가폴 항공 :988-3259  

– British 항공 : 891-2467, 956-4869  

– GMG(국내선) ; 882-9033  

– 방글라데시 Railway : 409686, 409341-45  

– 버스/코치 서비스(B'desh Road Transport Corp.) : 255051-5  

– 차량렌탈(B'desh Parjatan Corp.) : 317836, 325155-9  

– 기타 Rent-a-car : 319561  

 

영업용 택시  

 

Daewoo Taxi Cab Service : (Tel) 9352847‾9  

Transerve : (Tel) 873242, 871271, 9884311  

The Taxi Cab Services : (Tel) 9342731, 9342732  

 

(통신) 

 

공중전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시내에서 전화사용이 곤란하며 최근 들어 카드식 전화가 

공항,병원 구내 등에 소수 설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 

시내전화 1통화는 TK5(100원 정도) 동전을 바꾸어 3분간 사용 가능하며 카드는 시내 전화용 

50다카(1,000원), 국제전화용 200다카(4,000원)등 2가지가 있고 우체국,공항, 은행 등에서 

판매한다. 전화가 일반화되지 않아 공중전화 이용자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 호텔 등 

숙소내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팩스및 전화 서비스를 해주는 비지니스센타가 시내 곳곳에 

있어 이용 가능하다.  

 

방글라에서 한국 서울로 전화 : 00 + 82(국가코드) + 2(서울지역코드) + 전화번호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통화 : 001 + 880(국가코드) + 2(다카시 지역코드) + 번호  

 

참고로 제2도시 치타공 지역번호는 31이다. 전화 회선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에서 낮시간에 

전화걸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정 이후에는 다소 용이하다. 현재 모바일폰은 그라민폰 등 4개 

민간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 2004년말 가입자가 약 300만명 정도이며, 3개 민간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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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방식을, 1개 민간업체는 CDMA 방식(CityCell)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 출장자의 경우 

모바일폰 임차도 가능하나, 임차료는 월 $40에 전화사용료 납부 조건이며 임차시 $400을 

예치하여야 하므로 주변사람들을 통해 여유분을 준비해두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바일폰 임차회사 : Voice Mail Mobile and Telecom (966-8582, 0171-530-023)  

 

최근 한국의 SK 및 KFT 등에서 방글라데시까지 로밍서비스를 확대하여 긴급하고 간단한 

전화는 로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요금이 인근국(인도, 태국 등)과 비교할 경우 3-4배 

매우 비싼 편이다. 

 

최대 민간업체인 그라민폰은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2.11월부터 전화번호를 종전 017 + 

전화번호에서 0171 + 전화번호(또는 0172, 0173, 0174, 0179 등)로 변경하였는 바, 

방글라데시 비지니스맨과 국제전화 접촉시 주의가 요망되며, 2004년 4월부터 018도 0189로 

각각 변경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까지 통신환경이 열악하여 Local-Mobil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핸드폰의 경우 받는 사람도 일정 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제전화가 

되지 않는 핸드폰, 미리 카드를 사서 이용하는 핸드폰 등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5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해저광케이블 연결을 위하여 

다카-치타공간 Optical cable 공사를 하고 있으며, 국제전화요금도 5월부터 인하하고 있는 

등 통신시장 인프라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영독점이었던 유선전화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도 추가업체의 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외 voip를 이용한 인터넷 폰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데 민간업체 

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인터넷 사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단기출장자의 경우 속도도 매우 느려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Guest House에서 경쟁이 붙어 숙박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카페가 시내에 있어 이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속도가 매우 느리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유선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2004년말 19개업체에 지역별 라이선스를 

교부하여 WLL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영통신업체인 BTTB에서 Teletalk 

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핸드폰 서비스를 2005년 상반기부터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전화를 할 경우 KT는 아직까지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데이콤 

은 20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157-0022의 접속번호를 누른다음 안내방송이 나오고, 

0번 다음 #를 누르면 데이콤 교환이 나오고 1번다음 #를 누른후 한국의 지역번호(서울 2)와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연결되는데 교환원을 이용할 경우 1분에 2,841원 추가 

1분에 1,987원으로 매우 비싸며, 무선으로 연결될 경우 최초 1분에 3,349원, 추가 1분에 

2,343원이며, 자동으로 연결될 경우 최초 1분에 1,995원, 추가 1분에 1,501원이며, 무선으 

로 연결할 경우 최초 1분에 2,352원, 추가 1분에 1,7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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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1. 공항 

     - Dhaka International : 880-2-8914771/9 

     - Dhaka Domestic : 880-2-8917400 

     - Cittagong Airport : 880-31-740789, 741-532 

 

2. 경찰 

     - Gulshan 지역 : 880-2-988-0234, 989-5826 

  

3. 국제협력단 의사 

 

     - 정철웅(외과) : 0189-262007 

     - 김동연(내과) : 0189-244170 

      

4. 현지병원 

 

     - 내과/소아과(Dr. Wahab) : 880-2-8821454, 882-7553, 885-5953 

     - 외과/정형과(Dr. Rahman) : 880-2-600317 

     - 치과(Dr.Jhonson) : 880-2-8822849 

           (Adventist dental) : 880-2-882-2529, 989-4948 

  

5. 현지 관공서 

  

--------------------------------------------------------------------------------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책임자 

-------------------------------------------------------------------------------- 

Prsident's Office Bangabhaban. Dhaka     02-9568041-49   Dr.Iajuddin Ahmed  

Prime Minister Old Sangsad Bhaban        02-9136900-19   Khaleda Zia 

투자청         Jiban Bima Tower          02-9561416      Mahamndur Rahman 

수출지역관리청 222, New Eskaton          02-8650078      Zakir Hossain 

민영화위원회   Jiban Bima Tower          02-9563723      Enam Ahmed Chowdhury 

공업부         Bangladesh Secretariat    02-9563545      Mr.Mariur Rahman Nizami 

수출청(EPB)    Chamber Building          02-8159140      Mir Shahabuddin Mohammed 

국방부         Sher-e-Bangla Nagar       02-8155700      Khaleda Zia 

교육부         Bangladesh Secretariat    02-7161395      Dr.Osman Farruic 

재경부         Bangladesh Secretariat    02-7164444      Saifur Rahman 

국세청         Segun Bagicha             02-8318120      Khairuzzaman Chowdhury 

경찰청         Park Avenue               02-9560661      Abdul Quaiyum 

산업부         Shilpa Bhaban             02-7167999      Altab Hossain Chowdhury 

노동부         Bangladesh Secretariat    02-7168845      Amanullah Aman 

섬유부         Bangladesh Secretariat    02-7164388      Shajahan Sira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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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Financing Institution) 

  - Bangladesh Krishi Bank(BKB) 02-9560021-22 

  - Bangladesh Shilpa Bank(BSB) 02-955-5151-59 

  - Bank of Small Industries & Commerce(BASIC) 02-9564830,955-8190 

  - Industrial Promotion and Development Company of Bangladesh (IPDC) 9885533 

  - Investment Corporation of Bangladesh(ICB) 02-9563455 

  - Rajshahi Krishi Unnayan Bank 0721-776390 

   

  (Foreign Commercial Bank) 

  - American Express Bank Ltd.     02-956-1722 

  - ANZ Grindlays Bank Plc.        02-956-0181-90 

  - Citi Bank N.A                  02-9550061-9 

  - Credit Agricole Indo-Suez      02-9566566-67 

  - Dutch - Bangla Bank            02-9568542-44 

  - Faisal Islamic Bank of Bahrain  02-9344394 

  - Habibi Bank                    02-9563043-45 

  - 우리은행 다카지점              02-8813271-3 

  - HongKong Bank                  02-9660536-43 

  - Bank Asia Ltd                  02-956-8871-3 

  - National Bank of Pakistan      02-9560249 

- State Bank of India            02-9554251 

  - The Bank of Tokyo-Mitsubishi   02-9566014 

  - Standard & Chartered           02-9550181-90 

  

  (Nationalised Commercial Bank) 

  - Agrani Bank                    02-9566160-69 

  - Janata Bank                    02-9565041, 9560027-30 

  - Sonali Bank                    02-9550426-34, 9565944 

  

  (Private Commercial Bank) 

  - Al-Arafa Islami Bank           02-9560198, 9566153-4 

  - Al-Baraka Bank Bangladesh Ltd. 02-955-8722, 9563768-9 

  - Arab Bangladesh Bank Ltd.      02-9560312-6 

  - City Bank Ltd.                 02-9560060-9 

- Dhaka Bank Ltd.                02-9556587 

 

  - Eastern Bank Ltd.              02-9556360-70 

  - IFIC Bank Ltd.                 02-9563020-29, 9563020 

  - Islamic Bank(BD) Ltd.          02-9560096, 9563040 

  - National Bank(BD) Ltd.         02-9563081-85, 9564251 

  - Prime Bank Ltd.                02-9570751, 9567265 

  - Pubali Bank Ltd.               02-9551614, 9563054 

  - Rupali Bank Ltd.               02-95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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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ial Investment Bank Ltd.    02-9559014 

  - Southeast Bank Ltd.            02-9550081-5 

  - United Commercial Bank Ltd.    02-9555075-7, 9560585 

  - Uttara Bank Ltd.               02-9561648, 9551162-3 

  

<경제단체>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FBCCI) 

     - ADD : Federation Bhaban, 60, Motijheel C/A, Dhaka 

     - TEL : 880-2-9560102-3, 9560588-9, 9560482 

     - FAX : 880-2-8613213 

     - URL : www.fbcci.org.bd  

   Bangladesh Chambers of Industries(BCI) 

     - ADD : BCIC Bhaban, 31, Dilkusha, C/A, Dhaka 

     - TEL : 880-2-9551669 

     - FAX : 880-2-9564170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MCCI) 

     - ADD : Chamber Building 122-124, Motijheel C/A, Dhaka 

     - TEL : 880-2-9565208-11 

     - FAX : 880-2-9565212 

     - URL : www.mccibd.org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ICCI) 

     - ADD : Mahbubu Castle, 35-1, Purana Paltan Line  

             Inner Circular Road, Dhaka 

     - TEL : 880-2-8319448, 9362124 

     - FAX : 880-2-8319449 

     - URL : www.ficci.org.bd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Bangladesh(AMCHAM) 

     - ADD : Rm No. 319, Dhaka Sheraton Hotel 

     - TEL : 880-2-8613391, 8611191 

     - FAX : 880-2-8312915, 8312975 

   Bangladesh Garment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BGMEA) 

     - ADD : BTMC Bhaban, 7-9, Kawran Bazar,Dhaka 

     - TEL : 880-2-8115751 

     - FAX : 880-2-8113951  

     - URL : www.bgmea.com 

 

  <한국기관> 

    대사관 

      - 주소 : 4, Madani Ave., Baridhara, Dhaka 

      - 전화 : 880-2-8812088-90 

      - Fax : 880-2-8823871 

    KOTRA 

- 주소 : Navana Tower 10th FL., Gulshan 2, Dhaka 

- 전화 : 880-2-881-3153, 882-4218, 882-2357, 988-7919 

- 팩스 : 880-2-882-3068 

http://www.fbcci.org.bd/
http://www.mccibd.org/
http://www.ficci.org.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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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 주소 : 4, Madani Ave., Baridhara, Dhaka 

      - 전화 : 880-2-8812088-90 

      - Fax : 880-2-9882613 

    한인회관 

      - 주소 : H-85, R-7/H, Banani, Dhaka 

      - 전화 : 880-2-9872955 

    한인교회 

      - 주소 : B-C, P-283/A, Basundhara, Dhaka 

      - 전화 : 880-2-8828561 

    섬유회관 

      - 주소 : H-85, R-7, B-H, Banani, Dhaka 

      - 전화 : 880-2-9882232 

      - Fax : 880-2-9882232 

    한인회장 : 변상원 

      - 주소 : H-10, R-96, Gulshan-2, Dhaka 

      - 전화 : 880-2-9882196 

      - Fax : 880-2-7701369 

  

[경제관련기관] 

 

수출진흥청(Export Promotion Bureau) 

 

URL : http://www.epbbd.com  

성격 : 방글라데시 무역진흥 기구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URL : http://www.boibd.org  

성격 : 수출가공지역외 외국인 투자 인,허가 및 관리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관리청(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URL : http://www.bdmail.vet/bepza, www.epzbangladesh.org.bd  

성격 : 수출가공지역 투자 인,허가 및 관리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vestment Bank 

URL : http://www.ipdcbd.com  

성격 : 방글라데시 정부와 World Bank 합작 은행 및 부설 연구소 

Dhaka Stock Exchange 

URL : http://www.dsebd.org  

성격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주식시장 

중앙은행(Bangladesh Bank) 

URL : http://www.bangladesh-bank.org  

성격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대카상공회의소(Dhak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URL : http://www.dhakachamber.org  

성격 : 민간기업 친목단체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조합(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n) 

URL : http://www.bgmea.com  성격 : 의류제조 및 수출업체 단체 

http://www.epbbd.com/
http://www.boibd.org/
http://www.bdmail.vet/bepza
http://www.epzbangladesh.org.bd/
http://www.ipdcbd.com/
http://www.dsebd.org/
http://www.bangladesh-bank.org/
http://www.dhakachamber.org/
http://www.bgm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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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디렉토리] 

 

URL : http://www.bangladeshyellowpages.com  

기관명 : Bangladesh Yellow Page(PVT) Ltd. 

성격 : 방글라데시 업종별 전화 번호부 

URL : http://www.c-me.com/manufacturing  

기관명 : Bangladesh Garment MFG. & Export Association 

성격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연합회 소개 및 회원사 명단 

URL : http://www.blaze-dir.com  

기관명 : Consumark Ltd. 

성격 : 방글라데시 인터넷 비즈니스 디렉토리 

  

[국제입찰기관] 

 

URL : http://www.bangla.net/bcic  

기관명 : 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 

성격 : 방글라데시 화학 공사(방글라데시 최대의 입찰 기관) 

URL : http://www.aabea.org  

기관명 : Bangladesh Gas Fields Company Ltd. 

성격 : 방글라데시 Petrobangla(Oil, Gas, Mineral  Corporation)국영회사 자회사로 주로 

입찰을 가스 용접관 조달 

  

Central Medical Store Department 

 

   - Tel : 8115479 

   - Fax : 9126547 

   - Attn : Mr. Mohamed Ali, Director 

   - Item : medical supplies 

     

URL : http://www.alltender.com  

성격 : 유료, 방글라데시 정부 입찰정보 

 

[신문] 

 

URL : http://www.independent-bangladesh.com  

기관명 : The Independent 

성격 : 일일 영자지 

URL : http://www.dailystarnews.com  

기관명 : the Daily Star 

성격 : 일일 영자지 

URL : http://www.nation-online.com  

기관명 : The New Nation 

성격 : 일일 영자지 

  

 

http://www.bangladeshyellowpages.com/
http://www.c-me.com/manufacturing
http://www.blaze-dir.com/
http://www.bangla.net/bcic
http://www.aabea.org/
http://www.alltender.com/
http://www.independent-bangladesh.com/
http://www.dailystarnews.com/
http://www.nation-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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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URL : http://www.bangladeshgov.org  

기관명 : Bangladesh Government 

성격 : 방글라데시 정부기관(외무부 등 포함) 

URL : http://www.undp.org/zaingofrum.htm  

기관명 : N.G.O Forum 성격 : 방글라데시 사회, 경제 개발 지원 N.G.O site 

URL : http://www.citechno.net/nrp  

기관명 : National Resource Planners Ltd. 

성격 : 방글라데시 경제 민간 분야 연구소 

 

[대그룹] 

 

URL : http://www.beximcopr.com  

기관명 : Beximco Group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섬유, 의약, 컴퓨터, 건축, 무역) 

URL : http://www.square-bd.com  

기관명 : Square Group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의약, 섬유, 화장품) 

URL : http://www.bdonline.com/monno  

기관명 : Monno Group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세라믹 타일, 섬유) 

URL : http://www.kds.com  

기관명 : KDS Group of Companies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섬유 봉제) 

URL : http://www.bangladeshonline.com/butterfly  

기관명 : Butterfly Bangladesh Ltd.  

성격 : LG 전자 에이전트 

URL : http://www.tsgc.com  

기관명 : Summit Group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전력, 발전기, 건설) 

URL : http://www.partex.net  

기관명 : Partex Group 

성격 : 방글라데시 대기업(음료, 섬유, 화학, 부동산, 담배) 

 

 

38.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의복준비) 

아열대 몬순 기후인 방글라데시는 1년 내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나 12월부터 2월까 

지는 최저 기온이 7도-12도C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비해 긴 소매 옷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이 기간 중에 최고기온은 30도C를 넘어 일교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http://www.bangladeshgov.org/
http://www.undp.org/zaingofrum.htm
http://www.citechno.net/nrp
http://www.bol-online.com/
http://www.square-bd.com/
http://www.bdonline.com/monno
http://www.kds.com/
http://www.bangladeshonline.com/butterfly
http://www.tsgc.com/
http://www.parte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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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로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맑은 날에도 어느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때가 많아 이에 대비해야 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슬의 계절로 

비교적 건조하고 시원한 편이며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저녁에는 이슬이 맺히기도 해 밤 

외출에는 긴 소매 옷이나 얇은 점퍼가 필요하고 잠 잘 때에도 담요를 덮어야 한다. 

  

그외의 기간에도 수도 다카의 경우 모기가 많은 편이므로 모기장이 없는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 두껍지 않은 긴소매 및 긴바지는 필수품이다. 

 

(전기규격) 

 

전기 규격은 유럽 표준과 같은 220 V, 50 HZ 이나 잦은 정전과 고르지 못한 전압 등 전기의 

품질이 나빠 민감한 전자제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컴퓨터 사용시의 정전에 대비하 

여 휴대용 UPS의 휴대가 바람직하다.특히 최근에는 정격전압이 공급되지 않아 가전제품 

사용과 공장 가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Voltage Regulator(stabilizer)의 사용도 

늘어 나고 있다.  

  

(의약품) 

 

의료 여건이 열악하고 의약품 구입이 용이치 않은 관계로 소화제나 감기약 등 가벼운 증상 

에 대비한 약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00년 여름 들어서는 수도 다카지역을 중심으로 

댕기 열병이 확산되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모기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르는 

모기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딩기열병, 장티푸스 및 유사장티푸스, 파상풍 등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출장자 

는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며, 단기출장자도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맞고 오는 것이 

좋다. 

  

여행여건 

  

(치안) 

 

현지인 간의 범죄 발생율은 높으나 외국인 상대 범죄는 별로 없어 치안은 비교적 안정되어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장소에서의 

도난 사고는 흔히 발생하고 있어 외출시 반드시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안전하게 휴대하거나 

보관시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차 등 공공 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서는 소매치기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며, 특히 저녁시간에 자전거 릭샤, 삼륜 오토바이 

등을 타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하는데 어슥한 골목길 등으로 들어가 강도를 당하기도 

한다. 그외 어디에서나 구걸인들이 접근한다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파업(하탈)일에는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동시 폭력 저지를 받을 가능성 

이 많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택시) 

 

통상적인 개념의 택시 서비스는 최근에 시작되어 20개사 2,300대 정도가 운행중이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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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는 공항이나 특급 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택시 대용으로 3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리시카(Rickawa)나 일반 릭샤 

(자전거형 인력거)가 있으나 치안, 안전성이나 공해문제로 여행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택시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급호텔에서는 호텔 전용 

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택시요금은 Yellow Cab(에어컨장착) 최초 2km당 20타카, 이후 km당 8타카이며,Black 

Cab(에어컨 미장착) 최초 2km당 15타카, 이후 km당 6타카 등이나 시간거리 병산제이므로 

교통이 많이 밀릴 경우 더 많이 나온다. 아래는 예약이 가능한 주요 택시회사이다. 

  

Daewoo Taxi Cab Service : Tel) 9352847‾9 

Transerve               : Tel) 873242, 871271, 9884311 

The Taxi Cab Services   : Tel) 9342731, 9342732 

  

(의료 및 응급) 

  

화재나 범죄, 의료와 관련된 응급 전화 시스템이 없는 방글라데시는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앰블런스 서비스를 직접 접촉해야 하나 앰블런스의 절대적 부족,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요청 후 빨라야 2-3시간 늦으면 4-5시간이나 지나야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l-Markazul Ambulance Service : Tel) 9127867, 324069 

Day-Night Ambulance Service   : Tel) 9123073, 822041 

Dhaka Medical College Hospital : Tel) 500121-5, 505025-9 

  

의료 체계의 후진성과 의료 수준의 낙후로 현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방콕이나 싱가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현지 출장 시에는 현지에 파견된 국제협력단(KOICA) 파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방 우정병원에서의 치료 및 검사도 

가능하다. 

  

  국제협력단 파견 의사 : 김동연(내과)     0189-244170 

                         정철웅(외과)     0189-262207 

 

(팁 관행) 

 

서구 개념의 일반적인 팁문화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현지어로 '복시시'라고 표현되는 

금전 요구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팁, 뇌물, 수고비, 적선 등이 모두 복시시로 표현 

되며 요구된다. 복시시의 지불은 강요되는 것은 아니며 일처리를 순조롭게 하기위한 방편이 

면 몰라도 사례로 복시시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호텔의 종업원, 공항 포터 등에게는 5-10 

타카(100-200원)의 복시시가 충분하고 음식점에서는 10%의 서비스료가 자동 부과되므로 

별도의 팁은 필요 없지만 서비스료가 표지되지 않은 음식점도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조금의 

수고를 덜어주고 복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복시시를 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더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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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상수도 처리가 미흡한 방글라데시의 수도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수도는 통상 

지표수 처리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소 및 각종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미네랄워터가 판매되고 있으나 미네랄워터의 안전성도 확실히 보장되 

지는 않는다. 현지 주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표는 일본계 합작사가 제조 

판매하는 사무라이 브랜드다. 

  

(이발소) 

 

호텔의 구내 이발소 외에는 대부분의 이발소가 시설이 불결하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에서 남성들의 헤어컷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지 이발소는 70-100 타카, 한국인 미장원은 

400타카, 호텔 구내 이발소는 600타카 정도 요금을 받는다.  

  

써니 미용실 : Banani 소재 한국인 미장원 

Cisily Haircut : Banani 소재 현지 이발소  

 

<쇼 핑> 

  

(물가, 쇼핑장소) 

 

일반적인 물가는 서울보다 낮은 편이나 외국인이 주로 구입, 사용하는 수입품은 서울과 별 

차이가 없다. 아직 방글라데시는 제대로 된 쇼핑장소가 없으며 백화점은 물론 현대적인 

규모의 수퍼마켓과 같은 유통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들어 굴산지역에 조그마한 쇼핑 

센터(Nandan, Agora 등)가 들어서고 있으며, 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소나르가온 호텔 

맞은편에 대규모 상가빌딩(Bashundhara Shopping Mall)이 들어서는 등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특산품) 

 

쇼핑에 적합한 이렇다 할 특산품은 없다. 다만 핑크빛을 내는 민물 진주가 유명하며 이 곳 

외국인들의 선물용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술지도로 운영되는 민예품 제조업 

체의 전시 판매장인 Arong Shop이 시내 2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가죽, 

섬유 공예품을 쇼핑할 수 있다. 

 

39.   관광명소 
 

<시내> 

  

충혼탑 

 

다카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사바 지역에 위치한 충혼탑은 1971년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수백만명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50m 높이의 조형물이다. 

주변 지역을 단장한 공원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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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샨 만질 

 

다카 시내 브리간가 강변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1872년 Nawab Abdul Gani가 건축하고 아들인 

Nawab Ahsanullah의 이름을 따 명명한 궁으로 인도 대륙을 관리하는 영국의 총독 Lord  

Curzon 이 국빈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화려한 내부장식과 르네상스 건축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소나르가온 

 

황금의 도시라는 의미의 이 고도는 다카시 동쪽 25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슬람 왕국의 수도로 당시의 사원과 교량, 무덤 등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도심에서 약 1시간 30분 소요) 

  

기타 시내관광 

 

무굴제국시대의 유물인 랄발요새, 다카박물관, 다카국회의사당 등이 주요 관광코스로 

알려져 있음.  

 

<지방> 

  

랑가마티 

 

방글라데시의 무역항인 치타공 교외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한국인과 외모가 거의 같고 

생활양식까지 흡사한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이다. 치타공까지 항공편으로 1시간, 다시 자동 

차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다시 호수를 배로 건너면 민속 박물관과 소수 민족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고 같은 뿌리임을 느낄 수 있다. 

  

순다르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열대 밀림 지역이다. 방글라데시 남서부, 벵갈만의 델타지역에 위치 

하며 강과 운하를 따라 돌아볼 수 있다. 뿌리로 숨쉬는 나무 등 희귀식물과 유명한 벵갈 

호랑이의 서식지이며, 악어, 원숭이, 보아, 사슴 등  동물의 낙원이다. 

 

실렛 Tea Garden 

 

방글라데시 북동부 고지대로 영국 통치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길이가 수마일에 이르는 

대규모 차 농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실렛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며 

14세기 델리로부터 360명의 제자와 함께 이슬람교를 전파코자 당시의 힌두 집권 세력을 

멸망시킨 Hazrat Shah Jalal 성인의 수도원이 유명하며, 산악지대가 있어 폭포 등도 구경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도로교통으로 육로로 4-5시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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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용한 현지어 표현 
 

방글라데시는 오랜 동안의 영국식민지 지배로 영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모국어 

문맹자라 할지라도 영어로 간단한 의사 소통이 가능. 비즈니스 종사자는 거의 영어 상담이 

가능하다. 

  

– 단노바드   : 감사합니다. 

– 수프라바트 :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구분 없이 사용) 

– 께몬아첸   : 안녕하십니까? (처음 만나는 경우의 인사) 

– 발로 아치 :   “(께몬아첸의 응대) 

– 또마께 다케 쿠시 홀람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또마르 사테 데카 호베 뽀레 : 곧 다시 뵙겠습니다 

– 아미 쿱 두크키또 : 죄송합니다 

– 또마르 우뽀르 라흐마트 바르시또 혹 :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 아 쌀람 알라이 꿈 : 인사, 감사 등의 표현에 일반적으로 사용 

– 에따르 담 꼬또 : 가격이 얼마입니까 

– 지, 하 : Yes 

– 나 : No 

– 아차 : OK 

– 아세 : 있다 

– 탄다 바니 : 차가운 물 

– 숫자 : 엑(1) 두이(2), 띤(3), 차(4), 바치(5), 소이(6), 샷(7), 앗(8), 노이(9), 

도시(10) 

 

 

41.   국토 
 

<위치>  

 

방글라데시는 동아시아 산맥과 뱅갈만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 및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위 20 도 34 분과 26 도 38 분, 

동경 88 도 10 분과 92 도 41 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면적>  

 

국토의 총면적은 한반도 전체의 약 2/3 인 148 천 평방 Km 이다. 이 중에 육지가 138 천 

평방 Km, 나머지는 내륙의 강이나 호수가 차지하고 있다. 북서부의 방글라반다에서 최남단 

드윕까지는 약 760Km 이고 동서간 최장 직선거리는 약 467Km 이다.  

 

국토는 행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Dhaka, Chittagong, Rajshahi, Khulna, Barisar, Sylhet 

등 6 개의 성 또는 주(Division)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밑으로 21 개의 향(Region 또는 

Former District), 64 개의 Zila(또는 Sub-division), 507 개의 군(Thana 또는 Upazila), 

4,484 개의 촌(Union 또는 Rurall) 및 87,319 개의 촌락(Village) 및 59,990 개의 

Mauzas(Rural and other urban), 그리고 4 개의 City Corporation 및 223 개의 Municipal 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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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방글라데시는 멀리 히말라야 산록을 수원으로 하는 브라마트라강(일명 자무나강),간지스강 

(일명 파드마강), 메그나강 등 3 대 강을 중심으로한 약 230 여개에 달하는 강들이 산재, 

범람원으로 구성된 충적토 지대(국토의 90% 이상이 평지)이다.  

 

국토의 고도가 매우 낮아 바다로부터 약 300Km 이상 내륙의 고도가 3m 에 불과한 곳도 있어 

몬순 시즌에는 매년 홍수 피해가 막대하다.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고대 충적평야 지대, 

근세범람원 지대 및 고원 지대로 3 분되는데, 고대 충적평야 지대란 신생기와 빙하기에 

이루어진 충적평야 지대로 주변 지역보다 다소 높아 근세에 와서 퇴적활동이 중단된 안정된 

평야지대를 말하며, 근세범람원 지대란 근세에 들어와서 큰 강들의 범람에 의해 이루어진 

비옥하고 지대가 불안정한 지역을 말한다. 고원지대란 인도의 Meghalaya 고원지대와 연결된 

실렛 고원지대,인도의 Tripura 고원지대와 연결된 치타공 및 치타공 Hill Track 등을 

말하며 차(Tea)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토지이용실태>  

 

방글라데시 전체 국토면적의 60%는 경작가능지역이고 약 22%는 경작 불가능 지역이다. 

인구당 순경작면적 0.25 에이커는 일본과 한국보다는 많다고 할지라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 

며, 에이커당 작물 산출량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농업기술 

과 영농관습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임야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61%만이 조림되어 있어 실제 임야는 전체 

면적의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목초지는 파브나, 보그라, 실렛 등에 있다.  

 

<부존 자원>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존자원은 천연가스이다. 20 여개 가스전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세계은행은 매장량을 40 조 입방피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는 순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이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기타 비료 생산, 기타 산업용 용도 

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가스전의 발견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버스의 CNG 교체, 

다카 가정에 가스공급확대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운반성이 좋지 

않아 일부 LNG 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 다  

 

가스전은 대부분은 미국, 영국 등 다국적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가스 제 3국 

(인도) 수출 문제가 주요 이슈이나 가스 수출을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높아 지난 아와미리그 

(AL) 정권도 논란만 거듭하다 수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2001.10 월 집권한 BNP 정권 

은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스 개발,활용,수출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외 양질의 석탄이 나고 있어 470 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 

근 세계적인 고유가 및 신에너지 정책으로 석탄개발과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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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민 
 

<인구> 

 

1901년 총인구는 약 2,900만명이던 것이 1951년에는 약 4,400만명, 1974년 7,640만명, 

1981년 약 8,990, 1994년에는 약 1억 2,000만명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1990 -1996년 인구증가율은 1.6%, 200년들어 1.5%이하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2001년 인구센서스 결과(요약) 

 

– 인구증가율은 1.48% 

– 남녀 성비는 103.8 : 100으로 남자가 우세하나 1991년 106.1 : 100 보다 개선 

– 도시, 농촌 인구 비율은 23.39%, 76.61%로 인구의 도시집중화 가속화 추세 

– 평방키로미터당 인구밀도는 1991년 720명, 2001년 87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 가구당 가족 수는 1991년 5.5명에서 2001년 4.8명으로 점차 핵사족화 추세   

– 주요 도시별 인구(단위 : 천명) : 다카 9,912 치타공 3,203 쿨나 1,227 라쟈히 646 

  

유엔인구기금(UNPFA) 2001.11월 조사결과(요약)   

   

– 총인구는 140.4백만명 

– 남자 기대수명은 60.6세, 여자기대수명은 60.8세 

– 2050년에는 265백만명으로 증가 전망 

  

방글라데시 인구밀도는 이 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문제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2001년 

인구밀도는 876명으로 오는 2010년까지는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은 방글라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중인데 1980년대 중반부터 가족계획 

홍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70년대 3%에 이르는 인구 증가률이 1-2%대로 떨어졌으 

며, 부부간 피임률도 30-4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의식 

문제로 인하여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 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이후 인구 센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현재 정확한 인구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약 140백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전체 여성의 50% 

이상이 18세 이하에 결혼하며, 이중 65%이상이 19세 이하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데 이를 보아도 인구증가율의 갑작스런 감소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 다카의 경우 이미 1,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근 위성도시 건설 등이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다. 

기타 주요 도시로는 치타공이 인구 350만이고 실렛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종족> 

 

방글라데시는 여타 인근국과는 달리 국민 대부분이 단일민족인 뱅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뱅갈족 자체는 오랜 과정에서 형성된 Proto-Aust-raloid (호주 원주민계), 드라비다 

족, 아리안족, 몽고족 등 여러 종족 간의 혼혈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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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글라데시 국경지역에는 지역간의 고립에 의해 비교적 고유의 혈통을 보존해 오고 

있는 Chakma, Mogh, Mru, Bom, Mizo, Pankhu족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들 소수 부족들은 

주로 치타공 Hill Track에 거주하고 있으며, 불교,힌두교, 기독교 및 무속신앙을 믿으며 

매우 온순하다. 고유의 풍습을 지키고 사냥이나 농사를 짓고 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소수 종족들과 방글라데시인 사이의 마찰은 

거의 없으나 뱅갈족이 소수민족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은 있다. 

  

<언어>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언어는 대부분의 국민(전체의 95%가량)이 인도-아리 

안족에 속하는 뱅갈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독립 이전 

영국 통치 시에는 방글라데시는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영어로 진행된 

까닭에 정부관계자, 도시, 농촌의 인텔리계층은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뱅갈어 

(BENGAL)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식인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대부분이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7세 이상 인구 문맹율은 1991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68%에 

이르고 있다. 통상 정부 공문서는 영어가 사용된다. 

  

<종교>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0% 가량이 회교도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여타 종교를 믿는 소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있어 종교로 인한 분쟁은 

많지 않다. 시내에 성당, 교회 등이 있고 외국인들도 그들의 고유 종교를 자유롭게 믿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도 다수 파견되어 빈민 구호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상으로 이슬람교 88.3%, 

힌두교 10.5%, 불교 0.6%, 기독교 0.3%, 기타 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성> 

  

방글라데시인들은 대체로 온순하며 남과 다투는 일도 비교적 적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와 수탈을 당해 오면서 외국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형성되어 외국인들은 자기들 

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친구나 친지 등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방글라데시인들의 신용 

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친절을 

배풀다가도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 몇 번 만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조건 믿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인은 잘못했다, 또는 미안하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데 이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역사상 자기보다 강한 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 자기 보호 본능 차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매우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상류층이 현지인 가정부나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놀랄 정도이나 이들은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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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후덥지근한 기후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부족하나 지시하는 

일은 아무런 불만 없이 수행하는 충실한 면이 있다. 자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며, 따라서 관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즉 말에 설탕을 바른 것과 같이 돌려서 부드럽게 하는 습성이 있어 외국인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이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강하여 방글라데시 사람의 진정한 생각을 알고 싶거나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중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즉 그를 

아는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자존심이 아주 강해 자존심이 상하면 즉시 상대를 

공격하는데,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것, 연장자에게 말대답을 하는 것,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는 것, 화내고 있는 상대방에게 손을 대는 것,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뜨려서 물리치는 것, 거친 것, 상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상대를 꾸짖는 것 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자기의 지위에 따르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빚을 얻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위나 자존심의 근거는 부, 배경, 가족, 교육 등인데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뱅갈 문화는 지위의 차별을 인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 교육, 주택 등에  

있어서 동등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류계급과 중하류 계급 간의 결혼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산 물건을 손수 집으로 나르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머리로 

짐을 나르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생선을 팔거나 하는 것은 하층민들이 하는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인생관을 살펴 보면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 즉 알라신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그것은 내 이마에 적혀 있다", "나는 행운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표현되는 소위 숙명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 숙명론이 관습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타성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 심지어 외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성공, 번영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도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 

  

시간관념이 많지 않다. 즉 방글라데시인들은 시간지향적이 아니라  사건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 한 마디로 급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또한 미래에 얻을 이익에 대한 약속은 별 

의미가 없다. 오직 현재의 일만이 또 당장의 선물만이 실제인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이자 

를 지급할 은행에 돈을 넣기 보다는 금을 사서 재산을 유지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수준> 

  

방글라데시의 보건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 인구의 40%만이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의료시설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대식 수술실 규모를 갖춘 병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외국원조에 의해 설립된  병원도 거의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문제, 의술부족, 인명경시, 노후설비  등으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콕이나 싱가폴로 전지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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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대부분 비상 상비 의약품, 즉,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배탈약, 우황청심원, 

반창고, 물파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벼운 질병의 진찰의 경우 현지 병원 

Clinic을 이용하는데, 오전 10-12시, 오후 4:30 - 8시까지가 보통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사전 진찰비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감기약 등 일부 약품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에 보건소가 있어 현지인은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보험회사가 소수 있으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약국에서도 간단한 두통 감기약 이외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팔수 없으나, 

실제로는 약명 등을 아는 경우 판매하고 있으며, 처방전 수수료는 약 $10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교민 단위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상비약 등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열제, 감기몸살약, 우황청심원, 물파스, 소독약 

등을 필히 준비하는것이 좋다. 주재국에도 야간 당직병원을 지정하여 위급 환자를 치료하며, 

약국의 통상 영업시간은 08:00-23:00이다. 

 

 

43.   역사 
 

<고대> 

  

선사시대부터 뱅갈지역(인도의 West Bengal주 포함)에는 선주민인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었 

으나 BC 6세기 경부터는 인도 등지로부터 아리안족이 침입하여 곳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까운 티베트, 미얀마 등지로부터는 몽고족, 터어키족 등이 이주해 와서 종족 간의 

혼혈이 이루어졌으며 뱅갈인이 형성되었다. 

  

BC 5세기 중엽부터 뱅갈지역(브라마트라강 서쪽지방)은 마가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무렵부터 불교가 전파되었다. 이어 마우리아왕조와 쿠샨왕조로 이어지면서 불교가 이 

지역에서 교세를 크게 떨쳐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AD 4세기 굽타왕조가 인도를 재통일하 

면서 부라만교를 국교로 정하자 불교는 일시 쇠퇴하였으나 AD 8세기경 팔라 왕조가 성립되 

면서 불교는 전 뱅갈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슬람시대> 

  

1204년 회교도의 침입으로 팔라 왕조가 멸망하고 터키계의 고리왕조가 성립되면서 터어키계 

회교도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1576년 무갈왕조의 아크바르 대제가 뱅갈 지역을 

정복하고 영국식민통치로 대체될 때까지 지배하였다. 아크바르 대제는 행정기구를 중앙집 

권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고왕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궁정회교 귀족에게 

하사하였으며 귀족들은 토지를 지방호족(힌두교도)에게 세습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궁정귀족을 중심으로 문화가 번성하였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비회교도에 대한 인두세 부과 등 차별정책이 

시행되자 카스트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교로의 개종이 시작되어 오늘날 회교국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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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통치시대> 

  

1600년 영국의 인도경영이 시작된 이래 1757년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에 따라 영국은 

뱅갈 지역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1773년부터 총독에 

의한 영국의 직접 통치는 회교도에 의한 등용의 차별(힌두교도 우대)정책과 수탈 정책으로 

뱅갈 회교도들은 영국인과 힌두교도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농촌은 황폐화되었다. 

1815년 이래 영국으로부터 기계와 면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번성하던 면공업도 완전히 

파멸하였으며 이를 대체할 수출품 생산을 위해 쥬트와 차 재배가 도입되었다. 

  

19세기 초엽부터 반힌두교 성격이 강한 회교 부흥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회교 엘리트들의 反영운동이 뱅갈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차 대전의 종료와 

함께 종교적인 공통성 때문에 뱅갈 지역은 파키스탄의 1개주인 동파키스탄으로 1947. 

8.24일 독립하였다. 

 

<동 파키스탄시대> 

  

종족, 언어 및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동.서 지역이 한 나라로 독립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1952년 동파키스탄의 저항운동은 뱅갈어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 

다. 중앙정부가 주정부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직접 통치하에 두어 아유부 칸 장군의 군정에 

의한 통치로 이어졌으나 1962년 민정통치에 대해 뱅갈인들의 거족적인 데모로 1969년 10월 

야야.칸 장군에게 정권이 이양되었다. 1970년 총선에서 동파키스탄 분리를 주창해 왔던 

아와미 연맹당의 압승으로 중앙정부의 국회 개회 무기한 연기에 대항하여 무지브르.라만 

당수가 전면 파업과 함께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동.서의 대립은 내전화되었다. 

  

이러한 동파키스탄 해방운동을 중앙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인도의 참전으로 

실패하고 1971년 12월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방글라데시의 탄생(1971년)> 

  

독립 후 무지브르.라만 당수가 귀국하여 1972년 1월 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하였으며, A.S.쵸 

드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수상으로 국방.내무.공보상을 겸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비동맹 중립노선을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Shehik Mujibur Rahman정권(1972-1975) 

 

1972년 12월 헌법제정에 이어 1973년 3월에 실시된 최초의 총선에서 무지브르.라만이 

이끄는 아와미당이 압승하여 라만체제가 더욱 공고화 되었다. 그러나 1974년 대홍수와 석유 

파동 등에 의한 경제의 혼란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겹쳐, 야당에 의해 주도된 반정부 활동 

으로 국내치안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자 라만 수상은 1974년 12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5년  1월 대통령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Ziaur Rhaman정권(1975-1981) 

 

1975년 8월 계엄령의 선포로 정당활동의 금지와 일당통치를 기도하던 중 무지브르 라만 

대통령이 청년장교들에 의해 피살됨을 계기로 쿠테타가 발생하여 동년 12월 지아울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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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1977년 4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81년 5월 

31일 쿠데타가 발생 지아울 라만 대통령이 치타공에서 육군 장군이었던 General Manzoor에 

의해 암살(Manzoor도 이튿날 지아울 라만 추종 세력에 의해 암살)되었다. 

 

Hossain Mohammad Ershad 정권(1982-1990) 

 

1982년 3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ERSHAD 중장이 무혈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 계엄령하 

통치를 계속하였으며, 1986년 5월 7일 민정 이양 첫단계로 국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Ershad가 만든 정당인 JATIYA PARTY가 압승하였다. 1986년 10월 15일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ERSHAD가 대통령에 당선, 1986년 11월 10일 계엄령 철폐하였다. 1987년 

11월 11일 - 26일(17일간) 야당측은 ERSHAD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정부 강경투쟁 

(Dhaka Siege Program)을 벌이자  정부는 1987년 11월  2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87년 

12월 6일 국회를 해산하였다. 1988.3.3일 정부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여당인 JATIYA 

PARTY가 83% 의석(300석중 25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동년 4.25일 국회개원과 

더불어 비상사태를 해제 하였으며 4.28일 개각을 단행하였다. 

 

1989년 7월 대통령임기 5년으로 1회 연임가능, 부통령은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으나 야당연합이 주도한 퇴진운동으로1990.12.6일 엘샤드 대통 

령의 하야하면서 JATIYA PARTY정권이 붕괴하였다. 1990.12.7일 전임 대법원장 샤하부인이 

아당연합의 추천 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총선에 의한 신의회 

구성 및 민선 정부에 권력이양을 약속하였다. 

  

BNP 정권(1991-1996) : 내각책임제 도입 

 

1991.2.27일 총선 결과 방글라데시 국민당(BNP :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 승리 

하여 기타 군소 정당과 연정으로 Ziaur Rahman 전대통령의 미망인인 Khaleda Zia 여사가 

수상에 취임하였으며 동년 9월 15일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였다. 이후 5년 간 방글라데시를 

통치한 Khaleda Zia 총리는 1996.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총선전 

총리 사임을 주장하는 야당의 집요한 투쟁에 굴복 1996.3.31일 사임하였으며 이어 전 

내각이 총 사퇴함으로써 BNP정권이 막을 내렸다. 

 

wami League 정권(1996- 2001) 

 

'96.6.12일 과도 중립내각 하에 제7대 총선이 실시되어 제1야당이었던 Awami League가 

300석의 총의석 중 146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Awami League는 

32석을 얻은 제2야당인 Jatiya Party와 연합으로 신정부를 구성하고 '96.6.23일 Awami 

League 당수인 Sheikh Hasina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 5년간 통치하였다. 

  

BNP 집권(2001.10월 – 현재) 

 

2001. 7.13일 제 7대 의회가 5년 회기를 무사히 마치고 해산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대로 

7.15일 선거관리 과도내각(Caretaker Gocernment)이 들러서고, 10.1 일 총선을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당초 AL, BNP가 백중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BNP가 압승을 거두어 Khaleda 

Zia가 다시 집권하게 되었으며, 부패척결과 경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금융부문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수출산업 육성, 세수확대 등 각종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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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정권인BNP 당의 당수인 Khaleda Zia 와 야당 Awawi League 당수인 Sheik 

Hasina간의 불화는 집안싸움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들의 정쟁은 끝이 없이 

방글라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은 장외투쟁과 하탈(Hartal)을 통해 현정권 타도에 혈안이 되어있어 현정부의 각종 

정책에 시비를 걸고 있어 국민여론이 크게 분리되어 있다. 

 

 

44.   국가조직 
 

<대통령>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대통령은 국가의 형식적 수반으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35세 이상의 방글라데시국민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있다.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총리와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외하고는 

총리의 조언에 따라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 

  

방글라데시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Jatiya Sangsad)에 모든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추가로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45석의 여성 전용의석이 

있는데 지난 10년간 운영되었으며, 2005년 3월에 지명식으로 선출되었다.  

 

선거형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부적격자가 아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다. 의회는 헌법개정안 발의, 예산 결정, 각종 조약 비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연혁) 

 

Ershad 중장이 쿠테타와 더불어 국회해산민정이양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 Jatiya 

Party가 압승하였으며, 무소속의 약간의 의원들을 Jatiya Party로 흡수 전체 의석의 2/3이 

상 확보Awami League, Bangladesh Nationalist Party등 야당이 2년 동안에 걸친 Ershad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며 지속적인 하탈 등을 전개하여 Ershad를 퇴진시킴으로써 무혈혁명에 성공 

 

총선으로 BNP 140석, Awami League 84석, Jatiya Party  33석, Jamaate Islam Bangladesh 

18석등을 차지하였으나 BNP가 기타 군소 야당과 제휴 총 의석 중 과반수를 조금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 

 

보궐선거로 최종 330석중 BNP 170석, Awami League 89석, Jatiya Party 35석,  

Jamaate Islam Bangladesh  20석 등 차지, BNP가 Jamaate Islam Bangladesh와 연합 내각 구성 

정치체재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꿈 

 

– Awami League 등 야당의원 144명이 중립내각 구성 및 현 정부 사퇴를 주장하며 국회 

등원거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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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8 야당의원 147명 국회에 총 사퇴서 제출 

– 대법원 회기중 90일 이상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144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 1995.11.24 대통령이 차기 총선을 위해 국회 해산 

–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BNP 단독으로 총선을 실시하여 221개 유효 선거구중 

219개 지역에서 승리 대다수의 의석 독점 

– 총선 무효 및 Khaleda Zia 총리 사임, 과도중립내각 구성에 의한  공정한 재선거를 

주장하며 무기한 장외투쟁에 돌입한 야당의 요구에 굴복 Khaleda Zia 총리가사임하고 

구성된지 한 달 남짓한 국회 해산 

– 제 7대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하여 제 1야당인 Awami League가 146석, 

– 집권당이었던 BNP가 116석, 제 2야당인 Jatiya Party가  32석, Jamat-e-Islam 3석, 

기타 3석을 차지 

– 다수당으로 등장한 Awami League가 Jatiya Party와 연합하여 신정부를 구성하고 

Awami League 당수인 Sheikh Hasina가 총리 취임 

– 제 7대 국회 해산 

– 선거관리 과도정부 구성 

– 2001.10.1 제 8대 총선 실시(BNP 190석, AL 63석으로 BNP 가 압승) 

– 2001.10.9 BNP 당수 Begum Khaleda Zia 수상 취임   

   

<행정부> 

 

내각은 총리를 수반으로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의회에 대해 집단 책임을 진다. 

내각은 총리와 총리가 지명하는 각부의 장관, 주장관, 차관들로 구성된다. 각 부의 최상급 

공무원은 차관이며,그 아래 차관보(Additional Secretary), 국장(Joint Secretary), 부국장 

(Deputy Secretary), 과장(Senior Assistant Secretary),계장(Assistant Secretary)이 있다. 

현재 장관은 수상 제외 23명의 각료급 장관(Full Minister)과 차관급인 3명의 State 

Minister 그외 Deputy Minister에 이르고 있으나, 2003.5월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3명의 Full Minister와 4명의 State Minister를 사임시킨 바 있다. 

  

<정부각료> 

 

– 대통령(President) : Prof. Dr.Iajuddin Ahmed 

– 수상(Prime Minister) : Begum Khaleda Zia 

         Cabinet Division, Ministries of Establishment, Defence 

         Chittagong Hill Tracts Affairs and Power,Enery and  

         Mineral Resources, Armed Forces Division, Primary and  

         Mass Education 겸임                                 

– 국회의장(Speaker) : Mr.Jamir Uddin Sarkar 

– 대법원장(Chief Justice) : Mahamudal Amin Chowhdury 

  

(장관/Full Minister) 

 

– Foreign Affairsr : Mr. Morshed Khan 

– LGRD & Cooperatives  : Mr.Abdul Mannan Bhuiyan 

– Finance : Mr. Saifur Rahman 

– Textile : Abdul Matin Chowdh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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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Dr. Osman Faruq 

– Information : M. Shamsul Islam 

– Commerce : Alhaj Altaf Hossain Chowdhury 

– Industry : Matiur Rahman Nizami 

– Housing and Public works : Mirza Abbas 

– Post & Telecommunications : Mr. Barister Aminur Huq 

– Agriculture : M K Anwar 

– Communications : Mr.Barrister Nazmur Huda 

– Health & Family Welfare :Dr. Khandakar Mosharaff Hossain 

– Shipping : Lt(Retd) Akbar Hossain 

– Environment & Forest : Tariqul Islam 

– Law,Justice & Parliamentary Affairs : Mr. Barrister Moudud Ahmed  

– Women and children's Affairs : Khurshid Jahan Haque 

– Jute : Mr. Shajahan Siraj 

– Food & Disaster Management : Chowdhury Kamal Ibne Yusuf 

– Fisheries  & Livestock : Abdullah Al Noman 

– Scie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Dr. Abdul Moyeen Khan   

– Water Resources  : Major (Rtd) Hafizuddin Ahmad, B.B 

– Social Welfare : Ali Ahsan Mohammad Mujahid 

 

상기의 Cabinet 장관 이외에도 23명의 State Minister와 3명의 Deputy Minister를 별도로 

두고 있음. 

 

(투자관련 청장) 

 

투자청(BOI : Board ofInvestment) : Mahmudur Rahman 

수축관리공단(BEPZA :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 M.Mofizur Rahman 

  

 

<사법부> 

  

방글라데시의 최고재판소는 대법원(SUPREME COURT)으로서 다카에 소재하고 있는 항소심 및 

상고심으로 나누어지며 치타공 및 실렛 등 6대 도시에는 고등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다카 지역에만 1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또한 각 지방 행정 중심 도시에는 

민사 및 형사소송을 취급하는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별 법원으로서 노동법원과 가정법원이 

있다.  

 

최고재판소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판사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권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회의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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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치제도 
 

<선거제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5세 이하이거나 국회의원 

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 

거권이 없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총 300개 의석으로 구성되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성차별 해소 및 여권신장을 위하여 1990년에 헌법을 개정, 여성국회 

의원을 위한 별도의 30석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시 

집권당인 현 정권에서는 30석을 모두 집권당에서 지명하였으며, 차기 정권인 현 야당도 

30석을 모두 자신의 당에 배정함으로써 문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동법안이 2001년 7월 연장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300석의 의석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4년 6월초 집권당인 BNP에서는 헌법을 개정 45석을 추가로 여성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지난번과 같이 직접선거로 하지 않고 다만 현 의석수에 비례하여 

분배.지명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받고 있다. 

 

직접 선출되거나 간접 피선된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집권당 당수가 수상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정당제도 및 현황> 

  

방글라데시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Jatiya Party : 전임 대통령 Ershad가 창당. 현재는 BNP정권에 연정참여 

– Bangladesh   Awami League  : 방글라데시의 초대 대통령으로써 국부격인  Mujibur 

Rahman이 창설한 정당으로 현재는 그의 딸인 Sheikh Hasina가 당수. 

– 1996.6월 총선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여 당수인 Hasina가 총리였으나 2001년 

선거에서 패배, 현재는 제1야당.     

– Bnagladesh Nationalist Party(BNP) : 전직 대통령이었다가 암살당한 Ziaur Rahman이 

창당한  정당으로 현재는 그의 부인인 Begum Khaleda  Zia가 당수. 

– 1996.6월 총선에서 Awami League에 패배하여 정권을 상실하였으나 2001.10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재 집권당 

– Jamaate Islam Bangladesh : 파키스탄 시대때부터 있었던 정당으로 정통 이슬람  

– 상기 주요  정당 외 Workers Party, National Democratic Party, Freedom Party 등 

70여개의 군소 정당이 있음. 

국민들의 문맹율이 높아 선거 때에는 각 당의 상징물(예를 들면 BNP는 보이이삭, 

AL는 배)을 보고 한 표를 행사. 

 

< 방글라데시 정당별/여성 국회의원 현황 > 

 

구분 정당명 의석수 여성의원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196 4+1 여당 

Jamaat-e-Islam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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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iya party(Naijur-Firoj 계열) 4   

Islamic Oikyo Jote 3  

Awami League 59 2 

Islamic Jatiya Oikyo Front(Ershad  계열) 14 1 

Jatiya Party(Monju 계열) 1  

Krishak Sramik Janata League 1  

Independent 3  

야당 

공석 3  

합 계 301 8 

* 총 의석수는 300석이나 1석은 기술직 장관으로 여당에서 정규 300석 이외에 별도 임명  

* 자료원 : 방글라데시 국회사무처  

 

 

46.   정치사회동향 / 최근 정치사회동향(2003년) 
 

2001.10월 총선에서 압승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Khaleda Zia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부패척결, 테러근절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전 Awami League 정권과의 

차별성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다. 

 

Khaleda Zia 수상은 제1야당인 AL당의 당수이며 1996-2001년간 수상을 지낸 Sheik Hasina 

당수와는 일종의 견훤지간으로 국내정치가 두 여성 간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하여 지배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때문에 여야간 대결이 화합으로 이루어지기 힘든상황이다. 

 

국회 의석도 BNP 주도 연립여당이 총 300석중 220석을 보유하여 야당 AL 59석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보다는 장외투쟁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10년이상 지속된 여야간 대결 상황에서 국내정치에 가장 큰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야 행동대원들이 일으키는 테러행위로 1996년 하시나 정권 출범 이후와 

마찬가지로 칼레다 정권도 테러를 근절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법질서 개선상황과 관련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칼레다 정권이 나름대로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치안 및 생활환경 등이 이전 정권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 

정부는 2001.10.16 - 2003. 1. 9간 이례적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4만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여 테러범 체포 및 불법무기 회수 등 조치를 취하여 인권탄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으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군병력 동원 기간중 발생한 사망, 고문 등에 대해 일종의 불문에 부치는 

"Joint Drive Indemnity Ordinance2003"을 발표함으로서, 동 법령이 헌법 및 국제협약 위배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 및 변호사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에 

의한 산발적인 장외투쟁이 있을 것이나 야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불안사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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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이 2003. 1.16일 테러위험국가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5개국을 추가로 포함시킨 조치에 대하여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모든 

것이 현 정권의 실정이라 비판하고 나서 여야간 대치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3.6.19일 파월 미국무장관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방글라데시산 제품의 대미시장 

무관세진출, 방글라데시가 온건 이슬람국가로서 민주주의 창달에의 기여도, 이락복구사업 

참여요청, 이슬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지역 평화 로드맵 참여 등을 

협의한 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들어서부터 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여-야 

간의 주요 당직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 상반기까지만 총 6번의 하탈 (총파업)이 

있었으며, 최근들어 2004/2005 예산확정과 여성국회의원 의석의 추가 45석 확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인 Awawi League에서는 언제든지 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현정부의 

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현정부의 지지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현정부가 몇몇 경제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며 빈민구제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편이다. 

 

방글라데시의 정정은 항상 불안한 상태로 이는 전국의 노조와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47.   정치사회동향 / 최근 정치사회동향(2004년) 
 

2001.10 월 총선에서 압승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Khaleda Zia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부패척결, 테러근절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전 Awami League 정권과의 

차별성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다. 

  

Khaleda Zia 수상은 제 1야당인 AL 당의 당수이며 1996-2001 년간 수상을 지낸 Sheik Hasina 

당수와는 일종의 견훤지간으로 국내정치가 두 여성 간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대결이 화합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의석도 BNP 주도 연립여당이 총 300 석중 220 석을 보유하여 야당 AL 59 석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보다는 장외투쟁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 이상 지속된 여야간 대결 상황에서 국내정치에 가장 큰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야 행동대원들이 일으키는 테러행위로 1996 년 하시나 정권 출범 이후와 마찬가지로 

칼레다 정권도 테러를 근절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법질서 개선상황과 관련하여 2004 년 한 해 동안 칼레다 정권이 나름대로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치안 및 생활환경 등이 이전 정권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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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RAB 라고 불리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치안은 물론 각종 정부정책의 강제집행에 

이용하고 있어 치안은 좋아졌다고 하나, 시내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이 검문검색을 강화하 

고 있어 오히려 일반시민의 위협이 되고 있다.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에 

의한 산발적인 장외투쟁이 있을 것이나 야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불안사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이다. 

  

하지만 2004 년 들어서부터 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여-야간 

의 주요 당직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 총 10 여차례의 하탈(총파업)이 일어났으며, 

하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야당은 방글라데시를 관통하는 인간사슬운동을 통해 현 

정권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Awawi League 는 지난 8 월 야당집회 폭탄테러이후 언제든지 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현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현정부가 몇몇 경제인들 

을 위한 정책을 펴며 빈민구제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편이다. 

 

 

48.   정치사회동향 / 최근 정치사회동향(2005년) 
 

2001.10 월 총선에서 압승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Khaleda Zia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부패척결, 테러근절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전 Awami League 정권과의 

차별성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다. 

Khaleda Zia 수상은 제 1 야당인 AL당의 당수이며 1996-2001 년간 수상을 지낸 Sheik Hasina 

당수와는 일종의 견훤지간으로 국내정치가 두 여성 간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대결이 화합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의석도 BNP 주도 연립여당이 총 300 석중 220 석을 보유하여 야당 AL 59 석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보다는 장외투쟁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 이상 지속된 여야간 대결 상황에서 국내정치에 가장 큰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야 행동대원들이 일으키는 테러행위로 1996 년 하시나 정권 출범 이후와 마찬가지로 

칼레다 정권도 테러를 근절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법질서 개선상황과 관련하여 2004 년 한 해 동안 칼레다 정권이 나름대로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치안 및 생활환경 등이 이전 정권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 

정부는 RAB라고 불리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치안은 물론 각종 정부정책의 강제집행에 

이용하고 있어 치안은 좋아졌다고 하나, 시내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시민의 위협이 되고 있다.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에 

의한 산발적인 장외투쟁이 있을 것이나 야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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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불안사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이다. 

 

하지만 2004 년이후 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여-야간의 주요 

당직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 총 10 여차례의 하탈(총파업)이 일어났으며, 하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야당은 방글라데시를 관통하는 인간사슬운동을 전개하여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 년 1 월 27 일 전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Mr. Kirbir 암살은 앞으로 

근 2 년을 남겨둔 국회선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와 2005 년 2 월중순까지 3 차례의 하탈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정치와 치안 등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5 년 5 월 9 일 개최된 치타공시의 시장선거에서 여당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야당시장인 Mr. Mohiuddin이 당선됨으로써 전통 Awawi League인 치타공에서 여당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힘들며, 이번 선거가 2006 년말에 있을 총선거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9.   국가원수 
 

방글라데시는 내각책임제로 현재까지 여당의 당수가 수상을 하고 대부분의 정부각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다. 

 

현 수상 : Mrs.Begum Khaleda Zia 

  생년월일 : 1945.8.15일 

  학력 : Surendranath College, Dinajpur 

  가족사항 : 2남 

  주요경력 

    - 1960        : 육군대령 Ziaur Rahman과 결혼 

    - 1981. 5.30  : 대통령 Ziaur Rahman 사망시까지 정치와 무관 

    - 1991 - 1996 : 수상(BNP 정권) 

    - 1996 - 2001 : BNP 당수 

    - 2001.10. 9  : 수상 취임(제 8대 총선 BNP 압승) 

  기타 : Ziaur Rahman 전대통령의 미망인 

        1995.5월 공식 방한 

        아들 Tarek Rahman이 집권당 사무차장 

 

전수상 : Mrs. Sheikh Hasina  

  생년월일 : 1947.9.28일생(Gopalganj District, Tungipara에서 출생) 

  학력 : Dhaka University 졸업(1973년), 정치가 집안의 딸로 학생 시절 

         학생회 단체들에 가입하여 학생운동을 주도) 

  가족사항 : 1남 1녀 

  주요경력 

    - 1968       : 과학자인 Mr. MA Wazed Miah와 결혼 

    - 1975. 8.15 : 당시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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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아버지 Sheikh Mujibur  

                   Rahman과 어머니, 3형제 등이 무장 군인들에 의해 암살당함. 

    - 1981       : 귀국하여 아버지가 창당한 Awami League의 당수로 선출됨 

    - 1991       : 국회의원 총선에서 Khaleda Zia가 이끄는 BNP에 패배하여 

                   집권에 실패하고 1야당으로 등장 

    - 1992       : Awami League 당수로 재선출 

    - 1996. 6    : 총선을 통해 BNP를 패배시키고 Awami League가 다수당으로     

                   등장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여 총리로 임명 

    - 2001. 7    : 제 7대 의회 해산 

    - 2001. 8    : Awami League 당수로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중현 대통령 : Professor 

Dr. Iajuddin Ahmed : 5년임기 

 

 

50.   주요인사 
 

  <정부각료> 

  

     - 대통령(President) : Prof. Dr.Iajuddin Ahmed 

     - 수상(Prime Minister) : Begum Khaleda Zia 

         Cabinet Division, Ministries of Establishment, Defence 

         Chittagong Hill Tracts Affairs and Power,Enery and  

         Mineral Resources, Armed Forces Division, Primary and  

         Mass Education 겸임                                 

     - 국회의장(Speaker) : Mr.Jamir Uddin Sarkar 

     - 대법원장(Chief Justice) : Mahamudal Amin Chowhdury 

  

   (장관/Full Minister) 

     - Foreign Affairsr : Mr. Morshed Khan 

     - LGRD & Cooperatives  : Mr.Abdul Mannan Bhuiyan 

     - Finance : Mr. Saifur Rahman 

     - Textile : Abdul Matin Chowdhury 

     - Education : Dr. Osman Farruic 

- Information : Mr.Tariqul Islam 

     - Commerce : Alhaj Altaf Mahamudin Chowdhury 

     - Industry : Matiur Rahman Nizami 

     - Housing and Public works : Mirza Abbas 

- Post & Telecommunications : Mr. Barister Aminur Huq 

     - Agriculture : M K Anwar 

     - Communications : Mr.Barrister Nazmur Huda 

     - Health & Family Welfare :Dr. Khandakar Mosharaff Hossain 

     - Shipping : Lt(Retd) Akbar Hossain 

     - Environment & Forest : Mr. Tariqul Islam 

     - Law,Justice & Parliamentary Affairs : Mr. Barrister Moudud Ahmed  

     - Women and children's Affairs : Khurshid Jahan Haque 

Jute : Mr. Shajahan Siraj 

Food & Disaster Management : Chowdhury Kamal Ibne Yus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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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sheries  & Livestock : Mr. Abdullah Al Norman 

     - Scie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Dr. Abdul Moyeen Khan   

-  Water Resources  : Major (Rtd) Hafizuddin Ahmad, B.B 

     - Social Welfare : Ali Ahsan Mohammad Mujaheed 

 

상기의 Cabinet 장관 이외에도 23명의 State Minister와 3명의 Deputy Minister를 별도로 

두고 있음. 

 

(투자관련 청장) 

  - 투자청(BOI : Board ofInvestment) : Mahmudur Rahman 

     - 수축관리공단(BEPZA :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 Mofizur Rahman 

 

 

51.   행정구역 
 

<행정구역 개황> 

 

지역적으로 방글라데시는 6개 Division(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64개 Zilas(또는 District,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 507개Thana(또는 Upazila), 4,484개의 Union(Rurall)과 59,990개의 

Mouzas(rural and other urban), 87,319개의 Village, 그리고 4개의 City Corporation 및 

223개의 Municipalities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다카 Division> 

 

면적 : 31,119Km 

인구 : 33,940천 

Thana 수 : 134 

자치도시 : 41개 

주도 : 다카 

주요산업 : 정치 행정 상업 중심지 

 

<쿨나 Division> 

 

면적 : 22,274Km 

인구 : 13,243천 

Thana 수 : 63 

자치도시 : 21개 

주도 : 쿨나 

주요산업 : 어업 중심지 

 

<바리살 Division> 

 

면적 : 13,297Km 

인구 : 7,757천 

Thana 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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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시 : 13개 

주도 : 바리살 

주요산업 : Cold Storage, 어업 중심지 

 

<실렛 Division> 

 

면적 : 12,596Km 

인구 : 7,179천 

Thana 수 : 35 

자치도시 : 5개 

주도 : 실렛 

주요산업 : 차농장, 천연가스 생산지 

 

<치타공 Division> 

 

면적 : 33,771Km 

인구 : 21,866천 

Thana 수 : 93 

자치도시 : 18개 

주도 : 치타공 

주요산업 : 어업, 섬유, 선박, 항구 산업 중심지 

 

<라지샤히 Division> 

 

면적 : 34,513Km 

인구 : 27,500천 

Thana 수 : 127 

자치도시 : 29개 

주도 : 라지샤히 

주요산업 : 실크, 면 주생산지 

 

 

52.   대외관계 
 

<외교노선> 

 

– 비동맹 중립외교 

– 제 3 세계 및 비동맹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 동.서 진영 모두와 우호관계 유지가 기본 노선이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미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인도 견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2004 4월 개설한 대만대표부 및 대만 무역 

대표사무소의 개설로 인하여 중국측의 압력이 상당하였음. 

– 회교권 국가와의 유대관계 강화 

– 인근국,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협력기구(SAARC)와의 유대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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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방글라데시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는 1973.12.16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비동 

맹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라는 외교노선에 따라 현재 북한과도 정치적, 경제적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실리외교의 일환으로서 경제적으로 아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하려는 친한파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지역주의 참여정도> 

 

방글라데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7개국의 지역경제협력기구인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nal Cooperation) 

회원국이다. 

  

SAARC는 1980년 방글라데시의 ZIA-UR-RAHMAN대통령의 제안으로 창설된 지역경제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시 특혜관세 부여, 자원의 공유, 합작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상호교역 확대 

등을 통하여 회원국 국민의 공동이익추구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명제로 삼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SAARC는 1993.4월 다카에서 개최된 7차 정상회담시 까지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1995.5.2-4일간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8차 SAARC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최대 관심사이던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의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SAPTA가 1995.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9차 SAARC정상회담은 1997.5.12-14일까지 3일간 몰드브의 수도 말리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향후 회원국간점진적인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1년까지는 서남아 지역을 국가간 어떠한 무역장벽도 없는 자유무역지대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말리선언을 채택했다.  

  

제10차 SAARC정상회담은 1998.7.29 -31일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경제적인 통합 및 교역 확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었으나 개막연설을 통해 인도측은 2천여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해소 및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상당한 성의를 보였으나 

1998.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어 양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준비 

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정상회담으로 폐막되었다.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된 콜롬보선언은 총 28개 항목에 걸쳐 역내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 및 

문제해결 방향을 담고 있으며 지역협력, 문화적 동질성 확인, 정치적 협력, 경제협력, 관광, 

보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제반 분야가 포함되었다.  

 

제 12차 정상회담이 2005년 2월초 다카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네팔의 내각총사퇴 및 1월말 

방글라데시 폭탄테러 등을 이유로 인도에서 참석불가를 선언, 아직까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다. 

  

SAPTA시행 이후 방글라데시의 SAARC진출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수출상품 제조시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타국에 비해 수출상품에 대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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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어려워 대 SAARC 진출확대 난망 

  - 인도와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대인도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 

    . 전통 주종 수출상품인 쥬트의 수출경쟁력이 인도산보다 저위에 있음. 

    . 산업구조가 봉제품 수출단계에 그치고 있어 수출가능 품목이 극히 소수에 제한됨. 

  

SAPTA 시행으로 방글라데시는 최저개발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 회원국간 양허된 품목에 대해 수출시 역내 수입국의 무관세, 독립적 관세 특혜 

(타회원국에 특혜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개발국에는 부여) 

  - 비관세장벽 철폐 

  -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국경 통과시 조세성격의 제세 면제 

  - 최저개발국 수출상품의 적정 경쟁력 확보 유지를 위해 장기계약 협상 

  - 일시 수입정지시 최저개발국에 대해서는 특별 고려 

  - 최저개발국의 잠정 수입수량 규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현재 SAPTA협정에 의거 SAARC회원국들은 각국간 쌍무협상을 통해 1,700여 품목에 대해 

상호교역시 특혜관세를 주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역내 국가간 교역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역내 국가간 교역은 회원국 전체 교역 규모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SAPTA를 통해 각국이 관세양허에 합의한 품목들은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이나 기초 원자재가 

많아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APTA 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자유무역협정인 SAFTA(South Asian Frdd Trade Area,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가 1995 년 제 10 차 SAARC 회의에서 협의되어 2004 년 1 월 합의되 

었다. 동 협정은 자유무역을 위한 강제적 타임프레임을 설정하고 회원국간 무역촉진 을 

위한 비관세장벽제거, 그리고 미개발국(LDC)에 대한 보상과 보호 등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등 LDCs 는 10 년, 스리랑카 등 소국 8 년, 기타 7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6 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역자유화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외환, 

규격, 수입규제, 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FTA 국가인 태국정부는 자국을 주축으로 인근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상 논의하고 

있는데 이른데 BIMST-EC 라 불리는 동협상은 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iland 

Econmic Cooperation 의 준말로서 1995 년 태국이 주창하여 ADB 와 ESCAP 이 후원허여 1997 년 

Forum 으로 발족, 협정국의 투자, 산업, 기술, 인력개발, 농어촌 및 인프라개발분야에 협력 

하기로 하였다.  

 

당초 5 개국에서 출발한 동협상은 2004 년 2 월 8 일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부탄과 네팔이 

포함되어 6 개국이 태국에서 서명, 2017 년까지 완전한 FTA 를 체결키로 합의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LDC 국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유예를 인정받고 5월중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SAARC 국가간 결속력이 약하고 역내국가간 교역규모가 작아 SAFTA 를 비롯하여 

BIMST-EC 도 얼마만큼의 역내 교역확대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만 지금 

과 같은 지역주의 및 양자간 FTA 체결이 가속화 될 수록 어느정도까지의 역내교역은 

불가피하며, 특히 방글라데시와 같이 제조업 미발달국 및 한정 수출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수입급증으로 그나마 초기기반을 세운 국내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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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방글라데시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정치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양자간 FTA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실제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국에서 반대도 높은 편이다. 특히 2004 년 3 월중순 인도 

외무장관의 방글라데시 방문시기에도 동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매우 구체적인 FTA 추진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데, SAARC 나 BIMST-EC 보다는 방글라데시-인도가 FTA 가 방글라데시 

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실질적인 인도와 

의 교역규모는 12 억불(수출 8 억불, 수입 4 억불)에 불과하나 국경무역과 밀수가 매우 일반 

화되어 있어 FTA 체결시 많은 인도산의 시장점유가 예상된다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양자 및 

다자협상에서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에 대한 보상과 유예, 그리고 투자촉진을 주장하고 있어 

역내 교역확대 효과보다는 국내산업보호와 투자유치, 그리고 원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산업의 미칠 파급 효가가 너무나 커서 주도 

적으로 FTA 등의 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렇듯 세계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FTA 및 지역주의 열풍이 거세게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저가품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중고가 기계 및 공구류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FTA 를 비롯한 

지역경제협력체의 발족은 태국이나 인도산이 그나마 틈새시장으로 개척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기계 및 공구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3.   도량형 
 

<도량형> 

  

METRIC SYSTEM 및 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Kg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골 지방에서는 

영국식 야드, 파운드법도 사용되며, 면적은 Square Feet/ Acre, Hectare 등이 방글라데시 

자체적인 면적크기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특히 토지 및 건물을 임차/구매할 때 사용되는 

단위가 까타(Kalta,약 80야드), 비가(Bigha, 약 1,600야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기규격> 

  

220V, 50Hz가 기본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수입전기 

제품마다 콘센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사용 시에는 별도의 코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멀티젝이나 멀티코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압.고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으며, 공장의 경우 

가스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저압.저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UPS, IPS, 발전기 등이 

필수적이며, 방글라데시 맞는 전기제품과 기계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 잘 판매되고 

있다. 

 

(기타) 

 

화폐 등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Lac은 100,000을 Crore는 10백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3억2천만의 경우 32 Crore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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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납작하면서도 넓은 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가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54.   관공서 관행 
 

관공서 업무 처리는 전형적인 후진국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극심해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현지어로는 "복시시"라고 하는데 현지인은 이를 

뇌물이라는 의미보다 자기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로 당연히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늦어 신속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매일처럼 담당자를 찾아 가서 

독촉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부정책의 큰 걸림돌이 되어 

정부에서 이의 척결을 외치고 있으나 워낙 고질화되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 

하다. 현지 고용인이 서류 하나 처리에 수일간 상주하다시피 해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기관의 장이 선람하고 결제단계를 거쳐 실무자에게 전달되며 

실무자는 처리 지침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여 다시 결제단계를 밟아 최종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결제 단계마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 

다니며 처리를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가장 단순한 서류의 처리 조차도 직간접으 

로 연결된 관련기관의 의견조회(NOC : No Objection Certificate)를 거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주어진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 없고 법과 

규제를 사유로 많은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절차나 서류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시시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문제가 

없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발표한 2003년 국가투명성조사에 의하면 

방글라데시가 조사대상국 133개국중 2002년에 이어 다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하급공무원 또는 차심부름/안내원 등이 복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위관계자와 어떻게든 연줄을 닿기도 하지만 결국 돈으로 대부분 

이 처리되고 있다. 

 

 

55.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Zia Int'l Airport : 수도 Dhaka에 소재 

Chittagong Int'l Airport : 제 1의 무역항 치타공에 소재 

Shylet Int’l Airport : 차, 농산물 등 수출 

 

방글라데시 국영 항공사인 Bangladesh Airline(Biman)은 세계 27개 주요 도시를 취항하고 

있고, Chittagong, Jessore, Rajhahi, Sylhet, Cox's Bazar 및 Saidpur 등 국내 주요 도시 

사이를 운항한다. Biman항공은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승객이 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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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상의 이유로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잦아 외국인들은 이용을 

피하고 있다. 

 

주로 국내선만 운영하던 유일한 민간 항공인 GMG Airline이 2005년 2월부터 치타공- 

캘커타를 운항하여 민간 최초 국제선으로 발전하여 Biman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승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치타공항의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가 

타이항공에 5년간 운영권을 주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입찰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방문객들은 직항이 없어 주로 방콕, 홍콩 및 싱가폴 등을 경유하며 각 

항공사별 취항 횟수는 다음과 같다. 

  

-------------------------------------------------------------------- 

    항공사      약자     노선             운항횟수                

-------------------------------------------------------------------- 

   태국항공      TG   다카<->방콕        매일 1회 

   태국항공      TG   치타공<->방콕      주 2회 

   싱가폴항공    SQ   다카<->싱가폴      매일 1회 

   방글라데시    BG   다카 ->방콕        주 4일(화,금,토요일 제외) 

                      방콕 ->다카        주 4일(화,목,토요일 제외)  

   드레곤항공    KA   다카 ->홍콩        주 1일 운항(수요일) 

                      홍콩 ->다카        주 1일 운항(화요일) 

-------------------------------------------------------------------- 

 

한국인은 주로 태국, 싱가폴, 홍콩 등을 통해서 입국하며, 예약은 적어도 2-3주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현지 이슬람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000.9월부터는 민간기업 항공 서비스가 시작되어 4-5인승 헬기 이용이 가능하다. 

2002.11.24일부터 태국 민간항공기사인 푸켓에어라인이 방콕-치타공간 주 2회 운항하고 

있으며, 2003.3월부터 치앙마이까지 연결 운항하고 있다.  

2005.2월부터 GMG라인의 치타공-캘커타 취항예정  

2005.5월말부터 중국과 직로 연결예정 

 

<국제항구> 

  

  외항 : CHITTAGONG, KHULNA 

  내항 : DHAKA, NARANYAGANJ, CHANDPUR 등 

  

치타공 및 몽글라가 주요 항구이나 컨테이너선은 주로 치타공 항구로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한진, 조양 및 Maersk, K-Line, OOCL 등 선박회사가 있으나 한국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직항로는 없고 싱가폴에서 환적한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까지는 보통 25-45일이 소요된다. 

 

치타공 항은 항만 노동자들의 노조가 난립되어 있고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어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파업이 빈번하고 하탈(정치 총 파업)이 있을 경우에도 제 기능을 못해 적체 

가 심각한 상황이며 주요 선사들은 치타공 취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별 가산요 

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선적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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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매스미디어 
 

<라디오 및 TV> 

  

방글라데시 현지어로 방송되는 방송 채널 2개와 네팔 등 외국인들에게 방글라데시 뉴스 및 

문화를 소개하는 단파방송이 한 개만이 있을 뿐이며 FM은 없다. 

  

텔레비젼 방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Bangladesh TV(일명 BTV) 1개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E 

-TV가 있었으나 2001.10월 정권 교체후 불법적인 허가를 사유로 현재는 방송 중지된 

상태이다. BBC 방송과 CNN방송 청취가 가능하며 인근국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슬람국가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이슬람 공휴일인 금요일에는 거의 현지어로 편성되나 일부 시간대에 영어뉴스와 외국 

영화도 방송된다. 또한 외국인이 묶는 호텔이나 한국인 운영 게스트하우스,부유층 가정, 

외국인 가정 등에서는 해외방송 수신용 Dish Antenna나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여 Star TV, 

Star Plus, M TV, Star Sports, Zee TV(인도방송), BBC, CNN, Discovery 등 다양한 외국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위성안테나 설치가 급속히 늘어 대도시의 부유층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위성안테나를 설치 사용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캐이블을 이용한 위성방송 수신도 가능해 

월 400다카 - 1,000다카를 캐이블 방송서비스 업체에 지급하면 위성안테나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아리랑 TV 및 YTN 

시청도 가능하다. 

  

<일간지> 

  

주요 일간지는 영자지 5개, 현지어 신문 6개 정도가 있으며 그 외 전문 주간 또는 월간지가 

있으나 다양하지는 않다. 주요 영자일간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간지 명 발간부수 논 조 

The Financial 

Express 
17,000-19,000

방글라데시 유일의 영자 경제일간지로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기사제휴, 중립적 논조를 

견지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관한 논설 주로 게재 

Bangladesh Observe 55,000 
친 AL 신문, 주요 일찰 공고 게재, 최대부수를 

발행하는 대표적 신문 

The Daily Star 26,000 
중립적인 논조(친여당)를 견지하고 심층기사를 

많이 개제. 경제.문화 등 기사를 늘리고 있음. 

The Independent 12,000 
처음에는 중립적인 기사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친 

AL논조를 펴고 있음. 

The New Age 16,800 중립적 심층기사를 게재 

The Bangladesh 

Times 
35,000 가장 친정부적인 신문이며, 입찰공고도 많이 나옴

 

현지어 신문으로는 The Daily Ittefaq(42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매일 18만부가 발행) 및  

The Daily Inqulab(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매일 12만부가 발행)이 유력한 일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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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경우 어느 정도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정치불안 

으로 최근 들어 언론인 암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IPO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언론자유 

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자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57.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Embassy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Seoul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7-37 

전화 : 796-4056/7, 795-6535 

팩스 : 790-5313 

Email : dootrok@soback.kornet21.net 

현재 한국에는 약 2만여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사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8.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4.29 1인분 

햄버거 2.06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1.55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081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1,113 150m2/월 

자동차 2000cc  37,768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17 1구간 

택시요금 0.34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14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08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5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04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26 1개월 기본료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414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9,11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져.오락 골프장 그린피 30 비회원, 18홀 1라운드 

mailto:dootrok@soback.kornet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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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관람료 2.1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7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

특급호텔 숙박료 160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80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120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260 대졸, 초임 

채소류와 임금, 의약품 등이 저렴한 편인 반면, 전기.교육,오락.호텔.한국음식 등은 비싼 

편임 

 

 

59.   경제발전사 
 

1600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인도경영은 1757년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은 

뱅갈 지역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1773년부터 총독에 

의한 영국의 직접 통치는 회교도에 대한 등용의 차별(힌두교도 우대)정책과 수탈정책으로 

뱅갈 회교도들은 영국인과 힌두교도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경제는 황폐화되었다. 

1815년 이래 영국으로부터 기계와 면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번성하던 실크공업도 완전히 

파멸하였으며, 이를 대체할 수출품 생산을 위해 쥬트와 차 재배가 도입되어 오늘날에도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1971년 독립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농업 부문이 국민 총생산의 50% 이상, 전체 노동인구 

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농업의존형 경제구조로 저생산 - 저소득- 저투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1980년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인플레이션 분야를 제외하 

고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성공리에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방글라데시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안정과 경제구조조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물가상승률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9%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GDP)대비 5%까지 확대되는 등 개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는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US$30억를 유지하여 2.5-3개월분의 수입물량분을 

항시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US$15억, 2001년말 12억불 수준으로 낮아져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환보유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말부터 IMF와 차관도입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위 파리 포럼(Bangladesh 

Development Forum)이라 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가난극복 및 

경제개발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해외근로자송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금액 3개월치인 US$30억불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경제개발 우선 전략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1970-80년대 평균치인 4.8%과 큰 

변화가 없는 5.5%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도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아닌 농업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공공 부문 투자 및 민간 분야 투자 또한 GDP 대비 1994/95이후 17-18%대로 

침체되어 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EIU 등은 방글라데시가 향후 5% 내외 성장할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103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아직까지 산업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수출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섬유 봉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도 냉동 어류, 황마 및 황마 가공품, 가죽 및 가죽 가공품, 차 등1차 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구조 다변화 등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억4천만명중 소수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 IT 산업 발전을 위하여 자원 

배분과 정책개발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 노동인구의 6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의 점진적인 GDP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업이 총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특히 주식인 쌀농사의 

풍작 여부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있다. 

 

1998년 대홍수 이후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2차례의 홍수로 인도로부터 대량의 쌀수입이 불가피하여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방글라데시는 수출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외국투자 유치에 힘쓰면서 인프라스트럭 

처 확충, 풍부한 인적자원 개발, 초등교육 확대, 빈곤 퇴치, 의료혜택 확충, 농촌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수출 가능 품목이 의류, 냉동어류, 쥬트 및 쥬트 제품, 차(Tea)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어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입은 국내 산업화 저조로 섬유 원부자재, 산업용 원부자재, 기계류 등 자본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1990년대 들어서부터 무역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방글라데시 경제는 봉제의류 수출로 얻어지는 외화가득($56억/년 내외), 국제 

기구와 선진국들의 경제원조($20억/년),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송금($20-30억/년 내외) 3개 

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실헷지방과 뱅골만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천연 가스의 

성공적인 개발이 향후 국가경제 운용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0년대들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 되었으며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5%이상 

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200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불이 되었으나, 빈부의 격차가 

크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인구 10억의 나라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으면서 동 시장에 연간 10억불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SAARC, SAFTA, BIMST-EC 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주의와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과의 FTA 추진 등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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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경제정책 
 

방글라데시는 UN의 Millenium Development Goals과 맥을 같이하는‘3 Year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Development’를 2003년 7월부터 

도입하여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을 준용하고 있지만 동 정책 이외에도 기존에 

추진하여 오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2년간 계획 등도 있다. 

 

2004년 6월말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들은 상기의 3개 정책이 모두 

포함되며, 2003년 상반기에 결정된 3개년 개발계획에는 가난극복프로그램을 포함, good 

governance, 인력개발 투자, 여권신장, 사회복지 등의 분야로 되어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안정된 거시경제 성장속에 활발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고 2006년까지 

6.5%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관세인하, 재정수입확대, 개발계획 

확충, 정치안정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도 1998년 하반기부터 대홍수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신용경색으로 인한 원자재 

확보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동남아 및 남아시아국들 

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쟁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저하현상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5년 Post MFA를 

대처하기 위한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일한 부존자원인 가스 개발 

도 박차를 가하여 가난극복과 경제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3/4 회계연도 성장률은 5.5%로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성장이 저조하였으며, 실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분야, 특히 섬유산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고(3개월치 수입분), 

외국인투자 활성화, 30억불 이상의 해외송금 등 대체로 안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POST 

MFA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수출의 75%,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 수출의 향방과 

EPZ내 노조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WB, ADB 등의 추가원조감소와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good governance  요구, 부패와의 전쟁, 국영은행의 부채탕감과 구조조정 등이 주요 

경제 현안이 되고 있다.  

 

2004/05 회계연도에는 이미 쿼터철폐로 인한 방글라데시 최대산업인 섬유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인가가 주요 현안이었으며, 또한 2004년 7월이후 두 차례의 대홍수로 인하여 

약 0.8%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홍수피해 조기회복과 

쿼터철폐로 인한 섬유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04/05년도에도 최소 5-6%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타카(Taka)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통하여 

수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대외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를 통한 전력 생산 증대, 통신망 확충, 항만 및 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에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001.10.1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한 BNP 정권은 경제개발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권 100일 이내에 개혁과제 선정 및 액션프로그램 확정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40조 내외 큐빅피트로 추정되는 천연가스를 Shell, Unocal, Chevron 등 

메이저들과 공동 개발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스정제산업, 각종 플랜트 건설, 가스 파이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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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사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를 통해 전기의 안정적 공급도 전망된다.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후방연관섬유산업(Backward Linkage Textile Industry) 

육성을 통한 의류산업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한 우수한 품질의 직물생산 확대, 섬유산업이 

고용증진, 외화 가득액 확대,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관세 및 쿼터프리 시장 접근 승인을 위하여 대미의회 로비도 강화하고 있다. 

  

IT 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동 산업은 고등교육은 받았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활용 가능하고 비숙련 인력을 숙련된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으로 인식하여 동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현재 0.4%에서 2.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에 이어 

프로그래머 1천명 양성시설 착공, Information Highway 구축을 위한 예산투입 확대, High 

Tech Park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 IT 산업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외에도 정부가 대 주주인 은행의 민영화,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 상업은행 점포 폐쇄 등 

금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가세 

징수강화 등 세수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1. 경제정책/수출정책(2003/2007) 
 

EXPORT POLICY 

2003-2006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ec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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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IST OF GOODS PROHIBITED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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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GOODS RESTRICTED FOR EXPORT (Export Allowed Under Special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nexure – ‘A’ 

자료원 : Ministry of Commerce, 2002 

 

 

62.   경제정책/신수출지원정책 주요내용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농산물, 가죽 및 섬유산업, 그리고 IT 산업을 집중 

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Thrust items으로 지정하고 수출시 현금인센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그동안 매 5년마다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하였는데 2003년말 2003- 

2006년간의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대카 무역관에서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Thrust Items이외에서 Crash Program이라고 불리우는 제 2의 수출산업 

육성산업도 발표하였는데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의약품, 화장품, 수공예품 등을 포함시 

키고 예전의 장난감, 가죽제품, 다이아몬드제품, 보석, 조화, 선물용품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에 발표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지원정책에는 Cash Incentive, 재정 및 금융지원, 

수출금융지원, 관세환급 및 Tax Holiday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부 

족으로 그동안 연간 $1,000까지만의 샘플수입을 허용하든 것을 $5,000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Cash Incentive의 경우 현지직물업체, 채소 및 과일, 농가공품, Jute, 냉동어류, 담배 

및 감자, 가죽제품, 수공예품 그리고 자전거를 포함시켜 방글라데시 정부의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정책을 쉽게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연간 방글라데시 총수출액인 50억불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제 

품이 2005년부터 쿼터철폐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산업 

다양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자동차부품, 자전거 등 이른바 경공업산업 육성정책이 이번 수출 

지원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관세환급정책은 기본적으로 back to back L/C개설에 의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보세창고운영 수출용 포장재에 수입시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해 명기하고 향후 무역연 

수생 지원 및 World Trade Center 건립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섬유(RMG 및 Grey Clothes), Jute, 차, 냉동어류 등 주요 

품목별로 별도의 수출지원정책도 발표하였으며, Gas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이나 Jute Seed, 그리고 Wheat(밀)의 경우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수출지원정책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예전에 비하여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Post MFA를 대비하기 위하여 섬유산업 이외에도 IT, 농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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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산업, 의약품 및 화장품, 자전거 및 부품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방글라데시정부의 

노력이 옅보인다. 

 

 

63. 경제정책/경쟁정책 
 

방글라데시의 경쟁정책 현황  

 

방글라데시에는 경쟁정책이나 법률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정부가 없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수입분야에 많은 비경쟁적 관행이 만연되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과도한 비용, 

저생산성과 소비자복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법 체계>  

 

경쟁정책과 관련된 유일한 법률은 1970년에 재정된 독과점법(The extan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Control and Prevention Ordinace, MRTPO)인데 동법에는 민간의 

개인, 독점 및 제한적인 사업장의 경제력집중을 자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독점기업의 운영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 및 벌칙, 그리고 법적 가격체계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의 덤핑과 보조금이 지급된 수출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이 1990년에 제정되었지만 정보 및 전문가, 인프라 및 제도적 미미로 한번도 

동법이 실행된 적이 없으며, 990년에 도입한 세이프가드법도 마찬가지로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또한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외국의 덤핑에 대해서도 높은 법적비용과 전문가 미비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인도 밧데리(acid lead battery 

의 대인도 수출에 대해 인도정부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WTO에 

중재요청)수출건이 WTO까지 상정된 유일한 사례이다.  

 

<최근 경쟁촉진 정책>  

 

무역정책과 관련 국내경쟁을 촉진시키고 방글라데시 수출의 외국과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는데 특히 관세율 인하, 

수입허가제 폐지, 대폭적인 수량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외환의 현지화구좌로의 

환전도 쉽게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비공공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분야의 개입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여 국내업체 

간 경쟁, 외국인투자보호를 조장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의 협소와 수출분야의 다양성 부재, 

그리고 인프라 열악, 레드테잎, 법적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유입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양한 비교우위 발굴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정책 발표하여 

노동집약 제조업의 생산성과 민간분야 경쟁, 그리고 틈새 하이테크 분야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도로 및 항만시설 등 인프라 열악으로 많은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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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업 분야 경쟁현황>  

 

의약분야의 경우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기업들은 R&D 투자, 특허, 시장 

잠재력,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비교적 하이테크분야와 지식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많은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가격에 의존한 경쟁, 높은 생산비, 열악한 품질 등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전반적으로 대체재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지만 R&D분야의 위험과 비용으로 신규 

진입이 쉽지 만은 않다.   

 

화장용품(욕실용품 포함) 분야는 하나의 다국적기업이 전체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지만 

약 7-8개의 기업들이 전체시장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경쟁적인 시장이며, 특히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 중시하는 시장이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철폐로 

국내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라 할 수 있다.  

 

담배산업도 하나의 다국적기업이 전체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지만 약 10여개의 업체들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탄력적 및 수요감소추세에 있어 경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수입담배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과세 이외에도 35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여 국내업체와의 차별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 및 무역분야>  

 

금융분야에 있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4개의 국영상업은행(NCBs), 정부소유 특별은행 

(수출입은행), 민간은행, 외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보험, 증시,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4개의 국영 상업은행이 전체 예금의 절반, 전체 지점의 5/3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년간의 금융 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통해 민간 및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으나 

신규은행들의 예금.대출 점유율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비록 소수과점시장이기는 하지만 개장시간 연장, 개인서비스확대, 신규상품 출시(신용카드, 

ATM기, 이자지급 경상계좌 등), 수표처리속도 향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은행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금융면에서 경쟁적 

인 시장으로 발전하여 국영 상업은행들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큰 폭의 이자율차로 민간분야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대신 자산투자 

회수율이 낮고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개혁이 예상보다 늦어져 기회비용과 서비스개선이 지연 

되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은행들의 시장규제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은 일반 및 생명보험분야의 민간참여로 보험료 증가하였지만 정부운영 2개의 

일반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일부 보험영역(수출입 해상보험 등)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분야는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자치단체 및 공기업)가 가장 큰 수입자이자 입찰을 

통해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의 경우 매우 경쟁적이지만 독점에이젼트 계약 

등을 통해 일부 기업들은 가격 및 상품구매 용이성을 이용해 신규 진입자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경쟁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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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과 무역자유화>  

 

많은 무역업체의 등장, 반경쟁관행 감소 경쟁정책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정책 

은 시장진입 저해요소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은데 이는 개도국자체의 수요한계, 무역정책 

과 관련없는 운송비용, 언어장벽, 국내수요에 대한 정보부족, 상품안전법 차이, 지역별로 

시장 분할,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이용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한편 규모의 경제와 투자에 

있어 철회성, 독점력 활용 등 기술적 요인들도 경쟁을 저해하기도 하며, 비교역재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통하지 않고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인 시장 및 산업구조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효율적인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분야의 지원과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므로 정책결정시 경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분야의 책임자들은 효율적인 고취(advocacy)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경쟁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특히 경쟁보다는 규제가 더욱 

잘 진가를 발휘하는 시장에서 규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경쟁이 조장될 수 있도록 설득되어 

야 한다.  

 

 

64.   경제정책/2004/2005 회계연도 예산발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2005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6.7% 증가한 TK5,725억(US$95.4억불)로 

편성하여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 편성 예산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방글라데시정부는 지난 5년간 5%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왔으나, 빈곤퇴치를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와 고율의 경제성장이 요구되어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따라 경제성장율도 2005년 6%, 2006년 7%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현 GDP의 17.5% 수준인 민간투자도 20%까지, GDP의 18.3% 수준인 국내저축 

비율도 20%까지 각각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지난 6월 30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을 분석하여 보면 정부 총지출중 국세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전체의 58.8%인 TK3,364억(56억불), 기타 수입(이자소득, 

행정수수료, 통신 등)이 13.4%인 TK766억(12.8억불), 외국원조 3.3%인 TK189억(3.15억불), 

그리고 외국차관이 24.6%인 TK1,406(23.4억불)이다.  

 

이에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규모도 GDP의 2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조금을 제외하고 매년 4-5%의 GDP대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과감한 예산증액은 지난 14년간 공공투자수준이 최하로 감소되 

고 민간투자의 증가율도 크게 떨어짐에 따라 ‘high income-high spending' 이라는 고육지책 

을 편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지만 최근들어 외국원조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2004/2005회계년도의 외국원조금액은 전년대비 1,3억불이나 감소한 반면, 외국차관은 24.4% 

나 증가하여 정부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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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세수입을 전년대비 19%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의 징수를 강화할 예정인데, 특히 부가가치세는 2004년부터 레스토랑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산업과 미네럴워터, 음료수, 욕실용품 등에 까지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공무원 

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최소 과세대상의 월임금을 TK7.500에서 TK8,333으로 인상하는 

대신 최소 과세금액을 TK1,200에서 TK1,500으로 인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10-20% 

인하하고, 공제한도도 TK90,000에서 Tk100,000로 확대하는 등 소득세제도 개편하였다.  

 

또한 신규소득대상자(개인 및 법인) 30만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현 155만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대상을 180만명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번(Tax Identification Number)을 소유한 

개인, 기업, 기관들에게 강제적으로 소득세납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기업들의 경우 자신소득신고에 따른 세금납부시 소득인상율을 매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의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개발지 

부분(Non-Development Revenus Expenditure)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TK3,052 

(50.9억불)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간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ject) 

투입예산이 전년대비 8.7% 증가한 TK2,200억(US$36.7억)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 방글라데시 정부의 최근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TK억)  

주요 내용 04/05 03/04(개정) 03/04(당초) 

수입 및 외국원조 4,319 3,806 3,877 

-  수입 4,130 3,540 3,617 

. 조세수입 3,364 2,830 2,907 

.. 국세청 3,219 2,705 2,775 

.. 비국세청 145 125 132 

. 비조세수입 766 710 710 

- 외국원조 189 266 260 

지출 5,725 4,937 5,198 

Non-Development Revenue Expenditure 3,052 2,681 2,773 

Non-Development Capital Expenditure 269 177 191 

Net outlay for Food Account Operation 22 51 52 

Loans & Advances -97 -93 -88 

Structural Adjustment Expenditure 96 100 149 

Programmes Fianced from Non-Development 86 21 0 

Non-ADP Employment Generation Program 30 42 39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2,200 1,900 2,030 

Non-ADP FFW and Transfer 68 59 52 

재정적자(GDP대비%) -1,406(3.8) -1,130(3.4) -1,321(4.0) 

Financing 1,406 1,130 1,321 

Foreign Borrowing 696 533 671 

Domestic Borrowing 710 600 650 

Borrowing from Banking System 260 15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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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term Debt 247 130 260 

- Non Banking Borrowing 450 447 346 

. National Savings Schemes 355 362 309 

GDP 37,012 33,257 32,940 

*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경브 

 

< 방글라데시의 변경된 소득세 부과기준 >  

(단위 : TK)  

연소득 월소득 2002/2003 2003/2004 2004/2005 

100,001 8,333 2,500 1,200 1,500 

200,000 16,667 12,500 11,000 10,000 

300,000 25,000 26,250 24,000 20,000 

400,000 33,333 42,500 39,500 35,000 

500,000 41,667 62,500 59,500 50,000 

600,000 50,000 82,500 79,500 67,500 

700,000 58,333 106,250 102,500 87,500 

800,000 66,667 131,250 127,500 107,500 

900,000 75,000 156,250 152,500 127,500 

세제대상 최소 월소득 6,250 7,500 8,333 

최소 세금 1,200 1,200 1,500 

공제 75,000 90,000 100,0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경부)  

 

<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요 개발계획 >  

(단위 : TK억)  

2003/2004 2004/2005 
분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율 

연료 및 에너지 397 20 435 19 9.7 

교통.통신 379 19 419 18 10.6 

지역개발 387 20 388 17 0.2 

교육 236 12 315 14 33.8 

보건 185 9 208 9 12.6 

농업 159 8 194 9 22.2 

공공서비스 42 2 106 5 153.6 

사회복지 70 4 93 4 33.1 

산업 47 2 45 2 -5.3 

문화.종교 등 26 1 36 2 39.7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경부)  

 

 

65.   경제정책/산업정책(2005, 영문본)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NDUSTRIAL POLICY – 2005 

(Proposed Amended Industrial Policy Approved by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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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금융통화제도 
 

금융시장 개황 

  

방글라데시은행(Bangladesh Bank, www.bangladesh-bank.org)은 금융부문의 최고기관으로 

은행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며 금융정책 결정 권한도 행사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은행령에 

근거해 공공금리 결정, 은행금리 가이드라인 설정 및 여신규제도 책임지고 있다. 

  

금융권은 국영상업은행(NCB), 민간 상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개발금융기관과 특수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아직 은행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다양한 사금융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진다. 

세계은행과 IMF에서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거시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http://www.bangladesh-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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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와 국제적인 경영기준 도입을 통한 은행업무의 광범위한 

개혁, 이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대외 기채 능력 육성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영상업은행 

  

1971년 독립후 방글라데시의 6개 은행은 1972년 3월에 공포된 방글라데시 은행령에 따라 

자유화되었으며 1985년 Pubali Bank와 Uttara Bank의 소유권을 원 소유권자들에게 양도하여 

민영화함으로써 현재는 4개가 영업중이다. 국영은행은 전국적으로 3,650개 지점을 통해 

전체 은행권 수신고의 61%, 여신의 63%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으로 국영은행 총여신의40%가 무수익 부실 여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Agrani Bank(www.agranibank.com )  

– Sonali Bank (www.sonalibankbd.com) 

– Janata Bank (www.janatabank.bd.com ) 

– Bangladesh Krishi Bank (농업분야) 

 

민간상업은행 

  

민간은행의 영업이 허가된 1982년 이래 1989년 정부가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금융부문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24개 은행이 전국 1,100여개 지점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수신고 비중은 1985년 19%에서 2002년에는 29%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정부 은행들을 답습 철저한 신용평가 없이 문제성 프로젝트와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로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 Prime Bank 

– Islami Bank Bangladesh Limited 

– Uttara Bank Limited 

– National Bank Limited 

– Dhaka Bank Limited 

 

외국은행 지점 

  

방글라데시에는 American Express, Indosuez, ANZ Grindlay, HSBC, Standard & Chartered와 

한국의 우리은행 등 14개 외국은행이 진출 영업 중이며 부실 대출 부담이 없는데다 철저한 

대출관리로 국내은행들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은행들은 산업자금 

지원과 인프라 투자는 외면하고 소매, 단기 무역금융에만 치중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 Cityank 

– Standard Chatered 

– Woori Bank 

– Credit Agricole Indosues 

– Habib Bank Limited(파키스탄) 

– HSBC 

– American Express Bank Limited 

 

http://www.agranibank.com/
http://www.sonalibankbd.com/
http://www.janatabank.b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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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기관, 특수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6개 개발금융기관(DFI)과 특수 은행들은 농업과 산업 분야의 중장기 개발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수신 업무와 신용장 업무도 취급한다. 이들은 정부 외에 

외국의 원조기관이 주로 출자하고 있으나 대출금 회수율이 30% 미만으로 심각한 경영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세계은행의 IFC가 출자에 참여한 투자회사 IPDC는 철저한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통해 특수 금융기관의 모범적인 경영 사례로 떠 오르고 있다. 한국 

개발리스가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IDLC는 리스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인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 Bangladesh Shilpa Bank(산업은행) 

– Bangladesh House Building Finance Corporation(주택은행) 

– Industrial Promotion & Development Company of Bangladesh(IPDC, IFC 출자) 

– IDLC(Industrial Development Leasing Company, 국제리스) 

– International Finance Investment & Commerce Bank Limited (투자금융) 

– Investment Corporation of Bangladesh (www.invest.corp.bangladesh.com ) 

– Bangladesh Shilpa Rin Sangstha(산업대부) 

 

보험회사 

  

보험산업은 방글라데시의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독립과 함께 국유화 된 이후 

1984년 생명, 손해 양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현재는 60여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영업 중이다. 정부는 2005. 5월 새로 생명보험 17개 손해보험 44개사의 영업을 

허가한 바 있는데, 현지 업계에서는 생명보험 시장은 시장규모가 17억불로서 개발 여지가 

있으나 손해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8.5천만 정도로 제한된데다 기존에 영업 중인 24개사 

만으로도 비 윤리적인 영업관행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집권당 관련 인사에 무더기 

영업허가를 내 줌으로써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Jibon Bima Corporation(국영보험회사) 

– Alico Zaman Agency 

–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 

– Delta Life Insurance Companu Ltd 

– Home Land Life Insurance Co Ltd 

– Provati Insurance Co Ltd 

– Argani Insurance Co., Ltd 

– Federal Insurance Co Ltd 

– Phoenix Insurance Company Ltd 

– Bangladesh Co-Operatio Ins. CO 

– Asia Pacific General Insurance Co 

– Green Delta Insurance 

– Peoples Insurance Company Ltd 

– The Loyeds Insurance Company Ltd 

– United Insurance Co Ltd 

– City General Insurance Co ltd 

– Bangladesh General Insurance Co Ltd 

http://www.invest.corp.banglade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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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증권시장은 본원적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고 1954년에 설립된 다카 증권거래소와 1995년에 

설립된 치타공 증권거래소를 통해 2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외시장은 아직 없으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경직성, 투자자와 기업들의 은행 선호와 유리한 금리구조 등 

영향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고 증권거래소와 큰 손의 의도적인 시장조작, 기관투자가 부재, 

임직원들의 내부거래 성행도 증권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1997년 1,600을 넘어섰던 

주가지수가 2000년 500선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4.6월 현재 1130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증권거래소에 리스트된 259개업체의 시가총액은 TK1,243억 수준이다. 2004년도에는 

주식가격이 2배나 올라 증시가 매우 활황이었다 

Dhaka Stock Exchange(www.dsebd.org)  

 

 

67.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전체 산업 총괄  

 

방글라데시의 산업은 전통적인 농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나 의류산업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수출산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부 수입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70년 GDP 점유 비중이 55%에 이르렀던 

농업은 2004년 현재 11%로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동기간 중 제조업 비중은 9%에서 38.7%로, 

서비스업은 51.02%로 각각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3년 6월말기준, 전체 GDP 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16.2, 제조업15.4%, 

건설 7.8%, 도소매 및 무역 12.9%, 운송과 통신 10.4%, 공공서비스와 국방2.6%, 금융 1.5%, 

주택 서비스 8.5%, 전력 및 가스 1.3%, 공공서비스 및 기타 8.9%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생산을 100으로 볼 때, 섬유의류 52%, 식.음료 및 담배 21.4%, 화학및 고무 

플라스틱 10.8%, 기초금속 5.9%, 기계 및 금속가공 5.4%, 제지 및 인쇄출판 4.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수출 중 봉제의류가 75%에 이를 정도로편중되어 있으며 의류 외에는 

냉동어류, 황마, 차,가죽 등이 주요 수출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의류산업 

 

198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시장에 가장 많은 의류를 수출하던 스리랑카의 정정불안으로 

서방 바이어들이 거래를 꺼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어 발전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공장이 현재 3,000여 개로 늘어났다. 의류산업은 국가 

총수출의 75%를 점하는 년간 $49억의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 200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구만 1,500만에 이르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직물산업  

 

방글라데시의 직물산업은 크게 공공기업 분야, 手織機(Handloom) 분야, 민간업계 세분야로 나뉜다. 

공공기업분야에는 약 2,400개의 셔틀직기가 설치되어 있으며96/97년을 기준으로 7개 공공기업에서 

http://www.dseb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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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직물은 90만M로 전체 생산능력1,900만M의 4.5%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었고, loom shift당 

생산량도 7.30M로 매우 낮아 만성적인 적자와 생산성 하락으로 98년부터 이들 공공기업들은 더 이상 

직물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手織機는 내수용 직물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섬유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전체 手織機 수는 1996년514,000개에서 2002년에는 148,342개로 1/4로 

감소하였으며, 실제 약 50%만이 가동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동 분야에서 생산한 woven fabric은 

462백만Meter로 방글라데시 총생산량의 40%에 이른다.  

 

현재 수출산업용 웝부자재 수요공급 갭이 큰데 woven garments 용 직물은 30% 정도, 

니트웨어용 직물은 70%정도 자국내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냉동어류 산업  

 

새우 가공이 대종을 이루는 방글라데시 냉동어류 가공산업은 총 수출의 7%와 GDP의 4.7%를 

점유하는 주요 산업으로 102여개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이중 현재 조업중인 업체는 58개 

정도이며 연간 총 20만톤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으나 실제생산량은 2.5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벨기에 등 유럽시장에 수출되고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약 3억불 정도이다.  

  

시멘트 산업  

 

시멘트는 내수산업으로 현재 14개 공장이 가동되어 국내수요 320만톤 중 약  120만톤은 

클링커를 수입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200만톤은 완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현재 

투자청에 제출된 신설 및 증설 계획 21개가 완공되어 가동되는 2003년 경에는 총 생산 

용량은 14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65%만 가동되어도 국내수요의 140%를 넘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비료산업  

 

비료산업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요소비료 생산이 주종을 이루며 연간 생산규모는 180만톤에 

이른다. 2004년도 추정수요 230만 톤 대비 부족분 50만 톤은 수입이 불가피하며 생산과 

수입 공히 국영비료공사가 담당한다. 국영기업의 생산원가는 톤 당 $110 수준으로 국제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나 공장도 가격은 $95 내외에서 책정되어 있어 생산 기업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실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제지산업  

 

제지산업은 국영 BCIC(화학산업공사) 산하 4개 제지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역시 

적자누적, 정책지원 부족, 수입품과의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면서 가동율이 30%대로 급락 

한 실정이다. 언론사용으로 면세 수입된 신문용지가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는 정부에 수입쿼터 50% 삭감, 종이류 관세 평가액 인상, 면세 

품 유통 근절 등의 대책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신발산업  

 

풍부한 가죽생산과 완제품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배경으로 발전한 신발산업은 년간 $4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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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실적과 고용인원 1만여명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98년 이후 업계는 동남 

아 주요 경쟁국의 큰 폭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으며 총 8개 업체 

중 치타공 수출공단에 위치한 3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업도 금융비 

용 커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죽산업  

 

가죽산업은 전체수출의 6%를 점유해 온 전통적인 수출산업이나 '98/'99년도에는수출물량 

187만 S/F, 수출액 $168백만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가까이 감소하여 총 수출 

점유비중도 3%대로 감소한 바 있다. 물량은 50% 이상 증가했으나 40%가 넘는 국제가격 

하락과 동남아 경쟁국들의 저가 공세가 수출감소의 주요인으로 방글라데시는 가죽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피 수출을 금지하고가공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선진기술과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마 가공산업  

 

전통적인 수출산업의 하나인 황마 산업은 Raw Jute  $120백만, 가공제품 $300백만의 수출실 

적으로 총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시세가 국내 생산원가 보다 30% 

이상 낮게 형성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임금인상, 피크타임 전기료 할증 

부과 등이 겹치면서 전체 가동율도 하락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32개사 직기 16천대 중 

75%, 민간부문의 민간부문도 직기6,500대중 70%인 4,500대만이 가동되고 있고 생산제품의 

다양화, 노후설비 개체, 기술개발 등이 당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 산업  

 

총 발전용량 4,680MW 중 3,622 MW의 전기를 생산, 발전설비 가동율은 66%의 낮은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생산량 자체가 피크타임 수요량 4,400MW를 밑돌고 있는 데다 발전된 

전기도 송배전 설비의 노후와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공급되지않아 정전이 일상화되어 

있다.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통한 외자유치, 각종 원조자금의 투입을 통해 전력생산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자금 미비 및 해외차관시 방글라데시 전력산업개편조건, 그리 

고 방글라데시 공무원의 부패 등으로 2005년 추진중인 4개 프로젝트도 행정혼선과 자금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늑장행정, 정부 

고위층의 이권 개입 등이 겹쳐 각종 전력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가스산업  

 

방글라데시 동북부 실헷 지방과 벵갈만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천연가스 매장은방글라데시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의 가스수출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정유 메이저들 

의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총 발견 매장량 21조 cf중 12.6조 cf가 생산 가능한 

상황이며 연간 국내 소비량은 3조 cf로 여유가있고 현재 탐사가 진행중인 5-6조 cf까지 

더하면 2015년까지 수출에 문제가 없는상황이나 정부는 인도와의 감정문제로 수출을 결정하 

지 못하고 있다. 쉘과 미국정부는 방글라데시의 가스 매장량을 38조 - 50조 cf로 추정하고 

있고 실제 부존량은 현 추정매장량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주요 메이저들의 원만한 

투자자금 회수와 연간 $5억에 이를 가스 수출대금의 경제개발 투입을 위해 대인도 가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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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용하고 있다. AL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로 수출에 모호한자세를 취하 

였으나 2001.10.1일 총선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경제개발 소요자금 확보와 방글라데시 

제품의 대미 Quota-Free and Duty-Free 시장접근을 위하여 가스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BNP정권은 40조큐빅피트로 추정(WB)되는 천연가스 개발/활용/수출에 관한 올바른결정을 

하기 위하여 8개월간 National Committee on Gas Utilization, NationalCommittee on Gas 

Reserve Assessment 두 개의 위원회 운영하고, 2002. 8.27일 최종보고서 대수상 제출 

예정이며, 이후 수상 주재 각료회의 토론과 필요시 국회상정 심의후 수출여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고서 핵심내용은국내 수요가 매년 7% 증가시 현재 보유 자원 

이 2015년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대인도 수출할 입장이 

아니며, 추가 매장량 확인시 일부 수출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와 관련, 주 방글라 

데시 미국대사가 에너지부를 방문하여 가스수출을 종용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석유공사 

사장이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Yashwant Sinha 인도외상이 2002. 8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30년간 45억불로 추산되는 막대한 가스개발비용이 외국인 

투자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방글라데시로서는 정치적인 고려도 아니할수 없는 입장인 바, 

어떤 형태로든 일부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8. 주요산업동향/기타 제조업 
 

황마산업  

  

1. 개 황 

 

'방글라데시의 金絲'로 불리는 황마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금성 작물인 동시에 그 

가공 산업은 고용과 생산, 수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조 합성섬유의 

발달, 그리고 여타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그 상대적인 중요도는 떨어졌으나 여전히 황마 

산업은 총고용의 10%, 총수출의 7% 정도를 담당하는 중요산업이다. 

세계 황마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위치는 절대적이어서 생산은 인도에 이은 제2위이나 

내수 시장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98년 기준, 제품은 세계 총수출의 47%를, 원료는 75%를 

점유하는 부동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카페트용 안감(CBC), 포장용 자루(Sack)와 끈(Hessian)으로 방글라데시 

는 생산량의 90%를 수출한다. 

 

< 황마 가공제품의 세계시장 점유 비중 > 

 

방글라데시 ------------------  47% 

인      도 ------------------  34% 

중      국 ------------------   2% 

E       U  ------------------  10% 

기      타 ------------------   7% 

 

2. 최근 현황 

 

'71년 독립 이후 황마 산업은 대내외적인 문제가 겹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인조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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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같은 구조적 문제 말고도 인근 인도 황마 산업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쇠퇴의 주 요인이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황마 제품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산업의 장래는 불안한 형편이다. 

  

황마 산업은 국영 황마공사(BJMC) 산하의 32개 가공업체와 '80년대에 민영화 된 34개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국영 가공 업체들은 전체 가공시설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민간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으나  공히 과잉인력과 노후화된 시설에 따른 낮은 

생산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격감한 바 있으며 

업게의 은행권 부채가 US$ 8억을 넘어섰고 체납된 전기료와 가스료가 US$ 8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게은행등 원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한계가 있어 '99/'00 년도 수매 예산도 필요 금액의 25%만이 배정되 

었고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제한되면서 재배 농민들도 경작면적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BJMC의 영업 실적 > 

(단위 : TK백만) 

1991/92 -120

1992/93 -3,500

1993/94 -720

1994/95 -1,420

1995/96 -1,790

1996/97 -736

 

3. 문 제 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의 노후화로 지적된다. 독립 이전에 도입된 설비가 80% 이상 

을 점하고 있으며 직기를 비롯한 설비의 유지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이 잦은 

데다 생산성이 극히 낮다. 직기 1대당 생산성은 인도에 비해 30%나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유능한 중간 관리인력의 부족과 잦은 정전, 생산인력의 높은 이직율 등도 낮은 

생산성의 주요 요인들이다. 

  

직기 1대당 고용인력은 국영 황마 공사 산하 공기업의 경우 인도에 비해 45%나 많은 실정이 

며 민간업계도 12-20% 많이 고용되어 있다. 과 고용 외에도 생산인력의 높은 결근율도 문제 

로 지적된다. 업계 고용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3.5-5일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에 대비한 

임시고용으로 인건비 부담과 함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명목 임금의 상승율은 높지 않으나 설비의 노후화와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생산 

성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문제는 업계의 대외 경쟁력 저하와 적자 누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세력과 연결된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 정치권이 주도하는 일반 

파업(Hartal)등 사회 전반에 고질화된 문제들은 황마 업계에도 예외가 아니며 그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만들고 있다. 

 

4. 전 망 

  

세계적인 수요 위축상황에 직면한 황마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의 카펫 안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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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 마대, 삼끈 등 전통적인 용도 외에 제지 원료, 각종 쇼핑 백등으로의 용도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최근 Polythene계 쇼핑 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를 고려하면 그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분야 기업들의 민영화 작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누적적자의 처리 문제, 과 고용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민영화 만이 구조적인 적자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불안만 

해소되면 민영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의 황마 산업은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저임금의 우위를 갖추고 있어 

노후설비가 교체되고, 과도한 고용상태 해소, 그리고 금융비용의 과도한 부담만 없어지면 

충분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요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69. 주요산업동향/방글라데시의 가죽산업 현황 
 

방글라데시 가죽산업 현황 

  

1. 개 황 

 

방글라데시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이자 중요한 외화 획득원인가죽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련 업계의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지원정책 

자금난, 현대적인 가공기술과 설비 부족, 불안정한 원료공급 체계 등의 문제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그 비중은 날로 축소되어 현재는 봉제의류, 니트, 

냉동어류, 황마에 이은 제 5위 수출산업으로 밀려나있다. 

 

지난 '98/'99 회계연도 가죽산업의 수출실적은 금액으로US$168백만, 물량기준으로는 

187백만 s/f로 전년도에 비해1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7%로 낮아져 전성기인 '86/'87년의 12.6%와 비교하면 가죽산업의 상대적인 

비중이 1/4 이하로 위축되었다. 가죽 수출의 지속적인 위축은 국제 시장가격의 약세와 동남 

아 경쟁국들과의 치열한 수출경쟁, 그리고 인근 국가들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주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나 인근 경쟁국인 인도는 가죽과 가 

죽제품 수출에 대해 25%, 그리고 파키스탄은 28%나 되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2-3년간의 통화 평가절하 폭도 2-3배에 이르고 있어 방글라데시 업계는 이들 국가의 

제품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 업계 현황 

 

1999년 말 현재 방글라데시 가죽산업은 214개의 원단 가공업체, 약 2,000여 개의 제품 

생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단 가공업체는 중소기업과 농촌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생산업체 역시 일부신발업체를 제외하면 중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원단 가공물량은 연간 160-180백만 s/f 내외가 생산되어 그 중 12-15%가국내  

가공업계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출되고 있으며 제품생산은 신발, 샌달,각종 가방, 벨트, 

민속 공예품 등이 주류를 이루며 최근에는 가죽 의류,장갑, 그리고 패션상품의 제조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죽 및 가죽제품 수출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피 또는 1차 가공피의 형태로수출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극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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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원피의 수출비중이 높은 이유는 가공업체의 60% 정도가 현재 자금난, 또는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crust로 가공할 수있는 설비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조업 중단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통상1일 2-3교대 작업을 

1-2교대로 축소한 상황이며 현재 가동중인 60여 가공업체의 생산 능력은 연 200백만 s/f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 30여 업체만이 crust나 완성 가공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들 중에서도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가공피 

생산 가능업체는 10-12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1990년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 가죽업계는 초보적인재래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용 wet blue나 

내수용 저급 완성 가공피를 상당량 공급할 수 있었으나 가죽과 가죽 가공제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고려한정부가 1990년 7월부터 wet blue의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이다. Wet blue의 수출은 금지되고 더 높은 가공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나 기술도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3. 주요 문제점 

 

(낮은 기술수준) 

 

방글라데시 산 원피, 특히 염소가죽의 경우 표면의 촉감이나 조밀한 조직,뛰어난 인장 강도 

등으로 신발, 의류, 장갑 및 기타 정밀가공이 요구되는 가죽제품생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피 품질의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죽산업이 원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기술수준 때문이다.가죽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 수준의 

완성 가공피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방글라데시의 경우 높은 원자재 가격, 숙련된 

기능공과 디자인, 기계관리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부족,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완성 가공피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의가동율도 극히 낮아 

214개 가공업체 중에서 7개 대형업체만이 68% 정도의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영세 업체 들의 가동율은 34-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업체 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기업들은아직도 원시적인 가공기술인, 자연건조, 

수작업 코팅,핸드 Spray 와 Shaving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 설립된 일부 업체들만이 

비교적 현대적인 설비인 Fleshing, Splitting, Vibrating, Staking, AutoSpraying, Glazing 

장비들을 갖추고 수출이 가능한품질수준의 완성 가공피를 생산하고 있다.  

 

(원피 공급상의 문제) 

 

방글라데시 가죽업계에 공급되는 원피는 대부분 소와염소의 도살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살로 인해 원피에 흠집이 많고 모양이 일정치 않으며 규격이 제한 

된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까닭으로 국내 가죽가공업계에서 조차 국산 원피의 

사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다 인도로의밀수출, 그리고 wet blue 생산업체의 난립 

문제 등이겹쳐 '방글라데시는 가죽이 풍부하다'는 통념과는 달리정작 산업용 원자재로서의 

가죽은 희귀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UNIDO에서는 원시적인 원피 생산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손실규모가 연간 US$ 1천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과정 외에도 생산지에서 주요 가공지역으로의 운송, 

보관, 저장 과정에서의 품질손상도 심각한 상황이며 공급업계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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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복잡한 외에 영세 에이전트들이 가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도 효율적인 

원피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 인력 부족) 

 

가죽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공기술과 숙련 인력의 부족이다. 

전체적으로는저임의 풍부한 인력이 특징인 방글라데시에도 가죽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50년대에 설립된 BCLT(Bangladesh 

College of Leather Technology)가 전문인력 교육기능을 담당, 4년간의 학사과정을 통해 

가죽가공, 신발,일반가죽 제품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시설과 유능한 

교수진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업체들이 OJT에 의존해 자체 

교육을시키다 보니 생산성과 체계적인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BCLT외에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통한 기초 기능인력 공급제도, 1987년 세계은행 산하 

IDA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BCLT 산하의 공동 가공설비 센터를 통한 대 업계 지원제도, 

방글라데시 산업과학 연구소 산하의가죽기술 연구센터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등이있으 

나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 혼선) 

 

가죽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해야 할 정부의 지원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가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죽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는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와 일부 완제품 수출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가 고작 

이다. 그나마도 환급제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는 아직 아직업계에 배분되지 

않고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 가죽의 수출가격과 가공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계없이 Crust와 완성 

피 수출에 대해 정액제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가죽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환급액은 수출용 가죽 및 가죽제품 가공공정 

에 사용된 수입 화학제품, 부자재, 기타 소모품등의 사용량을 근거로 관세감면 및 환급청 

(DEDO; DutyExemption and Drawback Office)이 결정하며 현재 환급액은 완성피의 경우 sf당 

TK.4.54(9센트)로 책정되어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환급율이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율과 실제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며 정액 환급제가 가죽 및 가죽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도와주기는커녕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정액제를 수출가격과 실제 사용된 원부자재의 양에 

연동시킨 정율제가 되어야 고부가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한 가죽 신발, 의류 및 기타패션상품의 수출에 대해 적용키로 발표 

한 10% 현금인센티브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 혼선과 부재 외에도 자금부족과 높은 금리 부담도 가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13-14%에 이르는 높은 금리수준 외에도 대출금리의 복리계산, 만만치 

않은 대출 부대비용 등을감안하면 실질금리는 18-20%에 이르는 관계로 업계는 복잡한 

수출입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crust와 저급 완성피를 생산과 내수시장 공급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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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수출가격(2000.6) 

 

품 목        규 격(Sf)       Thickness (mm)      등급/선택       수출가(C&F 한국) 

---------------------------------------------------------------------------------- 

Full Chrome  10-20 Natural    1.00-1.40         A/B/C/D =1-4     1.30-1.35(by sea) 

Cow Crust           White                       10/20/30/40%     1.40-1.45(by air) 

 

Full Chrome   2.5-6 Natural   0.70-0.90         A/B/C/D =1-4     1.15(by sea) 

Goat Crust          White                       10/20/30/40%     1.25(by air) 

  

Semi Chrome   12-25 Beige     1.40-1.80         Gradeless        0.80-0.85(by sea) 

Buffalo Crust                                   T/R Basis        0.90-0.95(by air) 

  

Full Chrome    2.5-6 Natural  0.70-0.90         A/B/C/D /E/F=1-4   1.15(by sea) 

Sheep Crust          White                      5/10/15/20/25/25%  1.25(by air) 

----------------------------------------------------------------------------------- 

1) Semi Chrome 또는 Full Vegetable은 Full Chrome 가격에 $0.05 추가 

2) Coloured는 $0.10 추가 

 

5. 다카 국제 가죽전시회(DILF ; Dhaka Int'l Leather Fair)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가죽, 가죽제품, 가공설비 전문전시회로 관련바이어들을 초청해 

방글라데시 가죽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관련 국내 업계에는 세계 가죽산업의 최근 동향과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각종 가죽가공업체, 가죽 의류와 신발 및가죽 공예품 생산업체, 외국의 가죽 

가공 설비, 화학제품, 기타 액세서리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70개사 내외가 참가하며 

개최시기는 1월말 또는 2월초, 개최장소는 시내 Sonargaon Hotel이다. 

 

 

70.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현황 

  

방글라데시의 만성적인 전력부족은 경제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47년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료되었을 당시 21 

Mw의 발전용량으로 17개 지역에 한정되었던 전력공급은 1999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발전소의 55개 발전설비로 3,412 Mw의 발전용량을  갖춘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력부족 현상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피크타임의 전력수요는 2,400Mw로 현재 갖추고 있는 설비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현재 발전설비 가동율이 66%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발전량은 2,260Mw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나마  설비노후화와 관리부실에 따른 

송전 손실율이 관리 기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30%에 이르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전력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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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방글라데시의 전력생산 설비능력은 1947년 21Mw에서 시작하여 1960년에 40Mw 용량의 수력 

발전소 2기, 50Mw급 화력발전소 1기를 증설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1971년 파키 

스탄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함께 외국원조자금의 집중적인 투자로 1991년에는 2,350 Mw로 

확장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전력산업의  개방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면서 1999년 현재 

3,412Mw로 용량이 확대되었다. 이중  실제로 발전에 이용되고 있는 설비용량은 2,260Mw로 

가동율이 66%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610 Mw 용량의 14개 발전설비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3개 설비만이 재가동을 위한 보수작업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설비는 그동안의 

유지보수 및 관리소홀로 기술적인 수명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94/'95회계연도에 1만 GKWh를 넘어서 97/ 98년에는 12,882GWh로 확대 되었 

으나 실제 최종소비량은 10,000GKWh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아직도 20%가 넘는 전력손 

실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발전량중 84.5%는 가스 발전, 6.1%가 수력발전, 9.4%가 액체연료를  사용한 발전이며 

전체  전력수요의 41.8%는  가정용, 41.2%가  산업용, 8.7%가  상업용, 5.4%가 농업용, 2.9% 

가 기타 용도로 각각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전력생산능력 확충과 

송배전설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전체가구의 약 15%만이 전력의 혜택을 누리 

고 있으며 1인당 전력생산도 1997-98년에 이르러서야 100KWh에 이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도  같은 서남아지역인 스리랑카의 1/3, 인도와 파키스탄의 

1/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망 

  

방글라데시의 전력난 해결은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정부는 경제개발 투자 및 외자유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의 AES사가 360MW 발전설비를 2001.5월 완공하였으며 

450MW 발전설비를 공사 중에 있고 일본의 마루베니사가또 다른 450MW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한 외에 정부 자체예산으로  3기의 100MW급 설비의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력생산 증강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실제 프로젝트 진행은 정부의 의지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전력산업 관련 기관들의 운영부실과 겹쳐 단기간내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진행 부진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대한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 주요 자금지원 기관의 불신, 서방 투자업체들의 투자의사 결정을 고무시킬 정도의 여건 

불비 (투자금회수 보장, 지원 행정의 난맥)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 

적인 전력난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출방안 

  

방글라데시 전력산업에  대한 진출  가능 분야는  대형 전력  생산 및  판매사업(IPP), 발 

전소 건설 공사,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 참가, 기존 발전설비의 개체 및 보수작업, 송배 

전설비의 신설 및 개선, 분야별 전력 기자재 공급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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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사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메이저 업체들이 자체자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모두 가스 터빈을 이용한 발전만을 허용해 가스터빈 공급이 

불가능한 한국으로서는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서방 메이저 발전 

사업자들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Sub-Contractor로  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으며 

EDCF 자금을 활용, 송배전사업에도 참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파워 케이블, 

변압기, 스위치, Capacitor등 전력 기자재의 수출도 우리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로 떠 

오르고 있다.  

  

전력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입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 분야의 전문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서방 메이저들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을 위해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스산업 최근동향 

 

방글라데시 정부는 유일한 부존자원인 40조 큐빅피트로 추정(WB)되는 천연가스 개발, 활용, 

수출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2001.12월부터 8개월간 National Committee on Gas 

Utilization 및 National Committee on Gas Reserve Assessment 두개의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동 위원회는 최근 최종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였으며 수상은 (대인도)가스수출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각료회의 토론과 필요시 국회 심의를 

거쳐 가스수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보고서 주요 내용) 

  

- 현재 보존량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인도 수출에는 부족한 바, 새로운 가스전 
- 발견시 일부 수출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가스전 탐사 작업이 필요 
매년 국내 가스수요가 7% 성장하면 현재 보유자원은 2015년 고갈 

매년 국내 가스수요가 6% 성장하면 현재 보유자원은 2020년 고갈 

- 메이저의 생산비가 방글라데시 석유공사(Petrobagla)의 그것보다 5배 높으나  
- 막대한 탐사 및 개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메이저나 외국정부의 투자가  
- 절실히 필요 
- Petrobagla/USGS는 미발견 가스전 약 32TCF로 추정 
2000 - 2050 기간 중 국내수요는 

- GDP 성장율을 3%로 가정하면 40 - 44 TC 
- "       4.5%   "       64 - 69 TCF 
     "         6%   "       101 - 110 TCF 

     "         7%   "       141 - 152 TCF 

 

대다수 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대인도 가스수출에 반대하는 입장. 소수위원 

은 지난 30년간 국내가스 수요는 4TCF 밖에 안되기에 5TCF 정도 수출은문제 없다는 주장. 

 

가스전 탐사에 5억불 정도 투자하고 있는 미국 Unocal 사는 방글라데시가 가스 대인도 

수출하면 약 37 - 67억불 정도의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 가능하고, 향후 새로운 가스전 

탐사에 45억불로 추정되는 막대한 추가 투자를 메이저가 감당하지 않으면 국내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정부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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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도 방글라데시가 대인도 가스수출을 결정한다면 지름 30인치, 총연장 

1,363 km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소요자금 250백만불을 제공하겠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중.  

 

지난 주 방글라데시 미국대사의 에너지부 방문 및 가스수출 희망의사 표명, 방글라데시 

석유공사(Petrobangla) 사장 미국방문, Yashwant Sinha 인도외상 방글라데시 방문 

(8.24-8.26) 등 주변국가, 관련 기관 및 인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 상황. 

 

방글라데시가 천연가스 대인도 수출을 결정하면 당면 과제인 부족한 외환보유고 해소, 

경제개발 소요재원 확보를 통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로 수입수요 

증대,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 및 건설 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의 진출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  

  

  

71. 주요산업동향/의류,섬유산업 
 

1. 의류산업 

  

< 현황 > 

  

1980년대 초까지만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에 의류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스리랑카였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정정 불안으로 서방 바이어들이 현지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방글라 

데시가 반사이익을 얻어 의류산업을 성장시키게 되었고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생산 공장 

이 현재 3,500개로 늘어났다.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은 대부분 다카와 치타공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의류산업은 국가 총수출 

의 75%를 차지하면서 15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인구만도 1,500만에 이르 

는등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 특성 > 

  

2000년 상반기까지 의류산업은 호황 국면이었으나 200.9.11 테러사타이후 구미선진국 

버이어들의 대이슬람권 수추주문 하락으로 부도 및 휴폐업공장이 속출하고있어 가동이 

중단된 생산공장도 전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5개 주요업체/그룹이 대부분의 쿼터를 보유, 월간 10,000doz.이 넘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업체들은  원단의 자체 소싱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월간 5,000-10,000 doz. 의 

생산능력을 갖춘 500여개 업체는 주로 수입상이나 에이전트의 주문을 받아 약 50%는 CM베이 

스로, 나머지 50%는 FOB베이스로 생산한다. 생산능력이 월간 1,500-5,000doz. 규모의 업체 

들은 대부분 하청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체들도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95% 이상의 업체들은 방글라데시 국내투자업체들이며 생산품은 직물제의류, 환편직물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스웨터와 手製 침대보등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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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은 T셔츠, 폴로셔츠, 스웨터, 직물제셔츠, 바지, 반바지, 파커, 방한코트등으로 

남성용이 주류를 이룬다. 품질과 가격대는 저가품  중심이어서 품질보다는 가격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주 경쟁상대는 중국과 인도산이다. 

 

섬유업계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40-50만대의 재봉기중 70%는  의류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대 이상을 사용하는 중,대규모업체가 전체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봉기는 직물용 기본 lockstich와 편직물용 4/5 바늘 overlock용이다. 대부분이 3-4년된 

제품들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CAD/CAM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10-15개에 불과하며 

원단 소모율도 높다. 공식통계에 의한 전체 시설가동율은 50% 수준이나 중,대규모 업체의 

가동율은 70-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바이어들은 최근들어 방글라데시의 품질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품질관리의 개선여지가 많은 편이다. 바느질 수준은 업체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으로 재봉기의 유지관리 잘못에서 비롯되는 하자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유능한 재봉기 

관리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인 기술 습득력은 

여타 아시아권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통해 생산성을 상당수준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업계의 임금수준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타 봉제품 수출국들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비교해서 30-40%, 인도에 

비해서 30%정도 낮은 수준이며 훈련과 기술수요 및 습득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다. 근로자 

세도 큰 문제는 없으며 근로자들의 소요나 조직적인  행동등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훈련제도와 시설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고급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월평균 이직율은 12%에 달해 높은 편으로 이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인센티브시스템이 개발 

되어있지 않고 훈련이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숙련기능인력의 결근율은 높지않으 

나 단순노동인력은 높은 경우 30%까지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낡고 생산공정이나 방법이 개선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이 극히 낮으 

며 과고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현대식 공정에서는 가동  재봉기 1대당 고용이 1명 

이나 방글라데시는 2.5-3.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 망 > 

 

2004년말로 쿼터시스템이 폐지되면 아래와 같은 변화로 세계 의류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면서 극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의류산업기반이 탄탄한 반면 쿼터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가들(캄보디아,  

    베트남)의 부상 

   -이미 세계시장의 주요 공급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중국, 인도, 말레이시 

    아)의 증설 

-의류산업기반이 없었던 저임금 국가들(CIS, 아프리카)의 신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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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요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EU등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시장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중남미 국가, EU의 경우 동구권 국가등 

Regional Source들이 시장수요에 대한 즉응과 경쟁적인 가격을 무기로 시장침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EU시장에서 아시아국가들은 저가/기초의류제품의  주요 공급 

국의 위치는 고수할 것이나 전체적인 의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2004년 이후 대규모 의류거래는 다음 요소들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격과 품질간의 상관관계 (상대적 가치)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다양한 품질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적극적인 판매, 수주, 촉진, 대응능력과 서비스 수준 

   -구매와 판매 소요시간/비용 절약이 가능한 인프라 구비 여부 

  

의류업종은 현재 너무 변수가 많고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 의류교역의 완전자 유화가 실현 

되는 경우 신중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이 상당수준 또는 급격 

히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이전에 생산성 수준의 제고, 품질수준의 다양 

화와 함께 관련 인프라와 영업관행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또는 2004년까지 달성할) 

방글라데시 의류수출 수준의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다. 

  

최근 수년동안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후방연관 

산업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연관산업의 필요성 외에도  의류 

산업 자체에도 그보다 중요한 해결 과제들이 많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진출방안 > 

 

부가가치 창출수준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이며 이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다. 미국과 

EU시장에 대한 수출은 적어도 MFA가 철폐될 때까지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이들 시장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일본과 같은 다른 

중요한 시장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까지 주 

목표는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방글라데시의 의류생산 및 수출은 남성복에 편중되어 왔으나 이러한 불균형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복과 아동복 스타일이 남성복보다 노동력 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글라데시가 보다 큰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다. 방글라데시가 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의류를 생산,공급할수록 바이어들은 구매선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해 진다. 어떤 방법으로든 방글라데시 생산업체들은 시장연결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상기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품질수준이 낮은 저가품 공급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인식은 품질을 높이고 제품구색과 스타일을 다양화 시킴으로써 시급히 교정시켜야 한다.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평균 수출가격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129

 

이를 위해서 방글라데시 업체들은 CM 작업량을 줄이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Bact to Back L/C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금융방식에 의존하여 리드타임이 너무 길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과제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며 시장주문에 대한 대응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한국기업 진출 유망 분야 : 여성복 정장, 고가 스포츠 웨어, 기타 특수의류 

   

2. 직물산업 

  

< 현황 > 

  

간직물 업계는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 업체 

의 규모는 경제적인 생산활동은 물론 개별적으로 sizing이나 warping 공정을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96/'97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업계의 

총설비는 weaving loom 37,900대, 생산용량 746  백만M에 업체수는 1,119개로 설비의 90% 

이상은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가동율은 48%로 가동중인 직기는 18,000 

대 이며 실제 생산량은 257백만M로 시설 가동율은 총 생산용량의 34%에 불과하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假死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오랜 기간동안 거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weaving 분야만으로는 경상 이익률은 극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 

이고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spinning 분야 또는 원단가공 

분야를 연계운영해야  겨우 생존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직물산업은 연간 18억M에 이르는 의류수출업계의 woven fabric 수요를  10%도 

충당하지 못한다. 중급 정도 품질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수는 약 70개사이며 이들의 

직기수는 약 5,000대,  그중 50%정도가 shuttless 직기로  추산된다.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약 10개사 정도가 업체당 100대 내외의 shuttless 직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보다 큰 규모의 

업체들과 일부 일관공정을 갖춘  업체들이 500대, 그리고 나머지 중견업체들이 보유한 

shuttless 직기가 1,500대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 특성 > 

  

중급 수준의 원단업체  70개중 3개사만이 복합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1개사는 weaving과 

processing을 나머지 2개사는 spinning 공정까지도 수행한다. 대부분의 기계들은 shuttless 

초기모델로 1980-90년 사이에 제작된 중고제품들이다. 기계수령에 비해 대부분의 직기와 

warping  기계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직물업계의 설비 가동율이나 효율성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뒤떨어 

지는 수준으로 현대식 설비를 갖춘 업체를 포함해서 상당수 업체들은 기술적인 장애 혹은 

제품판로의 제약등으로 하루 1교대 작업만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shuttless 

직기만으로 설비된 업체들은 효율성이 높아  80-90%의 설비가동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민간분야의 모든 직조설비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직조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전무한 이유는 고가직물 생산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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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직물수요  구조의 총체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지향형 의류생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수준의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략 20-25 

개사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5-6개사가 업계의 메이저 플레이어들로 이들은 모두 복합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방글라데시 직물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의 표준과 일관성이다, 가장  양호한 수준의 

업체 쇼룸에 전시된 제품들조차도  프레싱 작업에서 발생한 하자가  자주 발견되는 실정 

으로 대부분의 수출용 의류작업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민간 직물업계가 생산하는 제품은 sheeting, twills, canvas, flannels등 기본 면직물, 

그리고 약간의 poplins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수출의류용으로 사용되는 

혼방직물(주로 폴리에스터/면 shirtings)이 약 9%, 나머지는 합섬직물이다. 

  

방글라데시에는 직기관리와 운전, sizing, warping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어 숙련된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의 직물제의류 수출이 셔츠, 바지, 자켓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관계로 당분간 직물수요의 80% 이상이 현재 국내 업계가  생산하고  

있는 sheeting, twills, canvas, flannels, popplins, blended shirtings에 집중될 전망이다. 

  

< 전망 > 

  

수입제품과의 경쟁외에도 비교적 최신형 기계로 설비된 방글라데시의 신규업체들은 중고 

기계로 설비된 국내업체 들과도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기계설비 업체들의 

생산원가는 중고설비업체에 비해 15%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가구조상의 불리함과 더불어 방글라데시의 woven fabric수요가 지극히 가격에 민감한 

일반저가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신규설비업체들에게는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설비의 과잉에 중국산 염가품의 수입까지 가세해 많은 저급품 생산업체들은 최소 

마진 한도선까지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weaving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후방연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단기적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 진출 확대방안 >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weaving 이나 spinning 분야에 비해서는 가공공정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그 판단근거로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경쟁국들 역시 가공공정의 발전이 뒤져, 이제까지 weaving이나 spinning분야에서와 같은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지않 있는 관계로 방글라데시가 가공공정에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 여타분야에서와 같은 비교열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원단가공 분야는 방글라데시가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인 것으로 관측됨. 

 

국내 weaving산업으로 방글라데시 의류분야의 엄청난 완성원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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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임. 충분한 물량의 grey fabric 재고확보만 가능하다면 국내 에서 

의 커미션  베이스 원단가공을 통해  수출업계의 리드타임을 6-8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원단의 수요구조가 일부  품질수준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타당한 선택이 

라 할 수 있고  재고를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EU의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된 grey fabric일지라도 가공공정에서 파생된 부가 

가치가 전체 가액의 52.5%  이상만 되면 원산지를  방글라데시로 인정되는 관계로 동 

원단을 사용한  의류제품은 GSP혜택을 받아 무세수출이 가능해 적어도 2004년까지는 상당한 

우위를 누릴 수 있음. 

 

원단가공분야는 의류산업에 가장 밀착된 분야로 의류분야가 국내 가공공정을 통해 공급되는 

원단사용을 늘려간다면  의류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한국기업 진출 유망 분야 : 수출용 고급 원단 생산 

                          원단 염색, 프린팅 

                          기타 원단의 피니싱 공정 

                          의류용 액세서리 생산 

  

3. 최근 섬유산업 동향 

  

현황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 BGMEA), 미국의 2000년 무역개발법( USTDA-2000)으로 미국 

바이어 오더가 도미니카공화국,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카리브연안국, 남아공,모리셔스, 

케냐, 레소토 등 아프리카 서부사하라 이남 국가 및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요르단 등으로 

다변화되어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로의 주문량 축소 추세 

 

서부사하라 이남 국가 대미수출총액은 약 U$6억로 무시할만한 수준 

지리적 이점을 활용, 리드 타임을 단축한 카리브 연안국의 대미수출 급증이 문제 

 . 카리브 연안국의 대미의류수출액, U$89억으로 의류수입총액(U$637억)의 14% 점유 

 . 도미니카 U$24억(3.74% 점유), 혼두라스 U$22억(3.40%), 엘살바도르 U$14억(2.14%) 

 . 방글라데시는 U$18억 수출로 2.75% 점유  

 

2002년 1월부터 쿼터가 해제된 품목의 경우 중국이 미국시장을 거의 석권하였으며,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이 크게 감소함. 

 

중국의 경우 해당품목의 수출단가가 6개월만에 56%나 감소하면서 경쟁국들의 가격인하를 

촉진시킴으로써 미국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섬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되었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섬유의 주력품목인 woven garments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방글라데시 원사/원단으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업체에게 제공되는 25% 현금 인센티브도 

제때 지불되지 않아 국내 148개 spinning mill 및 1,226개 weaving mill도 고전니트웨어협회 

(BKMEA), 미 지급된 현금 인센티브가 U$61백만 정도로 추정 

 

업계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다자간 섬유협정이 종료되고 섬유산업이 완전경쟁에 돌입하는 

2005년 이전에 섬유산업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팽배하여 방글라데시 정부 

에서는 미봉책으로 EPZ내 섬유로 중앙보세창고 설립허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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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은 약 1.5백만명을 고용중이며, 고용인원의 90%가 여성 근로자로 외화 

가득을 통한 가난 극복과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산업. 

 

FY2002/3 의류제품 수출 

  

RMG(Readymade Garments)는 전년 U$4,584백만 대비 7.2% 증가한 U$4,912백만, 니트웨어는 

전년 U$1,459백만 대비 13.4% 증가한 U$1,654백만 기록 

 . 니트웨어의 대유럽 수출 활황세  

 . woven garments의 경우 대미수출감소세 

 

니트웨어를 포함한 의류제품 수출이 U$4,912백만로 여전히 국가 총 수출의 75%를 차지하여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수출구조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출품목이 다양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바이어 및 업계 동향 

 

일반적으로 6, 7, 8월은 의류업계가 주문을 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을 풀 가동하는 대단히 

바쁜 시즌이며, 특히 스웨터, 셔쳐, 바지 등 주요 품목들의 경우 1년중 9-10개월은 야근을 

할정도이며, 11월에 가서야 정상조업을 할 정도임. 그러나 내수에 치중한 많은 중소 섬유제 

조업체들은 2003/2004년도에만 약 1천여개가 파산한 것으로 알려짐.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Kutubuddin Ahmed 회장, 방글라데시 의류업체는 영국 바이어에게 

버뮤다 반바지 벌당 가격을 CM(cutting and making) charge U$0.58 포함한 U$2.5 을 제시 

하였는데, 바이어는 U$1.9로 오퍼하고 있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한때 방글라데시의 빅 바이어였던 미국 청바지 업체 Jodache, 최근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을 

가동 중단. 방글라데시 책임자인 Abu Taher, Jodache로부터 진으로 만들어진 여성셔츠다즌 

당 가격을 U$98로 받았으나 동 사 주문 취소로 유럽시장에 다즌당 U$12에 출혈 수출한 바 있음.  

 

2001년에는 미국 Bugle Boys사 파산으로 수출업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 한 수출업체는  

BB로부터 다즌당 U$69에 주문받아 수출하였으나 BB 파산으로 U$30불에 할인판매하기 위하여 

안간힘. 

 

방글라데시의 대미수출의 50%를 구입하는 월마트의 경우에도 PSOT MFA이후 계속적으로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2003/2004년도에 월마트의 방글라데시  

의류수입은 10%나 감소하였음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스웨터, 셔츠, 바지, 자켓의 경우 대미 쿼터에 해당되는 

품목은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Non-quota로 수출하고 있어 POST MFA이후에 얼마나 

쿼터해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그동안 쿼터로 인해 수출하지 

못했던 업체들의 경우 수출확대가 예상됨. 

 

쿼터철폐를 6개월 앞두고 Quota 가격도 동반 하락 추세. 핫 카테고리인 347 쿼터 가격은  

2001년 U$90 이었으나 금년 U$10이로 하락, 341 카테고리는 작년 U$11 대신 쿼터가 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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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EA, 방글라데시 의류의 대미 quota-free and duty -free 시장접근을 위하여 로비회사  

Patton Boggs LLP 와 2001. 8.21일 계약 체결(로비 수수료가 약 7백만불 정도)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도 미국의 GSP 특혜를 받기위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이와는 별도로 BGMEA 등 주요 섬유류 수출조합들은 WTO에 쿼터철폐의 영향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촉구하면서 6월말에 벨기에에서 개최되었던 WTO촉구대회에 일부 참가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Garments Owner's Association 도 "방글라데시 의류의 대미 무관세/ 

쿼터 수출시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목적으로 리서치회사 Trade Partnership 

Worldwide LLC 와 계약 체결.  

 

BGMEA, 후방연관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약 U$3.5억 예산 확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총 대출의 약 30% 를 섬유업계에 배정 및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Hartal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야당 주도의 총파업) 금지 등을 강력 촉구.  

 

 

72. 주요산업동향/IT산업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ICT분야는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DP(약 400억불)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을 

현재 0.4%에서 2.0%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5차5개년계획(1997-2002)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전략(Thrust Sector)분야에 이미 포함되어 투자자금 지원, 금융기관 

우선대출, S/W개발과 IT서비스 관련 산업 신규투자시 10년간 면세혜택 부여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IT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수상주재하의 ICT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고, 과거 

과학기술부를 과학정보통신기술부로 개칭하면서 산하에 방글라데시컴퓨터협의회(Bangladesh 

Computer Council)를 설립하였다. 동 협의회는 ICT훈련소 등록, S/W수출기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변센타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인 인프라투자조성센타(Infrastructure Investment Facilitation Center)의 

ICT 추진전략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완전시장경쟁 체제를 지향하면서 기간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표4-1> 단계별 ICT 추진전략 

 

단기 (2002 까지) 중기 (2005 까지) 장기 (2010 까지) 

통신접근도(tele-reach) 극대화 점진적 시장 개방 

 부분 경쟁 완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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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public call offices), 

MCT 

(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s), 

VMS(voice messaging services)

민간 

부문에 프랜차이즈 허가 

-VOIP(voice on internet 

protocol)  합법화 및 허가 

-통신주파수(spectrum) 관리 

시스템 개선 

-기본적 통신서비스의 완전개방

-WLL(wireless local loop) 

사용 장려 

-BTTB 의 데이터서비스 분리, 

매각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허용 

-통신장비 수입관세 인하 및 

통신서비스 세금 인하 

-BTTB 의 민영화 

 

-요금체계조정을 통해

경쟁 조장 

 

-초고속통신망 구축 

-통신교육, 의료, 

e-business 

실시 

 

 

 

자료원 : Infrastructure Investment Facilitation Center, www.iifc.net 

 

가. 하드웨어 부문 

 

방글라데시는 하드웨어 관련 생산기반이 없어 완제품을 직수입하거나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 판매되고 있다.  PC의 경우 98년도 18,000대에서 99년도 35,000대, 2000년도 

38500대로 판매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도 PC 시장규모가 약 1900만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도 PC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IT산업을 전략산업 

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PC사용을 일반화 시키기 위해 컴퓨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 및 각종 과징금을 모두 철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다카시내 컴퓨터 매장은 

500여개로 대부분 IDB건물과 엘리펀트로드에 밀집되어 있으며, 브랜드 PC와 조립 PC 모두 

취급하고 있다.  

 

모니터의 연간 수요는 약 35,000대로 추산되며 연간 성장률은 15%에 이르고 있다. 전체수요 

의 80%가 15 제품에 집중되고 있는데 삼성브랜드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주기판 수요량은 

연간 30,000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텔이 약 4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 RAM은 연간 

50,000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RAM 수요의 80% 이상은 64메가 제품이다. 

 

이동통신사업의 활발한 성장에 따라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UTStarcom-USA가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는 약 20만회선 규모의 기지국 설치를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며, 모토롤라사도 현지 이동통신업체중 하나인 Pacific Telecom사에 

12백만불 상당의 CDMA 하드웨어 공급 및 S/W 개발 등 기술협력을 하기로 했다. 

 

프랑스 Alcatel 사는 장기적 차원에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있는데 1998년부터 

16백만불을 투입하여 대카와 치타공간 265km 구간에 약 3만선 규모의 광통신망을 구축중 

이고, 카나다 Notel Networks사는 BTTB가 발주한 116천선 규모의 전화교환기 입찰에서 중국 

ZTE사, CMEC사, GDT사, 프랑스 Alcatel사, 스웨덴 Ericsson사 와 치열한 경합 끝에 

125천불에 낙찰받아 작업을 추진중이다. 

 

나. 정보통신 부문  

 

ICT활동의 근간이 되는 통신인프라는 매우 열악하여,  2002.1월 현재 유선전화 라인수가 

65만회선, 핸드폰은 70만대로 전화밀도가 1%(전체인구 1억4천만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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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정부 주무부처는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로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해 왔으나 2001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에 따라 

2002.1월 설립된「방글라데시통신규제위원회」(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BTRC)로 정책 집행업무는 이관되었다. 

 

BTTB(Bangladesh Telegrahp & Telephone Board)는 정부투자기관으로 1989년까지 통신부문을 

독점하고 있다가 통신자유화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전화사업, 이동전화사업, 무선 

페이징사업 등이 민간업체에 허용되었다. 현재 Sheba Telecom과 BRTA가 25년간 운영 허가을 

얻어 농촌지역 전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급속한 팽창을 하고 있는 모바일폰 시장은 97년말 약3만명의 가입자수가 2001년말 현재 약 

70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120만명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업계에서 

는 전망하고 있다.  

 

<표4-2> 민간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서비스 내용 사업개시년 

Bangladesh Rural Telecom 

Authority (BRTA) 

농촌지역 전화서비스 

(199개 면지역) 
1990 

Sheba Telecom Limited 

(STL Rural) 

농촌지역 전화서비스 

(194개 면지역) 
1995 

Bangladesh Telecom Limited 페이징 서비스 1991 

Pacific Bangladesh Telecom 

Limited, City Cell 
핸드폰 서비스 (CDMA) 1990 

Grameen Phone Limited 핸드폰 서비스 (GSM) 1997 

TM Int'l Bangladesh Limited 상동 1997 

Sheba Telecom Limited 

(STL Mobile) 
상동 1998 

자료원 : BTTB 

 

BRTC에서는 최근 통신기술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에 공표된 국가통신정책 수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이에 의하면, ICT 인프라개발과 최신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통신접근도(tele-reach) 향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부문의 시설을 포함, 모든 활용가능한 시설사용 장려, 

민간부문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 가속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통신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PCO(Public Call Office)와 MCT(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s)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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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화보급 목표 

 

2002 2010 2021년 

단기 중기 장기 

100명당 1대 100명당 4대 100명당 10대 

140만대 600만대 1800만대 

 자료원 : BTTB 

 

5차5개년계획 (1997-2002)에 따라 데이터통신서비스와 모든 시.군을 연결하는 디지털네트 

워크가 계획되었다. 이미 일부 도시지역에는 광통신망이 설치되었으며, BTTB는 해저 광통신 

케이블을 통한 슈퍼하이웨이 연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64Kbps VSAT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1996년 민간업체인 ISN(Information Services 

Network)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뒤이어 Grameen Cybernet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0.2월 BTTB의 VSAT 독점을 해제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역폭 

제한, VSAT 벤더 선정과 관련한 많은 규제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128Kbps에서 2Mbps까지 

대역폭을 가지고, 케이블 모뎀을 통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현재 서비스중인 ISP업체는 약 60여개에 이르며 가입자수는 업체별 500- 

10,000명 수준이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전용선(아나로그, 디지털) 연결방식만 가능하며 

ISDN 및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방식은 불가하다. 

 

방글라데시의 인터넷 사용 주 장애요인으로는 낙후된 통신망, 저급 케이블 및 VSAT 대역폭,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가입자 확보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인터넷이용자수 

는 약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인근 인도 5백만,스리랑카 50만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 S/W 부문 

 

IT발전에 따라 S/W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전통적 

분야이외에 무선통신, 웹기반 컴퓨팅 등이 S/W개발회사의 새로운 도전목표가 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S/W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는 Visual Basic이며 다음으로 C++, MS-Access, 

SQL, Oracle, Java 등의 순이다.  프로그래머의 평균급여 수준은 최대 TK24,000(U$420), 

최소 TK5,000이며 평균 TK12,500수준이다 

 

<표4-4> 국별 S/W 전문인력급여 수준 > 

 

 

 

 

 

 

자료원 : Bangladesh T&T Board Retired Officer's Welfare Association, ROWATECH 2002 

S/W개발회사는 약 200여개사 정도이며 이중 10%는 100% 수출기업이며, 43% 내수기업, 

나머지 47%는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주고객은 정부, 은행, 무역회사, 

교육기관 등이며, 작년도 연간 매출액은 150백만TK(U$2.6백만)로 미미한 수준이다.   

구  분 방글라데시 인도 미국 

프로그래머(월) U$400 U$1,200 U$4,500 

데이터 입력 

(1만자 기준) 
U$3-5 U$10 U$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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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력자원을 보유한 방글라데시로서는 IT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인력개발 

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과 해외 인력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컴퓨터 관련 교육이수자는 약 3,000명 정도인데 각급 학교, 교육센타를 통해 

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는 9월 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70,000 S/F 규모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큐베이터를 

건립하여 100여개의 S/W회사 및 연구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다. 

 

 

73. 주요산업동향  /  의약품산업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산업   

 

방글라데시의 의약품산업은 지난 20 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타 산업분야 

와 비교할 때, 방글라데시 의약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섬유의류산업과 함께 방글라데시 

전체 산업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산업의 굳건한 성장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타 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원의 역할도 하였다. 방글라데시 의약품 산업이 한단계 도약을 이룩한 것은 1982년 

의약품관리법 (Drug Ordinance, 1982)이  제정된 이후이다. 약품 관련 법률적 토대로는 영국 

식민지하에서 1940년에 제정된 약품법 (The Drug Act, 1940)과 이에 기반한 규정들이 있다.  

당시 의약품 산업은 외국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후 동파키스탄 시절에도 의약품 산업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서파 

키스탄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다. 1971년 해방 이후에도 방글라데시는 의약품 산업에의 

투자를 늘릴 수 없었다.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던 탓이다. 그래서 1982년까 

지 의약품 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좌우되었다.  

 

1. 생산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81년 허가받은 제약업체수는 166개사 였는데, 이중 8개의 다국적 제약회 

사가 전체 생산량의 75%를 공급하고, 25개의 중견 현지제약회사가 15%, 133개의 소규모 현지 

제약회사가 단순 의약품 위주로 10%의 시장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약회사 

들이 원료를 수입하였는데 연간 수입액이 약 6억타카 였으며, 국내 의약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여 완제 의약품 수입액도 3억타카에 달하였다.  

 

의약품 관리법의 제정으로 의약품 원료수입은 가능하나, 의약 완제품의 경우는 국내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만 수입토록 제한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의 약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1981년도 국내업체 의약품 생산액은 1,100백만타카였으나 2001년에는 20,750백만타카로 

20년동안 약 20배의 성장을 한 셈이다. 2004년 현재 방글라데시 의약품 시장규모는 250억 

다카(4.5억불)수준이며 국내 의약품 수요의 95%가 국내 생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와 현지 제약회사간 시장점유율도 30:70으로 역전되었다. (현행 환율 Tk58/U$) 

 

현재 의약품 제조회사 수는 자국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20개 제약회사에 

포함된 5개사가 다국적 기업이 전체 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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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상위 30개사가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제조업체는 방글라데시의 Square Pharmaceutical이다. 동사는 최근 24억다카를 투자하여 

Kaliakoir에 신규 의약품 공장을 증설하여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음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처럼 의약품제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의 경우 비록 

WIPO회원국이자 WTO회원국으로서 2005년부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 대해 국제적인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최근들어 WIPO에서도 개도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 

고 있음은 물론 TRIPs에서도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라고하여 국제적인 특허가 난 원재료의 수입.제조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해 2016년까 

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최빈 개도국중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제조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현재 방글라데시 보건복지부 산하 DDA(Directorate of Drugs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제약회사수는 225개로 2000년 이후 신규제조업체가 더 이상 등록되고 있지 않으며 

(2001년 224개), 이중 정상 제조활동을 하는 회사는 191개사이다. DDA에서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출입, 판매.유통, 유사의약품 판정 등 의약품 관련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실제 DDA에서는 콘돔을 직접 수입하기도 하는데 DDA의 공무원은 72명이며, 기타 업체파견자 

등 2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Drug Control Committee(DCC), Standing Committee 

for Procurement and Import of Raw Materials and Finished Drugs, Pricing Committee 등을 

두고 있다. 

 

<도표 1> 주요 의약품 생산 비중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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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현황 

 

의약품 제조산업의 발전에 따라 의약품 수입은 원재료 및 하이테크 제품류에 한정되고 있다.  

통계상 의약품 수입액은 늘고 있으나, 전체 시장에서 수입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하고 있다.  

 

3. 의약품 가격결정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17개 필수 의약품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설정해 

놓았다.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는 필수 의약품 가격상한선을  준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동 규정은 현지 제조 의약품에만 적용되며, 수입의약품은 C&F가격에 11.11%의 고정 마진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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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의약품 가격구조 

 

구 분 제조(수입)가격 도매 마진 소매 마진 부가세 판매가격 

현지 제조 75.5 2.3 12.0 12.5 100 

수입약품 88.89 - 11.11 - 100 

 

특기할 사항은 보건부가 고시한 필수약품 리스트에서 해제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소매가격 

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려가고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간 경쟁과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 

이 가져 온 결과이다. 

 

4. 유통 구조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통구조가 소매 

지향적 특성을 지니며, 전문 유통회사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직접 자신의 창고에서 

병원,도.소매 약국으로 배달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상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도표 4> 의약품 유통 과정 

 

 

 

 

 

 

 

 

 

 

 

 

 

 

5. 수출 현황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수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부탄,케냐,미얀마 

네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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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의약품 수출실적 (198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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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Annual Statistical Report, Bangladesh Bank  

 

6. 향후 전망 

 

방글라데시의 1인당 의약품 소비는 아직도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만큼 내수시장의 발전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의약품 관련 법규정 (National 

Drug Policy와 Drug Control Ordinance)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의약품 가격관리 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차별적 대우(특정품목 생산금지)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 업계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유시장 경쟁원칙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제약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어 가고 있다.   

 

 

74. 주요산업동향/시멘트산업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생산규모는 2003년도에 14백만톤에 달하나 실제 생산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6.5백만톤에 불과한데 이는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초과와 불안정한 전력공급, 해외 

판로 애로점 등이 겹체 업계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따라 가동율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출시장은 인근국가인 인도로의 수출이 인도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진출이 어려운데 

내수시장만을 놓고 업계간 경쟁으로 중소규모의 시멘트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일부 

대기업까지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과잉생산의 원인은 무엇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시멘트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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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글라데시 투자가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주요 원인이겠지만 최근 중국특수로 인한 

철근가격의 상승, 방글라데시 자체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선임의 증가 등으로 건설산업이 

최근 위축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철근가격은 방글라데시의 건축수요가 가장 많은 

11월에는 이미 50%이상 올랐으며, 2004년 들어 2배 이상 상승하자 정부 건설공사의 60%, 

민간 건설공사의 50%이상은 한동안 건설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마침 해상운임도 

2배이상 상승하여 시멘트 원료인 클링크를 100% 수입해야 하는 업계로서는 6개월-1년 

이상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번 오른 철근가격과 해상운임은 최근까지 내릴 줄 모르고 있어 예년에 비하여 두배 이상 

비싼데다가 업계간 가격 경쟁심화로 약 50개의 방글라데시 시멘트 제조공장들중 벌써 5개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시멘트의 원료인 클링커에 대해 22.5%의 관세와 4%의 수입과징금, 

그리고 15%의 부과세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물론 수입된 시멘트 완제품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시멘트제조업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클링커에 대한 관세 

를 7.5%로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도 시멘트산업의 지각변동에 잘 적응하여 오히려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이제 설립 2년된 Chittagong에 위치한 Abul Khaer Gruop의 자회사인 Shah Cement사는 규모의 

경제를 모토로 20억 타카를 투자하여 150대의 트럭과 30개의 바지선을 마케팅에 투입하고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클링커 공급계약을 맺는 등 일련의 서바이벌 전략을 

통해 2004년도에는 시장의 20%를 점유하면서 동분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Heidelbergcement사의 자회산인 Scancement사와 Rubycement사도 시멘트가격과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틀랜드 시멘트와는 다른 포틀랜드 Composite 시멘트를 개발함은 물론, 

철저한 마케팅전략과 품질개선으로 소비자 만족을 제고하여 업계 2위로 부상하였으며, 그 

외 Meghna사도 그뒤를 이어 동 3개업체가 전체시장의 45%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Holcim은 Meghna에 3위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Cemex, 

Confidence Cement, Diamond, Seven Rings, Mri, Premier, Crown(일본업체와 합작), Aramit 등 

시멘트분야에 3-10백만불 이상을 쏟아부은 중견 및 대기업을 포함하여 하루 100-300톤 

정도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시멘트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1995년까지 2개의 국영 시멘트회사가 있어 국내수요의 20%정도만을 충족 

시켜 대부분의 시멘트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는 미국의 ASTM 시멘트 표준인 C-150에 가까운 4000PSI 정도의 포틀랜드 및 

포틀랜드 composite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 등 인근국까지 수출하고 있다.  

 

이렇듯 과잉생산으로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인근국인 인도나 미얀마 등지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도 등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수출도 쉽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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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지만 수입업자들은 외국산의 우수한 품질을 무기로 시멘트를 수입하기도 하는데 

2001년도에만 1억불의 시멘트가 수입된 바 있으며, 매년 시멘트 수입이 감소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연간 클링커 수입액은 80-100백만불 정도로, 2.5-3백만톤의 클링커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은 예년에 미미하였 

으나, 2003년 말부터 인도 등지에 약 1-1.5백만불 정도 수출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시멘트 기업인 프랑스의 Lafarge사는 방글라데시-인도 국경지역인 Syl 

het에 일산 10,000M/T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설립, 연간 1.2백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계획 

인데 2006년부터 본격 가동될 동 공장은 인도정부와 계약을 맺고 인도 Meghalaya지방의 

풍부한 석회석(lime stone)을 약 16km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방글라데시로 들여 

와 클링커를 물론 시멘트를 제조, 방글라데시의 서북지방과 다카 및 인도에까지 마케팅할것 

으로 알려져 있어 2006년이후 방글라데시의 시멘트업계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동의 대표적인 시멘트업체 UAE의 Emirates Cement사와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조만간 방글라데시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시멘트시장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 가격인하의 수순이 당연시 

되지만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는 과잉생산 및 과잉투자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및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잉 생산분 시장순리대로 인근국가로 

수출되는 돌파구를 찾아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5. 주요산업동향/타이어산업 
 

방글라데시는 고무산업의 부재로 각종 기기에 사용되는 타이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연간 고무제품의 수입규모는 5천만불정도이며, 이중 자동차 등에 

필요한 타이어의 수입규모가 80%를 점유 연간 40백만불정도이며, 10개의 주요 수입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약 150개의 매장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타이어는 버스, 트럭, 로리용 타이어로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승용차타이어가 18%, 기타 자전거/트랙터/항공기/오토바이 타이어가 조금씩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방글라데시의 승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승용차 타이어에 수요가 

매년 15-20%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규모만 6백만불에 이르고 있는 반면, 트럭 및 버스 

등의 타이어 수입규모는 연간 23백만불로서 10-15%씩 매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타이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들어 많은 업체들이 타이어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중 Hossain Tire사와 Gazi Tire사가 대표적인데 Hossain Tire가 택시용 12" 및 13"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Gazi Tire사는 스쿠터나 3륜차에 소요되는 8-10" 타이어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의 J.K.company사는 승용차용 타이어제조회사 설립을 

방글라데시 업체와 합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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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자전거용 타이어 1.5백만불, 오토바이용 타이어 1백만불, 항공기용 타이어가 

10만불 정도 각각 수입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타이어 수입에 특이한 점은 innertube의 

수입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innertube시장규모는 연간 1.5백만불에 불과한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steel belt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textile belt로 제작된 

것을 사용함으로써 타이어내에 별도의 innertube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타이어 시장은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이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산이 20%, 기타 일본.한국.대만 등이 약 10%의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산의 

Goodyear, Birla, B.I, CIAT, MRF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인도산보다 저렴한 

중국산은 HT, Chinwag, Ling Long 등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 방글라데시의 주요 타이어 브랜드 >  

 

국가 브랜드 

인도 Goodyear, Birla, B.I., CIAT, MRF 

인도네시아 Bristol, Dunlop, Goodyear, Perrie, GT 

일본 Yokohama, Toyo, Bristol 

대만 Shenzhen 

중국 
Double Heavy Runs, Grand Tour, Torch, Sunful 

 Ling Long, Hwankin, HT, Chinwag, etc 

한국 Hankuk 

(자료원 : KOTRA 대카무역관) 

 

한편 타입별 타이어 가격을 보면 승용차나 지프차의 타이어는 $27-$155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버스.트럭.로리용은 $270-$207이며, 미니버스.미니트랙용은 $12-$52까지 판매 

되고 있는데, 중국산 승용차타이어의 가격은 $14-$34 정도로 여타국에 비하여 50%까지 저 

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산의 경우 대부분 steel belt용이기 때문에 매년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타이어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승용차, 버스/트럭, 오토바이용 타이어를 매년 

40-50만불정도 수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30%, 부가가치세 15%, 소득세 3%, 

개발부담금 4%(단,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발부담금은 모두 C&F 기준)을 부과하여 

여타 품목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등록된 차량을 보면 2003년말현재 일반 승용차가 11만 6천대, 승합차가 5만대, 

택시 1만대, 버스.미니버스.트럭이 75천대, 3륜 CNG릭샤가 98천대, 그리고 오토바이가 

32만대 정도 각각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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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의 차량등록현황 >  

(단위 : 대)  

구분 
1995년 

이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Motor 

Car 
51,312 8,714 12,478 8,354 5,876 4,986 4,087 6,587 6,757 7,045 5,410 

121,

606

Jeep/Wa

gon/Mic

robus 

27,460 2,451 2,408 1,459 2,705 2,269 1,517 3,068 3,782 2,245 2,514 
51,

874

Taxi 1,908 28 59 14 103 216 580 771 2,283 5,020 540 11,472

Bus 27,510 214 149 99 286 267 337 594 740 421 857 31,474

Minibus 24,007 1,085 795 866 602 479 404 1,218 2,314 1,594 622 33,986

Truck 27,919 3,787 3,164 1,282 2,733 2,018 2,725 2,575 2,377 2,795 2,583 53,958

Auto- 

ricksha

w 

35,586 14,953 11,984 6,546 4,403 2,140 3,135 397 5,479 13,856 8,974 
107,

453

HumanHa

ller 
- - - - - - - - - 993 259 1252

Covered 

Van 
- - - - - - - - - - 581 581

Motorcy

cle 

163,69

9 
11,389 13,977 12,080 14,525 16,511 14,614 24,409 29,047 21,096 24,941 

346,

288

Others 5,872 1,383 1,443 1,583 1,248 2,617 1,365 2,891 2,148 4,183 1,921 26,654

계 
365,27

3 
44,004 46,457 32,283 32,481 31,503 28,764 42,510 54,877 59,248 49,202 

786,

598

(자료원: 방글라데시 통계국)  

 

 

76.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제도 개황 

  

방글라데시는 WIPO 회원국으로 1991년 이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지적재산권 법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법을 WTO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무역 관련 규정(TRIPS)에 일치시키는 문제와 관련, 

소관부처별로 관련 법안을 마련 1999.9월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지적소유권법이 의회를 통과 2000. 7월 법률로 확정 공포되었다. 방글라데시는 1995.1.1을 

기점으로 10년내에 TRIPS를 시행토록 되어 있다. 

 

다만 WTO에서는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최빈 개도국들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유예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의약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주요 내용은 관련법 위반자는 5개월에서 4년까지의 징역과 타카5만-20만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권리는 등록 후 1년간 공시하고 5년주기로 

갱신토록 되어 있으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보호기간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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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된 외국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며 별도의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대상은 컴퓨터 S/W, 음악, 미술, 문학,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 시장에 나가보면 의약품과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가장 심하며, 그 외에도 많은 

상표 및 특허권의 침해사례가 많으나, 이를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힘든 

상황이다. 

 

외국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경우에도 인근국이나 방글라데시 

내에서 불법 복제되어 DVD 1개가 100타카(약 2,000원)에 시중에 유통될 정도로 지적재산권 

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들도 가짜 상표와 껍데기만 브랜드인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이다. 

 

몇몇 선진업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경찰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어 실제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카에 지사를 내고 컴퓨터 판매당 $300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상표의 경우에도 유사 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방글라데시 

업체와 거래시 유명업체라고 브랜드만 믿고 할 것은 못 되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있는 각종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77. 소비자보호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는 산업 미발달, 공급자 위주 시장, 저가 가격시장, 낮은 구매력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복하고 각종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오작동 등으로 타 제품으로의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자비 부담으로 제품을 구입처에 가져가서 교환 후 자비부담으로 

집까지 운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점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제조적인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방글라데시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Bangladesh, CAB)에 

의해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 2004년 2월 방글라데시 최초의 소비자보호법이 

완성되어 국회통과가 되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이 보호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업체들이 성공하기 마련인데, 일례로 

수입 소비제 제품의 경우 방글라데시내 A/S를 두기 힘든 경우가 있으나, 방글라데시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은 A/S기간을 설정하여 무료교환 및 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면, 전구) 선진 유명제품과의 경쟁에서도 국내제품이 소비자 

보호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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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입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 개황 

  

수입 관련 특별 법규는 없으며 매 5년마다 발표하여 시행되는 수입정책(Import Policy 

Order)이 수입 관련 법규의 효력을 갖는다. 수입 정책은 재무부가 마련하는 연간 외화 운용 

계획서 및 지출 용도별 외화재원 할당 내역서를 근거로 상공부에서 작성 발표되며 이미 

발표된 수입정책상의 변경사항은 매 회계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수입정책운용의 기본 목표는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산업용 원자재 수급의 원할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조달을통한 민생안정에 있으며 

관세관련세수가 총세수입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관세 확보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입허가절차  

  

수입시에는 상공부 산하 수출입통제관실 (CCI&E)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신용장 베이스의 수입만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입, 그리고 수출가공지대(EPZ) 

입주 기업의 수입은 D/A방식의 수입도 허용된다. 수입 라이선스는 발급 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신용장은 발급 후 3개월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수입업자는 수출입 

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등록은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수입예탁금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입예탁금은 1990.2월부로 폐지되었으나 1995.9월부터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라 각 민간은행에 지침이 하달되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시 신용장 금액의 

10-25%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비율은 은행, 신용장 금액,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2000.12.12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환보유고 방어목적의 일환으로 산업용 원료와 부품은 

수입담보금 예치율을 종전의 10%에서 30%로, 소비재는 15%에서 50%로 각각 인상시킨 바 

있으며 국내업계의 반발로 산업용원료에 대한 예치율 인상조치는 곧 철회하여 종전의 10%를 

적용토록 하였다. 이어 2001. 3월에는 고철, 시멘트, 엘리베이터및 부품, 수의약품, 

광물자원등 수급상황이 여의치않은 일부 품목의 수입 담보금 예치율 50%를 강제 적용하지 

않고 은행이 고객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인상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2001.11.15일부터는 수입신용장 개설시 56개 품목을 대상으로 담보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주로 불요불급한 일반소비재, 사치성용품, 섬유 및 의류 악세 사리 

(Back-to-back L/C 제외), 시멘트, 신문용지, 유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이 해당된다 

  

수입규제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내 산업보호 

목적의 수입 규제 조치는 없으며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종교상의 이유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과 화학과 섬유산업제품 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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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에서 인도, 중국산 수입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고 재무부 장관도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어 그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통상 5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 관리정책(IPO :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이 품목은 연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급박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7.1일 개시되는 새로운 회계년도부터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3-2007 수입관리정책 상에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5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신 정책의 주요내용과 번역본(영문)은 다음 차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79. 수입관리제도/신수입정책(2003/2007) 
 

방글라데시는 저울, 알미늄 스크랩, 중고컴퓨터 등 50여개의 품목을 전면 자유화하는 신 

수입정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5년주기로 수입정책(우리나라의 통합공고)을 발표하고 있으며, 1997/ 

2002 수입정책이후 1년이상 신수입정책이 발표되지 않다가 지난 4월에 신수입정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발표한 수입정책에 따르면 선적전 검사를 비롯하여 L/C에 의한 수입, 

방글라데시 국적선 이용, 수입자 등록기준 및 요율 등에 있어 예전 정책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으나,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한 제한품목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업계에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및 포장재료 수입시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기준 변경(25%->20%)되어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식품수입시 안전성 증빙자료와 유효기간 명시 등 

새로운 절차와 보다 간단한 절차들이 요구되고 있어 통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2007년 신수입정책에서 발표한 수입자유화 품목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일부 품목은 

유효기간 및 일부 사전승인, 그리고 방글라데시 표준협회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 특이한 것은 일부호텔 등의 주류수입허용과 함께 돼지고기 소세지의 수입허가 등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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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7년 수입자유화 품목 > 

- 새우알 및 새우살(0302, 0306),     - 인산비료9(310310) 

- PE 끈 (560741, 560790),          - 전기계기(9028) 

- 감자씨(070110),                   - 소세지(1601) 

- 황(2503, 2802), 인(280470), 염소산칼류 및 염소산 바륨(282919), 질산칼륨 

및 바륨(293421, 293429), 방사성 물질(2844-2846),  트리니트로톨리움 

(2904) 및 메탄알콜(2905), 술폰아미드(2935) 및 비타민제(2936), 항생물질 

(2941), 의료용품(3001-3004), 비료(3101-3104) 

  - 시멘트(2523),              - 석탄(2701, 2704) 

- 석탄가스(2705), 석유 및 역청유(2709) 

 - 석유조제품(2710),         - 화약 및 폭약(3601-3604) 

- 호르몬제, 글리코시드 및 식물 알칼로이드(2937-2941) 

- 철강제품(7207, 7210) 및 알미늄 스크랩(7602) 

- 원자로(8401) 및 보일러(8402),   - 저울(8423, 9016) 등 

 

새로운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보일러, 철강제품, 의약품 등의 

대방글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약 5억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새로운 수출상품이 추가되어 6억불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전 수입정책과 비교할 경우 2003/2007년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새롭게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예전 15년 이상된 중고기계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중고기계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고컴퓨터의 경우에도 펜티엄 II 이상의 수입 

 

 

80. 수입관리제도/신수입정책(2003/2007) 
 

방글라데시는 저울, 알미늄 스크랩, 중고컴퓨터 등 50여개의 품목을 전면 자유화하는 신 

수입정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5년주기로 수입정책(우리나라의 통합공고)을 발표하고 있으며, 1997/ 

2002 수입정책이후 1년이상 신수입정책이 발표되지 않다가 지난 4월에 신수입정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발표한 수입정책에 따르면 선적전 검사를 비롯하여 L/C에 의한 수입, 

방글라데시 국적선 이용, 수입자 등록기준 및 요율 등에 있어 예전 정책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으나,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한 제한품목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업계에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및 포장재료 수입시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기준 변경(25%->20%)되어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식품수입시 안전성 증빙자료와 유효기간 명시 등 

새로운 절차와 보다 간단한 절차들이 요구되고 있어 통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2007년 신수입정책에서 발표한 수입자유화 품목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일부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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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및 일부 사전승인, 그리고 방글라데시 표준협회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 특이한 것은 일부호텔 등의 주류수입허용과 함께 돼지고기 소세지의 수입허가 등이 

눈길을 끈다.  

 

< 2003/2007년 수입자유화 품목 > 

- 새우알 및 새우살(0302, 0306),     - 인산비료9(310310) 

- PE 끈 (560741, 560790),          - 전기계기(9028) 

- 감자씨(070110),                   - 소세지(1601) 

- 황(2503, 2802), 인(280470), 염소산칼류 및 염소산 바륨(282919), 질산칼륨 

및 바륨(293421, 293429), 방사성 물질(2844-2846),  트리니트로톨리움 

(2904) 및 메탄알콜(2905), 술폰아미드(2935) 및 비타민제(2936), 항생물질 

(2941), 의료용품(3001-3004), 비료(3101-3104) 

- 시멘트(2523),                     - 석탄(2701, 2704) 

- 석탄가스(2705), 석유 및 역청유(2709) 

- 석유조제품(2710),                 - 화약 및 폭약(3601-3604) 

- 호르몬제, 글리코시드 및 식물 알칼로이드(2937-2941) 

- 철강제품(7207, 7210) 및 알미늄 스크랩(7602) 

- 원자로(8401) 및 보일러(8402),     - 저울(8423, 9016) 등 

 

새로운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보일러, 철강제품, 의약품 등의 

대방글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약 5억불을 

수출하고있으며,올해에는새로운 수출상품이 추가되어 6억불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전 수입정책과 비교할 경우 2003/2007년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새롭게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예전 15년 이상된 중고기계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중고기계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고컴퓨터의 경우에도 펜티엄 II 이상의 수입이 

허용되고, 저울과 전기계기(측정기)도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가하거나 완화하였다.  

 

< 주요 수입제한 및 변경내역 > 

- 중고기계 수입가능 : 10년이상 수명이 있는 것에 대한 증빙필요 

- 전기미터(H.S.902830) 수입규격 : BDS121:1988, 단 부품(H.S.902830)은 규격불요 

- 철강 및 스크랩(H.S.7240, H.S. 7602) : 인가된 사업장 수입가능 

- 재생종이 및 보드(웨이스트 및 스크랩 H.S. 4707 등) 원자재로 수입가능 
- Brake acrylic(H.S.3915 및 391590 등) : 생산한도내에서 수입가능 
- 메탄올 및 메틸알콜(H.S.2905 및 290511) : 인가된 사업장 원자재 수입가능 

- 대두유와 그 분획물(H.S.1507 및 15071010, 15071090 등) : 식용 원재료 수입가능 

- 팜유 분획물(Refined and Crude Palm Olein, H.S. 1511 등) : 수출국 보건 

당국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인체에 적합하다는 증빙서를 부착하여 통관, 

단 아래의 것은 수입금지하며 CCIE는 건별로 허가를 하고 BOI에서 감독 

. Solid or semi-solid palm oil which looks like vegetable ghee 

. Refined Bleached and Deodorized(RBD) palm stearin and tallo 

. Crude palm stearin,   . Refined and Crude palm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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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오일 수입가능 

- 의약품중 비타민제(H.S.2906), 효소(H.S.3507), 밴드(H.S.3005, 3822, 9018) 

- 컴퓨터 : 중고컴퓨터 수입재개 : 펜티엄 II 이상, 2년간 품질보증 등 

- 금과 은 : 외국환 관리버하에 수입가능 

- 철제 가스컨테이너 : 10년이상 내구성 증빙서류 및 폭발담당부서의 승인 

- BSTI에 의해 규정된 방글라데시 표준에 따른 수입물품 : 포틀란드 시멘트 

(BDS232:1993), GP/CI sheet(BDS1122:1987), Toil soap(BDS13:1994), 

샴푸(BDS1269:1990), Tube light(BDS292:1997), Ballast(BDS816:1975), 

CeilingFan(BDS818:1975), Pedestal Fan(BDS843:1977), Tabel Fan 

(BDS844:1977), Dry cell battery(BDS433:1980), 코코넛오일(BDS19:1991), 

 

Ceramic   tableware(BDS485:2000) 

- 장난감 : 사용연령표기 

- M.S.Billets(H.S.7207) : 선적전 검사 

- 보일러(H.S.8402, 8404) ;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관에 의한 규격과 품질검사 

- 전기계기(H.S.8423) : 수입자는 BSTI에 등록해야하며 미터시스템이어야 함 

- 선박(H.S.8901, 8902) : 20년이상된 중고 선박,오일탱크, 트롤 수입금지 

- Tyre Cord Fabrics : 어망제조용 타이어코드 중고 수입가능 

** KOTRA 대카무역관에서는 방글라데시 신수입정책(2003/2007) 전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수입관리제도/방글라데시 신수입정책(2003/2006) 영문원본 
 

IMPORT POLICY ORDER 

2003-2006 

ORDER 

Dated, 13th March, 2004 

No. S.R.0.68/LAW/2004 -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of section 

3 of the Imports & Export (Control) Act. 1950 (XXXIX of 1950), the Government is pleased 

to make and issue the follow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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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황>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수입이 전체 국세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100%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면서도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원면, 섬유기계, 농업용 

기계,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약품과 의료기계, 사료 등 일부 품목 외에는 모두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품목군 별로 7.5, 15, 25, 32.5% 등 4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기초 원자재          0% -  7.5% 

 대부분의 산업용 원자재   7.5% -  15% 

 중간재와 부품            15% -  25% 

 소비재와 각종 완제품     25% - 32.5%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NBR)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하고 있다. 

  

<관세분류와 과세 기준> 

 

과세품목은 HS품목분류 기준을 사용하며 거의 대부분 종가세로 선적전 검사제도(PSI)가 

2000. 2.15일부터 의무화되어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되어 프랑스 

의 국제 검사기관인 Bureau Veritas가 선적전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CIF 금액을  기준으로 

US$ 30,000을 Floor Price로 하여 US$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1%를 수입상이 

부담하고 Floor Price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검사기관의  컨테이너 Sealing을 요구할 

시 US$ 275, 요구하지 않을 시 US$ 250을 부담해야 한다.  

 * 국가별 지정블록 

  - Block A : 인도, 스리랑카, 부탄, 네팔 

  - Block B :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폴, 베트남, 파키스탄  

  - Block C :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 Block D : 태국, 호주, 사우디, 미국, 카나다, 필리핀 

  - Block E :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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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의 선적전 검사를 담당하게 될 Bureau Veritas의 한국 사무소 연락 

처는 다음과 같다. 

                    Bureau Veritas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 빌딩 901호 

                    전화 : 82-2-555-8922 

                    팩스 : 82-2-552-4063 

  

<특혜관세> 

  

영국과 영연방 제국 및 스리랑카에 공여하던 특혜관세제도는 1976년1월부터 폐지되었으며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인 네팔,스리랑카,부탄,인도,파키스탄,몰디브등 7개국 

에 대해서는 관세기준을 송장가격에서 5% 인하하는 우대조치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글 

라데시는 개도국간 특혜관세 실시를 위한 방콕협정 서명국으로 상호간 양허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인정하고 있어 정상관세율에서 품목에 따라 20-35%를 감면하고 있다. 

  

<관세 이외의 수입관련 제세> 

  

높은 관세율 외에도 인프라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rcharge, 

홍수 복구 재원 확보 목적의 인프라개발 부가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사전 소득세 

(Advance Income Tax) 등의 수입 부가금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관세부과액에 

부과되며 나머지 제세는 관세평가 기준액에 부과된다. 

  

                   인프라 개발 부가세      2.5% 

                   사전 소득세             2.5% 

                   특별 소비세             5.0% - 350% 

                   부가가치세              15% 

                   수입 면허세             2.5% 

  

특별 소비세는 담배, 자동차 등 사치성 소비재에 100%에서 350%까지 고율로 부과되며 

대부분의 기계류와 기계 부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일부 가정용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인프라 개발 부가금이 면제된다. 

 

 

83. 관세제도/관세구조 및 관세율 대폭변화(2004.7) 
 

방글라데시 평균관세율 24% 에서 21.9%로 하향조정  

 

방글라데시정부는 2004/2005년도 정부예산확정과 함께 방글라데시 전체의 관세구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함은 물론 최고관세율도 3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일부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0‾7.5%, 대부분의 산업용 원자재 경우 

7.5‾15%, 중간재 15‾25%, 소비재에 대해서는 30%의 4단계 관세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이를 3단계로 변경 기초 및 산업용원자재 0‾7.5%, 중간재 7.5‾15%, 소비 

재 15‾25%로 각각 변경하였다.  

 

최고관세율이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로 소비재에 부과되었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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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평균 5% 이상 인하되었는데, 의류, 주방용품, 세라믹용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전선, 자전거, 팰프, 가구, 장난감, 문구류, 욕실용품, 

담배 및 음료 등이 이들 품목에 해당된다.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관세구조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누제조용 원료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하고, 가금산업용 사료에 부과했던 7.5%의 관세는 폐지되었고, 

냉연코일에 대한 특별소비세 10%도 철폐되는 등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정부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H.S.Code 8단위 기준으로 0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541개에서 519개로 감소하였으며, 7.5%를 

적용받는 품목은 1,431개에서 1,510개로, 15%를 적용받는 품목은 1,305개에서 1,879개로 

각각 증가한 반면, 22.5%를 적용받는 품목은 없어지고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들도 

2,974개에서 2,891개로 감소하였으며, 30%의 고관세를 적용받던 2,405개 품목의 관세율은 

25%내지 15%로 각각 인하되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약 600여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비슷한 supplemen 

tary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15%-350%까지 다양하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관세인하에 

따른 국세감소 및 국내산업보호장치를 supplementary duty의 탄력적 부과를 통해 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세율 변경으로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비롯한 TV, 냉장고, 세라믹,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등 주요 수입자들은 관세율 및 특별소비 

세 인하를 환영하는 반면, 주요 생산관련 단체들은 완제품 수입시 관세인하로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었다고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산 타일에 적용되던 20%의 특별소비세는 5%로 인하되었으나, 타일제조 

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7.5%에서 15%로 인상되었고, 수입되는 타일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30%에서 25%로, 특별소비세도 50%에서 30%로 각각 인하됨에 따라 국내 세라믹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최소 20%의 가격차이가 날 

수 있도록 수입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인상 또는 원자재가격의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금번 관세변경 주요 품목들중 설탕은 특별소비세가 15% 인하됨으로써 confectionery 업계에 

서는 환영하고 있으며, 핸드폰에 대한 관세적용기준이 예전에는 FOB금액이 TK 10,000이 

넘을 경우 TK4,000, 이하일 경우 TK3,000이었으나 모든 핸드폰에 대해 모두 일률적으로 

TK1,500으로 인하함에 따라 60-70%의 핸드폰이 밀수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제품과 같이 고부가가치제품의 경우 관세인하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글라데시 수입상들은 핸드폰 관세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649cc이하의 차량수입시 부과되던 15%의 특별소비세가 30%로 두 배나 올랐으며, 

3,000cc이하 차량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3,000cc 이상인 것은 75%에서 90%로 각각 

인상되어 그렇지 않아도 비싼 자동차가격의 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다단 이번 

자동차관세 변경이 중고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중고차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신문용지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인상된 반면 고급 백상지의 경우 30%에서 25%로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며, 부과세가 면제되던 LP 가스실린더의 경우 7.5%의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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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으며, 담배의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인상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관세율구조가 방글라데시의 초기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므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자전거를 비롯하여 트럭, TV, 냉장고 등 많은 소비제 품목들이 CKD 

(completely-knocked-down)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CBU(completely-built-up) 수입품과 

경쟁 할 경우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국세수입중 관세의존도는 2000년 50%에서 2003년도에는 2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세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번 관세율 변경으로 정부에서는 관세율 

자체만으로는 국세수입이 감소하지만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부과확대로 전체적인 국세수입 

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방글라데시의 평균관세율은 기존 24%에서 21.9%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는 인도의 

평균관세율보다 9.1%가 낮은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구조 변경이 최근 들어 인도 

등과의 FTA 및 SAARC 등과의 다자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가 

겉으로는 3단계 관세구조 및 관세율 인하를 표방하고 있지만 6,280개의 특별소비세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산업보호와 국세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관세이외에도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5%의 소득세(advance 

Income Tax)와 4%의 개발 부담금(Infrastructure Development Surcharge)을 부과하여 왔는데 

이는 변경되지 않았다.  

 

<기타 주요 품목별 변경내역요약>  

 

섬유산업 : 의류 등 완제품 관세율이 30%에서 25%로 인하되었으나, 섬유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류 및 부분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도 면제  

 

가공농산물 : 과즙(fruit pulp & paste), 양념(packed spices in powder form), 조제우유 및 

요구르트(flavored milk and yogurt) 등 가공농산물에 15%의 부가세 부과 및 관세 조정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87개의 동분야에 필요한 기계 : 관세와 부가세 면제  

국산 냉연코일에 15%의 부가가치세 적용  

 

에너지 : 모든 종류의 석유(Petroleum)에 대해 소득세(Advance Income Tax, 2.5%)면제 및 

Kerosane 관세율 25%에서 15%로 조정함으로써 원유는 9%, Kerosane은 25%, 그리고 기타 

연료용 기름은 10%씩 관세인하  

 

보건 : 특정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병원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부분품에 대해 모든종류의 

세금과 관세 면제  

잉크 : 완제품 관세는 30%에서 25%로 5%로 인하되었으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7.5%로 

변동없음.  

 

기타 :  

100% 수출산업용 보험료 및 해운임, 그리고 C&F에이젼트료에 대해 VAT 철회  

가스, 전기, 보험료와 관련된 세금의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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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 수입되는 종이류의 80%는 30%의 관세, 나머지는 28%의 관세구조를 전부 25%로 

하향통일  

Ferro Manganese, Ferro Silicon, Silicon Manganese의 관세금액 고정  

 

<신관세구조> 

 

 기  존 변  경 참고사항 

I 7.5% 7.5% 일부 기초원자재 

II 15% 15% 대부분의 산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III 22.5% 25% 소비재와 완제픔 

IV 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통관절차 
 

<통관절차 개황> 

 

통상 화물의 도착통지와 함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즉시 관세사나  통관에이전트를 선정 

하여 통관을 대행토록 한다. 통관 소요일은 빠르면 7-12일, 늦으면 1개월 이상도 소요되며 

통관 절차상의 뇌물 수수가 일반화되어 있다.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 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세금, 

그리고 수입송장 금액과는 관계없이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 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통관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통관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치타공항은 수출입 물동량의 과다 유입에다 계속되는 

Hartal(정치파업)과 부두노조의 파업으로 하역작업의 중단이 잦아 사상 최악의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치타공항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오는 추가비용만 연간 $6억이며 20ft 

콘테이너 처리 비용이 평균 $640으로 콜롬보의 $220, 방콕의 $360 대비 턱없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 통관에 평균 12일, 수출화물 통관에 9일, 관세 환급에 52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매 수입 건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만 해도 최저 $100에서 최고 

$1,8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치타공항 물류개선사업을 추진중인데, 일명DECC (Dhaka- 

Chittagong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로 요약되는 동 프로젝트에는 치타공항만의 

자동화, 추가 크레인설치, 주요도시와의 연결도로 건설, 철도추가연결 및 고속화, 인근항과 

의 고속폐리운항, 그리고 Oil Tanker 근접을 위한 deep water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스미토모로부터 4대의 크레인을 US$20만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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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말까지 설치예정이며, 현재 하루 두 대만 운영되는 치타공-다카간 철도운영을 정부 

예산으로 40만불을 투자, 3개월내에 하루 3대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내 제 3의 철로를 

연결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ADB 및 WB의 자금으로 다카-치타공간 컨테이너 전용철로를 건설하기로 6월말 

합의하였으며, 항만자동화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치타공항의 영역은 362,000S/M로서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30만대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만 624,560대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2002년대비 18.6%나 증가한 것이 

다. 또한 전체 물동량의 70%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목적지가 다카지역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프라시설로서 적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치타공-다카간에 철로를 이용할 경우 2대의 기차를 이용하더라도 하루 200대의 

컨테이너밖에 운송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다카로 가는 컨테이너의 11%밖에 운송할 수 

없으며, 이도 항만내 적체로 인한 용적부족으로 철로를 이용하여 통관하는데만 6일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다카-치타공간의 고속도로도 왕복 2차선에 불과하고 도로상의 여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조금만 더 많아져도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송요금도 비싸 도로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치타공항에서 다카까지의 운송기간이 2주나 소요되고 있으며, 

치타공항에 컨테이너가 하역되어 보통 7-8일은 항만에서 보관되고 있다.  

치타공항의 인프라부족과 서비스부족, 그리고 공무원의 부패, 저생산노동력 등으로 치타 

공항은 인근지와 비교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싼 항구로 조사되고 있는데, 치타공항의 

부두노동자들은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상으로 자동화 

기계도입 반대 파업을 하고 있는 등 자동화장비 설치도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6월말 ADB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타공항의 비효율성이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2%인 

연간 11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항만서비스개선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수출을 30%나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있다.  

 

특히 POST-MFA를 앞두고 치타공항의 서비스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인근지로의 환적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시설부재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보다 과감한 항만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통관절차의 흐름과 필요 서류 > 

  

통관은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와 관세산정, 관세납부,화물 인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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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 화물검사 증명서(필요한 경우) 

  

* 주요 통관업체 

 

- Homebound Packers and Shippers ltd 

 . Add : SW 26, Gulshan Ave., Dhaka 

 . Tel : 8811021, 8816158 

 . Fax : 8823519 

 . Contact : Titus Penhiro 

  

- Sam Young Ltd 

 . Add : R 24, Block K, H 21, Banani, Dhaka 

 . Tel : 9881094, 017-630531 

 . Fax : 9886925 

 . Email : samyoung@bangla.net 

 . Contact : Mr. Jason Lee, Managing Director 

 

< 화물반송과 경매 > 

 

방글라데시는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화물의 반출의 경우에도 재수출로 규정하여 수출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SHIPBAK이 매우 힘들다. 

우선 선사를 통해 IGM(수입상, Consignee 등)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L/C로 수입한 경우 

수입상과 L/C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포기각서를 받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승인을 Chief Controller of Export & Importer, 그리고 세관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상과 은행도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담당자와도 많은 실갱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타공항만에 들어온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일이 $20.7정도의 부두료를 내야하며, 일정기간 

이 지난 경우 선사에 일일 $9.5의 적체료(demurrage charge)를 납부해야 하며, 50일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경매처분되므로 바이어 인수거부 등으로 반송이 필요할 경우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85. 유통구조 
 

<유통구조 개황> 

  

백화점 등 현대식 유통망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일정 지역별로 소매상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규모도 적고 영세하다. 2002년초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다카시내 다몬디지역 

에 하나 생겼고, 다카 시내 부유층 밀집지역에 소규모 수퍼나 편의점이 생겨나 주로 외국인 

들이나 상류층 주민이 활용하고 있다. 

중앙 조달기관은 없으며, 각 기관별로 필요 구매물자를 수입 또는 입찰로 조달한다. 

아직까지 시장규모가 영세하여 섬유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시장규모는 

크지 않은 편으로 대형 기계류 및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재 및 

재수출용 원부자재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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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도매상과 소매상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비교적 

간단하다. 다카 시내를 기준으로 볼 때 도매상은 Old Dhaka라고 불리우는 구시가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소비 중심지는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굴산, 바리다라, 바나니를 

중심으로 비교적 현대식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품목별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도.소매를 겸하는 

업체가 직접 수입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IDC빌딩이라 불리우는 컴퓨터 

판매센터이다. 

  

<수입품 유통> 

  

무역은 수출 또는 수입허가가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수입은 대부분 수입대 행상 

(전문수입상) 즉, 일종의 무역중개상인 인덴터(Indentor)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인텐터(Indentor)는 커미션을 받고 수입희망업체가 원하는 물품의 수출상을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이들에 대한 커미션은 분야에 따라 상이하나 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은 

1-2%, 화학제품 1-2%, 일반상품 3%, 기계 5% 등 통상 5% 이내로 알려지고 있다. 인덴터는 

수입중개만을 하고 L/C는 수입희망업체에 의해서 수입희망업체 이름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인덴터는 수입선 발굴, 신용장 개설, 통관, 최종 End-User에로의 공급 

등을 일괄 처리한다. 

  

수입허가가 있는 무역업체는 시장성 있는 제품을 수입, 시장에 판매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입업체에 의한 직수입 -> 도매상 -> 소매상으로의 유통경로가 일반적인 추세 

이며 유통 마진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마진과 고관세 등으로 

수입 제품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한편, 수출용 원자재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여 

불법적인 로칼 판매를 통하여 2‾3배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재 원부자재 수입유통은 Master L/C를 담보로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봉제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오더(Master 

L/C) 금액의 70% 한도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봉제원단 수입 Back to Back 

L/C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들어와야 그에 들어간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이른바 이행조건 (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적기 선적의 실패 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 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렵다. 

 

또한 보세창고 허가권(EPZ내 입주업체는 영구, 신규수출제조업체에게 5년간 부여)이 있는 

업체의 경우 L/C수입이 아니더라도 D/A, D/P 등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은 우수하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만, 중국 및 

홍콩 등의 제품은 가격이 싸며, 일본산은 품질, 가격 모두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 걸쳐 인도제품의 밀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경쟁에 

불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은 국민소득이 낮아 구매력이 빈약한 시장 특성상, 

특히 소비재의 경우, 중국산과 인도산 제품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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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Ship> 

 

일반적으로 수출상의 요청에 의거 선사를 통해 Back Ship이 간편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Back Ship을 위해서는 먼저 수입업체에서 해당사유와 Back Ship에 대한 동의, L/C개설은행의 

증빙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확인서, 그리고 세관 및 최종 항만청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Backship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86. 국제입찰제도 
 

<입찰제도> 

  

방글라데시의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은 필요물자를 입찰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으며 

자국내 미생산 품목이든지 생산될지라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미흡한 대규모 물자 

는 국제입찰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한편, 민간 기업도 대규모 물자는 국제입찰을 통하여 조달하나 대부분은 정부기관의 경제 

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한 프로젝트성 입찰로 산업용 원.부자재의 조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입찰은 매회계년도초 수립된 발주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 및 

정치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며, 보통 2개월전에 신문공고를 통해 공고한다. 

  

One Envelope System(기술평가자료와 가격이 동시에 제출되면 가격심사를 마친후, 기술평가 

를 실사,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 최저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과 Two Envelope System 

(기술평가자료와 가격이 별도로 제출되며 먼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가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기술평가를 통과한 응찰자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이 혼용되어 사용 

되지만 대개 One Envelope System이 주로 사용한다. 

  

2003년부터 3월부터 신입찰제도가 도입되어 비록 입찰자체는 각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나 동 신입찰제도에서 규정한 통일된 입찰제도에 의해 입찰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방글라데시 경제기획원(Planning Department)내에 별도조직(CPTU)를 두어 각 기관에서 

입찰제도를 따르도록 지도하거나 입찰실시결과를 보고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기술심사를 마친 업체중 최고가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2004년도에만 

3차례이상 발생하고 입찰자가 3개 이상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연기 또는 유찰되 

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말 선거를 앞두고 입찰기관의 뇌물수수와 

펑뛰기 낙찰(1백만불 입찰가가 3백만불로 펑튀기)어 성행하여 조달투명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Taka 40 million(미화 약 66만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주도하는 

평가위원회(일반적으로 8명으로 구성)에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며, Taka 40 -250 million 

(미화 약 416만불)까지는 해당기관장들로 구성된 장관급 평가위원회에서, 그리고 Taka 

250백만이 넘는 것은 총리가 주재하는 ECNEC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에서 각각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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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관> 

  

정부 산하 입찰기관은 모두 50개 정도이며 이 중 약 20개사가 주요 입찰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화학공사(BCIC), 철도공사(BSEC), 군 조달본부(DGDP),방글라데시 

전력청(BPDP), 지방전력청(REB), 도로청, 지방개발청(LGED), 다카시, 전화국(BTTB) 등이 

최대의 입찰 기관이다. 

  

주요 민간기업체는 10개 정도이며 그중 BTC(Bangladesh Tobacco Corp.),BOL(Bangladesh 

Oxygen Ltd.) 등이 최대 민간업체 입찰 발주처이다. 

  

최대 입찰 품목은 화학제품, 기계류, 플랜트류, 철강류, 원부자재 등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입찰 폼목은 중전기기, 전선, 화학제품, 전자전기 제품, 비료, 군용제품 등이다 

  

<입찰전략> 

  

외국 공급업체는 방글라데시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입찰 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능한 

에이전트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에이전트 선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거 국제입찰에서의 경험 유무 및 실적 

– 입찰기관장 및 관련 관련부처 당국자와의 친분관계 

– 입찰기관에 대한 영향력 등 

  

유능한 에이전트 선정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에이전트쉽을 주지 말고 1-2년간 영업활동을 

지켜본 후 에이전트쉽을 주는 것이 좋다.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동에이전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도록 하고 국내 업체는 측면 지원만 하면 된다. 능력있는 전문 입찰 에이전트의 

경우 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이미 입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스펙, 

낙찰 예상가격, 발주시기 등 자신의 거래선에 유리하도록 사전 입찰 조건을 고칠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체 조달금액의 50%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 ADB, WB, 일본원조 등의 자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적인 컨소시엄, 하청 등의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입찰 방법.절차> 

  

외국 업체의 에이전트를 통한 방글라데시 국제입찰의 참가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에이전트가 자신의 이름으로 입찰 서류를 구입 

– 에이전트가 입찰 서류 사본을 외국 공급업체에게 송부 

– 외국 공급업체는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Agency Agreement 

(공급업체가 당해 건의 입찰을 동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한다는 입찰 대행계약서)와 

함께 에이전트에송부 

– 에이전트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Agency Agreement를 등록 

– 에이전트가 필요 서류(입찰 참가신청서, 에이전트의 무역업허가증, 인덴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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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입찰서류 구입 영수증,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발행 에이전트 계약 확인증 

등) 구비 및 입찰청에 참가 등록 

 

특히,일부 기술력과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전의 관행에 따라 현실적인 

변화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의 노력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응찰 준비사항> 

  

외국 공급업체가 방글라데시 국제입찰에 참가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제조업체 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 원산지 증명서 

– 에이전트 대리권 계약서 

– 물품보증서 

– 사유서비스 보증서(필요시) 

– 물품공급보증서 

– 해당도면(필요시) 

 

<입찰 및 이행보증금 납부>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 수준이다. 공급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는 외국은 

행이 결제 가능한 방글라데시 은행을 상대로 Bank Guarantee를 발부하면 방글라데시 은행이 

입찰기관에 동 Bank Guarantee를 발부하는 식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행보증금은 계약금 금액의 5%로서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행보 

증금의 납부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하자보수증권 등이 방글라데시 은행을 통해 제출될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장벽> 

 

방글라데시의 경우 정부자금으로 조달하는 각종 물품 및 공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업체 

또는 외국업체의 에이젼트참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들이 변압기, 케이블, 파이프 및 앵글, 기타 light engineering 산업들이다. 

 

또한 국제입찰이라 하더라도 높은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과 사전소 

득세를 비롯한 각종세금과 에이젼트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므로 사전 치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며 입찰참가전 소득세 등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 관세는 포함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외 입찰투명성 부족, 로비 및 뇌물에 따른 낙찰 등이 주요 입찰장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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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제도 개황> 

  

중앙은행인 BANGLADESH BANK가 외국환 법에 기초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무부 외환관리국과 협의 결정한다. 방글라데시는 철저한 외환통제로 환율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였으나 1993.10월부터 일정 변동범위내 

에서 은행 등 외환딜러 자율에 맡겨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다카화가 인근국인 인도나 파키스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 방글라데시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자 1995년부터 인플레나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점진적인 다카화의 평가절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5월 3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제체질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고심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환율개입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총 수입대금의 3개월치에 해당되는 US$30억불이 

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통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지만 때로는 

은행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중앙은행에서 달러화를 송출하지 않아 1개월 이상씩 수입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외환관련 제약>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000달러까지 입국시 세관신고 없이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은행에 개설한 달러구좌에 자유로이 입출금하거나 해외로 재반출 

가능하다. 비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 없이 최고 5,000달러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외화는 제한 없이 재반출 가능하다. 

  

방글라데시인의 외화 해외반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자국인의 경우, 해외로의 현금 

송금(T/T)이 안되며, 모든 대외무역거래는 신용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은 Under Invoice를 통해 수입할 경우,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은행 구좌를 

통해 차액을 지불하거나 직접 차액을 소지하고 수출업체에 전달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취업에 악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환구좌(Foreign Currency A/C)와 현지화 구좌를 가질 수 

있으며, 해외 여행 시에는 현금으로 US$1,500(2004.6월 현재)이내만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는 여행자수표(T/C)로 인출 가능하다. 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환 또는 US$5,000 이내의 

현금은 입금이 가능하다.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어 환전이 가능하며, 환율은 안정되어 있어 공식환율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달라를 매각할때는 달러당 TK2-3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 

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나 식당 등에서 환전하기도 한다. 

  

외국 지사의 경우에는 외환업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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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외환관리> 

  

– 외국차관 및 원조, 수출대금 : 정부기관 국제입찰, 자본재 수입 

– 해외근로자 송금 : 일반소비재 수입 

– 수출의류대금 : 수출용 의류 원부자재 수입 

– 방글라데시 거주 외국인은 미$5,000까지 입국시 세관신고 없이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내 은행에 개설한 달러 계좌에 자유로이 입출금하거나 해외로 

재반출 가능 

–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은행에 입출금 할 수 있으며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방글라데시  거주 외국인은  7.5%의 관세를  납부하고 최대 1Kg까지 금(Gold)을 

해외로부터 반입 가능 

– 방글라데시 내에 외화구좌(Foreign  Currency A/C)  및  현지화구좌(Non Foreign 

Currency A/C)를 가지고 있던 비거주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국 후 5년까지 계좌 보유 

가능 

– 비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 없이 최고 미$5,000까지 반입 할 수 있으며, 

사용 하지 않은 외화는 제한없이 재반출 가능 

– 또한 비거주 외국인은 세관에 신고하고 얼마든지 외화를 반입할 수 있으며, 

출국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외화를 재반출 가능  

 

 

88.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방글라데시 수입규모는 C&F 가격을 기준으로1999년 80억불, 2000년 84억불, 2001년 94억불, 

2002년 86억불, 2003년 91억불, 2004년 116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L/C에 의한 

수입규모이며, 많은 수입업체들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30-50% undervalue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핸드캐리, 밀수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규모는 15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 수입품목으로는 산업용 원자재 및 자본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에 비해 수요가 

작아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이라 품목에 따라 핸드캐리로 많이 들여오고 있으며, 높은 

관세와 각종 수입규제로 밀수도 성행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시장은 1980년대 중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급속히 수출 

규모가 증가, 1980년대 후반 2억불에서 2001년에는 6.5억불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9.11사태로 인하여 구미 선진국 바이어들의 의루수출주문 감소로 방글라데시 경기가 하락 

추세로 2004년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6.2억불, 수입은 4천2백만불로 5.8억불 

정도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수출이 6.5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 섬유 원·부자재, 기계류, 화학, 철강 등 주로 기초 

원자재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목은 직물, 철강제품, 

종이제품, 섬유사, 섬유제품, 유기 화학품, 일반기계 등의 순으로 최근에는 종이제품과 

섬유관련기계, 철강, 전자제품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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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소득수준에 비해 가격과 관세 등이 높아 

인구대비 시장규모는 큰 편이 아니다. 

  

<시장특징> 

   

계층간 부의 편재가 매우 심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95%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빈곤에 허덕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류계층의 

소비성향은 선진국에 못지 않아 대부분이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달러구좌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은 소득의 50-60%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를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저축은 생각할 수 도 없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문화 및 레져 생활을 가질 수 없다. 최근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무역 

등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중간 계층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다. 

  

인구에 비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구매 수요는 중산층을 포함 10% 정도로 극히 적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구를 가지고 시장을 계산해서는 큰 착오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소비재의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그 수요가 적으며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재의 수입 L/C는 US$ 1만을 초과하지 않은 소량주문일 경우가 많다.(실제 수입금액은 

2-3만불) 

 

또한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근로자나 해외 여행자 

등을 통해서 Hand Carry로 유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많다. 회교 명절인 

이드(Eid)와 금식 기간인 라마단  때에 친지 등에 선물을 한다. 특히, 이드 때는 소를 잡아 

이웃에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다. 그 외에는 특수한 구매 시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계절적인 주기는 6,7월에 피크를 이루다가 8,9,10월 중에는 주춤하고 다시 

11,12,1월에 호경기를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한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빈곤 계층이어서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TV, 전화, 전기, 

자동차, 상하수도의 보급률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 TV 보급율: 인구 1,000명당 6대 

– 라디오 보급율: 인구 1,000명당 68대 

– 전화보급율: 인구 1,000명당 8대 

– 의사 숫자: 인구 12,500명당 1명 

– 의료혜택 수혜율: 총 인구의 45% 

– 성인문자 해독율: 총 성인인구중 65% 

– 출산시 임산부 사망율: 산모 100,000명당 850명(세계 1위) 

– 결핵발병율 : 100,000명당 90명(세계8위; Economist 1999)  

– 자료원:UNDP(N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다른 나라와 같이 화교나 유태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상권을 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북부지방인 실렛지방 사람들이 부지런함과 기존 자본을 배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다. 

  

일상용품의 생산이 많지 않아 수입 또는 밀수에 의해 들어온 상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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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고 관세율에 의해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점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태국 등 인근국 가격 수준의 1.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이다. 

  

백화점이 아직 없고 유통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외국인이 찾는 물건은 비싸게 팔리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주로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 수입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나마도 수요가 적어 시장규모가 

매우 적다. 

  

국민 소득이 낮아 가격이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저가 지향적 시장 

특성을 갖고 있으며 품질 및 가격이 낮은 구모델 제품, 중고, 밀수품 등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은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고가품의 

수입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 

 

 

89.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회교국으로서 여성이 매우 보수적이므로 유심히 바라보거나 말을 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신발을 신지 않거나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타인과 발을 부치는 것도 조심해야 

하며, 남의 발을 밟았거나 부딪쳤을 때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이 수저를 사용치 않고 오른 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식사 시 가급적 

왼손은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왼손으로 물컵 잡는 것은 무방하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유의) 

 

여성들도 허리 위 부분의 노출은 할 수 있으나 허리부터 발까지는 가리고 생활하지만 더운 

날씨로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주로 신어 발가락은 보인다. 중동국가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지는 않으나 여성이 반바지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은 외부의 어떤것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도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여자를 빤히 바라보는 것도 실례가 된다. 다만, 최근 들어 인도 메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여자들의 옷이 조금 더 화려하고 노출되는 부분(허리, 팔, 목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우리 스스로의 손해를 자초하는 사례가 있고 중동의 

한국기업이나 한국에서 근무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많아 사업상 한국말을 하는 

방글라데시 인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한국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거래시 유의사항> 

 

외화의 부족으로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재 원부자재 등 수입시 Master L/C를 담보로 

하여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래에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 부터 봉제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동 오더(Master L/C) 금액의 70% 

한도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데 봉제원단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를 개설시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들어와야 그에 들어간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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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적기선적의 실패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 수출대금의 회수가 매우 어렵다. 

 

또한 봉재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는 at Sight가 아닌 최소 120 Days Usance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재국 은행, 특히 국영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로의 거래시에는 

제삼국 은행이 보증하는 Confirmed L/C를 요구해야 하며 수출시에는 수출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 인력송출을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체 등에게 팩스를 보내 마치 물품을 

수입할 것처럼 한 다음 제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기 위해 3 - 4명이 방한하려고 하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초청장을 받은 후, 입국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방글라데시 수출업체들은 거래시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초청장을 요구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 인력 송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며, 되도록 나이 많은 사장에 

게만 초청장을 발급토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 및 수탈을 당해온 나라로서 남을 믿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설령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대두되면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에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곳과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항상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철저한 조사와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않된다. 

 

우리나라 국내경제상의 문제로 이곳을 찾는 한국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한국측의 약점을 매우 잘알고 있는 현지인들은 의도적으로 한국업체 

간 경쟁을 부추겨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매력이 작아 시장규모가 적고 가족 등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친인척, 대학교수, 정치인 등 주위의 관련 인사와의 친분을 쌓아놓으면 거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의 신용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서류가 

많고, 관청의 행정처리의 지연 및 이면적인 금전 요구가 많아 거래 하나 성사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조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세금회피 및 은행융자 확대를 위한 UNDER-INVOCING이나 OVER-INVOCING 거래를 요구하 

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재의 경우는 소량 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Under-Invoicing거래를 

할 시에는 선적전 반드시 Under- Invoice된 금액을 받고 물건을 선적하여야 하는데 Under- 

Invoice된 금액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한할 테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는 

불법취업 목적의 방한여부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L/C 개설시 방글라데시 은행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제 3국은행에 confirm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 은행을 통한 대한 L/C개설이 점차 증가추세 

에 있는데, 방글라데시은행의 경우 L/C개설상의 조그마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의 국영은행 

일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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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세수증대, 수입절차 간소 및 외화도피방지, 그리고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2000년 2월 15일부터 선적전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Bureau of Veritas 

Korea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방글라데시 세관에서는 수시로 관보를 통해 선적전 

검사 제외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수출시 아래연락처를 통해 해당품목의 선적전 검사 

수검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부자재는 선적전 검사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는 수입자가 총 수입대금의 1%를 부담한다. 

 

*Bureau Veritas Korea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901호  

전화: (02)565-8320    팩스 : (02)552-4063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 일단 선적이 된 물건은 한국 등으로 재반출하기가 매우 어려우 

므로 확실한 결재조건하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상담시 유의사항> 

 

주재국의 수출입등 상거래는 일종의 무역대리점인 인덴터(Indentor)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커미션을 받는 수출입 대행업체이며 수수료는 

통상 3-5%다. 이들 인텐터는 고유분야의 수요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출을 

위해 유력한 인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요자는 관련분야 인덴터에게 

주문을 하면 인덴터가 공급업자를 물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가격조정 등 거의 

모든 일이 인덴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이들 유력한 인덴터 물색이 시장진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작고 수입상들도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생각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오랜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도 조금만 가격이 좋은 거래선이 나타나면쉽게 거래선 

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커미션 지급 약속 철저 이행, 소액 

규모라도 상대방 존중하는 자세 등을 보이면,후에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바, 매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상 영어가 사용되나 호감을 주기위해서는 현지어로 "앗살라 물라이쿰", 헤어질 때는 

감사하다는 뜻인 "돈 노밧"이 무난하다. 

 

 

90.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미국, 유럽 등 대선진국으로부터 수출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 가능하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자급자족 경제구축을 위한 제반 산업정책에 활용코자 외국인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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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 금융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로 

유휴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건비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SAARC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섬유류 원산지 규정은 물론, 이에 따른 GSP 

혜택을 주고 있어 쿼타가 없는 자유경쟁 체재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의 매력도를 높히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은 다음과 같다. 

  

– 외국 투자업체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과실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에 투자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요 

–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 

불요 

– 해외 기업 및 개인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다카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 가능 

– 방글라데시 거주자가 정부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되는 기업 구매에 필요한 자금, 

신규기업 투자자금, 정부의 공사채 투자금 또는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시중은행은 최고 LIBOR + 4%의 금리조건과 상환기간이 7년 이하의 조건을 구비하고 

투자청(BOI)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체결한 차입과 공급자 신용(Usuance 등)에 

대해 중앙은행의 사전정산 조치 없이 신규 신용장 개설 가능 

–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지급 가능 

– 기술 이전료, 료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차관 기간을 연장 가능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증권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 

등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 종전의 외국인 현지 투자 허가 업무를 투자청(BOI)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나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방글라데시화학공업공사 또는 중소기업공사 등으로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토착자본이 미약하나 인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환관리 규정을 수시로 완화하여 투자자본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손쉽게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치타공 및 

다카지역에 설치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170

 

방글라데시는 자유무역지대가 치타공과 다카 지역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이 지역에 투자 진출해 있으며 일반지역에 입주한 업체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TAX-HOLI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기 

개발지역, 저개발지역, 미개발지역 등으로 구분, 신설 제조업체에 주는 세금면제 기간 혜택 

을 달리하고 있으나 외국업체는 대부분 기개발지역인 다카(수도) 또는 제2의 도시인 치타공 

항구에 진출하고 있다. 2001년 코밀라, 우타라 등 4개 지역을 수출자유공단으로 추가 지정 

하여 수출관리공단 및 투자청은 동 공단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다, 

  

공단 이외의 지역도 100% 외국인 투자자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외국인도 대지(법인명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체 공장을 신축이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제한 없이 투자규정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의류봉제산업은 국내업체 보호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POST MFA를 앞두고 EPZ내에서는 외국인의 의류봉제 

산업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사항> 

  

주재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Promotion & Protection Act)을 1980년에 제정,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 법규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 투자가가 보호받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는 가응한 피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믿기 어렵고 합작시 기업 설립후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라도 기업을 독차지하려는 술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물론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법적 

절차를 밟는 사이에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외국인이 법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공장에 관리경험이 일천한 국내 기술자나 하위직 관리자를 파견함으로써 

관리능력(특히 노무관리)의 부재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을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력만의 문제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어느 분야를 어느 수준의 규모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것인가를 살펴 

검토하고 적정 투자 규모가 얼마이며 현지에서의 경영에 있어서 간접비용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방글라데시 투자시에는 사전에 원자재의 현지조달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또한 전력 사정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에 민감한 화학처리 업종 등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출유망분야>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수출지향 산업, 수입대체산업, 부존자원의 활용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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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으로는 섬유제품, 방직 및 편직의류, 가정용품 및 집기, 시계류, 전기제품 및 

부품, 전자제품, 광학기술, 레이저 기술, 의약품, 의료 및 생물학 기기, 병원기구, 엔지니 

어링 제품, 다이아몬드 공구, 인쇄 및 출판인쇄. 복사장비 및 악세사리, 플라스틱 주조품, 

황마(신제품 개발산업), 신발류, 피혁제품, 악기류, 완구류 등을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섬유원단 자국화 시책에 따라 직조 및 염색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식품가공, 가죽 Tannery, 기계자수 등도 기대되는 분야이 

다. 작업용 가죽장갑 생산을 위해 투자한 한국 모업체의 경우 현지에서의 고급 품질의 

가죽원단 확보 곤란으로 최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일본의 동종 업종 회사는 

철수한 사례도 있다. 또한 모 가발업체의 경우 현지 관습상 모발의 현지 조달을 못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통관에 어려 

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 및 수출유관들도 IT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 IT분야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가 전망이 밝은 편이며, 특히 통신부문중 초기투자가 많이 들지 않는 무선통신분야 

가 투자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Sony, 스웨덴 Ericsson, 미국 Motorola 사 등이 앞다 

투어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91.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정책> 

  

토착 자본이 미약하나 인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외환관리규정을 수시로 완화하여 

투자자본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손쉽게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치타공, 다카에 

설치하고 200개 이상의 입주가 다끝나자 쿠밀라, 몽골라, 웃또라 등 4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지정, 2005년초 개장을 앞두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금융상 혜택을 준다. 

 

수출업체(80% 이상)의 경우 수출자유지역(EPZ)을 포함하여 다카 치타공은 5년간 법인세 및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며 여타지역은 7-10년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Bonded 

Warehoue 허가를 받을 경우 각종 수출용원자재를 관세 및 부가세없이 반입할 수 있어 

외국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들지 않은 수출업체들에게도 5년간 보세허가를 내주어 EPZ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고 있으며, 대규모투자의 경우 정부와의 협상도 가능하다. 

 

< 방글라데시의 투자유치정책(1992.6.24 이후 거의 변동없음) > 

 

– 방글라데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투자업체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없이 

과실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에 투자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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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불요 

–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 

불요 

– 해외 기업 및  개인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다카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에 

투자 가능 

– 방글라데시 거주자가 정부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되는 기업구매에 필요한 자금 신규 

기업 투자자금, 정부의 공사채 투자금 또는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시중은행은 최고 LIBOR+4%의 금리조건과 상환기간이 7년이하의 조건을  구비하고  

투자청(BOI)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체결한 차입과  공급자신용(Usuance 등)에 

대해 중앙은행의 사전정산  조치 없이 신규 신용장을 개설 가능 

–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지급 가능 

– 기술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차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 계약서 

상의 급여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동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증권 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 

등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 종전의 외국인 현지투자  허가업무를 투자청(BOI)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나 투자금액 

을 기준으로 일부를 방글라데시 화학공업 공사 또는 중소기업 공사 등으로 허가권 

이양 

  

<투자 유치 관련 법규>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법 

(Foreign Private Investment-Promotion & Protection Act)을 1980년에 제정 시행 중이나 

이는 형식상의 법규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동 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가가 

보호받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방글라 

데시인들이 믿기 어렵고 합작시에는 기업 설립후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라도 기업 자체를 

독차지하려는 술수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물론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법적 절차를 밟는 사이에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외국인이 법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참고 : 방글라데시 외국인민간투자 촉진 및 보호법 (1980)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1980년 11호 법령  

          방글라데시내에서의 외국인 민간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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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국인투자제한 
 

<투자제한> 

  

특별히 법에 의해 제한한 업종은 없으나, 이미 국내 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투자를 반기지 않고, 투자청(BOI)에서 자의적으로 

투자승인 지연이나 관련협회를 통하여 회원사 가입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의류봉제업은 자국 산업 수준이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하고 이미 3,600여개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경쟁이 격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방적, 염색, 방직 등 

소위 후방연관산업 (Backward Linkage Industry)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봉제투자는 가능하다. 

 

최근 들어 EPZ내에 섬유완제품 생산 외국인투자개방을 시사하는 정부 및 업계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일부 투자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금지> 

  

외국인 및 개인의 투자가 금지되며 공공부문 투자에 국한하도록 지정된 산업은 유보 

부문으로 아래와 같으며 동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 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기계 

– 원자력 생산 

– 보호지역내에서의 조림 및 벌목 

–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93. 투자진출절차 
 

<투자허가 신청 단계> 

  

우선 투자진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관련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 후 현지 

투자허가 관련기관(BOI, 수출가공단지는 BEPZA)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투자허가를 득한 후 방글라데시 회사법에 의거 현지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재무부의 회사설립허가서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주식발행 허가서를 얻어 

Registrar of Joint Stock Co.에 제출, 설립등기를 마치면 된다. 이후 이 서류들을 주방 

한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송부하여 한국의 관련 기관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출가공지대(EPZ)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단독이나 내국인과 외국인 합작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소유지분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출가공지대 이외에 지역에 대한 투자시 

에도 외국인과 국내업체간 투자지분을 규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가능한 한 자국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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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거나 수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프로젝트일 경우는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허가가 용이하다. 

  

수출가공지대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허가 신청 절차는 제출 기관만 다를뿐 절차는 

동일하다. 즉,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기관에 제출허가를 

득하면 된다. 

  

투자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허가 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투자 희망 업체가 

계획을 진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허가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 이면적으로 불법적인 금품이 수수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허가 획득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가 기관과 관계가 원활한 경험 있는 

대리인을 활용하거나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방글라데시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는 서류를 접수하는 하위직급부터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에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그에 따른 부조리도 심하다. 따라서 업체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시로 서류를 

점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속한 판단 및 대처가 요구된다. 즉, 현지관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추진 담당자에 대해 사전에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진출한 한국 투자업체가 신청서 제출 후 허가를 받은 기간을 살펴 보면, 대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나 짧게는 1개월에서 4-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신청 전 미리 

해당 기관을 접촉 사업계획의 설명과 함께 허가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타진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절차 요약> 

 

1. 투자계획 수립  

 

– 투자제한 및 장려업종 고려 

– 타당성 검토서 및 세부추진 계획서 작성 

– 합작계약 체결 (합작시) 

  

2. 허가 신청 

 

제출 서류 

        .합작계약서 5부(합작시) 

        .외자도입 계약서 5부(외자사용시) 

        .거래은행작성 재정증명서 5부 

        .방글라데시 은행자금 제공계획서 5부 

         (현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3. 허가 검토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시 필요한 관련기관의 지원방안도 동시 검토 

 

4. 승인 통보 

문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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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지법인 등록  

 

투자허가서를 근거로 회사법에 의거 투자자가 직접 등록    

(등록처: Registrar of Joint Stock Co) 

     

투자허가를 득한 후 정관 작성, 재무부의 회사설립허가서 획득, 중앙은행의 주식발행 

허가서 획득, 회사 등록 등은 변호사에게 맡기며 약 250불 가량의 수수료 포함하여 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약 50,000다카(약 1,000불 수준) 정도이다. 

  

<회사등록 절차> 

  

1. 회사명 결정   

 

– 회사명은 기존 다른회사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됨. 

– 회사명은 정관에기재된회사명과 동일해야 하며 사용할 회사서식에인쇄,사용해야 함. 

 

2. 정관 작성 

 

기재 사항            

회사등록은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회사명 및 형태                    

       . 주사무실 및 작업장 위치 . 회사 설립 목적 

       . 자본금 내역 

       . 이사회 임원 명단 

 

회사등록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내규 작성 

 

정관에 의거 세부 사규작성 

  

4. 회사 등록 

 

정관 및 내규, 사업강령을 제출하며 이 때 영업개시증명서를 발급함. 

 

< 예시 : 가칭 ABC회사 설립 업무진행 절차 요약 > 

 

절차 내용 

사전조사 

투자진출 계획 

– 투자지역 검토 (공단지역 또는 일반지역) 

– 임차가능 건물 확보가능성 임차조건 파악 

– 투자허가 가능성 및 허가조건 조사 

– 기타 투자관련 현지실정 기초조사 

투자허가 
합작 계약서 작성(합작시) 

– 투자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BEPZA, 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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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허가 획득 지속 노력 

– 공장 입주계약 체결 병행 추진 

회사등록  

– 변호사 선정 

– 정관작성, 인쇄 

– 중앙은행 허가 

– 재무성 허가 

– 죠인트 스톡 등록 

– 자본금 예치 확인 

– 외화증권 발행 

영업허가 

상공회의소 등록 등 

– 영업허가(Trade License) 획득(Dhaka City Corporation) 

– 상공회의소 회원등록 

– VAT 허가서 취득(Tax of Revenue로부터 세번획득) 

– 수출입허가 취득(품목에 따라 다름) 

은행거래  

– 회사등록증,정관, 투자허가서 준비 

– 은행과 금융 협의 

– 인감 신고, 구좌개설(현지화, 달러화) 

– 자본금 예치 

공장.숙소확보 

– 물색 및 광고 

– 계약서 작성 

– 임대료 지급 

– 유틸리티 공사(전화, 전기 등) 

– 사무기기 및 숙소용품 확보 

– 현지인 고용인 채용 

시설재등 수입 

– 시설재 수입품목 작성 

– 투자청 허가 

– CCI 추천서 획득 

– 거래은행 수입신용장 

– 자동차 현지구입 또는 반입여부 결정 

보세구역결정 

(EPZ이외지역만 해당 

– 투자청의 국세청 협조공문 발송 

– (원부자재(수입) 보세구역 설정 

– 패스북 발급 의뢰 

현지인 채용  

– 물색 및 광고 

– 변호사 협조에 의한 고용계약서(안) 활용 

– 대정부, 대공장 수출실무 책임자 채용 

– 생산인력 채용 

파견직원 준비 

노동허가서 신청(BOI 또는 BEPZA) 

– 비자 연장 신청 

– 동반자녀 현지학교 취학가능 여부,학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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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 지사개설절차 > 

 

     ───────────────────────────────── 

     1.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또는 수출가공공단(BEPZA)등록 신청 

     ───────────────────────────────── 

                              ↓ 

     ───────────────────────────────── 

     2. 중앙은행(Bangladesh Bank) 허가 

        (본사 지원자금 수령 등을 위한 구좌 개설 등에 필요) 

     ───────────────────────────────── 

                              ↓ 

     ───────────────────────────────── 

                 3. 노동부 허가(노동허가서) 

                       (한국인 거주자) 

↓ 

───────────────────────────────── 

                  4. 지사/연락사무실 개설 

     ────────────────────────────────  

 

1. 투자청 또는 수출가공공단 등록신청 

신청시 현지의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중앙은행 허가 

본사 지원자금 수령 등을 위한 구좌 개설 등에 필요하고 특히 지사의 경우 이익금의 송금에 

필요한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3. 노동부 허가 

노동허가서(1-3년) 발급 

 

<참고사항> 

 

방글라데시에서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는 동일하다. 2003.9.18일부터 신청처가 공업 

성에서 투자청(BOI)으로 변경되었다.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영업활동 또는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못하나,지사 

의 경우 가능하다.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보통 1-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 6개월에 

한번씩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bank statement 등 수입 및 지출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총 지출액의 2.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사 및 연락사무소에서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연장 신청시, 일부 불이익 

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규정이 없고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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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은 방글라데시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현지 법인화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EDCF자금에 의한 공사의 경우 현지파트너 

(대부분 국영공기업)에 양해를 구하여 등록없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방글라데시 투자청(www.boibd.org)에 문의하면 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알려 

준다. 

 

 

95. 공장설립 
 

<공장입지> 

 

자유무역지대가 치타공, 다카, 쿠밀라, 몽글라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다카와 치타공 지역에 투자 진출해 있으며 일반 지역에 입주한 업체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입주 가능 건물이 거의 소진되어 신규 투자 업체가 즉시 입주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있다. 치타공 EPZ과 다카 EPZ에는 투자업체가 자체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기개발지역, 저개발지역, 미개발지역 

등으로 구분, 입주 업체에 주는 혜택을 달리 하고 있으나 외국 업체는 대부분 기개발 

지역인 다카(수도) 또는 제2의 도시인 치타공 항구에 진출해 있다.그 외의 지역은 

사회기반시설 및  고용상의 문제가 진출을 꺼리고 있다. 기개발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이외의 지역에 100%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에는 외국 법인도 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체 공장을 신축이 가능하나 가능한 한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지역은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상업지역(Commercial 

Area)건물에 입주토록 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전력 확보가 어렵고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야기시켜 관청의 간섭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산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층 건물보다 고층 건물(특히 증축중인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층건물 공사시에도 복수 층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취득> 

  

방글라데시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법인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국가 소유의 부동산은 

구입할 수 없고 99년간 임대만 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만 완전 취득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는 토지 등기제도가 복잡하고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가 없어 부동산 구입시에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소유주 확인 작업을 벌이고 

토지구매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 구매는 절대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다급할 때에 

는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99년 간 임차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 

http://www.boib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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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의 대방 투자기업들도 수출가공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자 

토지를 구매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토지 구매 시에는 반드시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서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가공지역은 그 성격상 소유할 수 없고 임차 조건으로 진출해야 하나 수출가공지대 밖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소유도 가능하다. EPZ 밖의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BOI를 

접촉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대관리청(BEPZA)과 BSCIC(Bangladeshj Small and Cottage Industry's 

Corporation)과는 별도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산업체를 설립하고자하는 기업체는 실제 

필요한 부지 규모를 언급하고 인가/등록 공문과 실제 필요한 부지를 입증할 수있는 레이아 

웃을 첨부하여 BOI 서비스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BOI는 공업용지의 

취득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공업지역/지대는 4개지역에 있는 각각의 도시개발기관, 즉 다카의RAJUK, 치타공의 

CAD, Khulna의 KDA, Rajshahi의 RDA가 소유 관리한다.  

 

그밖에 몇몇 공업지역은 (1)Public Work Development와 (2)Housing and Settling Department 

같은 정부기관이 소유 관리한다. 

  

투자위원회는 산업체가 원할 경우 관련 당국에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이 때 기업측은 Deputy 

Commissioner(D.C)로부터 취득해야 할 부지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입수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외국법인이 구입할 수 없으며 99년 임차조건의 임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외국 법인이 영구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토지 구입 후 새로운 자가 주인이라고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 구입시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 

구입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 및 관련허가> 

  

BOI 또는 BEPZA, DEPZ, CEPZ가 담당하고 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신청 등은 유관 

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BOI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BOI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인가/등록  공문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일례로 공장 건물 및 시설 완공 후에도 가스, 전기, 전화 시설이 안 되어 공장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96. 산업단지 
 

방글라데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 단지로는 수도 다카 교외의DEPZ 

(Dhaka Export Processing Zone)과 항구 도시인 치타공의 CEPZ(Chittagong Export  

Processing Zone)를 꼽을 수 있다. 

 

물론 EPZ 이외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는 가능하나 전기, 가스, 용수, 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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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인프라의 공급이 원활치 않고 개별적인 용지나 공장건물 임대가 까다롭고 특히  

소유관계의 부정확한 정리상태로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개발해 놓은 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PZ은 정부기관인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에서 관리하며, 대도시 지역외 지방 거점도시의 산업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Mongla, 

Comilla,Uttara, Ishudin 4개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가능한 EPZ 조성을 최근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중이나 아직은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쳐로 유치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노동부 직속인 3개의 주요 도시개발 당국, 즉 다카의 RAJUK개발당국, CHITTAGONG의 

CHITTAGON 개발당국(CDAA), KULNA의 KHULNA개발당국은 각각 국내 기업을 위한 많은 산업 

부지를 갖고 있다. 

 

MIRPUR와 MOHAMMADPUR산업부지, 수도 다카 인근에 가장 오래된 "TEJGAON산업부지"가 

노동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다.  

  

그외 방글라데시 소규모가내공업협회(Bangladesh Small Cottage Industry)는 전국에 30개  

이상의 산업부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52개의 산업부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단지는 자국 업체에 우선 배정되거나 자국업체에 분양이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쉽지 않아 주로 합작투자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다. 

 

 

97. 자유무역지대 
 

(개요) 

 

수출가공지역(EPZ)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진흥, 기술이전 등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1980년 "외국인투자진흥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0)"을 제정하여 1983년 최초로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EPZ를 설치하였으며, 그 이후 1993년 다카, 1997년 몽글라, 2000년 

쿠밀라, 2001년 이쇼르디와 웃도라에 EPZ를 건설하였다. 

 

EPZ 입주 기업에게는 10년간 법인세 및 차입자본 이자소득세 면제, 쌍무협정에 의한 

이중과세 면제, 기계류/장비/원자재/차량/공장건물 건설용 원자재 면세수입, 생산제품의 

면세수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는 법으로 보장되고 

투자금액에 제한 없다. 

 

치타공 EPZ은 1983년 설치 이후 450에이커의 부지에 2004년 현재 200개사가 입주하여 

있는데, 외국기업 100% 직접투자(A type)가 72개사, 외국기업과 현지업체간 합작투자기업(B 

type)이 17개사,100% 방글라데시 기업(C type)이 25개사이며, 현재까지 총 투자규모는 

573백만불에 약 150천명의 현지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EPZ 투자진출기업은 주로 봉제의류, 니트제품, 의류 악세사리, 신발, 가죽제품, 낚시대, 

전자부품, 종이제품, 텐트,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2/3회계연도에 입주기업 

들이 약 12억불을 수출하여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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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는 EPZ 투자진출 외국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경제개발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치타공과 다카 외 4개 지역에 EPZ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물류비용 과다, 

숙련노동력 부족, 자녀교육여건 미비 등 제반 환경이 외국기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조하자 BEPZA는 최근 치타공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치타공 항구 인근에 

문을 닫은 국영철강회사 부지를  제2 치타공EPZ(Kanarpuli)으로 선정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다.  

 

현재 우리기업은 봉제의류를 중심으로 다카 및 치타공 EPZ에 52개사가 약 223백만불을 

투자하여 주로 우리나라 섬유 원부자재를 수입,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미국과 EU에 수출하고 있는데, 조만간 카나다 및 EU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구미 선진국 경기회복시 방글라데시가 대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현황 > 

 

ㅇ 치타공 수출가공지역(CEPZ) 

 

– 치타공 항구에서 2.40Km, 치타공 시내에서 5.63Km, 치타공 국제공항에서 7.24Km. 

– 총면적 : 255 헥타르(630 에이커) 

– 대  지 : 총 구획 수(계획) : 432,  각 구획 면적 : 2,000 ㎡ 

– 요  율 : US$ 2.00/㎡/년 

– 표준공장건물 : 면적 : 39,000 ㎡,  

– 임대요율 : US$ 2.5/㎡/월 

– 보세창고 : 면    적 : 2,873 ㎥, 임대요율 : US$2.50/㎥/월 

– 용수공급 : 치타공 WASA에서 공급 

– 용 수 량 : 7,260,845리터/일 

– 요    금 : Taka 13.56/㎥ 

– 전력공급 : 11KV, 3상, 50 싸이클 

– 요    금 : Taka 3.41/Kwh(산업용) 

– 가스공급 : Bakhrabad Gas 

– 요    금 : Taka 4.01/㎥(산업용) 

 

ㅇ 다카 수출가공지역 (DEPZ) 

 

– 위  치 : 사바(다카 시내에서 35Km, 지아 국제공항에서 25Km) 

– 총면적 : 144 헥타르(356 에이커) 

– 대  지 : 총구획수(계획) : 375개, 각 구획 면적 : 2,000 ㎡ 

– 임대요율 : US$ 2.00/㎡/년 

– 표준공장건물 : 면    적 : 150,000 ㎡, 임대요율 : US$ 2.5/㎡/월 

– 보세창고 : 면    적 : 2,300 ㎡, 임대요율 : US$2.50/㎡/월 

– 용수공급 : DEPZ 자체 용수 공급 

– 요    금 : Taka 13.56/㎡ 

– 전력공급 : 11KV, 3상, 50 싸이클 

– 요    금 : Taka 3.41/Kwh(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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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급 : Titas Gas Field 

– 요    금 : Taka 4.01/㎥(산업용) 

 

ㅇ 한국수출전용공단 (Korea Export Porcessing Zone, KEPZ) 

 

– 위치 : 치타공항 근교 Karmaphuly 江 연안 

– 면적 : 2,492ha 

– 입주 : 150여 외국인투자업체 공장부지 및 특급호텔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 골프코스,  

한국인학교, 일본인학교 

– 유치품목 : 세계 유명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업종별 독립연구소 단지내에 사설 

항구와 공항, 수출지원기관, 세관, 금융기관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 

및 단체 

– 투자규모 :  인프라설비에 US$ 2억, 기타 부대 설비에  US$ 2억 등  총 $5억 

– 투자효과 : 15만명의 노동력의 고용과 함께 년간 US$ 10억의 수출 유발 효과 

– 임대요율 등 세부 사항 미정 

  

<방글라데시내 EPZ투자 현황(2004.2월 현재)> 

                                                        (단위 : 미화백만달러)  

연도 EPZ내 투자 EPZ내 외국인투자 
방글라데시 제조업투자중 

EPZ내 외국인투자비율(%) 

1983/84 0.87 0.86 0.8 

1984/85 1.60 1.0 1.3 

1985/86 3.60 2.9 4.0 

1986/87 6.63 4.9 4.7 

1987/88 1.79 1.7 2.3 

1988/89 2.72 2.4 1.9 

1989/90 8.58 6.4 4.6 

1990/91 22.05 21.3 4.0 

1991/92 23.66 21.5 4.4 

1992/93 22.05 25.9 3.9 

1993/94 37.41 24.5 6.2 

1994/95 35.93 15.6 4.3 

1995/96 30.58 29.0 3.7 

1996/97 53.90 50.8 8.5 

1997/98 68.83 52.0 7.3 

1998/99 71.61 47.6 8.1 

1999/2000 34.98 27.4 - 

2000/01 48.41 38.31 - 

2001/02 55.71 43.41 - 

2002/03 103.13 88.83 - 

2003/04 68.06 67.55 - 

누계 702.1 573.86 - 

      * 2003/04 회계연도는 2003.7-2004.2까지임  

(자료원 : BEP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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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 투자업체 현황 (2004.2월현재)>  

 

투자금액 종업원 수출액(‘02/03) 
국가 업체수 

US$백만 비율 명 비율 US$백만 비율 

한국 52 223.12 31.78 55,715 41.49 475,687 39.64 

방글라데시 45 128.29 18.27 19,425 14.47 127,045 10.59 

중국 5 3.14 0.45 475 0.35 1,714 0.14 

일본 21 103.32 14.71 4,068 3.03 66,180 5.51 

미국 10 30.0 4.27 7,799 5.81 63,281 5.27 

영국 9 19.67 2.80 3,798 2.83 31,311 2.61 

독일 5 11.23 1.60 3,520 2.62 38,283 3.19 

파키스탄 4 2.86 0.41 501 0.37 4,493 0.37 

말레이시아 4 17.98 2.56 1,041 0.78 25,819 2.15 

대만 6 19.42 2.77 3,168 2.36 23,377 0.95 

인도 4 1.79 0.25 282 0.21 3,068 0.26 

싱가포르 1 29.36 4.18 4,399 3.28 71,144 5.93 

파나마 1 2.53 0.36 1,947 1.45 48,517 4.04 

덴마크 1 1.02 0.15 232 0.17 2,131 0.18 

태국 2 0.54 0.08 40 0.03 0 0.00 

UAE 1 0.30 0.04 5 0.00 0 0.00 

스웨덴 1 4.2 0.60 3,750 2.79 21,437 1.79 

이태리 1 7.83 1.12 131 0.10 6,991 0.58 

벨기에 1 0.7 0.10 119 0.09 237 0.02 

네덜란드 3 2.6 0.37 145 0.11 706 0.06 

홍콩 17 91.44 13.02 23,716 17.66 188,592 15.72 

기타 1 0.81 0.12 10 0.01 0 0.00 

총 계 195 702.15 100.0 134,286 100.0 1,200,013 100.0 

* 단 수출은 2002/2003 회계연도기준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사무국(BEPZA))  

 

<산업군별 투자현황(2003년 6월말 현재) > 

 

품목 사업장(개) 투자금액(US$백만) 종업원수(명) 

의류 42 178.7 64,572 

섬유 18 133.4 12,330 

타올 15 23.0 5,229 

니트 및 기타섬유 15 54.5 19,285 

의류부자재 17 30.9 1,428 

모자 7 31.7 9,539 

텐트 3 10.4 4,234 

전기.전자 11 39.3 2,170 

신발.가죽 11 45.6 5,470 

금속 9 15.3 479 

플라스틱 11 16.9 1,299 

종이 2 0.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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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및 골프 1 31.6 902 

로프 2 5.7 303 

서비스 4 3.8 340 

농산물 2 0.6 295 

기타 10 13.1 1,880 

계 180 634 129,875 

(자료원 : BEPZA) 

 

<방글라데시 EPZ 현황 비교> 

 

구분 치타공 다카 꾸밀라 몽글라 이쇼르디 웃도라 

공단면적 183헥타르 143헥타르 108헥타르 186헥타르 125헥타르 107헥타르 

산업구역 428 plot 372 plot 208 plot 162 plot 166 plot 221 plot 

단위면적 2,000 s/m 

임대료 U$2.0/sm/년 U$1.0/sm/년 

임대공장 U$2.5/sm/월 U$1.25/sm/월 

수도요금 Tk17.71/Cm 

가스요금 Tk5.43/Cm 

전기요금 Tk3.98/Kwh Tk4.18/Kwh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Add : 222, New, Eskaton Rd., Dhaka-1000, Bangladesh 

  Tel : (880-2) 832553, 410510, 411224, 410649, 412841 

  Fax : (880-2)834967, 832961 

  Email : bepza@bdmail.net 

  Internet : http://Bangladesh.EPZ.com , http://bdmail.net/bepza 

  

  Dhaka Export Processing Zone   

  Add : Ganakban, Savar, Dhaka, Bangladesh 

  Tel : (880-2) 832056, 836219, 832047 

  Fax : (880-2) 836279 

  

  Chittagong Export Processing Zone 

  Add : South Halishahar, Chittagong, Bangladesh 

  Tel : (880-31)500106, 506060, 504840 

  Fax : (880-31)740031 

  

<입주조건> 

 

일반적으로 생산품 100% 제3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되나 봉재 원부자재 및 

첨단산업 등은 생산품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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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세제도 
 

<세제개황> 

 

방글라데시의 조세 행정은 국세청(NBR : National Board of Revenue)에서 관장하며 조세의 

구조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관세 및 각종  간접세,기타 인지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전 회계연도의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회계 

연도(금년7월- 익년6월) 단위로 산정되며 세수 구조는 관세(수입부가세 포함) 분야가 

전체의 58%, 간접세24%, 소득세 15%, 기타 3%로 관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 외 조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1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국세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1억 4천만 인구중 납세인구가 법인을 포함 150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수기반이 

취약하며, 세율이 높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광범위한 탈세가 조장되어 탈세가 

국가 경제는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법인소득세>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된 기업 소득은 모두 산정되며 소득의 발생 

장소에 상관 없이 방글라데시 국내기업의 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국영기업 : 35% 

                   비상장 민간기업 : 37.5% 

                   상장기업 : 30% 

                   금융기관 : 45% 

                   배당소득 : 15% 

 

<개인소득세> 

 

방글라데시 내에서 발생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개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주들은 소득지불시 종업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자는 TK100,000까지의 소득은 면세가 되며, 월급의 50%나 TK10,000/월에 해당 

하는 집세중 낮은 금액, 월 TK1,000의 교통비,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공제된다. 

 

<방글라데시의 소득세 부과기준(2004.7 개정)>  

                                                                     (단위 : TK) 

연소득 월소득 2002/2003 2003/2004 2004/2005 

100,001 8,333 2,500 1,200 1,500 

200,000 16,667 12,500 11,000 10,000 

300,000 25,000 26,250 24,000 20,000 

400,000 33,333 42,500 39,500 35,000 

500,000 41,667 62,500 59,5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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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50,000 82,500 79,500 67,500 

700,000 58,333 106,250 102,500 87,500 

800,000 66,667 131,250 127,500 107,500 

900,000 75,000 156,250 152,500 127,500 

세제대상 최소 월소득 6,250 7,500 8,333 

최소 세금 1,200 1,200 1,500 

공제 75,000 90,000 100,0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경부)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모든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나 농산물과 소규모 가내 

수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면제된다. 원 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완제품 

으로 가공되면 완제품 부가세 산정 시 공제되며 수출되면 환급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식당과 호텔, 

상점과 위락시설 등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시키고 미네럴워터, 음료수, 욕실용품 등에 까지 

확대함은 물론, 수입상들에게도 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15%이외에 판매후 1.5%를 징수 

하는 등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징수공무원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강제부과에 반발하고 있어 계속적인 탈세와의 전쟁이 

있을 예정이다. 

 

< 원천과세 > 

  

원천과세의 대상 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및 공급업자 : 2.5% 

                  수입업자 : 수입가격의 2.5% 

                  수출업자 : 수출가격의 0.5% 

                  공개입찰 : 3% 

                  인력송출업체 : 10% 

                  은행이자 : 10% 

                  양도세 : 6% 

                  배당소득 : 법인 15%, 거주자 개인 10%, 비거주개인 25% 

  

< 이중과세 방지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여 협정국으로 송금되는 영업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과 같은 국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며 한국과도 

체결되어 있다.  

 

< 조세제도의 문제점 > 

 

방글라데시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율은 

너무 높아 탈세가 조장되고 있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1억4천만 인구중 

납세인구는 법인을 포함하여 150만명 정도이며 이중 1/3 정도만이 실제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소득금액 등을 하향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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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및 이중계약서 형태로 하고 있는 등 세금에 대한 개념자체가 매우 희박한 상태이다. 

  

고세율과 탈세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탈세가 조장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상 납세자에 

게 피해가 돌아가는 형국으로 운용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ADB에서는 방글라데 

시의 연간 탈세 규모가 $15-20억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탈세액의 20%만 거둬들여도 

재정압박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가가치세 징수강화, 수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납세범위 확대(180만명), 부가가치세 징수공무원에게 경찰권 부여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오히려 번창하고 있다. 

 

 

99. 사회간접자본 
 

1. 전력 

 

방글라데시 전력 생산 용량은 2004년 기준 4,680MW이나 시설 노후화, 가스공급 부족, 잦은 

고장 등으로 3,622MW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매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하루에도 서너 차례 불시에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일상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전체인구의 13%(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30%이이라 

고 주장)만이 전기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연간 1인당 전력소비량도 136kwh에 불과하며, 

2005년까지 전력수요량이 7,000Mw에 달해 50-60억불에 해당하는 추가전력공급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전력 생산연료는 가스 91%, 수력 3.9% 액체연료 5.5% 순으며 소비량은 산업분야 

에서 약 41%를 소비한다. Manohardi-Narsindi  Project와 Meghna - Bakharabad Power Station 

Project가 완공되고 미국 AES사가 수주하고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시공한 Haripur 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사정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산업화 및 소비증가에 따른 전력수요를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나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혜택을 보고 시골지역은 

아직도 호롱불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2-2004년 기간중 추가 발전소 건설이 없어 2004년도에는 특히 전력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2004/05년도에는 4-5기의 발전소 건립 입찰이 있어 2-3년 후에는 다소 전력사정이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2. 가스 

 

방글라데시 내에는 총 287조 Cubic Feet(TCF)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0년초부터 개발하여 현재까지 약17.7%인 50.9조cft를 소진하였다.  

 

현재 120개의 Gas Field, 54개의 well에서 약 4,211억cft의 가스를 생산하여 이중 4,008억 

cft를 판매하였는데, 가스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가스수요가 연 5,608억cf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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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주요 가스 사용처를 보면 생산된 가스의 약 절반정도인 47.53%가 전력생산에 

소요되고 비료산업에 24%, 산업생산에 16%, 일반 가정집에 11%, 기타 2%(음식점 등) 정도가 

각각 소비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상업적 연료의 경우 70%를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80만곳의 가정집과 

주요 산업단지에 가스가 공급되고, 전력생산의 90%이상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가스사용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10%정도의 수요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도 다카 및 치타공시에만 한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방은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가스공급 

이 불안정하여 전력생산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  

 

때문에 경제개발 소요자금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대인도 가스수출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고 

있지 않으며, Tata Group의 철강생산을 위한 발전소건립도 석탄을 이용하는 쪽으로 조사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미얀가 가스전의 대인도 수출시 방글라데시 국경통과를 인도측과 협의 

하고 잇으며, 2001년 발생한 미국 Unocol사와의 가스폭발사고의 변상책임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3. 도로, 운송 

  

방글라데시의 도로망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시설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도로국 

( Roads & Highways Department) 자료에 따르면 내륙운송화물의 63%, 내륙승객의 73%를 

도로망이 맡고 있다.  지난 1998년에 자무나교의 완공으로 방글라데시의 도로운송은 괄목할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이외 파드마강의 쿨나-룹샤교 등의 건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  

 

도로망과 더불어 총연장 길이 1,833km의 철도는 바리살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의 

주요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카시와 자무나대교간 42km 철로가 조만간 완공되면 국토의 

동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향후 극동과 중동을 잇는 Trans-Asian Rail Line의 관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6개의 상업용 열차(우편, 특급, 지방)가 운영중이 

며, 이중 26개의 열차편이 민영화 되었으며, 16개의 도시를 잇는 열차편도 민영화중에 

있다.  

 

현재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통계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내륙 운송화물의 30%, 내륙 승객의 

20-25%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륙수로운송을 담당하는 부처는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이며, 실제 내륙운송은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Corporation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중 치타공과 몽골라항의 

하역, 치타공항의 컨테이너 핸들링, 모든 내륙운송지의 컨테이너사업 등 일부 서비스는 

민영화 되었다.  

 

< 도로망 총연장 길이 > 

                                                            (단위: km)  

연 도 국 도 지방도 지선도 합 계 

1996 2,920 1,700 12,934 17,554 

1997 2,920 1,700 15,656 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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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920 1,746 15,964 20,854 

1999 3,144 1,752 16,116 20,958 

2000 3,090 1,751 15,962 20,799 

2001 3,086 1,751 15,962 20,799 

2002 3,086 1,751 15,962 20,799 

2003 3,420 4,241 13,138 20,799 

  *도로 폭 : 국도 7.32m, 지방도 5.49m, 지선 3.66m  

  *자료원 : Roads & Highways Department  

  

방글라데시에는 치타공, 몽글라 2개의 항구가 있는데 모두 강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선박의 

진입이 불가하다. 치타공 항은 방글라데시 제1의 항구로서 전체 수입물품의 80%, 수출물품 

의 75%를 소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몽글라와 비나폴,힐리 등 내륙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치타공항은 일반화물 및 콘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하나 몽글라항은 일반화물만 취급 

가능하다.   

 

<표2-4> 항구 및 철도 화물운송량  

 

치타공항 몽글라항 철도 

구분 일반화물 

(백만톤) 

컨테이너 

(백만톤) 

일반화물 

(백만톤) 

화물 

(백만톤) 

승객 

(km당) 

1995/1996 103.01 23.36 28.26 689 3,333 

1997/1996 105.54 26.70 28.39 782 3,753 

1997/1998 110.87 29.07 26.67 804 3,856 

1998/1999 139.03 34.02 33.21 896 3,678 

1999/2000 149.5 38.50 30.33 777 3,941 

2000/2001    908 4,209 

2001/2002    952 3,972 

2002/2003    952 4,024 

자료원 : Bangladesh Economic Review 2000  

 

한편, 방글라데시 항구의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에 따른 투자지연과 부두노조의 

잦은 파업, 관리 미숙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치타공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위험한 항구로 지목되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부산에서 치타공항까지 해상운임 

은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U$980, 40피트 컨테이너 U$1,700이며 다카에서 치타공까지의 내륙 

운송비는 약 U$200이다. 소요 기간은 다카-치타공 2-3일, 치타공-부산은 30일 내외이다.  

 

방글라데시정부에서는 최근 항만 및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ADB를 비롯한 원조기관 및 BOT방식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4. 통신 

  

인구 1,000명당 약 전화 8대 소유(1990년 2대 소유)하고 있어 정부는 통신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투자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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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선(유선) 

 

– 90년 22만회선 

– 95년 32만회선 

– 96년 38만회선 

– 97년 49만회선 

– 98년 54만회선 

– 02년 70만회선 

– 03년 90만회선 

   * 자료원 : BTTB(Bangladesh Telephone and Telegraph Board) 

       

무선전화 

 

무선전화 보급율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말 약 50만회선에서 2004년말 350만 정도로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다카-실렛, 다카-보그라, 다카-Mymensingh, 치타공-Betbunia 구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카-Comilla-치타공 구간은 광통신망 설치가 

한창 진행중이며, 2005년 7월말경 완공될 해저광케이블과의 연결로 2006년부터 획기적인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는 4개의 무선통신 사업체가 있는데, 정부는 경쟁을 통한 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자격이 있는 민간업체와 국영 전기통신공사(BTTB)로 하여금 무선통신사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의 민간업체가 유선통신 

에 BTTB 는 연말까지 25만대의 무선통신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되며 모바일폰, 디지털 교환기, 무선통신장비, WLL, 

Paging Service 등이 유망품목으로 꼽을 수 있는데 특히 WLL폰의 경우 2005년 중순부터 

본격 서비스될 예정이다. 

 

 

100. 노동여건 
 

<고용> 

 

직업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일정 수준의 인력 채용이 곤란하나, 섬유 관련 업종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인력을 구할 수 있다. 통상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업종은 고급기술자 스카웃트 

경쟁이 있기는 하나 단순 인력 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방글라데시 Factory 

Act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제조하 

는 경우 미국의 어린이 노동방지법 추진을 고려하여 ILO의무규정인 15세이하 어린이의 채용 

은 금지하여야 한다. 최근 노동관련기관에서는 불법으로 어린이를 고용하는 업체를 적발하 

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지업체들 중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용계획이 확정되면 일간지 광고, 벽보 등을 통해 채용 공고를 한다. 일간지 광고까지 

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많은 인원이 몰려온다.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후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 공장 근로자 채용시에는 특히 해당 분야 경험 유무, 숫자 계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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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회사의 급여, 근무시간, 출퇴근버스, 휴가, 

보너스 등 각종 계획을 알려 주고, 각자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놓는다. 특히 사무실 근로자 

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개별적으로 맺어 두는 것이 좋다.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신원보증서, 각서, 이력서 등을 

받아 놓으면 된다. 

  

<실업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10%수준이나 ADB나 세계은행에서는 25%이상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 고용현황>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도에 조사된 센서스에서 전체 인구의 

50%정도인 6천만명(남자 375십만명, 여자 228십만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농업분 

야 종사자가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농업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경국가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조사자의 36.7%가 가족단위 

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32.4%는 자가(self-employed)였다. 일일노동자가 17.9%인, full 

time 노동자는 12.4%로 각각 조사되었다. 

 

하지만 국가 총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이 27.3%에 

불과하며, 제조업 분야에 고용된 수치는 10.4%인 6백만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방글라데시인으로 외국의 노동자로 나가 있는 수치는 2002/2003년현재 약 2.7백만명으로 

이중 50%이상은 비숙련공이며, 이들의 연간 본국송금금액은 US$30억이 넘는다. 가장 많이 

나가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그외 쿠웨이트, UAE, 바레인 등 중동지역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이태리 등지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인의 취업허가는 방글라데시 내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체는 미리 BOI에 소정 양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시 다음의 지침이 준수 되어야 한다. 

– 방글라데시가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은 고용대상이 되지 못함. 

– 외국인 고용은 해당기관의 인가/등록을 필한 산업체에 한함 

– 통상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전문가/기술자를 구할 수 없는 직종에 한하며, 18세 이하는 

고용 대상이 되지 못함. 

– 신규고용/증원에 대한 해당 회사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 

– 통상적으로 외국인 취업자수가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전체 고용인원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본사파견직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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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단 지역에서 근로자의 월급여 최저 수준을 보면 견습공(훈련생) US$22.00, 미숙련공 

US$38.00,반숙련공 US$45.00,숙련공 US$63.00이며 일반 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직 현지인 근로자 급여는 회사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촐 초봉이 월 

6,000다카(약 100불)이며 평균 9,000다카(150불) 수준이다. 그러나 현지인 중에 섭외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Commercial Manager의 경우에는 500불 또는 1,000불 수준으로 

스카웃하는 경향도 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급여체계를 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교통비의 경우 전세버스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한 

지역 거주 근로자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다. 식비의 경우, 수당 형식으로 봉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일부 형편이 나은 회사는 간단한 빵과 차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상여금은 통상 회교국 명절인 이드(Eid : 1년에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50%씩 또는 

100%씩이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휴가는 회교 명절인 Eid 때 (법정 

3일)를 이용하여 보통 2-3일 정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별도의 휴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임금상승율이 10%가량 오르고 있으며, 특히 수도 다카지역의 경우 특정 

부분(영어,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임금상승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공무원의 경우 2004/05 회계연도에 90%가 올라 

방글라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고용주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TK1,500에서 TK2,600으로 오르고, 장관급은 

TK15,000에서 Tk29,000으로 인상되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었으며, 

비록 정부에서 전기, 주택, 버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광범위한 부패로 대부분의 

중간급이상 공무원들은 집을 2-3채 이상 가지고 있다. 

 

<급여기준> 

  

14세 이하의 어린이 고용을 금지함과 아울러 급여에서도 월 최저 임금을 900다카(약 

23불)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 근무도 18세 이하의 경우 9시 이후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18세 초과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야작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2교대 3교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근무 수당도 규정상으로는 평일인 경우 기본급의 2배, 법정 공휴일에는 2.5배 수준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급의 약1.5배 정도를 지급한다. 

  

그외 최근들어 외국인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MBA열풍이 불어 MBA출신들은 초봉을 

최소 TK20,00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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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와 조건> 

  

1년 이상 장기간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장기근속자 중 월급봉급자는 

120일 전, 기타 근로자는 60일 전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자는 

근무연수당 3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월급근로자는 1개월 전, 

기타 근로자는 14일 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가능하다. 임시직 근로자 해고는 

월급근로자 1개월 전, 기타 근로자는 14일 전 서면 통고로 해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개월 또는 14일분의 급여를 지불하고 즉시 퇴직시킬 수 있다. 

 

 

101. 사회보장제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들을 중심이 되어 극빈자 지원, 문자해독율 상승 등을 위하여 

노력중이나 결실을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실정이다.  

 

고용보험 없음 

 

퇴직금 및 연금 : 매년 1개월치의 급여에 대한 퇴직금 제도, 단, 공무원들의 경우 

2004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마련하여 최저 TK1,500/월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실제 기금고갈 및 예산부족으로 일부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어 2004/05회계연도에 대폭 

확충한 바 있다. 나머지 고용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어 

퇴직시 지급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보험 : 의료보험제도는 없으나, 정부운영 병원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NGO등에 의해 무료진료 병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수준이 

낮아 사립병원이나 태국/인도 등지로 나가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납부시 의료보험실비 또는 월TK500중 낮은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타 : 극빈 및 최빈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2.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 조달> 

  

한국인들이 가장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생활필수품의 구입이다. 생필품 시장의 발달이 

미흡하여 방콕이나 서울 등으로 출장시 한꺼번에 많이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 

에서 야채, 육류, 어류 등은 비교적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나, 야채의 경우에도 겨울철에 

만 구입이 가능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산 생필품은 주로 밀수품이거나 비싼 세금을 

물고 반입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일부 주재원는 본사 출장자 또는 

부품반입시 기초 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필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194

 

이러한 현지의 사정을 감안, 방글라데시행 화물은 중량이 초과되더라도 공항에서 편의를 봐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면세구입권이 있는 일부 건설/제조업체들을 통해 

기초상품 (주류, 통조림 등)을 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우유의 경우 방글라데시 현지 우유에 대한 불신으로 1리터에 5불이나 

주고 수입된 태국우유를 마시고 있다. 이렇듯 생필품 조달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방글라 

데시의 경우 모든 반입 화물(항공 및 우편)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 한국의 업체에서 

보낸 카타로그를 수령하는데만도 $100이 넘을 경우도 있는데 특히 TNT를 비롯한 대부분의 

Courier업체들이 한국의 업체에게는 door-to-door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화물은 각종 세관행정 및 배달료 등을 수신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등 횡포가 

심하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DHL,UPS, Fedex를, 한국인들은 국제특송에이씨아이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야채는 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장마철에는 공급이 거의 끊긴다.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식품류로는 배추, 상치, 고구마, 양파, 호박, 오이, 당근, 파, 부추, 

무우, 겉절이용 배추, 시금치, 참깨(한국과 비교하여 가격이 싸며 들깨는 구입 불가능)등이 

있다. 중국인이 두부를 만들어 팔고 있다. 기타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산나물, 당면 등 

고유의 식품류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과자나 통조림 등이 수입되어 시중에 나와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외국과 같이 쇼핑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없다. 투자진출 

업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식품류를 한국에서 대량 반입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소형 매장이 2곳이 개설되어 영업을 시작하여 라면과 기본 

양념, 과자류 등을 비롯해 냉동어류 등을 구입 사용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비싸고(최소 2-3배) 물량과 종류도 한정되어 있다.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바나니, 굴산, 바리다라 지역에 모여 살고 있으며 

주변의 치안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입주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할 수 있는데 

건물의 노후화, 내부시설 등에 따라 임차료는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오래 되어 낡은 집은 

$800 - $1,000, 중간급은 $1,000-$1,200수준이며 외국인이 모여 사는 바리다라 지역은 

아파트가 $1,500 수준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0을 상회하고 있다. 주택임차료는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거주 가능한 바나니, 굴산, 바리다라 지역의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식주택은 많이 나와 있으나 입주할 수준이 되지 못하며, 신축 건물의 경우 구하기가 다소 

어렵다.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를 통하거나 기 진출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Unfurnished주택이 대부분이나 최근 신축된 주택은 붙박이 형식으로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임차기간은 통상 2-3년이 보통이며, 1년치 또는 절반을 입주시 미리 내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거나, 1년 단위로 선불을 한다. 입주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과금이 완납되었는가 

철저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모두 받아두어야 하는 바, 주재국은 공과금 납부기록 및 관리가 

부실하여 요금을 냈더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청구시 꼼짝 없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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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년 전 영수증을 요구하여 없으면 다시 내라고 하며, 불이행시 단전, 단수를 함) 

임차계약서 체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시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정수기, 

윈도우그릴(외부침입자 방지용) 등의 포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와 달리 서류에 의한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고 분쟁시 해석이 엄격하므로 계약문구 

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주인의 서면통보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토 

록 하는 조항과, 잔여 기간 중 후임자 승계 입주 가능 조항을 넣도록 할 것이며, 현지화 

평가절하 추세를 감안하여 현지화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화라인 

의 부족으로 전화라인 확보인데 전화국 고위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라인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핸드폰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우선 핸드폰을 임차하고 유선전 

화는 시간을 두고 설치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103.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부임전 준비사항> 

  

1. 사증(visa)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는 무사증 입국 후 외무부로부터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상사주재원이나 현지 투자업체 직원은 3개월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입국후 단기(1년) 체류 비자로 갱신하고 노동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상용 목적의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 Landing 

Visa로는 장기비자 신청이나 노동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많은 한국업체들의 방글라데시 진출로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경우 비자발급에 

협조적이므로 비자발급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인터뷰요구 등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하는 바 출장자는 미리 비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이사화물  

  

  1) 전기.전자제품 

  

– TV 및 VTR 방식:  PAL SYSTEM (현지방송을 들을 경우는 거의 없으나 cable 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대부분 PAL 방식으로 방송되므로, NTSC 방식의 국내 TV 및 VTR 은 사용할 

수 없으며, 부임전 미리 장만하고자 할 경우에는  MULTI SYSTEM 구입이 바람직함) 

– 전기 시스템:  220 V, 50 HZ임.  한국전자제품(110V 또는 220V - 60Hz)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파수와 관계없는 기기는 변압기 설치후 사용 가능 

– 주재국의 열악한 전기사정상 단전 또는 전압변동이 자주 있어 Computer, 고급 audio 

등 민감한 제품은 UPS 또는 전압안정기(REGULATOR)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 

현지구입 가능. 

– 필수 전기품목은 에어컨과 제습기인데, 에어컨의 경우 현지구입이 가능(가격은 

한국과비슷)하나 제습기의 경우 한국에서 유럽형모델(50hz)를 미리구입해서와야 함.   

– 겨울철에는 추우므로 전기장판 및 히터 등을 한국에서 준비해오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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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현지 주택 또는 아파트 중 가구를 완전히 갖춘 주택은 별로 없고(기본적인 붙박이 가구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음), 한국의 가구가격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짐. 운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가져오는 것이 좋음. 

 

학생용 책상, 책장, 간단한 붙박이 가구는 2-300불 수준에서 구입하거나 맞출 수 있는데, 

꽤 튼튼한 편임.  

  

   3) 자동차 

  

우선 고려할 사항은 이곳은 차량 좌측통행제도로서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다는 것이고 

유연(leaded) 휘발유를 쓴다는 것임.  따라서 한국이나 차량 우측통행제도 국가에서 사용하 

던 자동차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음. 엔진용량이 큰 차량도 판매가 용이치 않음. 에어컨 

장착은 필수임.  

  

    4) 의복 

  

여름옷이 많이 필요함  

현지에서 의류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가격은 저렴), 양질의 제품이 없으므로 팬티, 런닝 등 

속옷과 와이셔츠 등은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함.  

겨울철 아침저녁은 싸늘하므로 긴 팔과 걸치는 옷도 있는 것이 좋음.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1) 가구, 기타 생활용품 일체를 한 콘테이너로 탁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탁송비용은 

Door-to-Door로 하지 말고 Door-to-Port 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함.  

  

   2) Destination port로는 Dhaka와 Chittagong의 2개 방안이 있는데, 치타공 항구에서 

다카까지의 운송료(20Ft 콘테이너 1개 기준)로 통관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 800이 소요됨을 

감안, 출발지 운송회사의 견적을 보아 어디를 최종 destination port로 할지를 결정하면 됨. 

(다카에 오시는 분은 Dhaka ICD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것이 좋음)  

 

  3.건강진단  

  

부임전 한국에서 필히 종합건강진단을 받기를 권함.  

특히, 부임 전에 파상풍, 장티푸스, 열대성 소화기계통 전염병 및 간염(A, B) 예방접종은 

필수임. 

또한 스케일링, 간단한 수술 등은 한국에서 하고 오는 것이 좋음. 

  

<부임후 조치사항> 

  

1. 자녀 학교입학 

– 성적 및 재학증명서(영문 공증) 등 

– 예방접종 증명서(결핵)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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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삿짐 수속 

– 짐이 도착하는 대로 현지 agent에 견적을 받은 후 delivery order.  

   

3. 각종 증명서 신청 

– ID 카드 운전면허증 

   

4. 은행구좌 개설 

– 한국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함.  

– 일반적으로 달러화 구좌와 현지화(Taka) 구좌를 개설.  

   

5. 주택임차 

– 최근에는 일반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고 있어 공급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지역과 가격대별로 아파트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임 

– 4인가족기준 월임차료는 US$800-1,200정도임(furnish 정도에 따라 다름) 

   

6. 자동차 

– 현대 EF 소나타신차 가격은 약 30,000불 선 

– 대부분 일제차량을 구입하고 있음. 

– 중고차량도 5천불 정도 되어야 큰 수리없이 운행 가능.  

 

  7. 기타 조치사항 

– 현지은행 대부가 필요하면, 우리은행 지점에서 1만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은 10.5-15% 정도임. 

– 의료보험 제도는 없음. 

– 한인회 및 한인학교 등록 

 

 

104. 자녀 교육여건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는 외국인들 자녀가 취학할 수 있는 미국계 American Int'l School, 

Dhaka(AIS/D)이 있고 외국인 유경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Playgroup 등이 있다. 한국인 자녀들은 대부분 이들 유아원, 유치원 등에 다니며 취학 연령 

이 되면 AIS/D 또는 Grace (현지인 운영 영국계 인터네셔날 학교)에 다닌다. 

  

AIS/D의 등록금, 입학금, 육성회비 등은 매우 비싸 본사의 학비 보조 없이는 취학이 거의 

불가능하여 일부 업체는 수업료가 다소 싼 인도 등지로 자녀를 유학보내고 있다. American 

Int'l School외에 영국계 Grace School이 있으며 학비는 AIS/D에 비해 70% 정도로 저렴한 

편이나 7학년까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교사의 수준이나 교과편성이 AIS/D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외에도 한국인 학교인 Ebenessel International School이 

고3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방글라데시인을 위한 ISD(International School 

of Dhaka), 한국유치원인 은혜유치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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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학교 

 

<AIS/D(American Int'l School, Dhaka)> 

  

       주  소 : UN Road, Baridhara, Dhaka,Bangladesh 

       전  화 : 880-2-8822414, 8822452, 8822860, 8824139, 8824750 

       사용언어 : 영 어 

       취학연령 : 5세 - 17,18세 (유치원 - 고등학교) 

       홈페이지 : www.ais-dhaka.net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중순 – 금년 12월중순 

                     Second   "     : 익년 1월초순 – 익년 6월초순 

                    (한국의 학년제와 같으나 6개월이 빠름) 

 수업료 

         유치원 1학년      $4,150 수준 

         유치원 2학년       9,380 

         초등학교 1-5학년   9,380 

            “    6학년     11,500 

         중학교   7학년     11,800 

            “    8학년     12,000 

            “    9학년     12,880 

고등학교 10학년     12,580 

                 11학년     12,980 

                 12학년     13,180 

        입학금   : $3,450 

        육성회비 : $1,480-1,830 내외(학년에 따라 상이) 

        기부금 : $3,000/인(환불) 

        ESL(English Secondary Language) 수업료 : $500 –$1,000 

 

한국에서 6학년을 졸업하고 연초에 부임한 사람의 경우 8월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영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후 5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재학 또는 졸업증 

명서 및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입학 수속시 용이하다. 재학 또는 졸업증명 

서는 영어로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대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면 

편입학 학년 결정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다. 입학시 학생의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ISD(International School of Dhaka)> 

 

    주소 : Plot 80, Block E, Basundhara, Dhaka - 1229 

    전화 : (88 02) 8817101-7, 팩스 : (88 02) 9883622 

    사용언어 : 영어 

    취학연령 : 3-18세 

    홈페이지 : www.isdbd.org , Email: info@isdbd.org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중순 – 금년 12월중순 

                  Second   "     : 익년 1월초순 – 익년 6월초순 

                  (한국의 학년제와 같으나 6개월이 빠름) 

http://www.ais-dhaka.net/
http://www.isdbd.org/
mailto:info@isdb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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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 수업료(아래와 같음), 신청비($50-$100), 등록비($1,500), 기부금($550-800) 

교통비 및 점심값 별도 지불 

 

Grade Full Year Grade Full Year 

Playgroup 

(half-day) 
$1650 Grade 5 $7500 

Nursery(half-day) $2850 Grade 6 $8950 

Pre-Kindergarten $5000 Grade 7 $8950 

Kindergarten $6900 Grade 8 $8950 

Grade 1 $6900 Grade 9 $9750 

Grade 2 $6900 Grade 10 $9750 

Grade 3 $7500 Grade 11 $10800 

Grade 4 $7500 Grade 12 $10800 

    * 2004년 현재 21개국의 학생 및 35명의 외국인 선생 운영, 12학년은 2006년부터 개설 

 

<Grace International School> 

 

주소 : House 78(B), Road 2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 02) 8814469, 팩스 : (88 02) 8810088 

사용언어 : 영어 

취학연령 : 3-18세 

홈페이지 : www.graceinternationalschool.org ,  

Email: principal@graceinternationalschool.org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중순 – 금년 12월중순 

              Second   "     : 익년 1월초순 – 익년 6월초순 

              (한국의 학년제와 같으나 6개월이 빠름) 

학비 : 수업료(TK275,000-500,000), 신청비(TK500), Deposit(TK68,750-125,000)  

교통비 및 교재비 등 포함 

 

1999년에 설립된 영국선교학교로 다카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나, 학생수가 제한되고, 중3까지만 가능하며, 캠프스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2. 한국 유치원 운영 

  

6-7세 아동을 위한 한국인 선교 유치원이 있으며 우리나라 유치원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료는 월 $50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교육과정도 충실하여 비싼 수업료의 영.미계 

학교 대신 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카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인이 취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연락처 : (880-2)882-6059, 이민자 원장(위치 : Banani) 

 

 

 

mailto:murshida@isdbd.org?subject=Playgroup%20Fees
http://www.graceinternationalschool.org/
mailto:principal@graceinternational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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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카한인학교 

 

유치원부터 고3까지 매주 토요일 다카한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식학교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4. 에벤에셀 인터내셔날 스쿨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국인을 위한 인터내셔날 스쿨이 있으나, 대부분이 미국학교 

로 보내고 있으며, 교사부족 등으로 일부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 

연락처 : (880-2)881-2922 

 

 

105. 진출기업/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방글라데시에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약 50여개의 제조업체가 진출하였으며, 섬유에이젼트, 

기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컴퓨터, 기타 무역업체들도 일부 진출해 있습니다. 

업체리스트는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에서 무역투자정보 > 해외투자정보 > 

해외진출한국기업 화면으로 들어가신 후 국가명을 "방글라데시" 로 선택하시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tra.or.kr/main/trade/foreign/business/business.jsp 

또는 http://www.kotra.or.kr/Dhaka 로 들어오시면 왼쪽 중간에 진출기업리스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6. 주요 경제지표 
 

<표 1-1>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지표  

구      분 단 위 99/00 2000/01 01/02 02/03 03/04* 04/05 

경상GDP(95/96기준) 억불 47.1 47.0 47.5 51.9 54.7 58.8 

GDP 실질성장률 

(불변요소가격) 
% 5.9 5.3 4.4 5.3 5.5 6.0 

인      구 백만명 126.3 128.1 129.9 131.6 133.4 135.0 

1인당 GDP 불 362 368 362 361 389 429 

수      입 백만불 8,374 9,335 8,540 9,658 10,817 12,500 

수      출 백만불 5,752 6,467 5,986 6,548 7,203 8,560 

무역  수지 백만불 -2,622 -2,868 -2,554 -3,110 -3,514 3,940 

경상  수지 백만불 -337 -1,018 240 490 511 600 

해외근로자 송금 백만불 1,949 1,882 2,501 3,062 3,371 3,620 

외환보유고(기말) 백만불 1,602 1,307 1,583 2,491 2,705 3,312 

대외 부채(기말) 백만불 16,211 15,074 16,276 16,550 19,958 - 

총재정 적자 % of GDP -4.5 -4.1 -3.7 -3.4 -3.5 -4.4 

개발자금 집행 백만불 - 2,947 2,920 2,919 3,224 3,607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1.6 2.4 5.1 5.87 5.5 

환  율(평균) TK/불 50.31 53.96 57.43 57.9 58.9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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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an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CCI(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03/04년도는 추정치, 2004/05년도는 전망치임. 

 

 

107.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지표(FY1999-2003) 
 

대외거래지표 

                                              (US$백만) 

구  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수  출 5,701 6,419 5,929 6,492 7,603 

수  입 7,566 8,430 7,697 8,699 10,903 

무역수지 -1,865 -2,011 -1,768 -2,207 -3,300 

이전수지 1,528 993 2,482 2,535 3,743 

경상수지 -337 -1,108 240 328 511 

외환보유고 1,602 1,307 1,583 2,470 2,705 

자료원 : Bangladesh Ban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이전수지 : 해외취업 방글라데시인의 국내송금액이 대부분 

 

 

108.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수출 

                                                               (단위 : US$백만)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2003/04 

총계      6010 5368 5743 7,603 

미국 784 1034 1197 1968 2273 2501 2164  1826 1,967 

영국 223 286 417 438 500 594 646  672 898 

독일 229 260 369 428 658 790 677  781 1,299 

이탈리아 132 180 207 204 297 296 258  253 316 

프랑스 141 168 273 312 366 366 408  385 553 

벨기에 93 118 186 210 226 254 210  258 327 

일본 60 87 121 114 93 108 97  99 118 

캐나다    112 103 120 94  284 

한국         32 

주) 자료원 : MCCI, Bangladesh Bank  

 

수입 

                                            (단위 : US$백만)  

 1999 2000 2001 2002 2003/04 2004/05

총 계 8100 8403 9363 8540  10,930.2  

미국 301 250 280 280  225.64  

영국 202 200 272 180  212.70  

이탈 

리아 

59 45 88 70   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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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8 100 68 80  65.62  

중국 560 530 709 840 1,198.29  

일본 493 450 846 620 551.74  

싱가 

포르 

553 710 824 790 911.2  

인도 1234 770 1184 940 1,602.54  

한국 287 325 411 350 420.1  

주) 자료원 : MCCI, Bangladesh Bank 

 

 

10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수출 

                                                                 (단위 : US$백만)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Raw Jute 116 107 72 74 67 61 82 80 

Jute Goods 313 278 302 275 230 242 257 246 

Tea 38 47 39 19 22 17 15 16 

Leather 195 190 168 193 254 207 191 211 

Frozen Fish 320 293 274 283 363 276 322 68 

Garments 2237 2843 2985 3083 3364 3125 3258 390 

Hosiery,Knit 763 940 1,035 1,264 1,496 1,459 1,654 3,538 

Naptha & Oil 16 10 10 14 10 10 31 37 

Chemicals 104 58 59 59 97 48 79 121 

기타 312 390 451 488 564 541 659 390 

총 계 4,418 5,161 5,324 5,752 6,467 5,986 6,548 7,603 

주) 자료원 : 수출진흥청(EPB)  

 

수입 

                                                               (단위 : US$백만)  

 
96/97 97/98 

98/9

9 
99/00 

00/01 01/02
02/03 03/04 

Food Grains 184 369 997 381 349 186 409 430 

- Rice 28 247 680 115 172 15 211 143 

- Wheat 156 122 317 266 177 171 198 287 

- Milk & Cream 53 45 56 60 62 59 61 61 

- Spices 10 10 27 18 14 13 32 30 

- Oil Seeds 62 93 100 90 64 72 64 73 

- Edible Oil 216 216 287 256 218 251 364 471 

- Coconut Oil 5 6 5 6 6 5 7    120 

- Sugar 49 29 42 30 46 23 104    110 

- Cement 156 152 105 80 44 6 2    139 

- 원유 174 140 118 232 273 242 267 252 

POL 341 295 270 406 566 481 620 770 

Chemical 257 248 250 278 339 335 35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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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

l 
22 27 29 27 33 

39 
44 45 

Fertilizer 150 108 120 140 129 107 109 150 

Tanning 
62 66 66 71 91 

   87
86 

    

109 

Cotton 195 207 233 277 360 312 393 583 

Yarn 395 327 283 300 322 283 270 323 

Textile 

Fabric 
1,098 1,264 

1,10

9 
1,153 1,291

1,063
1106 1,295 

Staple Fibre 
45 48 39 43 39 

   39      

41 

     

58 

Iron & Steel 437 391 345 393 464   413 455 479 

Capital Goods 
1,937 2,072 

1,96

9 
2133 2,516

2,617
2735 2,875 

Others 
902 914 

1,07

2 
1364 1,452

1,280
1409 870 

총 계 
7,152 7,520 

8,01

8 
8,403 9,363

7,913 8931 
10,930 

주) 자료원 : Bangladesh bank 

단, EPZ내 수입은 상기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부분 섬유원부자재임. 

 

 

11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방글라데시 연도별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2003 2004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276,118 33.6 1 39,060 7.4 39,842 2.0 

1991 290,716 5.3 2 37,351 -7.7 89,271 16.8 

1992 332,621 14.4 3 51,717 -5.9 144,929 13.1 

1993 366,818 10.3 4 54,060 3.7 202,731 11.3 

1994 452,379 23.3 5 48,184 2.7 258,805 12.4 

1995 567,650 25.5 6 48,589 28.8 307,623 10.3 

1996 517,645 -8.8 7 41,173 13.2 351,214 9.7 

1997 587,725 13.5 8 38,427 10.1 395,405 10.3 

1998 500,985 -14.8 9 42,605 1.5 444,662 10.8 

1999 509,417 1.7 10 51,540 27.1 497,662 9.9 

2000 626,195 22.9 11 41,155 -3.3 541,456 9.7 

2001 654,786 4.6 12 50,47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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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05,668 -22.8 - - - - - 

2003 544,073 7.6 - - - - - 

2004 541,456 9.7      

 *2004년도는 11월까지 누계임/ 월별실적은 2003년도 당월, 2004년도 누계분임 

 

<대방글라데시 수입 규모> 

                                                     (단위 : 천불, %) 

2003 2004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2,526 50.5 1 1,736 -11.3 2,140 23.3 

1991 3,370 33.4 2 2,147 20.5 4,705 21.2 

1992 5,807 72.3 3 2,289 15.6 7,460 20.9 

1993 6,325 8.9 4 2,337 44.9 11,148 31.0 

1994 10,627 68 5 2,382 64.8 14,996 37.7 

1995 8,657 -18.5 6 2,589 72.7 18,788 39.4 

1996 10,515 21.5 7 2,508 16.0 22,788 42.5 

1997 9,697 -7.8 8 2,199 28.0 27,102 49.0 

1998 9,692 0 9 3,227 41.2 30,511 42.5 

1999 13,499 39.3 10 2,955 30.0 35,361 45.1 

2000 22,058 63.4 11 2,495 23.2 39,147 45.7 

2001 27,774 25.9 12 2,208 29.9   

2002 22,437 -19.2 - - - - - 

2003 29,073 29.6 - - - - - 

2004 39,147 45.7      

*2004년도는 11월까지 누계임/ 월별실적은 2003년도 당월, 2004년도 누계분임 

 (자료원 : KOTIS) 

 

 

11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MTI 4단위, 천불, %)  

2002 2003 2004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05,668 -22.8 543,073 7.6 620,47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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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42 폴리직물 40,824 -1.3 38,362 -6.0 31,345 -18.3 

2 2140 합성수지 24,359 22.1 33,461 37.4 43,542 30.1 

3 7211 섬유기계 20,669 12.5 29,572 43.1 33,260 12.5 

4 2529 기타종이 29,164 125.9 29,524 1.2 32,867 11.3 

5 4399 기타 직물 30,450 -38.9 26,441 -13.2 26,342 -0.4 

6 4360 편직물 22,825 9.0 25,169 10.3 28,773 14.3 

7 6132 열연강판 21,188 47.8 26,826 26.6   

8 6261 아연 16,748 -26.3 21,409 27.8 23,030 7.6 

9 4490 기타섬유 15,300 -19.9 17,594 15.0 15,027 -14.6 

10 4341 나일론 직물 20,533 -10.2 17,814 -13.2 14,285 -19.8 

11 2526 판지 11,701 -57.5 15,097 180.8 16,229 7.5 

12 5900 기타생활용품 11,990 -2.4 12,742 6.3 14,159 11.1 

13 4332 혼방면직물 11,567 -6.6 12,513 8.2 8,820 -29.5 

14 2522 인쇄용지 4,118 69.2 11,564 180.8 19,589 69.4 

15 4331 순면직물 14,841 0.1 10,679 -28.0 14,215 33.1 

16 4359 재생단섬유직물 10,334 0.5 10,456 1.2 9,830 -6.0 

17 2521 신문용지 3,036 58.1 10,046 230.9 13,092 30.3 

18 8121 무선전화기 4,372 174.9 7,859 79.8 7,745 -1.4 

19 4112 아크릴섬유 6,529 51.2 7,719 18.2 7,810 1.2 

20 4111 폴리섬유 4,812 -28.9 6,958 44.6 6,779 -2.6 

주) 자료원: KOTIS 

 

 

11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입현황  
 

<대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MTI 3단위, 천불, %)  

2002 2003 2004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437 -19.2 29,073 29.6 41,500 42.8 

1 331 가죽 13,291 -14.6 18,711 40.8 27,113 44.9 

2 441 의류 3,091 36.2 3,184 3.0 5,473 71.9 

3 439 기타직물 1,033 24.7 1,285 24.5 851 -33.8 

4 512 신발 113 -32.0 1,035 813.3 - - 



 세계 비지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 206

 

5 449 기타섬유제품 916 41.8 962 5.0 928 -3.6 

6 019 기타농산물 556 -21.2 839 51.0 1,014 20.9 

7 421 천연섬유사 1,021 2.8 884 -13.4 789 -10.7 

8 618 합금철및고철 138 -75.3 773 460.5 - - 

9 015 기호식품 9,933 - 241 2,324 332 37.9 

10 831 반도체 178 85.5 144 -23.7 275 90.7 

11 046 수산가공품 47 75.7 136 187 316 132.3 

12 814 전자응용기기 452 69.0 94 -79.1 68 -27.9 

15 042 갑각류 2,539 -82.1 76 2,87+ - - 

주) 자료원: KOTIS  

 

 

113.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방글라데시의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구분 BOI BEPZA 계 

96/97 1053.5 50.8 1104.3 

97/98 3440.05 52 3492.05 

98/99 1925.54 47.6 1973.14 

99/00 2119.88 27.4 2147.28 

00/01 1271.88 38.31 1310.19 

01/02 301.52 43.41 344.93 

02/03 368.42 88.83 457.25 

03/04 491.6 115.1 606.61 

누적 15,175.5 748.5 15,934 

 

<국별 투자실적(상위 10개국, 2004년 누적기준)> 

                         (단위 : $백만) 

국 가 건 금액 

미국 117 4,051 

영국 172 1,881 

말레이지아 47 1,055 

일본 142 1,192 

홍콩 83 955 

사우디아라비아 9 819 

싱가폴 77 731 

노르웨이 6 794 

독일 80 385 

한국 230 558 

총계 1,637 15,185 

주) 자료원 : BOI, BEPZA(2003/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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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Z내 국별 투자실적 > 

                                                             (단위 : 건, 천불) 

CEPZ DEPZ 기타 총  계 
국 가 명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한  국 34 143,036 21 95,078 1 4,280 56 242.395 

방글 

라데시 
28 76,726 16 38,847 5 201 51 116.114 

홍콩 10 51,575 6 43,211 1 380 17 95.165 

일본 17 83,728 4 27,959 1 10 22 111.697 

미국 9 38,924 1 1,097   10 40.021 

싱가폴 0 4,000 - -    4.000 

영국 5 12,066 5 9,702    21.768 

말레 

이지아 
3 6,731 2 39,410    46.141 

이탈리아 - - 1 7,911    7.911 

독일 - 3,664 4 12,765    16.429 

대만 3 4,983 4 20,279  10,276 7 35,538 

총 계 121 433,423 75 
316,29

3 
10  210 768,575 

주) 투자액은 실 투자액 기준(MEPZ 1건 75백만불 포함) 

    자료원 : 방글라데시수출가공공단(BEPZA, 2004년) 

    기타는 몽골라 2개 19천불, 코밀라 7건 16백만불, 우토라 1건 1백만불이며 이중  

    우리나라기업은 코밀라 EPZ에 1개사가 있음. 

    흑백명암이 있는 분야는 현재 투자진행중 

 

< 분야별 외국인 투자 > 

                         (단위 : 건/ US$백만, 명) 

1971-2004 
분 야 

건수 금액 
종업원(명)

농가공 183 673 35.505 

식음료 88 90 4.906 

섬  유 326 1,386 93.951 

인쇄/출판 32 26 2.252 

가죽/고무 58 159 9.770 

화  학 271 3,233 24.017 

유리/광물 33 75 2.669 

기  계 237 533 18.970 

서비스 391 9,000 75.822 

기   타 18 10 1.352 

총   계 1,637 15,175 269.214 

주) 자료원 : Board of Investment(BOI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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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대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현황  

              (단위:US$천,건) 

2000 이전누계 2001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46 345,706 8 30,859 1 743 3 6,704 2 3,488

투자 101 142,323 4 -2,515 1 
-24 

,237 
3 -1,146 2 2,619

주)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115. 물가금융지표 
 

(방글라데시 주요 물가금융지표)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소비자물가지수 

(85/86=100) 
227.29 235.05 239.91 244.39 256.95 264.0 

소비자 물가상승률(%) 8.91 3.41 1.59 2.36 5.14 6.0 

임금상승율(%) -3.3 2.5 3.3 4.0 8.0 7.0 

통화량(TK백만,M2) 630,267 747,624 871,741 986,160 1,139,945 1,297,000 

통화증가율(M2,%) 12.8 18.6 16.0 13.1 15.6 4.6 

연평균환율(TK/1US$) 48.06 50.31 53.96 57.43 57.90 59.0 

GDP대비투자율(%) 22.2 23.0 23.6 23.1 23.2 24.0 

GDP대비외국원조비율(%) 2.5 2.5 2.0 2.1 2.3 3.0 

GDP대비국내저축율(%) 17.4 17.8 18.0 18.2 18.0 24.0 

주)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an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116. 노동통계 
 

(노동통계 개요) 

  

인구 135백만명중 노동력은 65백만명으로 추정(노동부) 

남자 37.5백만, 여자 22.8백만 

36.7%는 가족단위 노동, 32.4% 자영업자, 17.6% 봉급생활자, 13.3% fulltime employed 

17백만명은 10세 - 14세 아동노동력 

 

실업률 

 

정부 통계로는 약 25%이나 세계은행은 약 35% 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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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노동비율> 

 

분야 1995/96 1999/2000 

농림수산 63.2 62.3 

광산 - 0.7 

제조 7.5 7.4 

전력,가스,수도 0.2 0.2 

건설 1.8 2.1 

상업.호텔.음식점 11.2 12.0 

교통.통신 4.2 4.6 

금융 0.4 0.7 

개인사업 9.3 10.0 

기타 2.2 - 

계 100.0 100.0 

자료원 : Bangladesh Economic Review 2003, Ministry of Finance 

 

 

117.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외국인투자 관련기관으로는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수출가공지대청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등이 있으며, 소규모 가내공업공사(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등의 정부기관과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연합회(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BCCI), 다카상공회의소(DCCI ; Dhak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의 민간기관이 있음.  

 

1. 투자청(BOI ; Board of Investment)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정부 

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뀜에 따라 수상실 직속 기구화함. 동기관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허가 등 모든 투자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사업의 신속한 수행 및 

기설립된 투자기업의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투자의 촉진  

– 공업화 및 자본투자를 위한 모든 편의 제공 

–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및 등록 

– 기업의 수입자격심사 및 수입편의 제공 

–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의 주식발행 및 지분매각과 관련한 허가서 발급  

– 일정한도내의 공급자신용과 해외민간대출의 조건에 대한 승인 

–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발급  

– 일정한도내에서의 로얄티, 기술료 및 기술지원료 등의 지불승인 

– 전기, 가스, 용수, 하수 및 통신시설의 지원 

– 기계류, 원재료 수입시 통관수속 및 공장설립시 각종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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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Shilpa Bhaban, 91, Motijheel Communication Directorate, Prime Minister's Office, 

Dhaka-1000, Bangladesh 

전화 : (88-2)861140,868740,242426 

팩스 : (88-2)833626 

email : bdboi@bdmail.net 

 

2. 수출가공공단(BEPZA ;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1980년 수출가공공단법(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Act, 1980)하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수출증대, 고용촉 

진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수출가공지대의 개설 및 개발을 위한 

용지배분 및 용지구입 수단 제공, 투자관련 기계류,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통관수속 및 

수송편의 도모, 수출가공지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동지대내의 투자기업의 

지방자치정부 및 타기관과의 유대확보, 외국인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감독 

등이 있음.  

 

3. BSCIC(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 

 

1957년 국회법(1992년 개정)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이하 

SCI ; 방글라데시에서는 소기업은 30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0.75백만 이하), 

가내공업은 0.5백만타카 이하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U$12,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의 

개발 및 확충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도모함. 주요 업무로는 SCI의 등록 및 

설립지원, SCI관련 기술자의 채용, 훈련 등의 서비스제공, SCI 기반시설을 위한 산업부지 

조성 및 개발, SCI와 중.대기업간의 유대관계 조성 등이 있음. 현재 30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완료된 상태이며 54개의 SCI산업부지가 개발중에 있음.  

 

4. 다카상공회의소(DCCI ; ; Dhak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다카시내 소재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사단법인으로 약 5천여개의 회원사가 등록. 

주소 : Dhaka Chamber Bldg., 65-66 Motijeel C/A, Dhaka-1000, Bangladesh  

전화 : 9560732, 955-2562 

팩스 : 955-0103, 956-0380 

웹 : www.dhakachamber.org 

메일 : dcci@bangla.net 

 

5. 의류제조수출조합(BGMEA ;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n) 

 

주소 : BTMC Bhaban, 7-9, Kawran Bazar, Dhaka-1215 

전화 : 811-5751, 811-5597, 812-2119 

팩스 : 811-3951 

웹 : www. bemea.com 

메일 : bgmeanet@dhaka.agni.com 

 

 

mailto:bdboi@bdmail.net
http://www.dhakachamber.org/

